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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4 인즉 중출의 역사적 사명출 띠고 이 찰에 태어淸다.

i 조상의 및찰 일올 오늘에 적살려. 안으로 쟈주 득림의 자세를 1
5 화릴하고. 計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대다. 이에 今리의 나

마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상는다
.

i
린실한 마출과 글글한 몸으로, 학글과 기출출 배우고 익히며 j .

1
타고찰 저마다의 소길출 계발하고, 今리의 처지를 약천의 할찰 5

으 로 삼아. 찰조의 힘과 재척의 정신출 기른다. 공익과 길서를 i

찰세우며 능를과 실길을 숭찰하고, 경애와 친의에 부리라온 상

부 상조의 천통출 이어발아괴 명찰하고 따를한 협등 겅신출 4 l

를출다. 우리의 찰의와 협력출 바찰으로 나라가 할전하며, 나라 1

1 의 찰』이 나의 발핀의 근본일을 깨달아, 자유와 괼리에 파로 i

1
1

는 책및과 의주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천설에 찰여하고 출사
a
1 하는 국인 정신출 드틀인다

.

1 반공 인주 정신예 투철할 애국 애족이 우리의 찰의 길이며 .

자유 세게외 이상올 실린하는 기만이다. 길이 주출에 플려줄 및 l

i 82 통일 조국의 와찰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할

j 국인으로서, 및즉의 글기를 모아 글기찬 노력으로, fi q사를 찰 :

i 조하자 .

1 l968년 l2찰 5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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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t
본J을 만들어 중 .고둥학교와 해의 통포들

애게 배로할 바 있다
.

그런데 국민학교, 마을문고 등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와 당일에서는 이애 청초년 출직

인을 거리가 부즉할을 절실히 느끼고 청소

년 용 r통일교양득본J을 만들게 된 것이다
.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이걱내 야 할 때이다. 북괴는 전쟁 준비를 끝

내고이른바주력적차통일을 꿈꾸를 있다.

어린이로부력 노인에 이료기 까지 다 총을 출를 알며, 출은 에고 있다고

북괴는 항상 떠릴이고 있다
.

주띤들을 잘 먹이고 찰 입히려고 하지 않고, 모두 천쟁를비에 몰아 찰있다
.

우리에게는 공산 득재하예 신을하고 있는 즉한 동포들출 구출해야 한다를

민즉적 대 과업이 남아 있다
.

이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우선 복괴가 주력적차퉁일을 포기하도록

온 국띤이 일치 단결하여 굳건한 안立 태세로 극방력출 튼튼히 해야 한 것이

며, 투철한 승찰 민주 정신으로 이 어려운 고비들을 이피낼 사업찰출 가져야

할 시기이다
.

이 책을 읽고 여리분은 복한의 동로들이 언마나 고여을 당하고 x으며
.

또 공산주의의 정체차 어및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수 친출 것이고. 치러

사장? 게도널리알리어 누구나 한결같이 투찰한 승공민주정신으로 통일라
인의 대별에 앞장 서 z기를 바하마지 誇를파

.



濯일 러 두 기崙

l.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은 최근예 복할 지역에서 귀순한 여

러출들이 모어서 간추린 실례로 있됐면 이야기들로 리있읍니

다.

2. 이야기들 가운데는 복할에서 쓰는 출어나 사투 ?들을 그대로

으기로 했읍니다
.

3. 어리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력 내웅 가운데 어려운 말들, 특

히 북한에서 보고 있는 용어를 따로 부록을 두어 를이했읍니다
.

4. 이 책을 인고나서 의심나거나 잘 모르는 대록이 있으면 펀생

념에게 지도를 발고, 더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바음 주초로 문의

하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읍니다 .

5. 흥보담당관실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읍니다
.

학교의 .린문이나, 교지, 방송등에 r복한난J올 설치하어 필요찰

의천이나 원고, 자로가 괼요할 .에 항상 문의하먼 지도하고 협

조해 드리겠읍니다
.

6. 이 책의 내용은 학교 신를, 교지, 방송 등으로 널리 찰응하십

시요.

崙문의할 것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l가 간 5의 l

c우펀면호 l鱗, 국토통일원 흥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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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어느 교장 선생의 비극

r이렇게 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다름아니라 긴급히 떨어진

당의 명령을 어및게 실천할 것인가를 여리설생를과 의논하자고

해서 오라고 한거요J

림란남도 숙천군 창출 인인학교(국릴학교)교장 친광일은 교장

실에 모인 남녀 선생들의 얼굴올 찰 바리 출어보고 말을 계속하

였읍니다
.

r얼마전에 만든"수령 면구실" 말이오. 그게잘 만됐다구 당에

서 호되게 욕을 얻어 먹됐는데 어를게 했으면 를겠소 ?J

2o여명의 남녀선생들은 서로 얼굴만 쳐린보며 교장인생의 랄뜻

이부언지를 몰라찰자코 다출 이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읍니다
.

r제들 말이없소? 어떻?ij 했으면 좋겠4는 의펀을 내놓아야

하지많소 ? J

김 교장은 확가만 듯이출소리로 소리를 황쳤다. 그리자 선생

들은 모구들 파른 사람의 는치인 슬슬 찰피고 있됐파
.

이때 4학년 l만 담임인 이등기 교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r 7 수령연구실은 제가 주동이 괴어우리만학생들을 등월시주

만들었 는 데요... 부엇이 어떻게잘못적있는지 구체적으? 지적을

해추어 야 고치지 많겠읍니까 ? J .

? 고 질를 비슷이 말을 했읍니다 .

r이 신생은 그 방치 언제 가 보았로 !J

김 교장은 를마망하듯이 료 한번소리를 내 및었다. .

r언재라니요? 저는매일한 번씩그방에들려보군 합니다J

7



r그호는데도 어머가 잘를si였는치 찰천극4 못했단 구#요? J

r예, 4하년 학생들을 세 멍씩 조를 까서 아침과 절심 때, 저및

틀세번석 청支하도록 했구요. 제가 애일 검사해 차두, 언제니

N끗이 괴어 차었읍니다J

r수상 등지의 석고상은 누가 담당했소 ? J

r예, 그건 아무나 다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학년 l반

찰장에 게 책업지됐읍니다J

r아주리 석고상이래두 수상 동지의 』고상은 어및게 다루어야

할마는 것 를은 알구 있있린지요 ? J

r들른입니다. 그래서 그 꼭고상에 붙은 먼지도 아무나 털수 없

개 하구 그 만장 학생만이 특별히 마릴찰 걸레로 닦도록 했읍니

다J

r그린데 알이오......그런데 그석고상에 사고가 생漆단 말이요J

r예 ? 사고요 ? J

이찰에 이교사뿐만 아니고 거기모인천생 모두가 놀라떤서 일

' 제히 교장 설생를 주특했읍니다 .

r수령 연구실J이 라면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북한에 서는 어

느 직장이나 강제로 설치하게 하고는 그 방에 길 일성의 석고상

을 만들어 놓고 김 일성에 관한 및가지 책들을 진열시켜 .를은 다

을 누구나 여기에 들리서 친 일성의 사상글 본 받도록 하라는 것

이였읍니다 .

김 일성에 대한우상차가 극도에 달해있는 반큼어떤일을하든

지 햄동을 하든지 길일성의 지시대초 하도록 강요받고 있읍인다 .

그래서 출한에 서'는 r김일성이 찰하는 라.보 말하고 김일성이 생

각D는 대를생각하며 행동하라 !J라는 구호까지 있을정도입니다 .

그리니 r수령 면구실J에 있는김일성의 석고상에 사고가 생漆다

8



면 김 일성을 9독즉는 일이될것이x 그렇치 피면일이시Q릴계
될 것이 면하였읍니다

.

일이 시표러울 정도가 아니라.경우에 따라서는 그범인은 총살

까지 될 위험이 있는 일이였읍니다
수

교장선생 이하모를교직원은 얼굴이 파찰게 질린채일이어떻

게 치어 나가는지 주시하고 있됐읍니 마
.

r어제 찰군당위원회에서 급히불려칸터니, 군당비서가 하는

말이 무턱대고 우리학교내에 반동분자가 숨어있으니 당장찾아

치라는 거야......그 수령 면구실에 있는수상동지 석고상의 귀가

하나 떨어졌드란 말이야!J

r예 ? 귀가요 ? J

z 장의 이말에모두깜차놀라면서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는
것이였읍니다

.

r그래 ! 귀가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만어제밤찰당위원치
에서 들아오는 길로수령연구실에 들리찰드니 를린없이 한즉귀
가 떨어져 있드군 !J

r누구의 장만일 까요 ? J

r글씨, 그걸計혀야 할것같소...그 보다두 터 놀랄일은수

령연구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이 설생도 모르고 또다른 a

직원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사실이 어t게 군당 위원치에 및저

보고가 되됐는가 하는 침이요.... . .J

r그려니까 어느누구가 우리글 전체교적원들을 골탕먹이기위

해 일부리 꾸민 장난이 란 말인가요 ?J

구석에 찰아 쪽묵히 듣고만 있먼. 여교원이 일어서며 할을하는
깃이됐읍니다

.

r그걸 어떻게 알겠소? 다만지금같바서는 일단일이리친거니
9



차 누구의 장난인가부터 먼치 計혀내야 할 것같소..‥..그것만 밝

혀지면 다른 의를도 다 풀리게 될거구차 ' " " J

r교장 친생넘! J..가 지금 라시찰번 가보고 오겠읍니다..‥..전

도부지 위가 될지 믿어지지가 않읍니다J

r를도록 하오......우선 누구보다도 이선생이 책임져야할 를제

니까" " " J

교장실에서 나온 이선생은 부카부랴 학교 별관 복찰에 마련된

수령 면구실로 가 보았읍니 나.

방에 들어서자 마자 정면 한 가운데 를여친 김 일성 석고상으

로 달리가서 주의깊게 살피 보았읍니다 .

r찰 ! J

이선생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못이박힌를 우즉

서버렸읍니를 .

(를림 없이한즉귀가떨어져 없어졌구나 ! ..‥..그런데 이피.핀일

일가.......f 뿐만 아니고 한즉 눈알도 원인가를 가지고 도리내려X

한 흔적이 남아 있지 많는가 ?...)

(이상하다......어 제 아6까지도 릴정했는데 누가아린 장찰을 했

을까 9 ......)

다시교장실로 되돌아 찰올 때는 이미 치의가 끝나고 교장천생

만천장을 겅하니 바라보면서 흔자 찰아있있읍니다 .

r교장 설생념. 른일 났읍니 다J

r를림 없이 귀가 떨어린지 ? J

r귀. 귀뿐만 아니라......눈... 눈 알까지 ? 려 낼리고 한흔적이

있출니 다J

r주엇이 ? 눈 알까지 " " " J

ro(|......이천 정말를일입 나마. 당장우치만학생들을 를려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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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산을 잡아 내겠읍니다J

o 설생! 를 친정하오! .....立래 이선생은 이것이 우리 학

교 아이들의 장찰이타고 보오?J

r애들 아니고야 누가 이런 짓찰 했겠읍니까?J

r애들두 말이오......이련 짓 하다가는 를일난다는 것를 다 알고

있오 ! 또 설축 애들이 한 짓이라 해5.. .. .. . J

.r예 ? 교장 선생님 주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 J

r설측 애들이 한 짓이라 하더라도 말이요......그 애들올 잘못 가

르친 우리 교육자의 책임은 더 크단 말이오! J

r그야 를른 저도 각오가 되어 있움니파만......이 일만은 너무냐

업청난 사건이 기에 범인은 잡아 내야 할 것 같읍니 다.J

r를른 범인은잡아야지 ......그려 나 랄이요..‥...그리 나..‥..그 범인

이 정랄로 우리 학교 애글이 라고 .찰명되됐을 때는 어및.게 되겠

소 ? J

교장 린생은 천천히 담배한 대를 붙여.를고 방만을 찰다 찰다

하면서 무및인가를 결심하려는 듯 보였읍니다 .

r그렇담. 4 절 수 없이7 템인올 사회란천부린 기에서의 경찰)

예 넘겨야지요J

r안전부에 넘겨 ? J

r예, 그렇습니다J

9 보 이 선생...... 나는 해방 루 부터 교단에 서기 시카하여 이

미 3o여년올 이 일만 해오고 있오 ! J

r그건 관 알고 있읍니다J

r그러 나 난 할 번도 어떤.일에 대할 책일을 애들할메 넘겨 좌운

일이 誰소......그것은 교직자의 입장으로 라장 규탄 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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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의 얼굴에는 약간 경릴이 일어찰를 목소리까지 떨리면

서 친천히 말을 이어 나갖읍니다 .

r터구나 이변과 같은 사건은 너부나 를 것이기에 터욱 그런 생

각올 갖피 괴오......J

r....... .... .J

이 선생은 아주 대할도 없이 서 있기만 했읍니차 .

r만약 말이요. ......이 사긴의 띤인이 우리 애들이였다고 한다띤

말이요......물른 애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장난이라도 마찰가

지지만......이 건 결코 우면히 일어난 장난이 아니라...... 됐인가에

대하 만대의 표시라구 생각하오...... 내 찰이 주슨 찰인지알겠

소 ? J

「예. 알겠읍니다 J

r그리니까 말이오. 우리 애들속에 극히 일부라고하드라z, 당

정책에 만감을 품은 학생이 있다는 증거요 ......다시 말하면 . .

학인들은 수령 동지가 밉다고 생각할거 란 말이요..‥..그림 그렇게

생자하는 학생이 생졌다는 책일은누가져야 괴는 거지요? . . . . . .

나나 이 선생 당신이 져야 한다는 거요.... . . J

r예. 저주 이치 각L는 하고 있읍니다만...,..그려나 범y올 잡

긴 갛아야 하지 않을까요?J

r다행히 그 범인이 우리 애들이 아니고 딴 사람이 였다면 문제는

다르린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애들 속에 진까 범인이 나타난다면

어및허겠소 ! ......찰 그게 두렵소." - " J

r교장 선린님 애들을 생각하는 신정은 충분히 알識읍니다...... ;q)

가 씨일 아침 찰당 위원치q 찾아 가겠읍니다J

r위라구 ? 그래서요 ? J

r딘를7.) 제 책임이라구 고백 하漆출리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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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렇다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소?......() 사천은 어려가지 점에

서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구 또 글당 위원회에서는 안전원들올

시켜 천저히 범인 색출에 나설거요......그리니 어차피 치해자들

은 한 두 사찰이 아니라 여리 사람에게 들아올거구 료 순길할

애들의 가습에도 못을 박는 결과가 될게 련하오囑 .‥ ..J

r그릴 어및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 J

교장선생은 다시 자리에 가서 찰더니후하고 긴한숨을 내쉬3 .

부결게 한 마치 면지를 것이였읍니라 .

r모든 걸 내가 알아서 처리 할터이니 담신은 가서 즉 쉬.2.. ......J

r아니 교장선생념 ! 교장설생님 이템인이 라구 나설 심간은 아니

있지요 ? J

r글씨 가 보래구...... 어떻게 되있천 우리 애들에게만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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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말아야 해- " " - J

7 가출 찰 창출인민학교 교장친황일은 군당위원좌에 활려간

이루로 영영들아오지 않핀읍니라 .

그 교장선 생의 가족까지 어데른지 끝려간 루이학교에는 새로

출교장이 임명되 어 왔읍니다 .

그 루 김 광일 교장의 행방을 아는사찰은 아루도 없읍니다.

출및 땅에는 이할게 희생적인 교장선생들도 있읍극다찰

2. 체육 시간에 있있턴 일
..

r차렷 ! 를표백미2 앞에있는허수아비 ! 돌격 앞으로 !J

체육 교사의 구령에 따라학생들은 일제히 r야!J하고 찰성과 할

애달려가서 손에든목출으로 허수아비를. 마구찌르는 것이였읍

니다.

r그만 ! J

체육교사는 다시한 번구령을.지르고 대열을정돈시킨 후몇몇
학생을 지적하여 대열앞으로 나오채 했읍니다. .

r너치.들은 어째서 맥없이찌르는 거야! 응 ! 상대가 누찰지 알

아!.널.조선 국방군이란 말이다 !및. 가죽이 튀어나오도즉 힘있

치절려야 할7.1 아니냐말이야! 앙 ! J

그리고는 앞에나와선 학생들을 주먹으료 한대씩가를을 천어

박는 것이됐읍니다.

체육교小에 게주먹으료얻어맞는학생이나그 뒤에서 이 광경을

차라보는 학생이나z두얼글애 는긴장감이 찰를았읍니다,



r내가 언치나 얘길하지 많찰느냐 말이야! 군사훈련을 하는 시

간에는.조금i 라도 간장이 풀려서는 안되는 거야. 국군은 우리의

적이란 말이야1 ......그 적을 주제르는데 그렇게 백없이 하다간

여떻치 할 참이냐 말이다. !......앞으른 주의해 ! 알겠나 !.자그

림 다시한린 들격 앞으료 !J

학생들은『또다시 r야 !J하고 함성올 지르면서 목총으르 허수아

비를 찌르는 것이였읍니다 .

그린데 얼마 있다가 이허수아비를 들러싸교 괴이한 사건이 일

어란읍니 다
.

곳은 정란출도 선천군 선천중학교, 애는 l97o년 초를이 였읍니

다.

군사 놀이를 위해 마련해 놓은 이 허수아비 일곱 개가 하루 방

자이o:l 통땅 잘리워 자취를 찰를 것이됐읍니다 .

다음날 이 학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읍니다 .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체육교사는 체육교사대로 분주히 오가면

서 이 괴이한 사건을 를어보려고 반달출 했읍니마 .

(이건 를림없이 학생들의 장난인 것 같은데......)

교장천생은 흔자 찰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시간올 보내고 있있

읍니다. '

r만약 학생들이 한 것이라편 군사 놀이를 만대해서 한 짓이s . . .

이게 공산당에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큰 일인데 ......)

료장선생은 반절부절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체육 교사를

를리 대책을 의논하는 것이있읍니다 .

r그래 박 선생은 이 일이 누구의 장만일 것 같소 ? J

r글째요. 저주 어제 밤새껏 생각해 찰옵니다만......학생들의 장

난인 것은 를림 없는 릿 같은데요......도무지 짐작친 가지 않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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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건 그렇드래두 이 일을 군당 위원희에서 알게 된다면 정말 출

일 아니오J

r물른 책임 추궁올 당하게 되겠지요. " ' " J

r책임 추궁이나 비찰으로 끝나면 를제도 아니린지만......이건 당

의 군사 정책을 의식적으로 만대할 행위하고 규정한다면 를제가

wll우 커질 것 같소를 " " " J

r그렇게 될 염려도 있긴 합니다J

r있긴 하다는 정도가 아니야......이봐 박 선생.......오늘 할 중으.

.E 7 히수아비를 다시 만들어 .놓도록 하시오.......그리고 다른

선생들에게는 내가 특별히 얘기해서 발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할차

니'-""J

Q . 할겠읍니다. 저두 우선은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 .

니다J

교장실에서 물리나온 체육 교사는 몇몇 믿볼만한 학생들출 틀

리 가지zi 밤을 새워가면서 r남한의 국군J을 나타내는 허수아히를

인시 만들어 놓찰읍니다
.

그련데 이게 됐일입니까 ?

새로 만글어 놓은 히수아비가 그 날할 사이애 또파시 위도 새 J 2 .

모르게 허리가 잘리서 간데 온데 없이 사라천면 것입니다 .

학교반에서는 또한번 출등이 일어 났옵니다 .

일이 이를되자, 그 말이 새여나가지 않을 수 없됐읍니다 .

그 다을 날 복한 공산당 천천군 당 위활뢰 지도원이찬 자가 안전원

한 사찰을 대동하고 서슬이 시피렇게 되어 착교에 나타났읍니다
.

무력대초 교장실로 들어온 군당 지도될은 교장과 전체 교직찰

을 집합피켜 놓고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있읍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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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번 이 학교에서 일어찰 사건은 단순할 사건이 아니요......학

생들이 했건 또는 어느 교직원이 할것이건 이천 우리당의군사정

책 g 만대하는 만동적인 행위이요......벌써부터 이 학교 학생들의

성분이 붙량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 당q1서는. 특별찬 찰시를 하고

있됐소 ! J

군 당위원치 지도원이란 자는학교장이나 교원들이 눈안학 없를

는 를 거만한 자세로 훈계하는 것이였읍니다 .

r이번 사건은 정치성을 띤 만출분자의 소행이 를림없으니 철저

히 그 범인올 색출해야 할 것은 를른, 학생들의 소행이라면 n .

배후 핀계까지 남천없이 파헤쳐야 하오......알겠소 ? 특히 학고장

과 체육 고사는 책일지고 이 사건올 해결하도륵 하시오".""J

군 당지도월은 계속해 서 이를의 여유를 줄터이니 학교 자체에서

템인올 잡아내도록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군 반전부에서 직

접 이 샤건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호령올 내리는 것이였읍니다 .

들른 그렇게 되면 하교장이나 체육교사까지 처릴올 받아야 할

것은 면한 일이였읍니다 .

r군당 지도원 등주? 이 사건은 반드시 지시한 기일 안에 해결하

고 야 말겠읍니다J

교장천생은 우산 당면한 어리음을 면하려고 엄속히 범인 색출를

령세했읍니다

군당 지포원이 들아간 루 교장선생은 체육교사와 마주誇아 a .

패책을 의논하였읍니 다
.

r박 설생......어 떻게 해서든지 범인은 잡아 내야지 않린소 ? 이리

다간 나나 당신이나 모두 를겨나게 될 관이니 말이요J

r z장 설생념 ! 제가 어떻계 해서를지 해결하린읍니 다. 걱정하

지 마십시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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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찰밤 체육 교사는 또다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운동장 한

구석에 숨어서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읍니다
.

만약 그린 학생들의 소행이라면 를림없이 또 나타날 것이기 차 .

를이였읍니다 .

방이 정점 깊어가고 주위에는 풀벌체 소리만이 은은히 들려s .

는 깊은 할이였읍니다 .

체육 교사는 온 신경은 가다들어 허수아비 있는 즉올 지켜보 고

있있읍니나..

몇시를 적핀올까?

운동장 핀즉 모퉁이 에서 대여섯명의 검은 그린자가 어른 거漆

읍니한

(을 ! )

체육 교사는 t 올 약간 추겨 세우면직 검은 그림자 즉올 똑바로

바라 보았읍f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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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및이 가리워진 컴은 밤이됐z데토 그림자의 움직임은 똑는.히
분간할 수 있됐읍니다

.

이 검은 그림자들은 날세게 허수아비 있는즉으로 가더니 열친
치 히수아비를 를어제치는 것이됐읍니 다

.

이애다 싶어체육교사는 잽싸제 뛰어가떤서 결은그림자 즉을

찰해 벼락고함을 질렸읍니다
.

r누구諒 ! 섯! 움직이지마라!J

천은그림자들은 별로놀라는 기색도 없이또 랄아나려고 하

지도 않는 것 같았읍니파
.

r이놈들 ! 너획들 장찰이였구나. .못된놈들 ! 모주 날 파라 이

리 lT ! J

결은 그림자 (이 학교2학년 9 생다천명)는 순순히 치육교사
를 따라교부실간지 끝려 칸읍니다 .

r-g.......n.려구 보니모두성분이 나활학생들이됐구나......다측
리치들이 공부는 찰한다고 하드라도 이린것올 하고 무사할 줄

찰았느냐 ? J

득묵히 서.있기만 하면이들하생들 중키가제일른한학생이
.조용히 대답하는 것이였읍니.다

.

r선생넘 ! 선생념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저희들은 결코 나활

것이라고 생각지 않읍니다J

r치 . 위라구! 그래이일이잘한것이란말이냐iJ

r예. 어째시 우리들예게 사찰을 죽이는 그것도 등족출 즉이는

. l t 살인 교윽을 시키는 겁니까 ? J

r릿이 ! 이제피.니 못하는 말이없군i 남조선 국군은 우리의

;적이란말이아.. 적올절러죽이는 훈련이리가나활거 냐 발이다

J J



r남조선 국군은 우리 동족이 아닙니까 ? J

r흥 ! 말이면 다 하는줄 아느냐 f......U희들은 관전히 만등학생

.a. .E 사려 반전부에 넘기고 말데다......알겠나 ? 거기 널어가만

어떻게 된다는 것를 알고 있겠지 ? J

r예. '압니다. 결국 책릴올 받게 되겠지요......그려나 선생님

선생넘은 우리만.찰하지 랄고우리가 왜 같은동족을 죽여야만 하

는지 그걸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J

r시고려및 ! 아무말이나 함부로 하는7.i 아냐 !J

r설명 못 하시죠 ? 못 하실 거예요......U는 우리 집 외삼촌이

6.25때 일남했다구 해서 월남자 가족으료 손가락길 담해 왔읍나

다.......공부를 암만 잘해두 고출학교는 들른, 대학가기는 아예를

린 것 아념니 까9......U 가그렇다구 해서 이린짓올한건 아님니

다......남조신 국군이라고 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것출 절력

죽이라고 강요하는 선생면의 행동oi 미운 거예요..‥..아무리 허수

아비라고 하더라도 같은동족을 절리죽여야 할다는 명령올 어

떻게 할 수가 있겠옵니까 ? J

r그만 그만해 둬 ! J

그 다을 날체육 교사는 아침 일적 교장실에 찾아가서 인사를

했읍니 마 .

r음 그래 "범인"은 잡찰소 ? J

rU......잡긴 했읍니 다만. .‥..J

r잡긴 했다니 도대채 어찰게 된 건가?J

r그런데 그게료해서 말입니다...... 위가시꺼먼딴에어른거 리

긴 했어도 우리학생들 같지는 많찰옵니다J

r뒤라구......그래 놓쳤단 할이야 ? J

rU)......그게 ......고냥 바찰처럼 사라져서 그만놓쳐버리고 말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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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니다J

r-g.......그림 오늘 할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시요......J

r아념니다. 교장선생님......그 법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誇을겁

니다J

.r워라고......여보 박 설생정신이 를 어떵게 핀거 아니요? . . . . . .

정설수설하니 말이요-""-J

r핀대로 그런건 아넘니다...... 다만법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얘길 했을.뿐입 니다린설 .. . . J

r여보 학린생......그렇게 되면우린주사할줄 아오? 당에서 어

떻게 벼르고 있는 사건인데 . . . . . . J

r교찰 선생념 그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요.....씨가 오늘직접 군

당위원피에 찾아가서 모든 걸 자백하린읍니다..‥..J

r자백하다니 릿출 말이요 ? J

r그 범인이 바로 저라구요를 ... . .J

r찰이 ? J

교장 선생은 벌떡 일어나면서 멍하니 체육교사의 얼굴을 바라

볼 뿐이였읍니 다 .

그리나 체육교사의 얼굴에는 비장할 결린이 서려있는듯 교장

선생올 바라보며 입가에는 느낄듯 말듯 가벼출 미소까지 떠 오 르

는 것이였읍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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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선생의 슬픔

불령어리처림 열이 높은 아기

평반북도 @ 천 군 신암 중학교 여선생 강 수릴은 세 살 잡이 아

들를 가진 어머니 입니다
.

남편은 두 해전 군대에 징집되어 간 뒤 이따금 잘 있다는 소식

이나 전해 줄 뿐 퓨가 한면 오지 를합니마
.

하건 스들 두살에 입대하였으니까 스를 여崙에 나온다면 아직

도 사 오널은 기다려야 들아 올 것입니파
.

괴뢰군에 징모되면 츠를 Q 릴이 넘어야 제대린 수 있고, 그등

단 휴가라고는 없어서 가족들을 만나기가 어간습니다 .

시부모도 일적 여의어서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자니 는 살

림비 허전할니다 .

그나마 못 견터게 괴로운 것은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학교에

나가 있는 동안입니다
구

를에 짜인 교수발대로 딱딱한 교육을 만복하는 것 보다 싫증나

는 것은 流마고 그는 생각합니다
.

학교를 그만 두고 아이와 해종일 지내릿 싶어도 생활에 惡들려

그릴 수가 없읍인다 .

군대에 나간 남편은 상등릴으로 집에 부쳐 줄 돈이라고는 없고,

수련이 직장을 그만 두면 하루 7백그램(백미차 잡곡 5 :5) 배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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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어 부양가족으로 35oJ램 찰에 못타게 되니 죽으로도목숨을

및기가 어찰습니다 .

그런데 수릴이는 자꾸 믐이 여위어 랐읍니다 .

수련이 더 여위어지고 고민예 빠잘 일이 닥쳐찰읍니다 출

이날 아침도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서려는 데 등에 델 어린애 머

리가 블명이 같이 뜨거웠읍니다.

찰리 아이를 내려 리리를 및어보니 열이 대단합니다 .

.박아소에 맡기고 학교로 출근을 해야할델데 야단났읍니다 .

강 수련은 그 길로 마을 진료소른 찾아찰읍니다 .

시골 진료소라야 간호원이라는 아주머니가 초라한 약상치.를 하

나 놓고 있올 뿐입니다
.

r전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료새 열병같은 전얼병 이 돈

다는데 양시(군 소재지) 큰 병원에 가 보세요J

친료소 아주머니가 그래도 친절하게 일리 주는 말이있읍니다 小

강 수릴은 가출이 덜컥 치려 찰았읍니다 .

(열병 이 돈다니 ? )

그는 그 길로 아이를 들처 업고 시오리 길올 달리 양시 병월으

로 찾아漆읍니 다 .

r열병은 아년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여름 감기지요. 패염.2 z L

를기 쉬우니 바람올 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J

글 병월 의사의 진단이 있읍니다 .

수련은 집으로 되를아 와서 지어 준 약을 먹이고, 하루 종일 아

이 곁에서 서성대있읍니다 .

여간만걱정이 아4 었읍니다. 남편은 군대로 떠나딘서 아이를

잘 키우라고 누차 당부했었읍니다 .

..저직 에 아이의 열이 내리는 것 같아서 이읏 아주머 니에게 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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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봐 달라고 부탁하고 부랴부랴 하교로 랄려 나漆읍니다 .

결근올 한 면명도 할 결, 마침 식량 베급표를 타는 날이라 그것

도 가지러 간 것이었읍니다. 오늘 배급출 타야만 내일 밥올 지어

적올 수 있있읍니다 .

경리찰(경리직원)은 마침 퇴근활 하지 많고 있됐읍니다 .

보름치 배급표를 주어야 찰델데 열 나흘 분 밖에 안 줍니다 .

r오늘 무단 결근이라 하루 분은 자르라는 교장 등부 지시가 있

어서, . . . . . J

경리원의 말이었옵니다
.

r부즉이한 일이됐어요. 아이가 갑자기 앓아서 . . . . . . J

. r 난 모르겠급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직책이니까요J

. 경리원은 말하기j. 귀찰다는 듯이서류를 주설주섬 서랍에및있

출니다.

어린 애를 업고 를근

강 수련은 아주 말도 를하고 멍하니 서 있됐읍니다 .

아이가 않4서 하루 결근했다고 찰 배급을 하주 분 잘리됐움니

파.

하긴 학생들도 결석하면 그 날짜만큼 찰 배급을 안주도록 피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됐지만 막상 교일인 자기가 당하고 보

니 어이가 없있읍니다 .

그리나 파른 소리를 해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

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맥 없이 들마린읍니다 .

신세가 한신스리됐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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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 .참으로 찰천스러운 일은 그 다출.찰 벌어졌옵니다 .

아침 출근절에 가따를 탁아必아 맡기려 하니 뜻 밖에도 보로가

아이를 할아주지 않았읍니다 .

r인제진료소 아주머니 말을를으니 열템인지도 로른다구 하린
데요. 다른 아이한데 전염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 J

보모가 하는 소리였읍니다
.

r시 병될에서 열템이 아니라 감기라구 진단이 내렸어요J

수릴은 치미4 를하를 지그시 눌리 참으며 아이를 발아 달라고

애원 했읍니파
.

r감기래두 마찬 가지예요. 그게 전염성 감기를 어떡해요 ? 못 할

좌어요J

r오늘두 학교에 못가던 어떡해요. 흔할 감기라구 하면데 " " " J

r수련 동를 자기 생각만 하지 마세요. 찰 여리 아이들을 맡은

보모니 까요. 안되겠어요J

수련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업은 채 학교로 나찰읍니다
.

료장과 교무 주임은 일찌기 군 교윽부에 최의를 가고 없었출리

다.

수업 시간이 괴됐읍니 다
.

강 수련은 아이를 만은 채 수업올 맡은 교실로 를어칸읍니다
.

아이는 면 됫차리에 있는 학생에게 맡기고 수업을 진행하였읍

' 니극.

아이가 병이 아직 낫지 않아서 괴로둔지 을상이 될 때마다 가

출이 조마조마했 읍니다
.

마출대로 할 수 있다면 誇는 아이를 만고 집으로 들아 칸으면

찰으련만 료 찰 배급표를 잘결 생각을 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漆

됐읍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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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간은 그린대로 널됐읍니다 .

그련제 주 번깨 시간이 거의 끝날 무립 아이가 소리 내어 울기

시각했읍니다. 아이의 울을 초리는 교실 밖으로 새어 복도로 해

서 교직원실까지 울려 찰읍니다 구

강 수편은 얼굴이 질려서 분필을 놓고 아이에게로 달려가 우는

입에 젖올 들렸읍니다 구

올출이 즉 그誰읍니터..

바로 이 때 교실를이 벌컥 열리고 겸은 데 만경의 코가 날카롭

게 선 얼굴이 즉 나타漆읍니박
.

군 교육부로 적의하력 칸릴 교장이있읍니다
.

교장의 안경 알이 및뜩하더니 통명한 출성이 을리됐읍니다 .

r이게 도대채 어렇게 된 일이오! 좋소! 강 등주, 수업이구

뭐구 그만 두구 내 방으로 오시오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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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련이 부슨 말올 하려 했으나 문이 찰 닫히고 벌씨 교장인

조습은 보이지 詰만읍니다 .

교실 안은 조용친읍니다 .

학생들치 시센이 파찰게 절린 강 수련와 얼굴에 출렸읍니하 .

동정하는 및야 어린 눈길도 a 고 어안이 법병찬 표정도 있있읍

인다.

강 수련은 학생들에게 복습올 하라고 일리 놓고 근도로 나찰읍

니다.

고장실로 향하는 고의 가글은 납정이가 매달린 듯 무거됐읍친

다.

남편마저 때할기 3 -

교잠른 강 수련을 찰찰하게 맞아 들였읍니다 .

아이를 업고 선 수련에제 의자조차 찰하지 않았읍니다 .

r수릴 등무, 도대체 정신이 있소, 없소? 아이를 치리구 수卷

시간에 들어가다니 ? 는문 도대체 후대(후세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애를 보는 학생이 音주치 손해를 보는 것은

고사하고 학생들의 시선이 산란해져 a 공루.차 긴는가 랄이오 !J

r실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괴됐어요J

수련은 플이 죽어 고개를 뚝 및구됐읍니다 小

r사정 ? J

r네. 애가 않는데 ......그렇다구 박아소에서는 받아 주치 않아치

. ... ' . J

r흥 ! J

r용서 해 주셔요, 한 이를만 그리면 핀겠는때 " "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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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정이 막하긴 하군!허나 구련동주생각해보오 ! 그건 어

리까지나 등무 개인 사정이 아닌가 말이오. 학교에 있는 여선생

를이동무처림 모주 아이를 데리구 나오거나 자유주의(공간당 71

.시를 어긴 행동)올 부려보오! 후대 교육은 아주 엉망이 될 게 .

아닌가 말이오 !J

교장의 이 말은 납즉이 가지 많는 소리였읍니다
.

학교에 여교원들이 교원 수의 절반 남짓 하지만 모두 처터들이

됐고, 그 하나만 아이를 가지고 있였면 것입니다
.

애당초 하교에 취직올 할 애 느낀 바 였지만 교장과 교무 주띤

출 구련이 아이가 있다고 하여 발기를 주척 꺼려하였었읍니다
.

그긴나 그 애에는 마침 남편이 군대로 징모될 주렵이라 군 교

꼭부에서 채응하라는 압력이 내려와서 겨우 취직출 하였면 것입

니파.

그련수릴이니만글 교장과 교무주임은 늘 못마땅 하게 생각하

고 노를적 으로 학교교왼생찰이 어립다는 것올느끼게하려z 여려
.a .f 박해를 가하였 읍니다會

주단 결근이라고 배급표를 자른 것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파

지고 드는 것도 그련 표정의 하나였읍니다
.

수릴은 아린 입술올 지그시 깨물있읍니다. 교장의 퉁명스려운
.

를성이 다시 귓전을 때렸읍니다
.

r후대 교육이라는 중대사 보다 자기 개인의 편반올 내 세우는

것은 어떤 면예서 이기주의적 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요! 다

.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나을 생각은 마오 !J

rfl J

수련의 특소리는 꺼져 들어가는 를 했읍니다
.

r그리고 이린등부의 잘못은 료원를의 당생찰총회의 비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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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이겠소! 자기 비찰할 준비를 잘 하오 !J

차늘하고 무정할 소리였읍니다 .

수릴은 아린 입술을 지그시 깨들있읍니다 수

그래도 눈물은 자주 솟아올라 볼올 타고 흘려 내력 마를 바박차

별어졌읍니다
.

남편을 군대에 빼찰기고 자기가 생계를 맡아 나싫는데 거기에

이다지 박해마저 받아야 한단 말인가 !

이렇게 매정하고 못 살게 구는 걸 보니 결국은 자기를 학교에

서 를아내야 시원할 모양이니 나약한 이 를은 앞으로 어떻게 지

템해 나갈 것인가 !

생각할 수록 기가 라히있읍니다
.

수릴은 아이를 업.릿 학교를 떠찰읍니다
.

. 그리고 수련은 다시 학교 쪽으로 발길올 돌리지 많았읍니다 .

그후 수릴은 협등 농장 농장원으로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며 군

치에서 돌아 올 남편올 기다렸읍니다 를 .

9t이 라는 긴세월을 이렇게 기다려 야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매찰기고 치망마져 매앗겨 고된 노등 생활 속에 근근히

목숨올 이어 나가는 것이 오늘의 북한 여성들의 생찰입 니다會

4. 억울한 사 연

독 속에 넣어 들어 둔 땅 찰서

정안출도 응천군 신암 중학교 슨바박만한 운등장엔 까만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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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 한 대가 굴리 들어 찰옵니다
출 를

차를이 열리라 양복 차림의 뚱뚱한 사람이 내려 자등차 구경출

하려고 를려드는 아이들올 혜치고 교사 만으로 성큼성를 걸어 들

어칸읍니 며..

그는 어들 컴컴한 복도를 지나 교장실이란 표즉이 붙은 방찰9

t a ; E . 없이 열있읍니다출

넓은 데이블출 마주하고 찰아 있면 교장이 어리중절하여 바린

일어나 를 가까이로 길어 나찰읍니다
.

r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면 참입니다. 군당 위원장 동지차

서 직접 전화가 왔있읍니다J

하고 황공스러이 인사를 했읍니다
.

r중앙당 연락부에 있는 학 입니다J

박은 이런 할을 던지며 손을 내밀어 여윈 교장식 손을 잡아 주

친는 교장 책상 곁에 있는 소파에 털석 걸터 찰았읍니를 .

r조 찰길이 란 학생 지금 있소?J

박이퉁명스레 를는발이있읍니4
.

rEl, 있읍니다. 불력 올까요?J

..그릴 절요 없A 교장 4생이 그 학생한헤 직접 신고를 받았다

니차. 다시 니.할테 그 경과만 간딘히 얘기해 보시오J

r예, 보고서에 상세히 써서 올리 보및는데요 ? J

r보고서는 나도 찰소. 서류 보다도 적접 말올 듣고서 확인해 보 .

고자 하는 말이오J

r예, 알겠읍니다. 3일전에 조 탄길이란 학생이 저를 찾아 들어
.

왔었급니다. 조 찰길은 이 응천 벌에서 이름난 지주의 손자가 아릴

니까? 신고하n 전찰 할이죠. 그 지주 영감이 관길을 대리고 릴

찰출 한 바라 들았답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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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p 憲

r흠, 그래극 ? J .

r 7 때 논두링블 절으면서 일정한 간격출 두고상에를어출 )

자갈을 보여 주더람니다. 그리구는 그자찰글 를은 들레 만의 간

히 모두 및날자기네 땅이니까 앞으로 세월을 만나면 그 땅을 4

드시 도루 찾으라고 하더람니다J

r출 J

r그리구 땅 를서를 를어 둔 자리를 파고 독 속에 릴어 둔 를인
.& 보여 주터할니다J

r악길 반등 지주군 ! 그래 득 속에서 문서를 캐어 내왔소?J

r보고만 하구.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구 있는 중입니다J

r잘 했소 ! 아직 파지 마오. 그 자리는 알고 있지? J

r네J

r를支.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료 입 밖애 내서는 안되소구조 ..린

천에계도 극비에 를이라고 단만려 이르시오. 고리구 그 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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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는 우리가 적절한 처단출내릴것이오. 교장 동무는 이번 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일이 앞으로 벌어져도 모르는 쳐

해야 할 것이오. 알겠소? J

rE] J

r.) 린를제를 직접취급하지 誇는중앙당 면락부에서 내려온것

만 가지고도 침작하리라 생각하오딴 각별히 를심하오J

r a . 찰길 학생에 대해서는 어렇게 처리하죠 ? J

r ;.. 걱정도 할 필요 없소. 이번 일이뷔으로 새어 나가면 고장

선생이책임을지는 것이오. 당 일군들 외에는동주만이 이 일을

알고 있소J

r명천 하겠읍니다J

교장은 불안으로 떨리는 가틀올 지그시 누르며 이린대할올 誰 .

읍니차.

심상치 많은사건이 터지리라는예감이그의출 를에.떨리도록

공포를 안겨 준 것입니다.

깊은 밤 검은 슨길

중앙당 면락부에 있는박이신암중학교를 다녀간 뒤 l주일이

지나도록 신암리는.조용했읍니 다.

중찰교 교장은 불반스리운 나날을 보린읍니다 .

조 완길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생기고야 말것인데 어피그리 a .

출하기만 한지 를랐읍니다 .

그리나 이것은 교장이 미처 눈치 채지 못해서 갖는 생각이있읍

니마.

조 완길의 가정에는 벌씨 를행꼭 절은 손길이 면어가 있었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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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깊은 밤.

조 완길의 집 찰은 담장을 출적 뛰어 넘어 마당에 뚝 떨어진 3 .

릴자가 있었읍니다 .

키가 후리후리하고 어깨가 인 별어진 장정이었읍니 다. 그좌 뒤.

를 따라 또 하나가 담을 위어 넘어 왔읍니바 .

둘은 장득대 뒤에 숨어서 집안 등정을 주욱 살편출 니다
.

r방를을 두드리구 들어닥쳐 볼까 ? J

r조금 머 살펴보고 영찰템이가 나을지 모르니까. 방 안에 들어.

가면 사람이 많아서 시Q리워져 J

들은 한 동반 장독대에 죽은 듯이 글어 있었읍니다
.

r이적다가 찰이 새면 어절라구 그래 ? J

r등문, 성미가 너주 급해서 탈이야 ! J

r출. ! 이 친구 동무라는 찰 쓰지 말라구 그렇게 교육을 받구조_

......J

r참. 이것 입 버릇이 되어서 말이야 ! J

r조심 해, J

또 할동안 시간이 출諒읍니다
.

r야, 손을 쓰지, 이리다간 해 보지도 못하구 돌아 가겠다J

r그럼 이렇게 하지. 돌을 마당에 면져 봐. 그리면 안에서 부슨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J

들을 출천다. 를직한 들이 굴리 가다가 절予를에 부및쳐 릴거친

소리를 띤응니다
.

r누구요 ? J

찰 반에서 노인의 쉰 목소리가 울렸읍니다
구

둘은 숨올 즉이고 방문만 노려 보았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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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이 떠걱 열리교 릴 수염을 가출 앞까지 드리은 노인이 마투에

나싫읍니다 .

r거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릴 를있는데 ......J .

노인은 이렇게중얼거 리며 토방에 내려서고주신올 신머니마당

으 로 천천히 내려와 사방을 두린면주리 번살줬읍니다聲

r할아버 념 ! J

둘 가출데 하나가 를즉 나서며 나직이 를린윰니다. ,

r어 ? J

노인은 취중그래 놀란 눈으로 이즉을 쳐다 보았읍니다 출

r놀라지 마십시오. 완길이 할아버지 이시지요 ?J

r너획들은 누구냐 ? J

노인은 엉깁절에 이렇게 를 소리를 친읍니파 .

.l을성올 낮추십시오. 저희들온 남즉에서 찰길이 아버지가 고내

서 온 사람입 니다J

r워 ? 찰길이 애비가? 정국이 말이야? J

r1#l J

r그릴 수가 있나 ? J

노인은 이렇게 발하면서 사방올 취듈리 보았읍니다 .

정국이라면 6 .25동란 애 원남한 찰길이의 아버지.t서 한 시도

및은 적이 없는 사람하는 아들이었옵니다 .

너꾸나 뜻밖에 당하는 일이라 어안이 템범한 채두사람을 찰피

.볼 뿐이었음니다 .

어찌 노인이 짐카이나 할 수 있있으랴! 이 두 인를은 루괴가

간첩 출련을 시키고 있는 출련생으로씨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남

를에시 파견피어 온 간첩으로 위장하고 킨는 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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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떻게 그걸 밀소?

잠시 후 노인은 정신을 가다들됐읍니다출

r그래 남즉에서 내 아들 정국이가 보漆다구들 하는데 내가 어피

그절 및을 수가 있소 ? J

r그럴 를 알고 믿으실만한 증거를 가지고 왔읍니다J

r그래 ? 그 증거가 리요?J

r네, 곧 말출 드리겠읍니다. 그 핀에 저희들이 바다로 배를 타

고 먼 길을 보느라고 를도 이렇게 젖고 히기가 져시 죽을 지경

입니다J

r그렇7i, 마당애 서 이렇게 얼씬거 릴게 아니지. 우신 이리들 .린

시오J

노인은 두 사람을 됫곁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읍니다 .

세 사람은 멍석올 는고 마주찰았읍니마 .

.r증거 라는 길 ) 여 주오J

.노인 이 득촉했 읍니다
.

nl, 증거는 보여 드리는 들건이 아.니 라 찰아버 념과. 천국치만

이 알고 있는 비및을 및 가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J

.r그래 ? 그것두 증거가 적지 J

노인은 궁금증부터 를리고 사를 급할 표정이 었읍니파 .

r정국씨가, 즉 아드넘 이여기를떠날애띤? 소유하고 있있릴

땅을, 친 자갈을 묻어 료시했다는를 . . . . . J

"맞았어 ! J

노인의 눈은 번즉이 됐출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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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리구 를서를 등구 밖 미루나주 곁에 질 그릇 독 속에 넣어

를고요J

r출거 니 ! J

노인은 기떠서 소릴 치고 부들거리는 손으로 두 사찰의 손을 더

를어 주었읍니다.

r일마나 고생이 라신한가 ? J

r저치를이 주슨 고생이겠읍니까. 외롭게 지내시는 할아버 및이

고생이시지요. 찰길이 부친은 지금 남할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

하구 있읍니다. 비밀이어서 직책을 말틀 드릴 수는 없읍니 마할

" " " _ I

r직책은 알아 월 하나 ! 그저 그 녀석이 몸 성히 잘 있으면 기

틀 거지. 그리고 애비야 어떻든 아들 하나라도 자유 대한의 품

안에서 정차롭게 사는 것이 다행이고 발고J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복괴 간칩 훈린생은 노인에 게 억출한 누땅

을 뒤집어 좌우기 위한 하수인으로 교료히 노인의 집에 침투한 것

입니ml.

이튿날 밤. 두 간첩 훈련찰들은 노인을 방으A 불러들였다 .

r할아버지. 저희들이 무슨 띤무를 며고 왔는지는 를지 마십시

오. 비밀이니까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이 성

공하고 정국씨가 다시 들아오게 되면 말출드리겠읍니다. 마만

찰에 나가서 주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 두십

시오.J

r걱정마 ! 정국이 잘 있다는 소식두 듣구 자네들 일이나 잘 하.

게. 내 괴땀으로 번어 놓은 땅을 이제 가시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니 기핀기만 허이J

두 간핀 훈련생은 그 날 밤 밖으로 나漆읍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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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가는곳은 중앙당 면락부 라과의 접선장소c간칩들이 미

리 징해 를고 만나는 장소)였읍니다. .

낙원 기계 공장으.L 들아가는어출컴컴한 간모등이9.l서 예정

대로 라이 기다리고 있었읍니 다.

차은 두 사람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은뒤괴시를 내찰읍니다출

r내일 찰에는 그방속에서 낮잠을 자는칙하고있어. 그럼반

전핀(경찰)들이 그집을습격할다. 손을들고체포를 당친는 7\

71J

r알찰읍니 다. 극도원 동지J

이튿날.

#십명의 만전원들이 출통하여 관길이 네가족들-찰아버지, 어

떠니, 그리고 관길이는 수갑을 차고붙들려 찰읍니다 .

그 후 간첩촌련생들은 출련소에 들아가 일올잘했다고 칭찬을

받았교, 찰길이네 가족은 모두교차소(형무소)로 를리랐읍니다출

출한에서는 지금이시간에도 이렇게 린량한 4찰들이 하나 들

희생 당하고 있읍니 극.

또한수법도 이렇게해서죄를리워잡아가는 것쉽니다 .

만약우리사피에서이런일은생각이 나할수있겠읍니까?

5 . 태극기와 어느 대좌

를괴인민군 제5집단군 5l 고사포 면대장 신병순대좌의 아

들 신 등석은 동네애들과 어울려 신이나서 며들어대고 있었읍니

다.



. ' 6 w 烈 = 3

r얘들아 f 너네5 이련 것 본일 있니? J

r응? 그게 읜데f......보자기 아니야? J

r보자인 보자긴데 는야......름 이상하지 않니?J

. r글제 7 슥에 울글블긋하게 그려져 있는게 리니?J

「나두 들라..‥..무슨 그림같지는 않구......가운데 동그할게 그려

피 핀는 건 아마 주슨 모양을 나타린거 아냐?J

r얘"p ! 그 및애 있는 각대기같은것들은 또뒤니? 가만있자
.

작체피 모양이 서로 다르지 찰아. 이즉엔 세개구 또 이즉애 하

나 둘 셋......및 이다. 야 ! J

T."< 이즉 건 여및인데 ? J

이상한 보자기를 를고 애들은 면신 떠들어 대고 있었읍니다
를

도시 그런 그림( ?)을 처음보는 이 애들은 그림같기도 하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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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지 誇은 것 찰기도 한 이 諒은 보.하기를 늘고 린이 나서 이야기

를 주고 받은 것이였읍니다..

모두 대 여섯 살차리 개구장이들이 어서 매일처릴 모여서 각차

들만 치는 친구를이었읍니다
.

어기는 강월도 정강군 신정리
.

류전신에서 재일 가까운 부락인 할으로 그 애들의 부모는 모주.

인띤.군라 간계가 있는 집 애들이 였읍니다 .

산민군의 군찰(찰교)좌 자식이거나 특무장(상사)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전사자(6 . 25때 전사했거나 그후 군에 있다가 족은 사람).

치 가톨들이 였읍니다
.

들른 이 부락에도 원리부터 거주하면 주띤이 있었는데 를괴는

류전선 일대예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후방 산골로 친숙히

이주시키고, 그 대신 그 부근에 주둔하는 인민군 군관의 가족이 나

생출이 를은 전사자의 가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읍니.다 .

신 동석이도 그린 가족의 한 어린애됐고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고사포 면대장이라는 는은 차리에 있였기 때를에 동네 개구장이

들 중에서도 언제나 골목 대장 노릇을 해 왔읍니다
.

동석이보다 나이가하나나 들위인 애들도 동석의 아버지가 .대

라라는 높은 계급 애문에 순순히 동석의 말에 복종하곤 諒읍니다 .

그런데 어느 날(정확한 찰자는 7o년 9월의 어느날이 었다.) 린동

석은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혹시 가지고 놀 장난찰 같은 것이 漆

-는까 해서 이 구석 괴 구석올 뒤지다가 장농 할즉 구석에 간직차

를 태극기를 발견찰 것이었읍니파
.

동석이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인줄은 더구나 우

리 할국 민즉의 얼이 담긴 가찰 출요할 를건인줄은 꿈애도 를業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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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찰에 없는 것이 리극기라는 것올 한번도 보지 못했올

분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 게서도 를은적 이 없기 때문입니 다.

복괴는 이른바 자기들의 기찰이라는 것을 파로 만들어 놓고 U .

것만 가르쳐 찰기 때를에 태극기를 알 력이 없었읍니다 .

그래서 동석의 눈에는 그것이 애우 신기한 것으로 비린던 것입

니다.

그러자 동네 애들예게 그것을 보이면시 그게 핀지 아느냐고 자

향삼아 매겨 보려고 그것을 들고 나와 애들과 같이 떠들어 漆면

것 입니다
.

애들이 한창 그게 월까 하고 떠들피- 있는데 때마침 그곳출 지나

가z 평강군 사최 안전부 안전원이 이 장경을 특격했읍니다
.

안전원은 부리나궤 애들 있는 데로 뛰어 가더니 그 태극기를 찰

아채 가지고 대뜸 고함을 지르는 것이였옵니다
.

r이놈들아! 이게 어디서 났어 ? 이게 누구거냐 말이극 ! J

너주나 험악한 얼굴을 하고 다구치는 안전월치 얼글을 보고 애

들은 겁이나서 서너 발.카욱 뒤로 들러가터니 그중 한 애가 등석을

가리키며

r저애가 집예서 가지고 나찰어요J 하고 일리 바치는 것이얼읍

니다.

r원이 ? 네가 가지고 온거냐 1 f......그래 너의 집은 어디야 ? . . .

그리구 너의 아버지는 질해 ? J

하도 급하게 다구치는 바람체 동석이는 멍하니 반천될치 얼굴만

쳐다보며 대찰을 못하고 있있옵니다
.

r왜 말이 없니 ? 응 ! 린 병어리냐 ? 야 이틀아. 너의 집이 어

핀가고 묻지 않아 ? J

이 애 및 발자욱 뒤로 물려칸면 다른 애 하나가 불즉 앞으.및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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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

r저 애 집은저쪽 골목으로 가다가 두번때 집이예요...... 그리구

저애 아차는요......높은 사람이예요......J라고 하는 것이 였읍니

파 .

r그래 ? 높은 사람이라니.....씨 하느냐 말이야 ? J

이번에는 동석이가 대답했읍니다
.

r우리 아버진 고사포 연대장이예요...... U 급은 대차이구요. . ‥ . . J

p 춘와! 너 날따라 왓!J

그리고는 알전원은 등석을 를들어 가지고 어떠른가 사라졌읍니

파 .

며칠 리, 이 사건은 그 안전원에 의해 군 당위원피에 보고되 a

군당은 도 당위원최로 또 도 당은 중'.ㄴ당 위원치로 초고되인 사건

히 조게 확대되 있읍니다 .

그리하여 5l 고사포 연대장 신 병순 대좌는 제 5집만군 사령핀

필에 불친워 갖읍니다 .

r오늘 중앙당에서 @보가 내려 찰는데 이린 엄중한 일이 어데

있소 ? J

r면목 없읍니다J

긴 법순 대좌는 이미 태극기 사건 애를에 를제가 시Q럽 게 되어

나간다는 결 알고 있었읍니다 .

r뭐카고 ! 면곡이 誰마는 결로 해결될 를제요 ? 이게......앙 ! J .

r저 사령관등지 ! 어떤 처별이 라도 랄게 받겠읍니 파J

r*-..-..근데 도대체 어및재 해서 이 태극기가 동무네 집에서 나

왔소f......응 ! 그 경과나 름 들어 보자구출 " - " J

린 병순 대좌는 차렷자세를 한채 터들터듬 할을 시작하는 것이

됐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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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실은 저도 우리 집에 그 치극기가 있는 줄은 미를 몰랐읍니

다J

r워이라구 ? 를랐다구 ? 아니 그걸 말이라구 하구 있소? 엉 ! f.

r글씨 사렇관동지 ! 전 정말 모르고 있있읍니마. 그자 우리 집

에서 나왔다니 할 찰은 없읍니다만......전 모르고 있諒읍니다J

r이봐요......U한데까기 숨길려구 드나 ? 들른 등주가 그 패즉기

를 를의적으로 간직하고 있있다구 고백하면 당장 총살일데 니fh

코른다고 우기는 것 같은데......이봐 슬직히 f 어 놓4라구를 ..... J ,

신 병순 대좌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고 결심이나 한듯이 또린

료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였읍니다
.

r및린 되를이 해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측시 각년에 를아가신

저의 어머넘께서 저도 모르게 그 태극기를 간직했다가 미쳐 없9

버리지 않고들아가린는지T 잘 모르겠읍니다만......전 이날 이

때까지 태극기가 우리 집에 있으리 라고는 꿈에도 들랐읍니 다출. . . -

경말입니마J

신 병순 대좌는 를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자기 주장을 꺽지 않라

류니다.

7 s .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매극기를 간직

했있다고 한다편 그 사령관의 말대로 당장 총살될 것J 를림없.a .

. . . . . . 우선 목숨이라도 건질려면 모른다고 우기는 수 밖애 없었읍니

다.

그리사 사실은 신 병순 대좌가 자기집에 태극기가 있었파는 갓

출 모를리 가 없됐읍니다.

카년 그의 어머니가 들아가실 때 그 아들인 신병순 대차를 를극

놓고 태극기에 깃든 사면을 얘기했면 것입니다
.

r그려니까 얘야. 이 패극기는 6 . 25패 돌아가신 네 아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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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주엇보다 귀중히 간직했던 거다......U 금은 우리가 남출으료 는

라져 서로 원수처림 대하고 있지만 이 매극기만은 우리 띤즉의

상징이 아니겠니9......그게 비록 남한에서 만 보고 있고, 또 우

린복반부 기발을 쓰고 있치만 말야...... 우리조상들의 피엊힌

한이 담겨져 있는 태극기 란 말이다"""J

r어떠념......그려나 지금은 때가 다르지 않아요......괜히 그런것

가치고 있다가 발각T면 큰일날데니까지금이라도없애버립시
다J

r만된다. 만돼......그것만은 안된단 말이야......t) 가 어릴을 애부

터 너의 아버지는 곧잘 3 .l운동 얘길하린 많면f ...... 그 애 왜

놈들의 총에 맞아 로리지면서도 가글에는 이태극기를 간직하

고 특청것 만세를 불린다는 얘기 말이다...... 어띤거나 이 매극

기만은 내가 즉은 후에라도 깊이깊이 간직히 다우차 " " " J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가 세상올 뜬 것이였읍니 다.

그후 신팅순 대좌는 그 태극라를 없애려고 여려번 망설이다가

끝내 아무도 모르게 깊숙히 간직해 두있면 것입니다 .

7러면 호이그의장난꾸리기 아들애를에 결국 들통이 나고 만

릿이였읍니다..

이날 제 岳집단군 라령관실예 블려간 신병순대좌는 끝까a) 자기

는 .모르는 사실이였다고 우기는 바찰에 일단 총살은 면한고 다른

치별을 받는 처7i에 놓이치 리됐움니다 .

그때 사령관은.

r아를든 더 조사해 보면 알 일이7]만, 동무는 끝내 태극기 사건

을 모른다고 우겨대 극야 처벌은 면치믓할거요..‥..를소..‥.. 다

시 부를 애까지 가 있소.! J

사령관실예서 들려나온 신 를순 l차는 간 찰숨은 내 쉬었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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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이제 잘하면 총살만은 면할데ㅂ 까 그것만이라도 다행찰 일이-a

남어치야 어떤가측한 처벌을 받면할.수 없는일이라고 단념하

고 있있읍니다수

그후 신 병순 대좌는 전사(여 기에서의 이출병)라는 치일말단템

사로 계금이 떨어지고 평차에 친는 건설여단으로 를겨랐읍~ 다
.

이 건될 여단이라면 인및군 중에서 부슨 찰는을 저치른 자를이

배치좌어 와서 주로 힌든 중노등만 차요 당하는 여단하였읍니파
.

f록로 긴다가 하투아침에 친?로 및어져 긴설여단으로 를자가

린 찰 그의 아들 등석이는 아주친도 모르고 아버극에게

r아빠 ! 우인. 어디로 이사가는 거예.a. ! 3 를만칠복이 라영.수
?구를 라구 해이적야 되괴않이 ? 응 아빠 .

.하기 때를에 이린. 어마어마한 일이7l질러됐다는 사실을 절연 -a.

. 5 z 있는 그의 다딘살 간 아들출 바라고는 신 템존 대좌의 얼찰

리는 오하려 미소까小 떠으르는 것이였출니다
.

-그치, 너의 치.구들하구 헤식71게 리서 미안하작...... 들식아 .

그려나부피. 이살가간해, 알겠니 ? 딘언재구아랄좋미.했지 9

그러곡 이긴에두 ":루랄 찰구 아바 차는데 .l. 따?차는 차야. . . . . .

알았어 ? ,

마루에서 가들거라는 저력 린및은 시들인 지는 이들 한 가족의

운명을 말하E.를 힘 없는 및올 린져주고. 있었음니7.t.

6. 예술 공면이 있릴 날

치E년를, 77니까 le69년 l2될 초의 어느날, 신의주 해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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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에서는 전교 학생을 모아놓고 늦도록 사로청최의를 하고 됐

있출니다
.

l2월츠좌 초겨울이 7i만 이 찰따카 기온이 갑자기 내리가서 수출

주는 영하 l5도를 가리키고 있됐읍니다 .

학z에 난방 시설이 되어 있7i않아 겨을이 되린 학생들은 추위에

떠는 것이 일과처린 되어 있는데 더구나 강당에는 난로마저 없6.

시 학생글은 료두가 등태가 및 7 경이됐읍니파 .

이미 사방은 여둠이 깔리기 시각했으나 치의는 출체로 끝찰 기

때를 보이지 않고 한없이 를어가료 있있읍니다
.

학생들은 누구나 면찰에 을라가 토른을 하는 차료청 간부의 맡

을 를지 않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먼서 치의가 끝나기만출 기다리 3 _

었됐읍니다
.

그리면 증 무슨 긴급한 면락출 받았는지 학교 당 비서(학교에 J ≥

피된 공산당 조직의 첵임자고 교장보다 더 큰 길리을 취고 있옴)

가 면단에 을라가 급한 목소리르 발하는 것이였읍니다
.

y1, 오늘 치의는 급한 사정이 생겨시 이만 증단차겠움니다.7

대린 전교 학생들은 사금 당장 열을피어 도% 극장으로 가야 함

니다. 거기에치 오늘 밤 소련 예출단이 공면올 하7.j 적어 있는때

특변히 여리 학생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됐읍니다J

이 할oi 끝나자 학생들는 r와 !J하교 할성을 질렀으니. 무슨 릴

운인지 몰라 서로 얼굴만을 쳐파보는. 것이였읍니다
.

r이치 어떻게 된 및이치 ? J

r글제 말이야......난치 없이 갑자기 애술 공면 구정간다는 천 리

야 ! J

r그것두 소련에서 온 예술랄이 라며 ? J

학생들은 저n}라 한 마터섹 하적 ") 차카스릴 면차에 어리 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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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있읍니다
.

그리나 학생들은 터무 를아 어필줄을 를랐읍니다
.

그려지 않아도 언제 끝날피 모를 최의를 하느라고 추워 떨고諒

는 참에 뢰의를 중단하고. 구경을 간다니 좋아랄 수 밖에 없었출

니다.

얼마루 학생들이 도럽극장에 도착할 것은저벽 여諸시가. 가까
워서됐읍니다

.

그린데 웬일인지 극장안에는 한즉 구석에 열대여섯명의 관객다

찰 z리 z 誇아 있을 뿐 컴팅 비이 있있읍니극
.

관객이 없어 공연시간도 할 시찬이나 는추어 지고 있었읍니 다
.

그것도 그릴 것이 이 도림극장에도 난방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차칸이나 다름없이 추워 구경찰글이 간파가도 그냥돌아가글 했기

때를임니다
.

그런f.l 사 날은 사점이 란찰읍니 다
.

- 라 必 .



소친데서 소위 rlo월혁 명J(소련에서 공산주치 혁명이및어만71

팀일)올 기널하기 위해 북한에 예술단을 파견할 것인데 약속된 기

일보다 닷새나 늦어진데 다가 신의주에서는 공연한 때정이 없었턴

것이소련측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공면을 하게되됐면것입니다.

아마도 토릴측으로서는 북한에 도착?는 기일이는어진 것에 "1

안하다고 느漆던괴 국경도시 신의주에 발을들여를자 마차, 특및히

친심올 에를어 예겨에도 없던 신의주 공면을 하겠파고 나싫면 것

찰읍니 다.

그러나 막상 이 제의를 받아들이괴 많을수없었린 신의주의 공

산당 간부들은 부카부카 支련 예출단 찰및올 리해분주히 리여다

諒지만 준비가 제대료 될리 없었읍니다. '

게다가 그 날따카 갑지기 기온이 내리가서 명하 l5도를 가리키

고 있었는데 난방시설이 천는도립 극장에 벼란간 난를를 들석출.

을 수도 없고 해서 사람만 가즉 채우던 그련데초 사람들의 입김

때문에 공면올 할 수 있겠지 하고 사찰 동원에만 신경을 됐린 것

입니다.

애당초 이렇게 사찰이 모이려 않을줄 알았으면 미리어느 직장

이나 공장 노동자들을 단체를 동원시린으면 문제가 아니됐있는데

소련에서 4 예술찰이기에 광고만 하면사람들이 가득모일글 알

았읍니 다
.

그러나 시간이 되어공면을 시인해야 할 즈을에도 사람들은 왔

카가는 너무 추워서 를금글금 도.7 들아가는 것이였읍니다 .

당찰한 공산당 간부들은 부랴부랴 인민만에 지시해서 주띤글출

강제로 등원시키려 해도 너무나 추운 날씨 탓인지 를대로 괴지 誇

았읍니 다 .

소련을 하나념처 린떠받들고 있려야하는 북를으로서 사찰들이



린이지 않ol 중면을 하지못했다면 소련에 대해큰노치출출살것
이료 그템치 되면뒷일이 무사할 수가없있읍니다率

만달이난 근산당 간부들은 각직장학교등사방애 됐락을 하다
가라# 전피다생들이 늦기4치 회의를 하고있는찰c 알고 이

해방숭학z. 교찰에게 명령을 내려당장치의를 중단하고 트할 극

장으료 되이도록 했면 것입니다
.

리거긴 야막교학생들출 뜻하지 誇게도릴극장으료 오게되있

으각너부.후위서 므주들 의자에 찰지도 를하고 발을중둥 굴르는

것이됐읍니..j.

그러나 그친데르 극장안을 확애우게 피자공연을 시작하포록

소련축에요청핀.는데 이번에는 소련예술단 측애직 노발대 발 하

는 것이됐움니다
.

r마니 극보, 당신네들 정신이 있소없소......이 런데서 어렇게 노

리를 주르고 출을추란말이요 ?J

소및 씨술단 단차출 신의주의 어느공간당 간부를 블들고 피/찰
출 치츠고 있있옵니마

.

r.s. ! 말이나되느냐 찰다요 ! 요조그만 화로하나가지구 아

및치 꿍면블 하란말이요......U 20년간을 돌아다니딘서 글.면 을.
해랐지방 이릴 리는 처음 찰스! J

r피출하게 되있읍니다...... 차카이 준비하느라고 미쳐난료들을

-a ?it)..'(i 출刻음니학..‥..그리니 제할모든를편을 참고공연출
해인치치요 !J

린의부.지 공간당 간부들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부탁하는 것이있

장니카.

만약 출비가 찰되지 많아공면을 하지못린다고 찰다면 중,.ㄴ를.
- t a 부 른 봄린을 당할것이고, 또소련에 대한체면도 서7) 많는



것이여』 신의주 공산당 찬부들은 안달이 났면 것입니루.

r뭐라구보 ? 그것주 정를가친어야긴......이 를.치 부를부는 떨면

서어.및게 츠리를 부를수가있諒소 ! 엉 ? J

r그리면 다는곳해도 약3o분 가량이 라도공면블 해주십시요J
r못하오..‥. l 치이런데서주리하게 초철시켰파가 우리 예를찰

원이병에라드 걸리면 른일이니까요...... 단장으로서 도저히 그

렇게는 못하됐 소"""J

r그렇드래도 제발단한가지만이라도 해주심시보......그리구 실

의주에서도 예술 공연을 했다는 증거를 찰겨주십시.L. " ' - ' J

Q보시小.」..아주리 형식이중요하지만......이 .린사정이 다르피
않소......J

이들간에는 한참이 나하느니 못하느니 하는를제를 간지고 3o분

이나질필끝마가 소련측이t:t보( ?)를 해서득창, 피아.T 득주

등 몇 가지만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면 것입니다
.

그리나 그릴조건에서 예술공면이 제대로 진템될 리없됐읍니
다.

관객들은c주로 학생이지만) 노래를 듣는것보마 추워서 벌벌떠

는 것에 더 신경을 됐면 것입니다..

r아이유..‥..발리 끝나지 않나! 이건도주지 무슨벌받는 격이

U......U

r누가 아니리......오늘따라 늦계까지 사노청 최극를 하는먹대 우

리만 애매하게 필렸7. 뒤니" " " J

r7l 수 없는 날은뒤로및어저도 쿄가께진다지 않아"""J

학생들은 저마마 한마떠석 불정을 늘어를는것이됐읍니다
.

다글찰 이학교애는 신치주 공산당 간부두사람이 찾아를 a .찰

실에서 으래도륵 주슨될를을 주고받고있있읍니.다
.



이윽고 교장선생은 교직원을 모주교장실로 부르더니 심각한

얼굴찰 하고 말출 시라하는 것이였읍니다 .

6 렇게갑작이 모이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밤 소련예

술단의 공연찰 구경한 학생들의 감상를을 받아내 기위해서요. . . J

즉今리의 r해방의 은인J인 소편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U L

등안 여리가지 원조도 주고, 또.이렇좌 예술단까지 보내주시니

및마나 고마운 일이겠소......이 건내가새삼스레 얘길안해도 여

러선생은 터잘 알고 있을거요......그리니 그고마운 마음을 글

료표찰해서 감상를을 받도록 하란말이요.......U 말 알겠소 ?J

선생들은 특곡히 찰아 있었읍니다 .

z 장신생이요구하는 것이된가는 면한 일이지만 또다시학생

를에치 마을에도 없는 거짓할올 쓰라고 강요할 생각을 하니 입맛

이 됐면 것입니다.

들른 이린 일이한두찰있어온것은아니지만 툭하면 당에감

사해라, 김일성에게 감사해 라,. 치다가 소련에 감사해 라, 중공에

감사해라는 등수없이학생들에게 마을에 없는강요를 해왔면 것

. 입니다
.

그릴치마바 스승으로서의 양심에 가책올 받곤 했으나, 그런걸

그대로 표편했다가는 도저히 배겨내지 못하는 를이바로 북리

공산사i1였으니 어절 도리가 없였읍니다 .

r내말 알린어요 ? 지금 당장각학급애.들차가서 학생들에게 소

련예출단 공면을 관람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찰상문G 받아오란 말이요...... 수상동지의 파뜻한 은헤가 아니

면어떻체이린공연까지 구경할 구 있겠초 ? 내할찰아듣린.어

.a. ? J

고장선생은 t료한번 자기말을 알아를겠냐고 강조한 다음 천생



를은 들려 보있겠읍니다 .

얼마루 선생들은 전체 학생들의 감상를을 받아가지고 다시교장

절로 모였읍니다
.

그 감상문이 더떻게 브여됐으며 무를 내용들을 적됐는가는 구태

씨 설명출 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

대부분 김일성의 따뜻한 은헤때를에 을륭한 소련 예술공연출 구

경하게 되어 터없는 영광이 라고 판에 박천 내용올 적있을 천이면

하 기 때를입니다
.

이 감상문을 가지.린 신의주 공산당 간부들은 정':b에 있는 중잉.

당에 소련 예술단 공연이 대성황리에 글륭하게 천행치됐다는 A 3 .

를 했던 것입니다 .

허위와 기만으로 이어지고 있4 북긴사회의 이린기막힌 천상이

.오늘의 김일성 우상차를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準

7. 절도범 공개재판

끌려 온 두 모녀

l966년 초. 굉양애서 있됐면 일입니 다.

사최 안전원들이 각 동을 돌아小니며 여자 절도및에 대찰 공게

캐판을 면다고 집집마다 한 명섹 구경하러 나오도록 강요 했있읍

씨파.

천양치 유출 방송애서도 여a1. 걸도템애 대한 공개 재관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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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참관하라고 려글어 됐읍니 곡 .

절포법으료 공게재관을 찰을 여자는 두.명이었는데 그중하나는

그해 쉰 둘이나 된 노파로 무리마흔 일곱 차례의 를도득질출 했

다는 것이됐으며, 다른 하나는 열 아출찰 된 그의 발로 칼도 린

위를 도왔파는 것이됐읍니다 .

노파의 이름은 이 길녀라로 a읍니다
.

상점에서 딸에게 점원과 싸움울 붙여 놓고 를친출 출치기도 하

x , 부부가 모두 적장에 나가는 침예 송어 들어가 찰과 금품들을

출쳐내기도 했으며, 여행자들의 짐을 출치긴도 했다는 것이됐읍

니다.

마촌 일곱 차레만에 북괴 고위 간부 주백애 침힐했다가 를들핀

파고 했읍니다
.

뒤의 일이지만 공게 재찰시 쉐 이 길녀는 박만 디리번 걸도 행위

를 했을 분이라고 부인했지만..

공개 재관 장소는 절양시 북즉 근교 서포 못미처 야산 기奈 됐

다란 공지됐읍니다
.

만 여명의 치민를이 이기이한 재관구경을 하려고 또는 강리S .

끝할서 공지로 모여들있읍파 .

도착하는 시띤마다 가습 서늘하게 놀란 것은 공지에서 잘 보이

는 곳에 사찰 키 높이의 말뚝 주치를 세워 놓고. 그 근처애 안전

원5이 총을 번적거리며 서 있는 것이핀읍니다 .

이것은 사형이 집행된다는 데교였읍니 다
.

과거' 지주 출신이나, 치반대 출신을 간칩으로 를아사형하는 인

인 재찰을 할 때 그련 찰뚝이 서 있됐읍. 다
.

r절도범이란대 총살을 할라나분리 ? _

r그릴 리 있차 ! 터구나 여자들이라는데 "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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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출. 저건 부얼 할 천가 말이여?J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읍니다 .

를른 마흔 일곱린이라는 얼청난 치수의 절도 행위를 誰다지차

그래도 절도법을 사형에 처하기야 하려고 ?, 고치를 가로젖는 사

람들이 많았읍니 다
.

이윽고 지프차 한치가 먼지를 일으키며 공지료 달리 들어 오더

니 재관대 (임시) 근처에서 및어 린읍니다
.

만치서 안전원들이 면저 나오고 수갑을 찰 주 여인이 끌려 라

왔읍니 마
.

여인들의 s습은 말이 아니됐읍니다. 얼글에는 매 맞은 멍 자

국이 시리했고. 머리채는 출어져 야원 어깨 위에 어지럽게 드리.

워 있었읍니마
.

안전원들은 두 여인을 재판대 및 땅 위에 글어 찰했읍니다 .

여인들이 심한 고문을 당할 듯 를을 가누지 를하교 보리지려 히.

하 만전원들이 찰리들어 원별미를 움켜위어 바로 찰했읍니마 .

공지는 글을 끼인은글이 조응했읍니마
.

재판대에 찰어 있면 재찰장이라는 자가 일어싫읍니다
.

r지금부터 우리 인및들의 재산을 침범할 악랄한 괼도법에 대한.

재판출 시각하겠 읍니다.J

재판장의 이린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군중 슥애서 몇사람의

외침 소리가 터저 나왔읍니 다
.

r.우리 재간을 침범한 절도범은 반동 분자다 ! 극천에 처하라 !4

미리 사람들 틈에 학아 넣출 만천부의 앞잡이 인 열성 당원들의 a .

함스리가 여기저기적력저 나찰출니다. 그렇게 적면 인민재찰시차

는 으례히 군중들이 r와 ! 와 !J 떠들토록 선동되 기 만련입니다
零 .

그러나 의외애도 이날 군중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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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람한 군중들

r어 ? J

재관장은 당황할 및이있읍니다. 및및 핀등 대일들의 외침 소리

딴 공허하게 메아치칠뿐 군중은 갈 수록 조웅했읍니다 .

이 때 를어찰아 있린 이 길녀 노파가 벌떡 일어나서 고래 고라

소리를 질렸읍니다
.

r난가족를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릿번 출했올 뿐이에요t

그린데 마흔 일곱번이라z ! 마흔 일곱딘 !J

r닥쳐 ! J

반전원이 이 노파를 후려찰읍니 박.

이 길녀는 및으로 푹쓰리졌찰니다. 만전원은 노파의 뒷일디출

니.간f 채 다시 를곡 찰했읍니다 .

r저년 ! 도즉널이 무슨 큰 支리야 !J

r찰못을 만성조차 않는 저 자들볼 총살형에 처하라 !J

여기저기궁중속에 박아놓은선등원들이 .또다시 고래고리

소리를 질렸읍니다 .

고리나 군중들은 어전히 만응이 없었읍니다. 오히리 리투성이

가 된두 여인이 측은하적 외면하는 사람들까극 있있읍니다 .

r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 J .

7.1관대애 찰은 만정부장이 이날행사를 람당하고 준비한 안전군

천4 게나직어들었읍4극 .

만전 군관은 얼글이 파래서 차주 대꾸도 못했읍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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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래서:내가 미리 세릴히 차라구 그리지 않았는가? 응 !J .

h 렇게 될 줄 짐작 못했읍니다.J

r한심하군 !J

하고는 귀슥말로 나직이 지시했읍니다 .

r속히 가서 사복한 반전월들출 일게 대대 가량 싣구 차 ! 사찰

들 슥체 박아 찰어 ! 그 등안 시간은 내가 를데니 - " " ' J

반전 군관은 황황히 일어서 그 자리를 漆읍니다 .

반전부장은 자기 곁자리데 있는 검사에게 범인들에 대한논.린를

절 수륵 길게 하라고 지시했읍니마 .

이 길녀 모녀의 날조된 죄명을 는고하는 검사의 목소리가 조움.

히 을려 퍼졌읍니다
.

아무리 찰조해도 절도 힝위에 대한 정치적 발언의 꾸및예 블라

했읍니파 .

반전부장은 매우 초조한 기색이있읍니다 .

오늘 행사에 대하좌 북괴 노등당과 만전부에서는 중요한 의의출

부여하고 있됐읍니다
.

천양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리서 절도 행위가 애우 심해져서 만

신은 갈 수록 흉홍하기만 했읍니다 .

집집 문마다 자들쇠가 서너게씩 걸리는 형편o.)있읍니다 .

그래도 그 자물쇠를 뜯어 재치고 절도범들이 침입했읍니다
.

식량정책 (농업정책)의 질패로 인한 식량난과 극신한 노동애 지

친 사람들체 대한 수습 대책이 없는 데리 른 그 사희의 어두운 면
.

의 하나됐 읍니다
.

를괴는 절도 릴위를 막을 대책출 여러 가지戈 세워 찰으나 모두

절리했읍다.

당장 글어 즉제 된 사람들은 오 j 려 교차소리 찰혀 들어가는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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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달가워하는 듯토 친.읍니다
.

그리서 주민들예게 공포심찰 블어찰어를만을 해소하교 절도범
들피게 정을.주려고 절포범인 이길녀모녀를 총살형에 치하는 장

인꾸도찰 공차차판놀을볼 벌이기로 한것이었읍니차
.

그리나 아무리 선등하여도 절도범을 총살하리는 악특한 행위를

부민들은 동정하고 나서지 찰찰읍인다
.

r들다처형하면 오히리 를중슥에만발심이 일어나類소. 오 늘

은 노파만출 주범으초 처형하는 게 어떻겠소?J

재찰창이 안전부장에게 를됐읍니다
.

r만전원.들을 학아릴으라구 했으리까 그애동정올 보아처리합
시다.J

반전부장은 이맛살을 피푸리고 팀담한 D중들을 를마땅한 듯이

를겨 보차읍니 구
.

악찰한 살인 행위 .

이측고 일개대대 가량의 사복안전원들이 도착하고, 출중들사

이 사이에 끼여 를어찰읍니다
찰

반전부장은 재판장에게 공게재찰을 계속하간고 눈짓을 했읍니
마 .

재관장은 우즉일어서서 이길녀모녀출 부라려 보며출통올 친

읍니학.

r피고들은 사치주의 건설을 출먹으려T 직장예 다니는 가정을

침입하려 괼도행위를 마흔 일급차례나 감행할 출서할 수없는
.를죄를 저길렸다 ! 이는고의적으로 당과정부에 도전하는 반당

적인만동행위이다.' 반혁명 분자로서 마땅히 엄벌을 받을 것



이차! 자기의 및중한 죄행을 인친하는라 ?J

길녀모녀는 고개를 푹떨구3 아무치꾸도 하지 많있움니-L.

이제는 만사가 귀참기만 하다는 체념의 및이 두 사람의 얼굴에

리리 있됐읍니다
.

이 길터 모리는 될남카 가즉이됐읍니다
.

찰편이 전램시기 국글이 칠원 땅치 들어찰을 애 군을 도라 얼

히'*가 남으로 카시가는국군을 따라월남했됐던 것이었음니바
.

류전후 될남가 가족이라 하여쥬간선이 가까운 고향땅에서 를

겨나찰경복도 무산산림사업소로 끌려칸었읍니다
.

이길녀는 심한 중노동에 시달리바 출해그 때는 인리 어린 를

을 럽고 도'.4을 쳐서 정양으로 나찰읍니K...

의지할 친척이 킨어서 정양을 택한것은아니됐읍니단주 그래도

정':b은 즉할제i획 도시료 식당에 들아다니적 밥찌꺼괴라도 얻어

먹을수있는곳이라고 믿됐기 애문이있읍인다
.

모진 고생과 '성분이 나를 사람이란' 템대가 그들 료석를 절도
템으로 만들펀 읍니다

.

른 것을 출친 일도 없였다
.

인 집에 들어가 만되나 출치고, 상점에서 식료품 4위확 절도
하는 정도였읍니다

.

이 길녀는 살리준다해도 더살의今마저 많어버린지 오했읍니

다. 그의주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발이를찰다는 모정의 흐느

릴이됐읍니다 .

r동무들 ! 게미구정으로 천리방축이 무려지는 법이아닙니까

치고들은 사소찰 종도즉 같지만 될은우리사치를 파.피하는 만

를분자들입니다 ! 나는검사동무가 구형찰 대료 이를을 사형

때 처할 출을 지지할니다. 어떻습니 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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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관장의 열변에 여기 저기서 r출초s J r만혁정 분자를 치단하

라 ! J하는 외침 소리들이 터져 나왔읍니 다
.

그리나 7 것출 미리 학아넣은 발전월들의 목소리들비있읍떠 다
.

군중들은 여전히 팀담했고, 사형# 란 소리에 가습이 서늘하여 틀

을 끼얼분 를 조용하기만 했읍니다 .

r재관장 동무, 아무래두 모녀를 다 총살하면 군증이 좋지 않은

만응올 일으킬 것 같소. 늘은이만 하나 처치하고 딸은 적담한

형볼 주어 교화소에 를어 및읍시다.J

반전부장이 재관장에게 귀속말을 하였읍니다
.

공개 재관은 실권올 갖고 있는 이들의 계획대초 실행되 있읍니다
.

이 길녀는 나주 기중에 묶여 안전원들 감시하에 강제로 보고 있

는 군중들 앞에서 총살 당하였읍니다
.

r어머니 ! J

하며 울부길는 최 길녀의 딸을 안전원를은 개 를듯 끝어 차리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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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 인찰읍니하
.

인간 사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랄한 산인 행위였읍니

다.

북괴는 갈수록 늘어가는 절도템을 근절해 보리고 아까운 사람

을 이렇재 죽였읍니 다
.

8. 북및의 찰량배

서류 가방을 찾아라

린s8년 늦가을의 어느 날할정양역 구내에는 및사람의 경부

. (9 기에서의 군인헌팅)의 호위를 할으면서 열차에 오르는 사찰

원이 있됐읍니다
.

소위 복피 치각 부수차인(부층리격) 이주연이 란.자이 됐읍니 다
.

. (이주연은 7o년 9월 템으로 사망하였음)

찰 lo시. 4o분에 출발하는 정양발청진행 열차에는 여느애와 다

름없이 공무로 출장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있읍니다
.

정':☞과 청진간을 왕복하는 여객 를차는 정양에서 할에 며나는

중행 열차파 아침에 떠나는 관행 열차 등 하루에 두번 밖에 없읍

니다.

그래서 공무로 출장간다는 여행증명서가 없이는 차표를 살 염

두도 내지 못했고 또 설사 공주 여행 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섯시간 줄을 서 있어야 차표를 찰고 살 수 있읍니다
.

북한에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이한차지사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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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석차(일등칸)에 올라 탄 이 주면은 증템하는 부수산 사기(비

서차 같음)의 안내를 받아 미리 지정해 놓은 자리에 자리를 잡誇

출니다.

r여보 서기동무 ! 모든 면락은 다 잘패 있겠지 ? J

r예, 떠나기 전에 다시 한면 훠인했기 ui를에 를譜없을깁니다_

아주 걱정마십시오. 부수상 동지 !J

r글세, 만 일이야생기겠나만, 이인 출장은 수상동지(김 일성 차

수를 이른말)의 특별 지시를 가지고 가는 것이니 만사에 실수

가 없도록 해야린어 !J

r명심하고 있읍니다. 부수상 등지 !J

r터구나 요를은. ... ..J

이주면 부수는은 l인가 말올 계속하려다가 주출하더니 주위를

할 바리 들아보는 것이있읍니다
.

부수상의 신면 보호 애문에 열차 칸 앞뒤 승강구에 안전원이 구

치되어있고, 또 좌석의 절만 가량은 일부리 비워를고 있었장니다 -

자기 주위에는 등행하는 서기 할사람 밖에 없다는 절 느끼고는

어색한 감정을 및으리는 듯 호주머f에서 담배 한대를 꺼씨 무는

.것이있읍니다 .

약카빠른 서기는 재발리 성냥을 그어 블올 붙여 주고는

r요글 성행하는 들만이 .소매치기 때를에 그인시죠 ?J하고 되를

였읍니다
.

r출 그래, 동주는 그 서류 가방올 특별히 잘 간수해야 하네. 친

기엔 수상등지 친필이 들은 서류가 있으니까 말일세 J

r알고 있읍니다 부수상 등지 ! 너무 염려 마시구 름 편히 쉬삽

시요. 여기 찰 승객들은 만전원들이 별써 신분을 확인했으니차

걱정하실 것 없읍니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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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야 이 주인 부수상은 약간 만심이 되는듯 담배 연기를 길게

때를으며 블을 지긋이 및으로 기대는 것이됐읍니 다
.

열차는 방의 어둠을 타고 .:☞적 준령을 널어 동즉 으 z 달리3 .

있있읍니파
.

얼마나 지찰을까
.

부수상 맞은 편에 찰아 잠예 골아 떨어졌던 서기가 면저 눈출

됐읍니다
.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있읍니 다
.

다시 찰을 청해 보려고 를을 및으로 뒤적이는 순간 정신이 적뜩

드는 것이있읍니다 .

분명히 있어야 할 서류가방이 없는 것이 아닌가
.

r찰 !J 서기는 가느다람리 외마터 비명을 지르면서 벌인 일어

및음니다 .

그리a.는 분주히 주위를 살피고 의자 밑에도 뒤져 찰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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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나 아무데서도 서류 가방은 찾을 수가 없됐읍니다
.

서기는 미처 정신도 가다를을 사이없이 깊이 잠이든 이 주면출

를들어 깨됐읍니마
.

r부수상 등지 ! 크 를일 淸읍니다. 저' " - J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찰은 이 주얼은

r제 이리 야단인가 ? 아직 한밤중인데 . . . J

r저 부수상 등지 !... 가장, 가방이 없어졌찰니다J

r리라구 ! 서류 가방 말인가?J

이 주면은 그제서야 정신이 피뜩 드는리 주위부터 출어보를 찰

이됐움니다
.

r에, 그 서류 가방이 찰즉같이 없어졌읍니하J

r이 바보같은 자식아 ! 그만큼 주의하라고 일린는데 어리자구

이 모양을 만들어 늘은거냐 발이다 !J

이 주면 부수상은 제 정신이 아니었읍니다. 그 서류 가방에는

핀 일성의 친필이 든 중요찬 서류가 들어 있있는데 만약 영영 綠

어 버리면 정발 큰일이 나는 일이였읍니다
.

r이봐 안천원 등무 ! J

이 주연은 일어서며 열차 만전원을 불렸움니다
.

입구쪽에서 경비를 맡고있면 발전원들이 위어 왔읍니다
.

r부출 일이 생됐읍니까 ? 부수상 등지 !J

r무슨 일이카니, 여기 있던 서류 가방이 없어諒단 말이야 !J

r네? 그럴 리가 있읍니까 ? 저희들이 특릴히 이 칸 앞 위에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요J

r이 바브같은 녀석들아 ! 그린데 제 없어졌겠냐 말이다 ! 아부

를 요 다음 역에서 열차를 세우고 그 서류 가방을 찾도륵 해.!

省인은 만드시 이 열차안에 있을데 니...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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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알漆음니다. 긴급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

하..‥..부수상 등지! 꼭 범인을 찾아 내고야 말겠읍니파J

.반전원들은 급히 어데른가 위어칸고 그뒤를 따라 서기도 뒤어

찰읍니 파
.

촌자 남은 부수상 이주면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긴 한숨을 내쉬

는 것이됐읍니다
.

(제 아구리 블량배가 날구 긴다 해도 이렇게 엄중히 지키고 있

는 틈을 漆고 도즉질을 하마니 ...)

이주연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라릴 뿐이됐읍니다
.

이 사건에를에 열차는 파을 억에서 림차한 뒤 떠날줄을 몰랐응

리다. 어느 틈에 얼학이 피됐는지 안전원들이 수 없이 역에 몰려

를어 열차에 오른 다음 는적 하나 하나를 수색해 나간움니다
.

그러나 플체로 그 서류 가방은 나타나지 많았읍니다
.

얼마후 안전원 할 사찰이 부수상 있는데로 급히 뛰어 오더니

r부수상 등지! 아무래포 범인은 랄리는 열차에서 뒤어내린것

같읍니다J라고 하면서 열차를 너주 오래 세워두어 승객들이 긴

를이냐고 아우성을 친마고 및붙여 발했읍니다
.

T및이라구! 그따인 얼바진 소릴 말구 발리서류 가방올 찾아

내찰 말이야 !......경今에 따라서는 열차를 더 세워두어도 를으

니까 말이사 1 ......_,

r예 알겠읍니 다. 부수상 동지... 그리나 이얼차안은 별꺼새린

젝이나 샅샅이 뒤졌읍니 다. 그했는데.t. ' " " J

그했는데도 없단 말이야? 이출개빠진녀석들아 ! 그래 그 차

위 플도즉 하나 를잡는단 말이야!J

r에 알겠읍니파. 파시한인 출어보고 만드시 찾아 내됐읍니

다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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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을... 만약에 말이요...... 델인을 찾지 믓하고 또 = 서류 가방

을 찾지 못했을 경우엔 당신네 안전원들도 각오하란 발이하 !

알겠나 ? J

rQI , 명심하겠7 니다J
압전원을 보내 놓고 부수상 이 주면은 골들히 생각에 잠漆읍니

다.

(출 참 재수 없는 일이군... 쥐 새끼만도 못한 를도둑할테 당해서

이꼴이라니 참 할심하기 작이 없군...... 그력나 저려나 그 틀의

서류 가방올 찾지 못한 날에는 난 수상 동지 앞에서 됐라구 변렇

을 하지 f...... 허 생각할 수록 답답할 노릇인데 . . .. . ._,

그리나 열차가 세 시간이나 정차해 있으면서도 끝내 범인은 간

히지 많찰고 따라서 서류 가방도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

다시 부수상 앞에 들아온 안전원은

r부수상 동지 ! 면목 識읍니다. 아주래도 범인은 이 열차를 바

져나간 친 같읍니다... 그러나 일단 연차는 출발시키구 다른 치

책을 강구하는 것이 를을 것 같읍치차J

만전원을 한참이 나 노리 보면 이 주면도 어피할 수 없있던지 인

른이말을하는것이였읍니 다.

r할 수 없지...... 그렇게 했 ! 그러나 동무는 발6 할출에마 일

락을 해서 내가 함흥에 서 내릴 것이라는 길 전했 ! J

부수상 이 주연은 이 사건으로 천 일성의 특별 명령oi1 의찰 청

진까지의 출장올 포)하 z 할출에서 마시 림'.t으로 돌아오는 알

차에 찰아 랐읍니 마 .

이 주면은 정양애 들아오는 길로 괴수 김 일성을 찾아가 도중

에서 일어났릴 사건의 내용을 보고 했읍니다
.

r들글주 찰 나및살깨나 출어가기구 그게 주슨 꼴이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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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하기루 하z 주선 그 서류 가방

이나 찾는 차법을 생각해 내시요.)

그리고는 친 일경은 즉석에서 사치 안전상(여기에서의 내무부

장찰)o;1 해당을 불리파가 어를게 해서라포 그 서류 가방을 찰토

록 명령 하였읍니긴..

약 2주일이 지난 뒤에야 드.터 어 범인올 잡는..j 성공 諒읍터K..

당시 2l세의 한 일수라는 청널이 바로 그 및인이.었출니차 .

두 번석이 나 lo9 노출 교c.f소州기에서의 소년천과 같을)애 칸

다온 이른바 전과 2릴의 불량배였는데 고는 세 번깨 체포된 뒤치

도 조금도 피 의식을 느끼지 많는 것이됐읍니다 .

이 한 일수의 자백에 따라 다른 많은 사건도 실마리가 풀리기

는 했으나 이자를 심문하면 담당 반전원들도 이자의 대담성에 늘

라지 않을 수 없있읍니다. .

열 여린 살부터 이 를량배의 길에 글어싫다는 한 일수의 입을

. G 해 너무나도 를적스리운 일들이 복녘 사치에서도 쉬지않고 일

어나고 있다는 것출 알게 괴었읍니 다
.

가하 학생들의 정체 .

를괴 부수상 이 주연의 서류 가방을 출5.다가 붙들리게 된 할

일수의 자백은 담당 취조 만전원 뿐? 아니라, 북괴 고위층애 서

도 늘라 자빠길 지경으로 대당한 것이였읍니다
.

한 일수의 입을 통해서 븍및 땅의 됫골루이 그로륵 꺼어 있있던

가는 복괴 고됐층에서 까지 새삼 놀라운 것이었읍니다
.

어적면 찰으로만 린지르르 하게위장한 공산채제의 찰모슬이
그대로 드리났는지도 료증니다 .

- 6 5 -



할 일수는 켱..☞ 선교리에서 태여나 선교 초급 중학교를 졸업할

애 까지 다른 출및 소년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읍니다 .

그려던 그가 급작스림게 를찰베들 틈에끼이게 된 것은 초급중

학교 3학린 때부터 이띤읍니라 .

여기에서 급작스럽 체라고 표현을 할 것은 그때부터 소매치기 .

찰트, 폭행 들 불향 행동올 하기 시각하였다고 해서 그릴 표현을

한것이지 그렇게 필잠재적 인 요소는 오래전부터 꼭터왔다고 해

야 출올 것입니작.

이세상에 태여나면서 부터 부모의 사람, 가정의 따뜻함올 a .

5 a 자라왔읍니다. 및면히 부모가 있고 가정이 D었는데도 그는

할아A의 보모에게서 말을배우기 시작했고 보모의 거치른 행등

을 본 받아야 했읍니다 .

그것은 애기 엄마까지4 일터에 나가 노동을 해야만 식량 배급

을 탈 수 있는 를및 사치이기에 어느 가정에서이건 갓만 애기 때

부터 박하소에 말겨오는 것이 실례로 되고 있읍니다 .

따라서 이것은 비만 한 일수 뿐만 아니라, 복리 어린이 전부가

해당되는 를행찰 사정이 아널 수 없읍니다. .

그리고는 인?학교, 중학교를 거치고 소널단.조직 , 사로청 3 =

직등을 거치오는 동안 하나의 집단적 공산당 들에박혀야 하는 강

오된 규출속에 자라찰면 것입니다 .

이리는 동안 어린 가습에도 주엇인지 모를 블만이 꼭됐고, 어

련가를 향해 고찰을 질러야 직성이 플릴 것 같은 할할함올 느터

찰읍니 다 .

그것이 만드시 를량해 져야만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어도를 .3.

편 가능성만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있읍니다 .

oi 학시의 천경 변차를 본인인 한 일수의 찰을 빌리면(리조 당

- 6 6 -



할 애 할 이야기띤)

r저는 어디를 향하를 취쳐 나와야 살 것 같은.찰정을 오래천부

터품어랐읍니다. 공간주의 예대할 만발이 라기보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덮어놓고 를어 쥐려는 조직에 대한 만발이 였읍니다
.

이련 불만은 비단 저 혼자 뿐 아니라 우리또래소년들 거의 잔

부차. 느끼는 블만이자 만발일 것입니다. J

그래서 한 일수는 초급 중학교 3학년 애, 같은 료래의 친구 서

너명과 같이 그 지긋지긋한 조직의 감시 및에서 및어나 보리고 및

어놓고위쳐 나왔.읍니다 .

들른 학료에도 안가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찰읍니다
.

. 때마침 여름 칠이라 잠은 아주데시나 잘 수 있었고, 정 마땅할

데가 없으면 대동강변의 수를 속에서도 를래 잘 수 있됐읍니파
.

들른 반전원 찰테 들키기만 한바면 이유없이 밖에서 노숙한다

는 조건만 가지고 를려가 시끄럽 게될 염려가있있지만 그때마다

적당한 구실을 붙이곤 하였읍니할 .

중학교 학생이 라 하더라도 이것 저것 하는 일이 많아할는게야

집에 를아가는 일이 보통이였기 애를에 아무리 늣은 할이래도 구

실 부칠 것은 많았기 때문입 니다
.

그려나 당찰 먹는 일만은 큰 걱정거리됐읍니 다
.

식량만은 칠저한 통제하에 배급을 주기 때를에 국영 식당예서

도 양권(식사를 사먹기 위해 필오한 매급료)이 없이는 절대로 사

먹을 수가 없됐기 애글업니다 .

이 양권은 출장가는 사람은 누구나 소지해야 할을 차 먹을 수

있읍니다
.

그래서 한 일수 일행은 막면히 령양역 있를데로.가 려찰찰장

에 있는 의자에 걸터 찰아 있있읍극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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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에는 만제나 출장가는 공무원들이 많았기 애운예 그 들 은

#.드시 얼라간의 망권올 가지고 있을떠이고 그학을 를인출치;

간하련며칠동반은 배를리 적출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친구

찰데서 들은 적이 있됐읍니다
.

그래서 행여나하고 인취에 앉아 오고가는 사람들을 유신히 바

라 보고 있있읍니다
.

그린데 언제 닥아 왔는지, 그들 앞에천 낮선 청년이 서서 이들

을 노리보고 있됐읍니다
.

그자도 고급 중학교 학생복을 입긴 했어도 친눈에 어면가 불량

기가 및보였읍니다
.

「야 이 새끼들아 !J

고자는주력대고 윽지거리 부터찰세우며 한일수와 그친구
는을노려보는 것이됐읍니다

.

r너네들, 도망쳐 나왔겠지 ? 새끼들 임마 지금이 어느때라구
이러구들 있니 ? J

r아니 우리들이 될잘못했다구 그리시우, 부리들은 지금학교

에서 단체로 만경대를 천학하고 돌아오는 .킬인데요J

r자식들 ! 거짓말 마! 보를 모를를 아니? 너네들 어4 착교

니? 너희 학교 사로청 위원장찰레 z발할까?J

하교에 고자질할다는 바람에 놀란한 일수는 별박일어식며 출

r아니 정말만경대 漆다오는길예요, 팬이그력지 마시우J .

r音, 아무리 거짓말할래두 다발단말이야, 그러지 말구새끼
를 내 는대주 따하및! 해톱지 많을레 니발이다J
r글제, r희들은J #

r임마 ! 너지금인고프지 ? 그렇지 ?J

r에, 배교프긴 간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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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봐라 ! 새끼들.! 내 찰대루 하련 이거 찰 장씩 거리 주치터

하면서 그 자는 양권 및장을 내 보이는 것이됐읍니다 .

순간, 정신이 번적든 한 일수는, .

r주슨 말인진 모르지만, 7 양권만 주면 아쿠 말이나 듣겠읍니

다 ! J

r흐흐, 를와, 이찰 글데니 날 따라 와 ! J

그리하여 한 일수 및.행은 그 자를 따라 평c.b역 앞에 있는 r인쇄

崙비나트J(인째공장) 건물올 지나 릴책 공업대차 됫 골목출 한찰

이나 바져 나가더니 어느 으즉한 징반으로 들어가는 깃이었읍니

다.

그 청년의 별명은 r치씨가리J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보니 앞 이

마가 유찰히 를룩 튀어 나온게 마치 개 대가리처림 험상궂게 생기

기도 했읍니 다
.

며칠 후 한 일수는 개 대가리가 정양역을 중설으로 하는 블할차

의 찰초라는 것도 알찰고, 그 수가 예상외로 많찰다는데 놀漆읍

니마.

더구나 이 라 대가리파에 속한 불량배글이 대부분 l5~6세 5 .

부터 2o세 전후의 소턴이며; 그 중에는 여자애들도 상당 수 피

여 있으터 북송된 재일교포 청년들이 많다는 데에 더욱 놀랐던 것

입니다.

그래서 복괴 사치 안전성에서도 이들올 잡아 내느라고 골치를
.

찰고 있지만, 하나 잡아 노등 고'.☞소에 보내면 들이 늘어나고

둘을 잡아 보내면, 료 및이 늘어나는 등 그를의 소굴올 부리 출

z 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였읍니다 .

여기에서 한 일수는 소매치기 하는 법, 도독질 하는 법 등 여리

가지 못된 기술을 배우고, 주로 림양역을 중심으로 소게치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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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틀 친기 시작했니다 .

어떤 애는 신의주 행 열차에 올라타서 신의구구지 가던서 한 탕

하고.또 들아오면치 한할하는 소위출장소애치기 까치했을니다 .

이들은 안전원들의 눈올 피하기 위해 인제나 학생복올 입고 있

있으터, 특히 많은 사람들 중에 안천원을 골라내는 기술부터 터

득 하였던 것입니다 .

r애 ! 날르자 저기 체리가 온다 !J

(<괘리>라는. 것은 강아지를 부를애 보는 <워리>하는 말이 면차

피어 왜리라고 하는데 반전원올 이렇게 부른파) r너부터 날라 !

난 대합실로 들어가 숨어 있을께 J

r알았어 ! 이파 다시 만나 !J

이렇게 날이가고 달이 란읍니다 .

及리가 길면. 잡한다고 그려릴 어느 날한 일수는 드떠어 안전

원에 잡히고 말았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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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일수가 찰당한 긴 양立 소치치치하근 면이됐기 때근에 출장

가는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나 가방을 노리면서 멎 장석의 ':f한을

소매치 기해 왔면 천입니다 .

그날도 무사히 할 탕하고 들아서려는 찰나, 앞을 막아서며 손

목을 를드는 자가 있됐읍니다
.

안전원이 됐읍니다. 글적하는 a장을 를들렸으니 변명할 여지5 .

없됐읍니다
.

할 수 없이 안전될에 를들려 굉양시 사치 안천부 지하실로 끌

리칸읍니다
.

h 새끼야 ? 년 언제부터 시작했니 ? J

r전 처을입니다. 만전원 등주 ! 한 번만 봐 주십시요J

r워 처을이 라구 ? 이 새끼가J

하며 사정없이 찰길로 차고 닥치는대로 애리는 것이였읍니다
.

r너 개 대가리파지 ? J

r예 ? 전 아무 파도 아님니다. 한변만 응서" " " J

r이 새끼야 ! 수령 동지의 은혜도 모르고 이따위 짓을 릿 !J

그리고는 또 한 바탕 족치는 것이셔읍니다 .

.r만전원등무, U...... 전 하주 배가 고파서 양권을 한장 슬적했

을 뿐입니다J

r뒤라구? 이 새끼야 수상동지께서 교학린인 배찰 발을 주는데

괴 배가 고파 ? 엉 ! J

r그래두 그 배급 찰 가지고야 어디 배가 찹니까? 떠구나 우리

같이한창 먹을 나이에 그.배급 찰로는 배가고파 죽을 지경입

니다J

r이 새끼 4 점점 만등적인 인사만 하는군, 아구.지독찰 반동 분

자됐군, 그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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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고는 정찰로 사정없이 주어 패는 것이됐읍니다 .

여기에서 만 죽을을 당할 한 일수는 며칠 뒤, 함경북도에 있는

lo9노동 교c.f소에 보내저 더욱 무서운 감시 속예 영영 인음을 많

고 말찰읍니 다 .

노동교양소

할 일수가 정':b시 사회 안전부에 붙들리어 lo9 노등 교양소에

수응된 건 M 6 린 초를이였읍니다 .

이곳 lo9노동 교양소는 주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인

데 함경를도 최령군에 서 약 .4o리 산골로 들어가면 첩칩이 산으로

들리찰인 곳에 천막으로 병영 비슷하게 만든 곳이었읍니다 .

이렇한 험출한 곳에 청소린을 위한 감옥이 있다는 친은 를및 주

민들포 대부분 모르고 있읍니다 .

그 만글 비밀로 글이고 있는 까諦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 번

글어가면 중체 살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적욱 그 비밀이 세상

에 알려지지 않沿는지 모릅니다
.

말하자면 이 곳에 한 번 들어찰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되기 십

린.이 기에 그 속예서 어띤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에 알려질 수 없는

게 차라리 당면할지 모릅니다 .

그리나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탈츨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세

상에는 정말로 비밀이 없다는 말이 수궁이 치기도 합니다 .

들론 탈출했다가 다시 체포치면 무조건 총살이라는 극형애 처

해지지만 그 경우 출찰이 아까워서인지 숨이 글어길 애 까지 풍

등이로 때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

그치니 그 찰측상이란 상차하고도 남블이 있읍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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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일수도 J곳치 도극찰 첫날.. 를고출 만4된으로 부극이글

노동 교양소 교양 지도원(여 기에서의 초도찰)에 게 인계가끝만직

후 어느 구석천 방에 처학히게 되있읍니다
.

잠시후 보기애포 험상궂게 생긴 교화 지도원(이들도 사치안천

성 계통의 안전원들이다) 이 들어오더니 및에 놓아 두됐면 몸등

이로 및어 놓고 후리 패는 것이였읍니다
.

한 일수는 말도없이 중중이로 리기부터 하는 바람에 어리등절

하면서 른소리료 외쳤읍니다
.

r아니 왜 때리기 부터 합니까? 말로 합시다J

r리야 ! 이 새끼J

그자는 정찰 화가 나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이였흡니 다
.

찰 일수는 비명올 지르며, 딩굴팅굴 굴린읍니다
.

r이젠 그만 해요? 사찰 죽어요J

한 일수는 정할 죽을 것 같은 공포리 사로 차했읍니다. 그려나

교화 지도원의 증중이 는 사정誰이 온몸에 내리쳤읍니다
.

참나무로 울퉁블퉁하게 .특벌히 만를 중중이가 되어서 할번 를

에 내려치는 순간, 그 아픔은 머를 간아 낼만를 설했읍니다
.

일마나 지났는지 한 일수는 완전히 정신을 많고 를어져 있있읍

니다.

정신이 다시 들됐을애는 어느 수용자의 방예 누워 있있읍니다
출

한 일수가 정신이 든 것을 보고 주위에 있면 선배 수용자들이 a .

주 그에게 학아와서 소위 r위로J의 말을 하는 것이였읍니다
.

r야, 널 그만해두 운이 $ 은 놈이다. 윌 하다가 끝리온 놈인지

는 모르지만, 마침 우리 호실(방)실장이 고화 지도원을 찾아 찰

다가 잘 말해서 그 징도로 끝이게 했으니 망정이지 그리할4

년 그 지.리애서 애맞아 죽있을 꺼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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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차 이놈아! 너 여기가 어련를 할구함부로 교차 치도일이 7.j

말대7를 했니? J

r이 새끼야 ! 여기는 찰이다 교차지 도원에게 한마터라도 말

대꾸를 했다찬 그 길로 찰전히 가는거야, 알린어 ?J

저마다 한 마디색 하는 걸 를으니 과면 무서운 곳이였읍니라
.

r난 그것두 모르구, 를어오자 마자 덮어놓고 때리기에 한마터

찬게 그만J

한 일수는 누워서 출를히 한마며 했읍니다
.

r이 새끼야, 여긴 그렇게 하는게 인사야, 여기 들어 왔다는 인

사를 그렇게 하는거다 찰이다. 알았어 ? 그리구 여긴사상교..h

이구 혁명 전+ 교양이구 그런 막딱한건 없어! 그 대신 음둥이

가 교양하는 유일할 무기란 말이야J

한 일수는 북및땅 찰 구석에 이릴 주저운 곳이있다는 걸 알고

는 저도 모르게 를서리를 했읍니다
.

. 며칠후 안 이야기지만 이린 노동 교양소가 여기뿐만 아니고 정

안남도 증산, 양력, 마찰 그리고 함경남도 고원 등 lo여군데나

있다는 것이였읍니다
.

그중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이곳 학포애 있노 lo9노등 교양소라
.

는 것이였주니리. '

여기에 수응된 인원이 총 2천 5백및가량 되있고, 그중에는 여

자도 약 5인명을 찾이하고 있다는 것이였응니다
.

모두 l5, 6세에서 25, 6세까지의 청소널들로서 소매치기, 살인

강포, 절도, 아편밀수(중공과) 등 여리 가지 죄목으로 를들리온

를량배들이됐블니다
.

차를은 하루 두 끼치 주먹 할에 신찰 노동을 강초당하면서 대

차 욱.출카 강재 노등으로 하루 하루를 보낸다고 했음니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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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늘날 한 일수는 자기와 같은 호실의 수용자들과 심한 노등밀

에서 들아와 주.먹람 하나출 타력기 위해 식당으로 간출니다
.

많은 수출자들이 줄을 서서 주력밥을 타먹는 순서가 돌아 초기

를 기다리고 있있읍니다 .

그때 앞에서 벼란간 른 고할소리가 들리있읍니다 .

r이 새키야 ! 년 아까두 타먹지 많았니 ? 엉, 패 또 새치기를

할리야 ! J

이건 수응자 중 자치 위원장으로 찰했면 신배 수용자의 목소리

있읍니다 출 .

r그렇지 않습니마. 절대로 새치기 한게 아넘니다J

r거짓발 마 ! 조금 아까두 네가 주먹할을 타먹는 결, 이 눈으

로 똑똑히 찰단 말이야 ! J

r아, 아릴니바J

이때 이곳을 지나가던 교화지도원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뛰아

들있읍니다
.

r워야 ! 왜 시Q 럽게 떠들어 ! J

r지도원 동지 ! 아 글제 이 새끼가 새치기를 하면서 주먹밥올

두린 석이나 타먹으려 하는게 아님니까 ? J

r인라구 ? 이 새끼야 너 이리 플 나와 !J

그 소년은 얼굴이 새파찰게 질라가지고 어름어름 그 지도원 앞

에 칸읍니 다. .

r.너 이 새끼야 ! 할을 주 번이나.흠쳐 먹으떤 어떻게 된다는거

할지 ? J

r예, 잘못했읍니다.J .

r워? 찰못했다는 걸로 해결 돼..' 이 새끼이. 네가 두 린칙 타

먹으면 글는놈이있는걸를라.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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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 잘못했읍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요J

이 소널은 진까로 주면 타먹으려고 새치길 했는지 아니면 자치

위원장이란 자가 잘못 찰는지, 그 해명을 하리는 생각을 친연를

하고 및어놓고 갈못했다고 비는 것이됐읍니다 .

하긴 교차 지도원 앞에서 이렇퓨 저렇쿵 찰 마리라포 말 대꾸를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걸 너주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

슨일이든 교화 치도될에게 걸리기만 하면 될어 놓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상책이였읍니 다 .

어느틈엔지 교화지도원은 몽둥이를 들고와서는 많은 수응자들

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후려 찰기는 것이였읍니 다.

그래도 및어놓고 잘못 했마고 비는 적출에 그 소린의 목숨만은

건길 수 있었으나 어깨박죽이 부적지고 다리예 상처를 입는 들

설할 부상을 입고야 할았읍니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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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래도 치료 한린 간을 수 없어그 소널은 를라 블구가 되띤아

고 합니바
.

(이수용소에 의사가 단 한명 밖에 됐어서 제대로의 치료라는

건 상상도 찰 수 없있다고 함)

한 일수가 이곳에서 를려나온 것은 수응된지 l널만인데 그것도

대남 간첩에 선발되 어시이 이지긋 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날수가

있었읍니다
.

김일성 일당은 바로 이글 수용자를 중에서 즉똑찰 놈올 마로

선할하여 간첩교육을 시켜 侍한에 침투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는데

한 일수도 그중 한사람으로 천발피었릴 것입니학 .

친 일성 일당은 이들을 가리켜 r인간 쓰례기J라고 하면서 수응

소 내에서의 공공얼한 학살을 즉인하고 있으면서 그중 똑똑한 놈

을 골라서 간칩으로 남파시키는 등 비인도적 만행을 서글없이 감

행했읍니다
.

특히 이들은 대부분 소애치기, 강도질을 전를으로 하고'불량배

이니만글 간첩으로 남파시켜 남한의. 작종 증명서를 출치게 하거

나 남한의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 리고 피하였릴 것입니다
.

그w냐 남파된 이들 를만이 간첩들이 남파되자 마자 우리의 j츠

력같은 방공태세 앞에 여지없이체포되 고야 말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읍니다
.

그래서 를및 주민들에게 조차 비밀로 하여 알려져 있지 많았면

무시무시한 사실이 이들 입을 출해 세상예 조금식 알리지게 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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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떨이에 諒힌 이야기

정양시 중구역 신창통 아파트는 약 9o세대가 들어있는 5출의

핀글입니마
.

어기에는 주로 중앙기관의 사부원(공무월)들 가족이 들어있고

출출 된 재일교포가 약 lo여세대 들어 있는 아파트였읍니다 .

이 아파트는 "c"자로 되어 있어 건들 한 가운데 공터에는 공중

련소와 석한창고가 있고, 그 및으로 를 돌 몇개가 놓어있이 애들

의 늘이터료 이용되고 있됐음니다 .

어느날 저떠 이곳에 서너명의 학생들d 모곡 ..마다 자기 학교

에시 일어난 일들을 주a 받고.있됐읍니다 .

그리다가 그중 할 학생이 를즉.

r얘들아 너치 학교에서는 재떨이 수집하라는 얘기 됐를?J하고

블출 들됐음니다 .

r워, 재떨이 ? 무슨 재떨이 말야? J

' 모두들 이상해 서 되들있읍니다
.

r할배 터는 재떨이지 무슨 재떨이겠니 ? J

r글제, 그 재떨이가 어했다는 거야 !J

r너희 학교에서토 곧 무슨 명령이 떨어질 거야, 이건 <전 인민적

운동>으초 전개한다고 했으니까 말야.J

r아니 글제, 도대체 주슨 얘기야?J

r근f 너최를 얼마전예 국영 상점에서 찰릴 네모난 재떤이 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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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니? J

r사기르 만든것 말.이지 ? J

.r그래. 체 네모가 찰으면서도 그 료루이가 이상하게 비쪽 비쪽

나오게 만든거 할이야 ! J

r아, 그력구 보니 우리 아버지도 인젠가 하나사온 결 본 및인

있어 ! J

r뭐라구 ? 너희집에도 그 재떨이가 있어? J

r응 를림없이 찰어 !.'

r근El) 그계 아직 집에 있니? J

r글치L.1. 그려구 보니 요를은 보이지 않드라 !J

r바로 그거야 그려니까 너치 아버지도 도루 칸인 바친거# 위

니.J

r야, 야. 그런데 그게 뒤 어떻게 됐마는 거니? J

r근데 말이야, 그 재떨이 모'.☞이 아리찰이래 ? J

r워 아리랑 ? J

r응, 우리 학교에서 오늘 사고청 (사피주의 노동청년 동템, 출한

의 사최단체의 하나로서 이 청헌조직은 공간당 조직, 바음가는

것으로 북한 어느 직장 학교에도 사로청 조직이 있을, 중학교

이상 학생들은 누구나 사로청 템원이 되어야 하며 조직 생활을

해야 할.) 간부들의 모임이 있있는데, 발이야, 거기에서 이 재

떨이 회수 문제가 나왔어 ! J

그리고는 이 학생이 들리준 얘기는 대략 다을과 같은 것이였읍

니치.. '

함경출도 주을에 있는 요업공장(사기그릇 만든 곳)예서 만든 이

재떨이는 이 공장 기사Ji 있는 천 길수가 고안하여 만든 것인 데 .

그 x:l떨이 형이 남한의 아리찰 담배차에 그리져 있는 태극 도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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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온 것이라는게찰각다 피더재널이 치수소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출한 공간당에서는 이 재떨이가 할한의 oi리랑 할배찰의

도안과 같기 때를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재떨이라고 해서 부차

부랴 회수하라고 블호릴 이 떨어친 것입니다 .

그러나 각 직장에 서 사간 이재떨이 는 각직장의 중간당 조직을

통s< 회수하다 보터 쉽게 치수가 되있지만, 애 가정애 흩어진 재

떨이는 치수가 잘 적지 않았읍니마
.

그래서 각 학교에 특별히 괴시하여 학생들에 게 과업을 주어 집

에 있는 이 재떨이를 갖다 바치도록 명령한 것입니바 .

r음,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린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아직 발

이 없지 ? J .

r아마 내일출 너치 학교에서구 를림없이 명령이 떨어필 려야.J

r을, 그래 ? 그 참 재미 있는 일이다: 얘J

r뭐가 재미있니 ? 시Q리운 일이 하나 터 생긴 것 분이지 !J

r아니 야, 우인의 일치라구 해두 신기할 일이구, 또 그 생작해

났다는 기사가 정말초 남조선의 아리랑.담배갑 도안을 모방했

다구 해서 흥미 있는 일이구J .

r아니, 너 말하는 소리 를 이상하구나, 괜이 그러다가 너두 른

코 다칠테니 만데 가漆 아예, 그런 얘기 하치마라, 남조선 를

아한다구 4해받으면 어찰게 되는지 알지 ? J

r글제 그건 나두 알지만 찰이야, 남조선 담배갑 같은 이야기가

뭐가 어애서 7 러니? J

r야야 ! 너정.말 큰일나漆다.. 너정그린식으.i. 나오면 당에

.발찰데 다 ! J

r자식 너희들만은 진정으로 믿구 하는 소린데, 조발해 ? J

r글때, 네가 하는 소리가 이상해서 그리지 많니, 하여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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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얘기는 이것으로 를만 걸로 할데니 앞으료는 다시 .l

턴 소리 하지라 !J

r알았어 ! 만데서야 내가 왜 미찰..1구 그런 소릴 하겠니 ? J

그낱할 이 학생은 친구들과 헤석지자 를장 집으로 들어와치 방

란을 부지런히 찰아 보았옵니다
.

측시 그 문제의 재떨이 가 없는가 해서 이.구석 저 구석을 할아

보다가 문즉 장농 설합에 눈이 찰읍니다 .

그것은 부모들만 만지는 설합이적서 이 학생은 한번? 열어 본

일이 없는 긋이였읍니 바
.

이 학생은 라기도 모르게 그 설합올 를고 그 속출 위져보는 것

이였읍니다
.

이때 부엌에서 할올 것고 있던 어니머가 소리를 질렸읍니다 .

r얘 창수야 ! 월 뒤지고 있니 ? J

r아, 아주것도 아니예요.J ..:

학생은 를칫 놀라 설합에서 한 걸을 들러 띤읍니다 .

r아무것두 아니라니, 그 설합은 웨 열어 보는거니 . J

r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콤파스가 없어져서 찾고 있면 중이

i1-a-?J

r거것말 말아, 네 콤파스가 패 그 장농 속에까지 들어찰겠다구

거길 뒤지느냐 말이다 ! J

r알았어요, 만 뒤지면 될게 아니예요. J

r다시 한번 그린 일했다가 네 아빠가 아시면 출일에요. J

어머니까지 유별나게 그 설합에 신경을 스시는 걸 보니 o 가

자기가 알아서는 만 될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거라고 생각했음니

7!. t

린러는데 그 학생의 아빠가 퇴근하여 집에 들아찰글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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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금 오세요, 아터지 J

r응, 넌 별꺼 왔느냐?J

r7I, 전 오늘 일책 정애 왔는 천요J (

r그래 초늘은 제 과외.출련 이 없됐니 :9J

r학과 공부가 같난후우리 만 학생들끼리 비찰 토른치만 한 시

간 하구 를아 찰어요. 오늘 예정했린 사로청 치의를 내일루 면기

했거를요J

r근데 아버지 !J

r응, 괘그리니 ? J

아떠지는 부엌에 나가 잘을 및을려고 방를을 열다랄고 뒤를 돌

아다 초는 릿이됐읍니 다
.

r그 재별이 사건. 말이예요 !J

..재 떨이? J

r 7 리 아리랑과 갇다는 재떨이 말이예요! J

r대얘, 찰수야 너 어터에서 그 말을 들었니 ? J

아터지는 다시 정색출 하며 괴돌아 와 찰터니 리각한 얼굴을 하

고 들어고는 것이였읍니다 출

r학교에서 들은 걸요, 모두 집에 돌차가서 그 재떨이가 있거를

학교에 칸다 바치라구요...J

r을, 그린 그 재떨이에 및힌 이야기도 해 주든? J

r구체리 얘기는 없됐지만요. 그 재떨이 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재떨이 가 돼서 치수 한다구만 그러면 데요?J

r음, 그래 ? 그리나 저리나 우리 집엔 그 재떨이가 없으니 상관

할게 없지J

r아버 지 ! J

학생은 를 할차욱 학아 찰으며, 낮은 목소리로 글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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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설은요, 4 리하교에서는 아직 아주말이 없었지 만요, 아례

층 학생 있찰아요?J

r차식 이 말이를? J

r네, 개네, 학교예서는 오출 그 재떨이 치수 과업이 떨어졌데

요 . 아마 부리 학교에서는 내일를 얘치가 있으려 나 보지요J

r글제, 이러나 저리나 우리 집체야 없는 절, 워 그리 찰심둘게

.있니, 자 그만 하구 어서 저린이나 먹자, 아빠두 시장해서 즉겠

다J

r아버괴 ! 전 그 재널이 가 우리 집에두 있는 걸 알아요, 그리구

어데 톨겨 찰다는 것 까지두 말예요J

r얘, 창수야 ! 그게 무슨 말이냐?J

r아까 혼자 있을 때, 저 설합을 뒤져 찰어요J하고 어머니가 말

했읍니다
.

r............J

아버지의 얼굴은 릿기를 많은를 찰백해ai터 니한참등안이 나 U .

차들의 얼굴을 처다보는 것이있읍니다 .

r그릴, 터 그것두 찰됐구나?J

r예 ? 그거라니요? J

이번애는 그 아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처다보는 것이였읍니 파출

r이제 숨긴들 될 하겠니...그 설합을 다시 찰번 뒤져봐라, 제일

밑에 누런 힌겁에 차둔 것 말이다J

어느 를엔가 그의 어머니도 방에 들어와 들끄리미 부자간의 대

화를 듣고. 있었음니다 準 .

아들이 설할속예서 Q 집어 빈 것은 다를아닌 패극기 였읍니 다燎

r아이 지, 이건 이건 부엇이예요 ? J

r그렇 다. l할극기다. 그7ij 바로 태극기 라는 치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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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아버치, 치려다차 # 즉는극치긴 4 주피라4극구 # 치치초J

r넌 아직 모를거다. 그 매극기예 읽힌 사면을 발이야, 네가 글

터 콘 다을에 .아니 이 사회가 름터 計은 및을 며우게 필 애, 얘길

하려고 그리는데 J

r아버지 ! 안되요, 이리다간 우리 모주 큰일나요. 어서 당에가

서 자백하세요, 예 ! 아버지 !J

그리고는 이 학생은 를 초리를 내면서 울기 시차 했읍니다 .

r오냐 ! 그리지 誇아도 만 오늘도 당 위원에 를려 칸었단다. 출

신 성분이 나쁜데다가 찰한 출신이라구 해서 감시를 받아오든 차.

또 두슨 사고가 생기지 않았겠니, 그 사고가 나하구는 직천 관릴

이 됐는데두 당에서는 내 잘못 대문에 릴어난 사고 였다구 집

중 미판을 하는구나, 아마 내일를은 무슨 처벌이 내리.겠지, U L

리구 우린 저 <아오극>나 어디 란광 노동자로 를치가게 되겠

U]......

얘 창수야, 이 아빠가 들시두 팅지 ? 나 애를에 너의 장래까지

어들게 만들었으니 , 차라리 이 세상에 매여나지 많은 것만 못하게

되었.긴니 . . . J

r아: 아려지 !J

창수는 와락 아버지 품애 위어들어 출블을 터뜨리고야 말았읍

l 다.

r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성분이 나할다구 치학엘 못가

구 좋구 또 아버지 때문에 당의 찰시를 할아 두 를아요출 . .. . ..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자당올 안구 ..

를를이 살카 갈데야요...J

r고찰다. 창수야 ! 정발 고찰마J

아터지또 아들의 어깨를 힘껏 끌어 안으며 어두움이 깃든 찰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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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는 것이였읍니다 .

그 어둠이 언제나 말꿈히 가셔질지 또 그릴 計은 찰이올 천인

지를 다시 할 번 가글예 간직해 보왔읍니다
.

그리고 그 및날 창공예 필필 취날리면 태극기를 생차했읍니 파
.

r태극기, 매극기 .. . J

창수 아버지는 감치에 젖은글 고개를 높이 들됐읍니다 차

lo. 창광간의 비극

평양시내의 한복판에 r창광간J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야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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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니라.

아주것도 보갈천없는정할자그마한 야산에 지나지않았지만 .

그 부근에 간부 주백(공산당 간부들이 살고 있는)이 줄지어 있는

지역이어서 이야산에 미료름대, 그네등어린이공원을 만를어 는

고 공산당 간부들의 자식들만.뛰어 놀계 했읍니다
.

들 른 일만정양시민들의 자식들도 이곳에 와씨놀아도 편찰계

되어있지반, 간부자식들의 눈총때를에 얼인하지 출하.l 있있읍

니다.

그린데 이야산에도 66년경 부터전쟁준비의 일찬으로 만공호를

여리 군데 파놓았읍니 다
.

;i래서 자면히 어린이 공원은 망가지게 되있고, 살벌한 분위기

가 감도는 야간으로 번해 버렸면 것입니마
.

;L런데 이차광산 할복관에서 l6세의 소년이 비참하게 총살
된 일이 생졌읍니다

.

l97o년 3될 하순의 어느날, 당시정양서문중학교예 간니린 라
호치 스년이됐읍니다

.

그소년이 l6세의 어린나.이로 r찰광산J 한복판에서 총살치기

.까지에는 기라힌 사면이 숨어있됐읍니마
.

그리니까 박호식소년의 4정에불행이닥치기 시각한건 이 소

널이 열두살 되던 66년 가을이있읍니다
.

.어느 날밤늦게 갑자기 낯모르는 청및두명이찾아와서 느찰

없이그의 아버지 박찰삼을 붙들어 가는것이됐읍니마
.

r어떠서 온사람들인E.i, 아무피도없는 날를잡아 가려는 거

요 ? J

그 소년치 아미지는 영문도 모르계 가기를 끌리가려는 출년들

치게 音손하재 들어 보았읍니마
.

- 8 6 -



곡리나 험상글.게 생긴이청린들t .

r뭐라구? 당신 죄를 당신이 몰라?J

하고 보아대는 것이됐옵니다 .

r죄라니요?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리십니까? J

r우련 말이요, 시사회안전부에서 나칸는데 당신올 제포해 s _

라는 명령을 받고 나왔오! .순순히 우릴 따라오시』_!J

r아니 글베, 뭐가어떻게된일인지 알기라도해야 할거아및

니까 ? .

r가보면 다 알아! 시료럽게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J

하고틀 포악스럽게 그 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및읍니다 를

너무나 졸지에 당한 t이라 박호식소년f 그어머니는 옆에서

말한마리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있읍니다 .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밖으로 끌리 나간뒤에야 부카부랴 를아

나가면서 만전원들에 게끌려가는 아버지의 옷소매를 부여잡는 것

인있읍니다
.

r아니 여보 ? J

r아버지 ! J

Q보 ,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요? 당신이 원 때를에 이렇게

찰혀 가느냐 말이예요J

이애 잠시 뒤를 돌아 분 그 아버지는 체널이라도 한듯이

r변일이 아널꺼요, 너주 적정마.L, 잠시 내가 없는 동tt에라도

호식이를 잘 돌봐 주오J

r안돼요, 여보, 어렇게 된 거예요J

그러나 안전월들은 울며 매달리는 어머니외. 소년활 사정없이

른리치고 그 아버지를 끌고 가고야 말았읍니다 .

만전원들에게 끌리워 찬그의부친은 열를이 지나고 한 찰,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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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라도 들아 올줄 몰랐읍니다 .

추슨 r죄J플 지있길리, 이토록 오래동만 들아오지 못하는지 흐

식이는 생각할 수록 알 수가 없됐읍니마
.

r간혹 할할해서 어.터니 에게매달려어깨서 아.버지가 들아 오지

.않느냐J교 물어봐도 어머니는 눈글만 흘리면서 아무 대찰도 혜주

지 많왔읍니 다
.

그려나 어느날저및느의부친을 끌고칸면 반전원들이 또 다시

.그의 집에 나타찰읍니마 今

r여봐요, 측시 그 동만 낮선사람oi 이집예 다녀가지 않았소?J

r낮선 사람이라니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있읍니다J

어머니는 맥없이대답하면서도 록시나 호식의 부친 소식이라도

.알까해 서 .

r여보시요, 반전원 동무들! 이애 아빠가 어떻게 된겁니까?

.어째서 금방 돌아온다구 했는데도 석찰이 지나도극 소식이 없는

건가요?J라고 애원하다 싶이 를어 찰읍니다 .

r층! 그 따위만등놈 말이야! 여차 당신남편이 주슨일을 했

.는치 알아! 우리당을반대하는 종파행등을 했랄말이야! 그것

두 두목노릇을 했거든...... 서정양 칠도 공장 노동자들에게 우리

당정책을 비방하면서 r만혁명 활동J을 하려다 적발된 거야! 알
친 나 ? J

r그럴리가, 그럴리가 없어요? 얘 아빠가 그럴리는절대.z 없
.어요 ! J

r흥, 본인 입으로 모든걸자백했만 말이야 ! 같이 당을 만대하

.는 만혁명 행위를 하면 사람글의 사름도 다를있어 ! 그수가 인
마나 되는지 알아. 열두명이나돼! 당신 남펀은 그우주머 리였
단 말이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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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님 니다. 그렇괴 안을꺼에요. 펀가 잘못 괴었올 겁니다J

r시료리됐 !, 이제 얼마 안있으면 당린 남편출 반혁명 분자로

처단 될거야? 그릴계 되면그날주 당신의 가족들도 로두추방

될e1니 준긴나 하구 있어...... 그리구 말이야, 그동반이래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즉각.우리한데 알리란 랄이야 ! 알漆어 ? 당신

이나 이료마가 목숨을 건괴리면 우치말대료 살해야린! 알아

-들었 어 ? J

그리고는 구을를하고 를고는 사라지 는 것이였출니다.

r아유, 호식아, 이 일을 어깨면 를단 말이냐 ! 네 아빠가...측

;혹J

어머니는 아들을 험 있게 부등켜 반고 하염誰이 눈플을 를린

는 것이였읍니다 .

r엄마, 그리면 아빠는 명영.돌아오지 못하는 건가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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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렇다는구나, 이제 우린 어및게 살아 가야지 ? ...흑, 혹J

서정c:t 칠도공장 기사(扶師)로 있던그의부친 박찬삼은 드학

어 반혁명 를자로 박인 적혀 처형되고 말았읍니다 .

공산당꼭 득재 청포에 블만믈 구고 그 찰만출 칠도공장.노동자

들에게 털어 놓았다는 것이 결국 목숨까지 매앗기게 된 적가 되淡

던 것입니다 .

이 소식올 들은 호식이 어머니는 너주나 를 충격예 못이겨 7 .

대로 자리에 누워 버렸움니다 .

그리고는 시름시름 많기 시작하더니 일주일도 를되어 그의 아

머나마져 들바가고 말았출니다
.

졸지에 호식이는 고아가 되어 버렸읍니다. 어머니치 시체를 를

들고 목놓아 울기만 하면 호식이는 무력대고 諒으로 뛰쳐 나찰출

f 다.

(일수를 갚아야 해.. w 부모를 죽인 일수를 갚는거야...)

어린 소년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리어 있있읍니다 .

그러나 어린소년의 힘으로 무엇올. 어렇게 한다는 것이겠읍터

까 ?

터구나 모든 일에까지 공산당의 감시와 조직이 빈틈없이 까여

져 있는 북및 땅에서 원수를 찰는다는 일이 쉽게 절리가 없있음

니다.

그리나 호식이는 부엇인가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a.을 수가 없

다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무력대고 여기저기헤메기시카했읍니다 .

학교에도 안나가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읍니다. 집에들어가 차

야 반겨줄 아루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방향없이 헤메게 했읍니다.

지금출 집에는 안전원들이 및번이 나 다녀칸을지 모릅니 다출 츠

러마가 자기마저 를키게 되면 @ 서없이소년 노등 교양소로 끌리



찰f. 및한 노릇이됐읍니다 .

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소4이 당도한 곳이r창관산J에 있는

방플호였 읍리다
.

및곳은 사람천 왕래포 심하지 많고 또 어린이 노리터로 쓰여지

편 긋이라 감시의 눈도 린하지 誇아숨어있기에는 안성 마출이 였

읍니다.

이 때부터 소린은 찰공호 속을 거점 삼아 하루 하루를 보됐읍

니다.

÷러냐 먹는 일이 제일 곤난하였읍니다. 하루 이를 를은 어터

가서 출쳐 력올 수 있다해트 게속 그럴 수는 없었읍니다二

그래서 호적이는 r창광산J예 놀러나오는 공간당 간부의 자적들

을 하나 들 포섭하기 시카했읍니다 .

말을 듣지 않는 rli들은 자기가 있는 방공흐 속으로 끌어들여 가

치고는 사정없이 두들겨 했읍니 다. 그리고는 억지로 자기의 패거

리에 갸할시키군 했읍니 다
.

를른 치루분 자기보다 한 두살 아래이거나 같은 또레 애들이 였

읍니다.

r임마! 너 내가 누출지 알아? 내발 않듣구 까를테야?J

호식이는 제법 위엄을 보이며 애들에게 위협 공갈을 하군 하였

읍니다,

Q ! 넌 학교두 안가니 ? 집두 없니? 우리터러 의 어떻계 하

한 말o; 야 ? J

r내집은 바로 이 방공호 속이다 !...... 그리구 난 특숨 같은거 )

치던진애니까 t?서들 해! 편히까불거나 고자길 하변 아주

죽여 버릴데다사. .J

r그렇치만... 네 부모가 할릴 긱정 반하겠니 ? J

. 9 l .



r부모...... f 출, 내 부로는 모두 죽었단 말이야!...... 누가

죽였는지 알어9...... 누가 죽였는지 아는가 말이야! . . .J

이 소년에 포섭된 7, 8명의 애들은 모두가 공간당 간부의 자긴

이면서도 감히 고자질을 못하고 그의 앞에서 벌벌 떨기만 겠읍니

다.

그만큼 사정없이 대했고, 심지어는 고추 가루를 눈에 부어넣는

등의 천한 r고를J(?)올 하는 등 행폐를 부렸기 때를입니다 .

어느듯 방공호 속에는 부엌칼, 도끼, 만등 lo여개의 무기(?>

. 를 갖추게 괴됐고 이것으로 부모의 복수를 하리라 라면한 생각출

하고 있있읍니파 .

.터구나 공산당 간부의 자식들을 골리준다는 것 만으로도 주를

복 수 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됐읍니다. ,

그려나 a리가 길릴 잡히는 법.

이소년의 비일도 오래가지 는하였읍니 다.

누구의 고자질인지는 를라토 이 사실이 공산당에 알리지게. 되

됐고 그에 따라 어느 날 안전원 등 및이 이 방공호에 글어박친출

니다.

r이놈! 죽일 놈 같으니.'..... 녜 놈이 여기에서 무슨 을모를 꾸

민다구 ? ! '" 이 나쁜 놈...J

그리고는 라무가내고 걷어차고 머리를 쥐력박는들심하게 매질.

을 하고 나서는 손목을 묶어 가지고 안전부로 를고 랐읍니다 .

며칠 뒤 라호식 초년은 바로 그 찰찰산 부근 중학교 학생들글

전원 집합시켜 놓은 앞에서 공개 총찰괴 피. 말았읍니파 .

. G 살 행올 집행하기 직핀, 그에게 한 마디 물어 찰읍니다 .

r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 J

이 支년은 거기 모인 많은 학생, 시인들 앞에서 금조도 굽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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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르 는 위림올 보이면서 l6세의 나이답지 않게 침찰하게 또랑 3=

랑할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禁읍니다
.

. r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를하고 죽는게 찰일 를이다 ! . . . . . .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원수는 다름아년 공산당이바 .

우리 아버지가 됐을 어떻게 했길래 ...... 아주 리도 없는 아버지를

끌어가교 어머니를 병들어 죽게 하고 나를 피아로 만들게 한 공.

산당이야말로 천벌을 받아야 할죄는이다
괘 ? 제 ? 행복한 우리 가정올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날.

거리에 방찰하게 한겁니까 ?

난 이 날부리 내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으려피. 찾아 헤띤다 . . . . . . .

그려나 이렇게 원수도 갚.기 전에나까지 억울하게 죽어간다!

그러나 여러분 ! 내가못하면 반드시 만사람이 7.여히 내 원

수를 갚아 주력라 믿습니다J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친원들출 소년의 가습에 총올 로아했.

읍니다.

r으윽 ! J

초널은 푹 하고 앞으로 를어 졌읍니다 .

거기 모였면 군중들은 모주 얼글올 및으로 돌려 그 처참한 a .

습을 보지 않으리고 했읍니떠..

l6세의 어린 나이에, 죄讓이 숙어간 이 소널이 나 그리고 그 구

모의 사무친 한을 를어줄 사람은 과면 누구이겠읍니까 ?

ll. 억울한 누명

l野o년 9월 초, 함경남도 오로군 군 당위원치 군당 책임비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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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제일 높출 사람)실에서 는 때아닌 소동하 벌어지고 있있읍

니다.

보 로 군 군당 책임비서는 얼굴이 파찰게 질린채 거기모인 간부

를oi1게 벼락같은 고함을 지르고 있있읍니다 .

r아니 그래...... 이런 사실이 있올수 있단말이요? 이릴사실이

중앙당에라도 알리졌다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요? 여보

산전부장 ! 어될게 됐오? 아루 단서도 못 잡았오?J

r예, 면목 없읍니다. 아직은 아무 단서5.. ' " " J

r박치시오 ! 그런 큰 사건이 일어 났는데도 당신네 안전부에서

.는 절들 하고 있있냐 말이오. 오늘중으로 그 범인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등무는 용서찰 수 없는 줄 아시오. 발리들 나가 범인올 잡

.아 오란 발이요 ! J

군당 책임비서의 명령은 준엄했읍니다 .

들제의 사건은 오로군에서 하루 밤 사이에 45개소의 고정 계시

판에 인부쳤면 김일성에 대한 구호가 먹으로 지워진 사천이 일어

났면 것입니다 .

.를및땅에는 어느곳에가든지 직장이나 학교, 공장농촌 구것

없이 r천일성 만세J라는 구호가 .수 없이 를혀져 있읍니다 .

그린데 이 r김일성 만세J라고 써붙친 구호찰이 먹으로 지워져

있있으니 길일성 우상하가 관을 치고 있는 복및 땅에서 를 사건이

아널 수 없었읍니 다할 . .

그것도 내 사방 5o리가 넘는 오로군 일대에 설치해 놓은 고정

개시판 45개소에서 하루 밤 사이에 일제히 똑 같은 수법으로 r길

일성 만세J를 먹으로 지워진 일이 일어났련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장난이 아니라수십 명, 아니면 그 이상의
.

.많은 사람들이 치리계획적으로 꾸며진 사건이라교 해야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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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만큼 를제가 심각했면 것입니다
.

. r을 ! 이건 한 두명의 소행이 아니오. 마흔 다섯게 나 피는 계시

관을 료두 그 모':☞을 만들었으니 이건 필경 어떤 조직된 만동 분

자들의 소행이 를림없오. ...... 이봐 안전부장 동무 ! 아무래 5 .

이 사건의 법인를 잡아 내자면 학교 소년단에 면락해서 애들을 동

원시키는 수 밖에 없초J

r예, 그러지 않아도 각학교에다 구업올 중단하? 전체소년단

뢰의를 열도록 지시하고 오는 길입니다J

r위라구 ? 릴씨소집하도록 지시했.다구 ?... 여보! 어깨서 4

만데는 알리지도 않구 등무 흔가 및대루 그따위 지시를 하는 거

요...알겠어 ? 이 사친은 극히 비밀리에 진행시켜야지 그렇게 요

란스럽 게 하다간 소문이 착 펴질게 아니냐 말이야 !J

r군당 비서 등지 ! 이사건은 이미 군내 인인들이 벌꺼 다 알고

있는데요J

r그래도 범인올 잡아 낼려면 비밀이 움직여야 발리 갑을 수가

있단 말이야......각 학교 소년단에서도 믿을만할 애들올 만발해서
.

특별히 교양을 해 주고 범? 잡기에 등원시켜야 한단 말이 a ...J

r최선올 다 하겠읍니다. 비서 동지 ! J

그주 수 백명의 어린 학생들을 등원시켜 이른바 r범인J을 차아

내게 하고 군 안전부는 전체 안편원을 동원시켜 사천의 내막을

조사하기 시차했읍니다
.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를이 지나도 r범인J들의 윤확조차 파

악할 수가 없됐읍니다
.

군당 책임 비서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자 중얼거리 a .

있었읍니다
출 피

(큰일 났는 걸...... 왜 하필이면 이릴 사천이 우리 군내에서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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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담 ! 예및 망할 것......)

i 치 전차 별이 을릴읍니마
.

r네, 오로군당 책임미서 입니마J

r당신이요 ? 난 도당 책임 비서인데......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

왜 그런 큰 사건이 생천는데도 보고 조차 하지 않소J

r아, fl, 도당 책임비서 등지 ! 곧 사패 전모를 조사해서 2 .a .

드릴리고 하면 참입니 다J

9!이 라구 ? 지금이 어느 애인데 그다위로 흐리멍 팅하게 일하는

린요, 하여간책임문계는 나중에 따지기루 하구..‥.. 를래 법인은

잡았소 ? J

r네......0)-......저 아직 " " " J

못잡았단 말이군, 그럴줄 알란오...... 그따위로 일을 하니 Z L

' 어마어 마한 일이 생기지 많느냐 말이할 ! 도에서 안c원 2백명출

릴 급히 초낼데니 찰께 발리 범인들을 찾차내란 말이요, 알致

어 ? J

r녜, 알겠옵니다J

그리나 이들이 도차찰 후 열출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및인은 .

를내 찾지 못했읍니다 .

(그것 참 이차한 얼이다... 그 범인이 한 주명두 아널텐데 어때

한 놈도 걸려들길 란느냐 할이야... 아부래두 비상 수단을 꺼야린

군 )

군당 책임 비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글내 인민학교와 중학교

교강들을 중히 를리대는 것이였읍니다
.

r에... 오늘 교장 등주들을 급히 오라구 찰천 마름이 아니라 . . . . . .

이번 사건의 범인들이 대부를 어린학생들이 란 절이計혀지JL있

소 ..‥.. 그래서 어린이들의 칠없는 장난으료 들?)고 그만.둘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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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찰는데, 이미 도당에서 & 알고 있고 또 를제의 성격c 4

조 보아 절리로 그냥 및길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요...... 고래

U ......_1

군향 책임 비서는 자기 앞에 찰아있는 교장들의 얼굴을 유심히

노려 보고나서 말을 계속하는 것이였읍니파 .

r우리가 직접 학교에 가서 범인를을 를들어 와도 좋漆지만 다

른 애들에치 영향이 미쳐서는 안피겠기에 교장 등무들을 부른거

요 ......

그리니 동무들은 제 각기 등무의 학교 애들중 범인을 찾아 내여.

급히 나할테 보고 하란 랄이요 ! 내말 알아 를겠소? J

교장들은 서로 얼굴올 처다보며 난처한 표정들올 지됐읍니다
.

(범인들이 학생 애들이 라니......)

도주지 믿어 지지가 않았고 또 설록 애들이 그린다고 하드라도

그걸 어떻게 찾아빈단 랄이냐 하고들 어안이 템팅해 있을 뿐이였

읍니다.

9 글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소......동무 네들이 찾아내지 못하

겠다는 f 요 ? 우리가 조사한 정보에 의하면 범인들은 대부출 가

정 츨신 린분이 나분 집 애들이 란 발이요...... 가령 그 집의 친척중

누가 출남한 사찰이 있거나 6.25때 치만대에 가담했거 나, 우리 당

에서 처벌받은 자의 카식들이란 말이요...... 자 이를 얘기했으면

동무네들이 부슨 일을 해야 할지 짐작이 갈를아오출 . . J

이긴 어느 교장 한 사람이 군당 비서에게 들어 칸읍니다 .

r책일 치서 등지 ! 이왕 범인의 윤과을 알아 됐으면 그 명단까자
.

알려.주심시요...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그리출

거치들은 를아가서 그네를을 모두 붙들어 이리로 보내겠읍니

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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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고요 교장등주! 우리입으로 꼭이름을 는혀야 하겠소 . . . . . .

그것보다두 둥무네들이 직접 찾아 내는게 여리가지트 유리하지

診소...... 료 동부네들도 당a 위해 를륨한 공올 세우는 기희가

되구 말이요...L..알겠 소 ? J

그래두 교장. 선생들은 군당 책임 비서의 참 뜻이 어데 있는지

발 수가 없어 그냥 목묵히 찰아 있됐읍니다 .

그러나 파지구 보면 모를 일출 하나도 없있읍니다 .

' 군당 책임비서는 억지로라도 r범인J을 만들어 내어자기의 책인

올 면해 보려는 속셈이 너주나 찰히 들여다 보됐읍니다 .

r자 발리들 들아가서 내일중으로 범인을 찾아내어 보고하시A .

이건 등푸들에 게 주는 당적 명령이요. 알아 듣겠소 ? J

교장 센생들출 당적 명령이라는 6람에 감히 만대도 하지 를하

고 일단 학교로 들아왔옵니인 .

(자 이일올 어편당...... 우리학교 애들중 그린 애들이 있을차? . . .

옴 있을지도 모르지...... 친까 군당 책띤 비서가 말했듯이 성분이

나뿐 가정의 애들이 그린 짓을 했출 수도 있지...... 그러나 누가

했는지를 어떻게 가려번담)

교장들출 모두가 이린 생각에 잠겨 여려 선생글과도 의논출 린

읍f 다.

그리나 璉죽한 료안이 때오르지를 않았읍니다 .

그 다옴 날 안전원들이 떼를지어 각 학교 교장실로 찾아 찰을

니다.

r군당 책임 비서께서 당적 과업을 받은 일이 있지요?.

반전일들은 교장실로 를어서 기가 무섭게 호령을 치는 친이였출

니다.

r예, 받긴 받았읍니 다만燎 '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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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직 를찾아 識다이거지요...... 그리서 저치들이 왔읍니다수 3 L

징. 신생출 도우려구요J

r글제 .... ...그린 학생이 우리하교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설상

있다해도 어떻.게 찾아 내겠읍니 까? J

r펀요? 그걸말이라구 하시요? 소널만 지도인. 선생을 활리서

학생들의 동태조사한 서류를 가지피. 오라고. 하시요J

잠시후-소년단 지도원 선생이 전체학생들의 글린성분, 사싱'

등태 들을 기록한 명부를 가피고 왔읍니다. .

안전원들은 그것올 하나하나뒤져가면서 필요한 학생의 이름

올수칩에다 적어 및는 것이였출니 다.

약두어시간이치난뒤 안전원들은 십여명의학생명단올 교

장 앞에 제시하면서

r.1 학생들을 우리가 데리고 갈 터이니교장실로 를리주시요J

r아니 이학생들이 범인이 란 발입니까 ?J

교장은 놀라서 반전원들출 처다보는 것이였읍니다 .

r범인인지 아닌괴는 우리가 計릴테니까 a 장동무는 이학생를

을를려만 주면되는거요...... 교장등무가 직접이학생들을 찾아

치여 우리에게 인계해 주어야 하는리 그렇게 안하니까 우리가 직

접 하는거요 알겠소 ? J

r글째 그렇치만 아무증거도 없이어떻게 애들을 붙들어 가겠

다는 깁니까 ? J

r뭐요 ? 증거는 이미우리가 쥐고있단말이요..‥.. 교장동 무 도

정그편식으로 나온다면 뒤가재미없다는 길명심하시요...J

교장선생은 로든 걸체넘하는 수 밖에 없있출니다 .

이들하고 실갱이를해봐야 통할리가없는것이구,또할에시 출는

는 일을 반대하다가는 어렇게 된다는 것를너무 잘 할고 있었



읍 니...# .

3 후 만전인에게 를리간 학생들의 4식출 아주도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

그 학생들이 잡히가.서, 하지도 않은 일을했다고 r자백J을 했

는지 아니면 흑심한 고문예 못이겨 범인이라고 실토를 했는지 역

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

다만한가지명확한 것출초뒤.군당책g 비서는 범인을 모두

잡았다고 4 에보고했고, 또도당은증f.L 당에보고하여 이른바

템인 찾는 공로로 높이치하 받沿다는 사신 뿐입니다
.

l2. 토끼 사냥과 소년의 죽움

평란남도 대동군 적촌리 라는 곳에간린이우거진 바위간이 라고

'하는 간이 있卦읍니파. .

흔히어떠에서나 를수있는산인데 이부근에는 유릴나게 경
비원이 산기출곳곳애 배치괴어 스물네시간를경비하고 있됐읍니
다 .

.그래서 처.블엔 동치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얘기.a 깆을

피웠는데 경비원이 산을지키는것출그산에무및인가 중요할 것

올숨기기 위한것이라느니, 아마도 새로운 광백이 발견괴 있기
@를이라느니, 여리 가지 찰들올 해 왔읍니 다를

7 f 4 얼마주 그것은 바로침일성을 위해그간을김일성전

.용 사냥터로 지정한 까計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리
.

그후부터는 동네사찰들이 누구하나 이바위산에 대해서 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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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려는 사찰이 없됐읍니 마 .

천히 갈른하다간 김 일심을모독했느니, 어씨니 하면서 른 만리

를 겪을긴도 .및르기 때문에 아예 모를 걸 모르는 채하였읍니다 .

바위간이 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어린 데서 기인된 친인지는 4.

라도 이 산이 바위간이라는 이름oi1 어을리지 않게 수글만'.l 우7

있지 별로 바됐는 많지 많은 편이였읍니다.

그린데 김 일성이가 유독이곳출 자기의 사찰지구로 필정한 천

은 무인 보다도 정양애서 가까운 곳에있다는 것과또그부근에치

잡은주은유난히 맛이를다고 하는 데 있있다는 얘기가 들고. 있

읍니다.

그러나 초개'사실인지 그냥 돌아가는 얘기인지를 확인할 # 없

으나 아무튼 일요일이면 를를히 길 일성이가 이곳 바위산에 와서

사냥을 할다는 것만은 를림 없는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인지 이 간주위에는 항상 경비원이 들글고 있출뿐만 아니

라 어지간찰 길은 김일성이가 찰차니도록 포장피어 있편읍니 다龜

그린.데 그 사냥하는 방법이 아주 기료해서 별지감치에서 이 광

정출 바라다 본 동네 주민들은 저마다 수근대고 있였읍니다 .

r수상 동지, 사냥하는 걸 찰어 ? J

r그래, 난 한 달전에 한 t 찰지 ! 7런데 말이 그렇지 어며 가

까히 가게 해야 똑똑히 보지J

r그러게 랄이야, 수상 동지가 리여다니면서 토끼나 정을사냥하

는 걸한 번찰으면 를겠는데 그게쉽게'괴야지 J

r그려면서두 될 찰다는 거야? J

r을, 힐차 지나가는 걸 찰지 !J

r그거 야 달리는 차를 본거지 어터 수상 등지 사냥하는 길 본천

가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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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근데 발이야 그게 그렇피가 誇드라구J

r및가 그렇지 않아? J

r가만 내말 출 들어보게. 수상 등지가 이 를에 사냥하리 을 때

는 만드시 지프차 타고 .2.지 ? J

r응 그래, 나주 및 인 찰지만 그 위라드라......그렇지 69년형 -1

<초련제) 지프차 타고 왔어 ! J

r그거야 ! 바로 그거란 말야, 내가 알기엔 수상 동지는 지프차

를 타고 사냥을 하는 것 같애 J

r으...응 그럴라구 ? 아주리 그래두 지프차를 타고 있으면서 어

떻좌 사냥올 해 ? J

r그린데 그게 사실이드란 말야J

이러한 얘기를 주고 받는 동네 사찰들의 발을 종합해 보면 길 일

정이는 이 D 위산에 와서 사냥올 할 때에는 절대로 피르차에서 내

리는 법이 없다고 할니다
.

할참 지프차로 이곳 저곳올 달리다가 토끼나 정올 발견하면 지

프차를 멈추게 하고는 잠간 내려서 총출 출 다출 또다시 존살같

이 차에 올라 어디른가 사라진다고 했옵니다 .

이런 괴상한 사냥 방법은 바로 침 일성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

것은 글른이 거니와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읍니 다 .

근간에 와서 김 일성은 지방에 시찰차 나타날 애 마다, 친 일성

초상화가 및어 지거나 천일성 만세라고 씨 부친 구호가 지워지 거

나, 그 지방의 공장, 농장등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든가 여하튼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곤 하였읍니다 .

그래서 7o린 lo월 초에는 아무련 예고도 없이 가기 호위병 5명

라 함께 새먹부터 정안남도 강서군, 용강군, 남포시 를 세게 지역

을 출아보았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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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면제 이".7T치도 이번에는 어느 곳에서 포 아무린 사고가 발생
.

하지 않찰출나 다
.

고러냐 결국 찰 일성이가 미리 예고하교 지방에 시찰 나갈 때는
.

그릴 사교가 일아나고 치고하지 誇고 나갈애는 아무런 사초토 일

어냐지 않는차는 사실을 발견했면 것입니마
.

이린 현삼을 발차 된 김 일성은자기의 측근가들블 는s 놓a . a

리고래 고할을 리르면서 호+을 쳐보았지만 김 일성 자실도 .p딘

7인하인찰을 수 .없있먼 것 같읍니 다
.

그래시 아렇게 가를 사냥터에 나와 사냥을 하면서도 루시 누가

를』차 해치지 誇을까 하고 지프차를 그대로 타고 파니인씨 사냥

출 하는 피상한 사찰 방법을 로고 있는 것입니다
.

주위에 그할게 경비원들이 찰러있고, 료 수십명의 천초원c이

는릴쟈처릴 따라 다니고 있으나 릴 일성은 한시도 마을을 놓을 수

없을만를 불안차 하는 것입니다 .

그러릴 어느 날 인요일, 이 바위산에 나와 사냥을 하련 김 일

피이는 산 출력oll서 어%. 깅비월이 ll세 만 인민학교 이린이할 팀

찰 를를』. 4;i리린는 것출 란건했읍니다 .

.'t를 」it우피 한 김 일성은 성난 특소리로 고함을 질렸습니다 龜 .

r고델 누구냐 ? J

r.'), 구상 등지 ! 이 산속에서 우들거리기예 당찰 갑아 가치.B

때7 초는 길업니다J

절비일은 차렷 자세를 취하고 대담하였읍니다 .

그 소년은 겁예 질즉 일굴6 창백해져 있됐고 온 를을 후들추들

딘고만 있됐읍니다
.

r리하구 ? 여기가 어터라구 할부로 들락찰락 했 !J

r피회들 찰못일니다. 수상 등기! 다시는 이릴 일이 없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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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히 주의하핀읍니다J

r그애는 어머 사는 인데 ? J

r녜. 요아래 력초a; 됐 부락이 랍니바J

r그애 부모들이 있나 ? J

r네, 모두 협등농장피서 일하고 있담니 파J

r그 집안올 칠저히 조사헤 찰 ;...... 에및 재수없다...이 봐 오늘

은 사냥 이만 할테니 발리 들아 가자구J

호위병 들은 일제히 諒일성의 명령에 파라 방향을. 바꾸어 마사

명':f으로 되들아 가고 말았읍니다 .

그뒤 정안남도 대동군 사치 안편부에서 문제의 '소년과 그 부모

들을 체포해 간 것은 김일성이인녀간 몇시간 루의 일이었음니마
. .

r이늘아 ! 너 그 간예 릿하려 올라칸있나 ? 엉J

안전부의 직임자인 군 안전 부장이 험학할 얼굴을 하고 소리출

길천습니다 .

r학교 랐다오는 길에 산 토끼 할 나리를 발견하고 그걸 찰으차

를아가다 보니 그 간속까xl 들곡가게 됐어요...... 아저씨 전 아무

나뿐 짓도 안했어요 정말이에요J

r거짓말 찰아 ! 토끼를 잡으러 찰다구 ? 요 놈의 進마 녀석이 a -

들이.아니구나... 응... 누가 시켜서 들어찰있어 ? 엉

r아니 예요, 정말이예요J

r너 정 그렇라 거짓발만 하다간 흔날글 알아카 ! 응요놈아!J

하고는 발길로 그 소년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차는 것사였읍니

Ki. .

소년는 r아이구 !J하고 외마터 소리를 기르리극 즉 하고 앞으로

친러기고 랄았읍니 다 .

이 찰경을 및에서 지켜출를 있딘 그꼭 부모들이 자리에서 및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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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어서곡

r아이주. 안전 # 찰 등부! ".릴 수가 있읍니까? 우리 애가 주

및 잘를할다구 이를.게 때리는 겁니까 ? J

하면서 쓰리진 아들에치르 찰리가 끌어 만으리고 ;.i읍니마
.

그러나 이때 반전 부장른 려욱 릴악한 목소리트 고찰클 극르는

것이였읍니.다 團 .

r이좌 그 애체7: 손대지 말고 이쪽에 글어 찰으란 말이단 !J

그리고는 한할 앞으로 학아서면서

.. r당신 네들이 이 애보구 시켰라 ? 그 산에 글어 가라구 ? J

r에? 우리가 시켜요? 천만의 말를및니디.. 및 때를에 우리 애

를 그 간속에 들어 가라구 시킵니까 ? J

r알게 뭐냐 말이야 ! .우리 수상 등지를 해치려고 무슨 을모를

주및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다 !J

r천, 천만의 랄.블이외다......수상 동치를 해치려하다니 오... . . . 3 .

피 할이나 됨니까 ? J

r아니면 리야! 패 그 애를 산슥예 숨어 있으라구 시誰느냐 찰

이야 ; J

r글시, # 인 매기言淸토 루같4 말입니차. 우리가 인 애문에 -Z

차? 들더y라구 치 애더7 시키겠읍니까 ? 글씨 생각해 보십시

A ... 설출 수상 동질 해칠 생각이 있다 하s라도 저런 撚마 o?한

린 어떻게 그런 일을 시길 수가 킨겠읍니까요燎 " ' " J

r찰라구요 ? 설측 해칠 식.각이 있떠라도 ?...... 음 이체 결점

를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군... 를릴없이 무슨블모가 있는게 핀

<해... 이.봐 동무들! 이 놈들을 기하실예 골고가서 그 음모가

린떤 것인지 실토케 하란 말이야! 알겠어 ? J

r에, 팀령대로 하겠읍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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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에識면 안전원들출 를바닥에 브러진 소년과 그 부모들을 지.

하실로 끌고 란읍니다 를.

그뒤 이들의 행방이 어떻게 되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주도 없읍

니다.

대등군 적촌리 및부하피서도 이들이 끌한간뒤로는 아주도 그

들올 다시 본 사찰이 없읍니라 출

l3. 가사 바꾸어진 소년단 노래

학교쉐서 출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친

에 곧잘 부르는 노래 중예 r리오때르J가라는 노래가 있읍니다 .

rtL2.네르J라는 말은 소릴말로 소널단이라는 뜻인데 복한의 소一

린단들도 곧잘 r매오네르J를고 부르고 있읍니다 .

그려나 출터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h 오네르J라는 원 를은

선구자, 또는 천봉대라는 를으로 영어에서의 r파이어니 어J와 같

은 말입니다 .

노어에도 r외래 어J라는 것이많아서 영어나 불어, 희랍어등의

어원을 그대로 쓰는 말이 많읍니다 .

r미오네르J라는 발도 그런 외래어의 ..일종인데 소릴에서는 선구

자라는 뜻를아니 라소년단을 가리켜도 r떠오네르J라고 하고 초.근

치다. .

그리서 북할에서도 소년단을 r피요네르J라고도 하며 소년할와

노래를 r매오네로J라고도 불리우고 있읍니다 .

그린데 이 r叫오네르J가 즉 초년단의 노래는 가장 많이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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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패의 하나로서 를한의 어린.이들 뿐만아니라, 어른글도 하도

찰이들어와서 그곡을모르는 사찰이 없을정도입니다 .

아마대한민국에서 r간토끼J 노래만를이 나잘알려진 노래입니

다.

그런데 최근 굉반복도 선천군 일대에서 이 r매오네르J가를

괴상하게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것이점점리져나가;..l 되었을니

다 .

누가이렇게 가사를 고치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븍및 어린이

를 은 설생들 몰리그노래를 고쳐진 가사대로 부르는 일이 많아

절읍니다
.

7 림 여기에서 우선그노래의 가사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읍니

파 .

원래 r매오네르J가의 본 가사.는 다을과 같이적어있읍니다 출

r6;.깨 등무 새 등부 힘차게 가자

우리들은 나어린 i미보네르J라

원수및의 은해로 가라는 우리

사희주의 조국의 를 출오리들J

(적기에서 r원수및J이 란 김 일성을 가리킴)

그린데 이노래의 가사가 다을과 같이둔갑이 리어를리우고 있

는 것입니마 .

4깨등무 새동무 叫다구동무

우리들은 나어린, 불찰찰 동무

우들주물 하다가 를타 죽는다

골목 골목 모여서 피난 차시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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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사에서 북및어린이들이나 일반주띤들이 얼마나 고출스
및게 살고있는가를 그대로 실감있게 그려내고있으며 루및어편

이를도 보히려 이린가사가 마을에 글있먼지 급속히 피져 나랐먼
것입니다

.

처블에는 켱안즉도 린천군 일대에서만 몰래블리오다가 어느를

슨의주, 용천, 정주등 각지로 퍼져나漆고 평양예서까지 이린가
차로부르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각했읍니다

.

이련소식이김일성 일당의 귀에. 반들어 갈리없읍니 다
.

노발대발한 김 일성은 가까이예 있는사람들출 불리를교 r

초렇을 내렸읍니다 .

어렇게해서든지 그가사를 만든사람올 計혀내고엄중히처단

.?과 동시에 다시는 이린가사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업명출

내렸읍니다 .

이에따라당에서는 그범인출찾아내며 어떻게해서 그린 노해

가유행피있는가를 計혀치기에헐발이 괴어찰뒤됐읍니다
.

특허 정발북도 도당위원칙 에서는 l5o여 명의안전원은 신천군에

차핀하어 선천군 사치안전부 안전원들과 합세, 그친상올 캐리a .

눈을 計히고 있었읍니파
.

그리도 증피그실마리기. 를리지 않았읍니다.
7 래서 안천원들올 선천중학교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가면서 실

마리를 잡을려고 발악하였읍니다
.

어느 찰오루전교학생들을 운동찰에 집합시켜 를고학교장은

피단에 을라가 신중찰 어조로 찰을하는것이됐읍니.j.

-학생 동무들 ! 지금우리학교에서는 군당위원치이서 파편된

r피도 구루빠J(조사단)가 좌있읍니리.. 목적은 다름이 아리라.
.오를 떠를기 시작할 이상한 노래가사가 어떻게 치어셔 구J_4



피였는 가를 파헤치고 그 근본 치책출 마련하려는 거료...:.. 를리

니 학생 등무들도 이에 적극 헙조4여 이 사업을 성과적.린5. 출

린기바라A.. 이것이 여리 학생들에 대한 사..ㄴ 교할 사업의 한

계기가 피있으면 터욱 를으리라 생각하고 었소J

그후부터 만전원들은 학교에 머물려 있으면서 학생들올 일일히

불리다가 그 출처를 計히려고 여리가지로 따피며 캐고있었읍니.

다.

r학생은 이 노래 언제 불렸소 !J

r무슨 노래 말인가요?J

r몰라서 들어? <ttj오네르>가7 구른 노래야J

r아, 예 그 노래야 위 노상 부르고 있는데오J

r그련 뜻이 아니라 괴상한 가사로 면제 불렀느냐 말이야J

' r그련 가사료 부른 적은 없읍니다...... U 아직 그 가사 내출출

잘 모르고 있는데요?J

r모른체 하괴마라...... xb금 이학교 학생치고 그 괴상한 가차

를 모르는 학생이 어터 있어 ? 엉 ! J

r글제요 전 모른데두요J

r근데 동무 왜 요글 성적이 나분가 ? J

r요를만 그린가요? 전 본래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애꺼 확도

그 이상 알됩니다J

r학교 사업예 충실하기 않구 만 것올 하니까 그렇지 엉!J

r만것이라니요 ? 료바 5게년 계획두 미쳐 달셔하a1 못하는데

할 길할 겨를이 있나오 ? J

r출... 정랄 모른단 말이지 ? J

r글씨 전 모르는 일이라니구요?J

r를아 가봐 ? J



이런 적으로 하주때도 구 백명의 학생을 심를해 業꼭할 아주런

A 득 료 얻올 수가 없됐움니다 .

학핀에 와 있는 안전원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간f!?로 대책볼

세 우기 시작릴.읍니 다
.

r아주래두 이린 식으로 하다가는 한 달이 괴나도 실마리하나 를

잡겠는데요J

r글제 말이오... 무글 다른 수를 꺼야 할 것 같소J

r무른 里즉한 수라도 있나요 ? J

이때 그 안전원들의 책임자인 듯찰 자4 불즉말올꺼내는 것이

됐 읍니다
.

r이렇게 히는 것이 좋겠소... 및몇 열성 학생들을 특별 교얏해서

비밀히 박아.놓고 우리는 일단이학교에서 칠수하는 것처.링 합

시마... 그리면 다시 그 노래를 부를 학생이 생기지 않겠소囑 . . 7

애 인차 범인을 잡아 라도록 해 활시다J

그재서 아들 안전원들은 띤및 열성 학생들을 따로 불러다 놓고

치및 치령을 주있읍니마 .

그리고는 이 학교에서피 조사가 를찰다는 듯이 공리적으로 선포

하 고 모주 들아가고 말았읍니다
.

그려나 그후 얼마간의 시일이 경과해도 반전원들이 풀어놓은

피 에 걸려들피 않았읍니다
.

말하자면 아무리 날뛰어 봐도 그 괴상한 노래의 를처를 찾를 수

가 없었면 것입니다 .

그리나 그주에도 골목 골곡에서는 북괴 공산당의 처사를 비출기

라토 하는를이 여전히 그 괴상할 노래 소리는 간간히 들치위 왔

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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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깨 등무 새 동무, 천Kj구 동주

우리들은 나어린 불는한 동무

" J

") T.레를 들으면서 길을은 재록하는 일만 주민를도 누구하나

그친. 노래를 부르는 하생들을 고발하려 하7i 많간고 된라 어른틀

사이에도 그 노레 가사가 퍼지기 시찰流읍니나
.

그것은 어적?. 온 今및주띤들치 를만출 그대로 대변해 주는 가

차인지 도 모름니 다
.

l4. 사과에 諒힌 이야.기

우리 나라는 .남이 나복이나 할것없이 사과나무 생산에 적당찰

기온과 트질을 가지고 있읍니 ..j..

7'.!서 잇부터 대구 사과나 찰주 사과는 해외 시장에서도 c. 를

질이 뛰어날 만큼 단이를은 사과들이 많이 생간되 어 왔읍니다
.

그핀데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사과인데도 및널 내네 사과 한출

구경근하는 를이 있읍니 다. US.'1i a'l-로 북긴 땅인 것입니다
.

그것은 즉리 땅에 사과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품질이 를지못할

찰도 아님니아
.

오히리 부및 땅에도 찰경남도 북청을 비롯해서 오로, 찰천, 나

람, 그리고 황해도의 황주, 안악, 송화, 은출, 해주, 신천, 평찰

도의 신의주, 숙천, 정주, 중화등등 과일이 생산되는 출이 많이

있읍니E
.

그린데도 복및 주민들이 l년 내내 사과 구청을 못한다는 것은

절 때된이겠응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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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것은 바료 출할에서 생간되는 과일의 대부분이 소린이나 -?

공 으 초 수출피고, 그 나머지 얼마괴지 않는 과일마저 출할 공차

'.k의 고위출과 찬부들에게만 공중되기 때를에 일반 사람를은 사과

를한...L 수확할 때의가을칠에초 구경할 수없다는 사태가 일어나

는 깃입니Tj.

그치시 측및출에서는 이사차에 일친 기막친 여기가 팀고 를로

인해 큰 봉면출 당하는 예도 허차합니다
.

하도사과가 먹고및어서 어느r국엉 과수농찰J(복할에서는 다

른 것과 마핀가지료 사과나무도 일채개인이 가피고 있는것이없
출)9) 몰래출입해들어찰디.가 경비원에 들키게 되어말생o) 나는
사건은 흔할 일이고 료과수농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차기매를에

게를리고 를래사과몇알올찰추고 나오다가 발각이되어 출빈출

할하는 일를사과와 괌련된 사건은 Q 칠사이없이일어납니차.

그린데 사과및알출쳐먹으리고 하다가 끝내는 출살까지 당하

는 예는 아마 이세상에서도 북및.땅에서 밖에볼수없는비참한
일일 것입니리..

l966널 ll절초 국경도시인 정만북도 신의주에서 일어만 사천입
리구.

이애신의주 역에서는 한창소련으로 수를하는 사파를 실은

4를차가 매일처릴들여닥치z 있올때입니다
.

북괴는 를한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약65%를 소련에 그리고 2o

를를 중공에 또약5%를 등구긍간국가에 수출하고 나머지 io%

가향이 今한애서 소비되는치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할 바와같이

공간당 간부들에게만 공급이 되고 있읍니다
.

이릴게 까지막박글어서 소릴이나 중공에 수출한 대가틀 바로

전정에 필요할 주기와 기타군수글자를 들여오는 것입니다출



그런데 이사과수출이 시차n는 9일말부터 ll될 중출까지 신괴

구 역은 온통 이 사과 수출 때를에 붐비는 것입니다 .

그것은 신의주를 통해 압록강을 널어서면 중공인데 얼차료 실

리나르자면 소면도 신의주리시 중공망을거쳐소련으.s. 小져가기

때문에 신의주역이 붐비지 않올 수 없읍니다 .

게다가 소릴측에서는 를한에서 결사해 보내는 것.른 일을 수가

없차고 해서직접소릴검사원들이 신의주까지 '나를치 사과수출

이 끝날 애까지 매 f량마다 일일이 경사하는 것이었읍니 마출.

그래서 가를 가4가 소린 검사원이 를합격 박피라도 .놓으면

사과 상자는 신의주에린 부려 친야 합니다 .

이사건도 이런 를합격 품이 생긴 것파 판련해서 일어난사7l

입니다.

그러니까 66년 ii필초의 어느찰사과t자를 잔뜩 실은3oE치

의 차량중에서 찬 개 차량의 사과 상자가 를망 불할격이 된 편이

있었읍니다
.

한개 차량에 보통 5백 상자에서 많을 애는 8백 상자까지 싣기

때를에 한개차량이 G 땅 불합격된다해도 그 수향은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복한의 실무자들은 소릴 검사원에f: 갖은 아부를 다 하

면서 사정해 보찰지만 일단를합격 딱지를 놓은것을 중체 바꾸려

하지 誇았읍니 '.÷.

몇 시간 뒤 약 5백 상자의 사과상자가 신의주 역 및에. 있는 공

터에 내러 놓찰읍니다 수

신의주 석에는 그걸 간수할만한 창고가 없됐기 때문에 고.대 .B.

밖예 방아들 수 밖에 없있읍니다 .

이 사과는 아주리 불합격 이 된릿이 라하떠 카7 출할에서 는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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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구결할 수 없는 출은 사과들이였출니다
.

그래서 이보고가 정양에 올라가자 마가 수는이 끝나는대로 를

합적된 사과는 도로정양으로 가져오라는 지시였읍니다. 아마도

김일성이나 그 측근자들이 먹을려구 했나봅니다
.

그린데 이초문이 어떻게 새여 나칸는지 신의주.시내극 개구장

이들에게는 른 차제거 리가 되됐읍니다
수

r얘, 얘, 그 소식 들었니 ? J

r주슨 초식 ? J

r그 왜 불합격된 사과 상자말이야 ?J

r응, 그 얘긴 들있어 !J

r근데, 얘, 거기에 사과가 그득하겠지 ?J

r자식 ! 사과 상자에 사과가 있지 않구 뭐가 있핀니 ?J

r아냐, 말만 해두 군침이 당걱서 그래, ...아이우...그 놈좌 차카

를 실 것 먹어 볼 수 없나! ? J

r얘, 얘, 먹지도 믓하는 감나무 쳐마보지두 말했어 . . . J .

r글체, 그래두 얘...산떼미 처럼찰여있는걸보구두 출력으니

터 만타갑지 않어 ? J

r흥 ! 그게 네 차례까지 들아을줄 알아어린두없다?...치 핀
친으문 도를 정양으로 가져 간대드라 얘J

r위 ? 도루 가져가 ! J

r그렇지 않구...그걸 뭐우리신의주 사찰들에게 줄를밭인어 7J
r그거 야 그렇지만...J

만나는 애들마다 이리한 대화로 어디서나 그 불합격된 # 차 얘

기로 정신들이 없있읍니다
.

그것도 그럴 것이언젠가 한번은 (62띤도로 기억하고 긴출) 를

할격된 사과를 도루 정양까지 실어오자면 또그.만를 수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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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겠으니 그냥긴의주 시인들애 제 공諒하라고 謙던적이리

었읍니다. (그f 차야인시 신의주의 공간당 간부들이 대부분 찾

이했지만)

그 이후는 이및게 된노를인치 를합격 품이나와도 도로평c:f으

로 가져가군 했읍니다
.

고러나 행여나 하는 치망같은 것이 아직도 린의주 시민들에게

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

그력면 어느날, 신의주 해방중학교 2학년 학생손길명과 몇몇

친구등이 방늦차 어느 골목 안애서 꾸및인가를 머리를 맞대z 수

근거리고 있됐읍니다
.

r그력니까, .얘들아 ! 내 말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단 발이야J

r그치만, 경비원이 있다면서 !J

r응! 두 명이 할 새 교대로 서고 있는데 말이야 인제차 .t 른

즉 움푹할 곳에 찰아 가끊 졸기도 한단 말이야J

이들은 지금 신의주 9 및에방아들 불합격된 사과상자에서 사 .

과를 흠치자는 모의를 하고 있는 중이됐읍니다
.

r어제 밤에두, 나출자 글금슬금 그 즉에 가보니까, 그 현장까

지는 쉽치 접근할 수 있겠어... 그런데 를제는...J .

r위가 문제니 ? J

r어떻게.가져오느냐가 초제야!.상자채로 들구 나온다는 건 발

각될 우려가 많구 또 요행이 바져 나온다 하드라도 추애 상기

가 없어진 걸 알면 만드시 난리가 찰거구 말이야무 . .J

r그렇담, 상자는 그냥놔두고 사과 알만 g치오면 되많니 ?J

r응 바로 그거하, 나주 그 생각을 했는데 말이야...어 떻치 하%

를겨 많이 빼일 수 있을까 하는 린이야J

r릴리 이치으로 하면 되잖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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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린레이식 ? J

r응, 한 사찰이 상자위에올라가서 뚜껑을 찰작 뜯고, 사과 한

알f 꺼내서 .릴에 있는 사람에라 면지구. 또 그친구는 보.자기

를 가지고 있는 마른 친구에 제 던지구..서 이런 식이지기

r응 그거 를은 수파...그려나 그게 찰 될가? J

r해보는거지 뭐 ! 재수가 없어 들키드래두 말이야, 그까짓 사

과 몇찰 출쳐먹됐다구 죽이기야 하겠니 ? 비판 를 하면 그만이

린지 ! J

r*아, 해보자J

그 찰 찰, 자정이 가까워서 이들은 신의주 억 쪽으로 다가 칸

. 읍니다
.

촌 영길의 발대로 밖에 찰아둔 사과 장자더미 있는 데차피 접

근하는 것은 그리 른 를제가 아니였읍니다 .

이들은 경비원이 서 있는 만대 즉으로 가서 재발리 할 학생이

상4치를 을라가고 남어지 학생들은 자기 위치에 가 있있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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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후 사과는 한 알. 두 알씨 릴례이치으료 날아 랐옵니다 .

별 어려움 없이 약 5o개의 사파를 훔쳐 내여 이들은 다시 골목

애 차서 배가 터저라 하고 그 사과를 먹어 漆읍니차 .

일이그것으4 끝찰으면 아무 일없이무사했겠는 데이들은 . .

매간만에 먹어보는 사과 찰을 잊을 수 없있린지 애일처릴 이 일을

계속했읍니다
.

뿐만 아니라 서로 마기 친구들를 이 일에 를여들이 마지막에 는

2o여 명이 넘었읍니다
.

하루 받애도 수 박알의 사과가 이들의 출애 의해 출치 내.s.는f:l

초 어떻게나 교il.히 했린꼭 밖에 찰아 둔 사과 상차는 겉으로 린

아서 아무 이상이 없게 해놓았읍니다
.

꾸슨 일이든 거들하면 이력이 난다는 격으로 이들의 수정도 찰

수륵 능란해 린읍니다. 심7i어는 나중의 발각를 예z해서 사과 알

s tDl낸 상자에는 그 중량만큼의 들을 넣치서 감즉같이 해 두었

.린 깃입니다
.

이들치 사과 도난은 그 상자를 도로 정양으로 가져갈 때 까지

했으니까 2o여 일은 치됐읍니마
.

그등만 얼마나 많은 사과를 출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

주튼 쌓아두었면 상자의 3분꼭 2이상이 축났으리라는 것이였奇

니.j.

이것으로 일이 를났어도 또 문제는 시끄림지 淸았을 겁니다
.

그린데 공교롭게도 그 를합격친 사과 상자를 증망 r내작 사무

극J으로 보치라는 넘령에 따라 5백여 상라가 정양 할 복찰에 있

는 내각 4무국로로 운반되있읍니차. .

내각 곡.주국이란 길 일성을 보카하는 기관으로 김 일성의 비서

c북에서는 참사라고 함)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료천 장 일성oi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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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괴 고위층들꼭 차중을 드는 를이기도 할니..j.

이 사과 상.자는 드터어 길 일성틀 비를해서 7수상글 작 상c장

관)들 그리고 기타 고위층 집으로 나누어 를이 ? 읍 니 4 .

여기에서 문제가 되핀 것입니tj.

그 사과 ..#자속에는 사과가 들어 있는 것이 o인 라 돌템이가 잔

루 들어 있있으니 같입니# .

친 일성 일당은 노할대 반하먼서 이린 장난는 한 및린을 채로하

라고 를호령 이 .내려졌읍니다
.

를괴 사피 안전성 에서는 모든 일을 제치고 이 및인을 찰는데 릴

반이 되어 날뒤있읍니다
.

그리다가 끝내 그것이 신의주에서 쌓아두었면 때에 생긴 사고

라는 것과 누가 일부러 사과를 흗치고 그 속에 를올 발으므로서

김 일성는 모독하기 위한 반역 행위를 한것이라고 결를 지은 것

입니디.

사매는 이외에도 심각하게 면졌음니마
.

어떤 실수라도 그것이 실수가 아니.i 일부러 저질린..)는 할때

는 엄청만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차
.

및달후 손 영길등을 비글한 관릴자 칙생 핀두가 체포되고 랄차

읍니다.

그 학생들도 사회 안전부애 를리어가서 얼마나 측심한 고문을

당하였는가는, 그 부고.라인 손 엉길을 린의주애서 공개 총f할 때

남독된 법죄 사실 입니4. .

소위 r길 일성을 딴대해서 저지른 가장 악질직 인 반역 행식J였

..).는 것입니다. .#

들론 남의 들건3 출4 린은 발못이지만 한 두 사과가 리고 및

어 그것을 音치먹됐기u 치나 출』차지 시켜야 @다는 것은 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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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5)' '-, i)]친 란구없는및임. 4
.

그' 니.그런 이해할 주 a 는 일이북및땅에서 는얼연? 존재하

고 있고 조 손 인길같블 학생이 사과출친 죄로 출살까지 당한 사

실사 었는 것입니다
.

이 .및든 .것은 김 일성 득재 학정이 및은 6 말 주서운 결과가

아일 수 없읍니바 .

l5. 방화 사건과 어느 교원

l97o년 l2될중순. 황해남도 태란군 태란읍 해탄 헙통농장애서

된인 J.를 불이 일어 났읍니다
.

처출에는 이당(SSO사무o이 타기 시각하였는데 애 마침 모진

피를 나i.4이 불어왔기 때를애 그 및에를은 농장관리위원치 사부

a 과 창고 를를.이 들출 타버렸출니다
.

차#:j 사건이야 이4서건 흔히있는 일이고 또바찰이 강하게

를 때애는 그 피해도 .l기 마린임니마
.

그러나 이 차재사린' 어인 과실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누가

일부리 방화했느냐'.l 따하 사태는 여리 가i 로 면하는 것입니다
.

그련데 이 태한 iJ를.농장의 착재 사건도 결국 누가 고의적으로

리t '..#화 사건이 f :i.l서 그를들력찰 복잡찰 를재를이 엉켜나

誇던 것및니다
.

7

태탄근 사치 안전...네시는 이차재 사건을 둘리차고 그월인이

l 데 있는가를 면저 조사찰 생각은 하지않고누가기른 방확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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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차 하는 를7ii부극 따지7i 피작했편 리f f 다
.

그래서 이른바 방차릴(撚流犯)을 잡아내 야 자기들 책임이 없어

진다는 데서 터욱- 방차범 찰기에 는이 벌절게 되있면 것입니다
.

그리다가 드터어 사회 안전부에서 는 방화 혐의자로 태탄 농업-31-

근학교 교월 전 명남을 채포하기에 이르린딘 것입니다
.

전명남를 l967년 해주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태탄 농업고등학교

식를학 선생으로 배치되 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있읍니 다.

성살할 인품에 다가 실력도 있는 린생이어서 학생글간에는 상당

히 인기있는 천 원이있읍니다
.

그리한 전 명남이가 를을 지른 범인으로 체포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던 찰, 音교롭게 태탄리 당위원피 사무실에 활 일이 있어

s아칸있파는 것 뿐이됐읍니다
.

r을,. 등주가 그 날 이당 위원치를 찾아간건 주민등록 조사시를

찾아보려 칸단 발이지 ? J

군 사피 반전부 담당 안전원출 전 명남올 주섭게 노리보며 심찰

를 하는 것이됐읍니다 .

r네, 및 가지 의문나는 걸 .들어보려구 칸됐읍니다.J

r고 의를나는 게 무슨 일이었71 ? J

r제가 할및으로 있는 2학년 학생글중에 침 일호라는 애가 있됐

읍니다.J

r그래 서 ? J

r그애가 부모의 출인 성를이 나분 관계로 늘 고민해 오다가 극만

번 주민등록 사업 때, 새료운 친실이 발견되있던. 것 같읍니다J

r그 사실이 라는게 될데 ? J

r그 학생.의 부천이 일제시 기(日帝時期) 만주에서 경찰관이 됐카

는 것이 밝혀진것 같읍니 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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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을, 악질 성분을 가졌군...그래서 ?J

r그래, 절찾아와.서 어렇게 했으면 를겠는가 울면서 하초얼 라

길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리구 이당 위원치에 찾

아왔띤읍니다. ...그 학생의 가족에 대한 주민 등륵 조사서를 를

볼려구요J

:이차, 동무는 농업고등학교 교원으.및 있다면서 어및게 그릴

일을 할 수 있오 ? J

U ] ? J

r왜, 만동의 자식을 감싸피. 도냐 밭이요 !J

r감싸구 들다니 요 ? J

r그렇지 않구 딘가? 및리 당에서 성글조사를 流으련 그만이지

들주가 그걸 할아봐서 전 어떠하핀다4거.a.. 딘 ! ? J

r월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괴 아닌지 확인하려

했을뿐입니다.J

r걷어 치우시오 ! 동무는 학교 선생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U L

린 를랑한 학생들의 뒤만 돌봐 주면서 같이 우리 당을 반대하려

는 주슨 을모를 꾸민것 아니요? J

r친.만의 말씀입니파. ...천 그저 선생으로서 학생들의 애로를 들

어주고 료 될 수 있으면 그 애..를 해결해 주어 마을놓고 공부

한 수 있제 할려는 것 뿐이됐읍니다... 특히 전 한 학音의 딴임

으료서 치의 만 학생들이 절 찰아와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당면하파구 생각합니다.J

r만동의 자극출치 .뒤반 돌봐 주는 게 찰면한 일이라구?J

r전 는임으로서의 및무를 마諒을근입 니파.J

r시고러됐 ! 들무는 인피가 학인들 및에서 , "출린 성분 조사서 ' .

한장 때를피 t핀출 망치는수또 있다구 하면서 우리 당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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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漆라면서7J

r.예 ?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읍니 라.J

r없어 ? 우리가 괜히 를데 없는 소릴 하는줄 알아 ? 출무를 3 .

화제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한 것도 모두 이린 등주의 행동 애문

이란말이요.. o 소 그릴 생각을 가지구 있으니까 그 주민 등륵

조사서의 서류가 들어있는 리당 위원회 사무실을 불태워 터리

.자고 천블계 아인냐 말이야!J

r반전원 동푸 ! 그천 너무 8 뚱한 관단입 니다... 제가 및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할 생각을 가지겠읍니까 ? J

r동무가 다른 학생들보다 그 김 일호인가 인.가 하는 학생을 제

일 귀어워해 됐다며 ? J

r특릴히 그 학생만을 두둔하지는 많았읍니다.... 그 편 공부두

제일 찰했구 료 애사에 성실해서 자연히 주목이 끌린 건 사실인

니다.J

r이봐요....그날 리당 위원치 사무실에 찾아왔면 사람중에서콘

낮선 사람이 라군 중주밖에 없됐단 랄이요 !J

r그게 방차했올 수 있다는 이유입니까?J .

r위라구 ? 당신은 누굴 따지리구 하오 ? J

r그런게 아니라요...화재 원인이야 여려.가지 있지 않겠음니까 ?

가령 7전이 됐다든가 담배불이 갈못되 있다든가를 .. J

r학치시오 ! 그런 조사두 다해 왔단 말이요... 그리구 얻어진

결른이 방인라는 결른이구 또 그 방화 혐의가 제인 큰 및인이

바로 당신이 란 말이요J

w 등 말통드리지만 전 절대로 그런 일 반했읍치다.J

r출 천는지 반릿는지는 두고 보면 알아 ! J

태탄 농업 고를학교 교원인 전 명남이가 방차 험의로 체포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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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파는 소른4 간시간에 른규내예피적.4i.친읍4小.
및小 조지할른 간이라 조그마한 일까.차도 소를이 금피퍼지찰

하諒출니다
.

'l)찰 농할.l.를린천에서도 파른친생oi나 학생할 것없이 』.두

늘라? 화제.리 즛신이 리고 긴었읍니다
. ,

r7 피.생 # 이 그천. 할을 할를은 몰諒어 !J

r그리게 랄이야! 리.때글에 그런찰젝찬 일출저길렀지 ? J

r아마, 그릴게 해야간 할 사정이 ?)됐.나 바..

r글씨, 미치길 찰計으?., 찰의피물에 왜블을지로.니 ? ...7 린

두 닷위원치 사무및흘 말이야출. .J

r아주튼 모를 일이야...꽤 및력리는 린린이였는데 . . . J

학생들볼 저마마 간마떠씨 하릴서 모두J.를 일이라고 고개를

갸출등 하고 있핀읍니다
.

그리나 인은화재사친.예 그치지 않고 터욱 및청난방향으료 확

대 되어諒읍니 다
.

그것은 천 일호라는 학생을중심으5. 몇몇학생글이 T동이 f
어군당위원피에 신스(申訴)(른기에서 말하는 진정서를 내는일)

를 찬 것이 발단이 되됐기 애찰입니파
.

신소내용이래 야그선생이결대로 그할사랄이 4 니라는친,

화재가일어간곳의주인들의 얘기를류할해 보면오히려일화(과

(H 'ni. 차재)의 핀의가 터많다는 점등을 들어그선생의 결

백을 주장하는 내옹이 었읍니다
.

.흔히 천을수있는일인데도 이것이큰글제를 불리이르킨 직
천적인 등기가 되었읍니 다

.

학생글이 찰히 이디다 대고 r신소J를 하느냐 하는것부터가 말
'a ") 피었고 또공교출게도 r신소J를 낸학생를이 모두출신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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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지찰은 학식.들 글이됐출니 차.

특히 그 학생들중에는 월남자 가족이라고 해서 당의 감시를 반

는 짐반피.자식도 끼여 있있읍니다
.

이 학생들이 모두 성실하고 공부도 찰 하는 학생들이였지만 이

릴게 를신 성분이 불량하다고 해서 언제나 찰시를 받고 있면 학

생들이였읍니다
.

그려나 그들의 불량할 처지를 인제나 따뜻하게 등정해 주있던

선생이 바로 전 명남선생 이였면 만큼 이 학생들은 발및고 나서서

소위 r구명운등J을 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게 불씨가 되였읍니 다.

군 사치 안전부에서는 군당 위핀치의 지시에 따라 전 명남이

라는 교원출 다른 각도에서 추궁하기 시작했읍니다
.

r이봐 ! 통무는 이제 보니 가장 위험한 만당 분자였군 !J

r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 J

r우리당을 고의적으로 힐뜯고 반대하려는 만역자였다 이거야J

r농당이래두 그편 말은 하지 마십기요 제가 당을 반때하는 만

역자라니요 ?...도대체 무출 얘길 하려는 겁니까 ? J

r얘긴 간단하오 !. 등무는 우리 당의 교윽정책을 정면으로 반대

하면서, 학생글에게 옳바른 사상을 주입시리 줄 리신, 및몇 악

질적인 학생들과 한 패가 되어 우리 당글 만대차는 출모를 꾸미
.

려 했다는 거요...알겠어 ? . . . J

r그건 터부니 없논 소릴니다J

r뭐 ? 터부니 없다구 ? 이걸 .차 ! 이걸 보란 말이야? J

r그게 핀데요 ! J

r침 일호라는 학 a 알치 ? J

r에 저의 학급 인데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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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기극혀있는이 들을보란諒이야! J

전명남 천생은 안전원이 내미는 서류밑에 적혀있는 이틈등을

쪽 출어 랐읍니다. 모두자기학급애들이였는1fi 그애들이 푸슨

일을저질렸는지 그게궁금해서 다구쳐 들었읍니다 .

~], 모두제가가리키는 학생들입 니다. 그린데 무슨일이죠 ?J

r무슨 일?...이래두 시침이를 벨 찰이야 !J

만전원의 발투가 점점 험악해지 기시각했읍니 다.

r8 !왜대답이 없어! 무슨반란을모를 꾸였나 말할! 이렇

게순순히 얘기할 때모든 걸자백하란 찰이다 ! J

r글제 , 될자백하라는 건지...전 도무지 알수가없읍니차.J

r이. 학생들 하구무슨을모를 꾸띤는7i 그길자백하라는 거할J

r.........J

전명남은너무어이없어멍하니 상대방올 쳐ti만 보고있있읍

니마.

r왜대.답을 못해! 엉!... 이제는 그까것차재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근분를제를 캐내야겠단 말야...통부가 자백할 애까지 "1

를제는 철저히 규명하고야 말겠어 . . . J

할편군사치만전부에서는 김일호출 문제의 학생들까괴 체포

해구피 따를심를를 하고있었읍니다 .

안핀원들은 그학생들에게 모진고를을 가해가면서 덮이놓고

및죄 사실는 자백하라고 강요했읍니다 .

r그리구보니 카년.가을에 있있릴 태탄협동농장가측폐사 ,t.1

건도 너희들이 할 짓이지 ! 엉 ! ? J

태탄 협동농장에서 는어느떤가소5o마리와 체치2백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있었읍니다 .

원인모르게 갑작이 가축들이 죽게적 자협등농장관리위원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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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아니라군당위원리 치f도 zl: f를4 띤f 것주니마
.

그터다가 결작가루다 떼를지어 죽게편 원인이 가측이 먹는 사

를에 출약이 들어 있됐파는 것이찰명되있읍니논
.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어느누구가 일부리 사료에다 농악을

카넣어 가축을 죽게한 것이를린없됐읍니다
.

군당위원치에서는 어느반동분가의 』4행으.및 보고 반전원들

출플어그범인색출에 나싫으나 끝내 잡아내터 못하고 랄았면
일 .) 있었읍니다

.

그린 사건까지 이학생를에 게뒤집어의울작정이였릴것인니차구

그렇게만 된파면 군 당하원치는 두 가치사친를 동시에 해결하

'.l .되는 것이고 또소위만동분자들를 색출해 띤4는 공로를 인

정간게리근 긴입니다.

r ") ! 찰명히 너희들이 한 인이지 !J

「아및니다. 안전인 등무-... f희들은 그협등농장에 가븐일

조차 없읍니다
.

r거절말 말아! 각년가올에 "생산 실습"이라고 해서너좌학교
학생들이 그 협동농장에 찰있지 않아?J
r"j , 그러나그애저희들은 응면과수농장으보 칸있읍니다...7
한동 농장에 간것은 l학년 학省들이 였읍니바. J

r그렇담, 그추인라를. 몰래간다찰겠지...일부러 그린친을하리

구 말야 #

r골.페 , 2 일만은 저치들 하구천혀관계가 없출니다. J

「그및 다른 인은 저질릴 냐?J

r다른 인이라니요? ..

r-UF).U -g-o) ? 너치를이그피.정찰인가 하는선생의 명령에
, 4 4 -? F) 인.는 인대하는 를.?.글 꾸미지 않았나 랄야!J



r그천 터주니 없는말입니마..f최들은 그저그선생념출존경

하고 끓란을 뿐입니다.J

r너희들.같이 성분이 나쁘구 불온한 사상을 가친학생들이 존차

했다면 전명식이라는 그선생도 를은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냐 말야! 채특별히 너희들 하구만 어울려 다漆겠느냐 찰

야 ? J

r저희들 하구만 특별히 가까됐면 것은아넘니다...우리 학급학생

들은 모두 그 린생념을 존경해 왔읍니다.J

r시Q리원 i 순순히 대해주니까 우릴농락하려 들어? 릿심찰

늘를 같으니 찰을 봐야 알겠어 ? J

그 후 이학생들이 얼마나 고문당했는피 모릅니다차

또 어떻게 사건을. 조각했는지도 모릅니마 .

다만 전명남이란 교원이 학생들출 충동해 가지고 공산당을 반

. 대하기 위한 을모를 꾸띤다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같내 들피우고

말핀읍니 다
.

들른 이 당위원치 사무실에 방차했다는 죄명도 함께 들좌워진

것입니다 .

군 사회 반전부에서 일릴꼭 신를조서가 꾸며지고 정양으료 압송

되어 가기전에 전 명남은 군 안전부장에게 다을과 같이 소리를

질렸읍니다
.

r내가 억울.한 죄명을 쓰고 끌려가는 천 좋를니다...어차피 사태

가 이렇게 된 바에야 체가 주슨 얘길해도 해결되친 않을꺼에 .s

그리나 내가 가르친 그 학생들에게만은 아무 책임로 를리 랄아

주십시요. 그 학생들은 정말 아무 죄가 없응니다....마만 가정

성분이 나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애들을 괴릅히치 마심

시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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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애를은 누구를지 않게배울려고 노력하는 애들이고 누구 믓

라誇는 희망을 가진 애들입 니다
.

초 애들의 자그만한 희망이나마 꺽지 말아주십시요 . . . . . .

내 한 몸이a생피 어그학생들만 무사찰 수있다면 전어떤려

벌이라도 다 할겠읍니다...그리니 그 애들만은를 .. .. . J

이 천은 교원의 울부길출은 너무찰 처절한 것이됐읍f극.
그후 전명남 a원이 어렇게 되를는지아는사람은.아무도 漆읍

니다.

들른 다시 그.학교에 들아오지도 많차고 료그주그를찰마는
사할도 誰있으니 말입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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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 .

전쟁 준비와 공산당 학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





l..두 병사의 죽을

약혼녀 두고 온 3대 독자

갓 스들애 군대에 징모된 최주칠이가 료게놀란것은주.가지

일에 부및천올 4 됐읍니다. .

하나는 다른 괴로군 전사(템사)들이 그리한 것처림이발기계 5 .

학박 깎은 중머리를 거을에 비춰 보았올 적애 허연 자갈돌 같아

짐차하고 있産면 것보다 허전한 놀라움이됐고, 다른 하나는 스물

.여및살 잡힌 찰대장 김 호 중사가 스들 한 살에 입대했는데 아직

도 주 해를 더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다는 랄을 들었올 때에 그리

면 나는? 하는 놀라움이됐읍니다 .

r스들 여일, 그림 나는.8년 복주해야 제대할 수 있나요?J

눈이 리등?래서 이렇게 를는 최 주칠올 김 호 중사는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한 마디 떠 보태있읍니다 .

r대사변(북괴가 전잼을 일으킬리는 시기)을 앞두고 제대가 중

지된다는 할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J

최 주찰은 가告이 덜리 내리찰았읍니다 .

그렇다면 입대하기 바로 전에 약흔한 한 마올에 학.금녀는 얼

라나 자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쥬가도 없다는데 금녀를 언제야 만날수 있을.것인가?

최 주칠은 삼대 독자였옵니다. 그래서 그의 ':f친은 군에 징집

출.장이나오기 전에서들러 약흔을 시키고 며누리를 맞아들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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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있던 것입니다 .

이래서 최 주칠은 군대 생활 초기부터 침울한 나찰올 보내지

적있읍니차
.

분대장 김 호 중사는 히위대는 를 를집과 구레나를이 거글한

모습과는 랄리 마음씨 고운 사람이 어서 주길올 친 등생처 릴 돌봐

주며 이.릴저런 대화를 통해서 주칠의 사정올 알게 되었읍니다..

r주칠 등부, 고띤올 한다고 를릴 문제가 아닐세. 내가 졸은 방

9 올 대즐데니 하라는 대루 해 보겠나?J

하루는 김 호가 주칠을 막사 뒤로 를러내어 이런 찰올 .했옵

t 4 .

r다른 등무들두 다 그렇게 복무하는데 내가 마른 마움 품어서

적겠나요. 생활에 익숙괴면 고민도 를리겠지요J

최 주릴은 분대장이 자기를 떠보지 않나 경계하는 마을이 앞서

서 이린 소릴 漆읍니다
.

r제법, 으젓한 소릴 하는군 ! 주철 동무, 등생처릴 생각하고

하는 말이니까 염려 말게J

하고 김 호는 귓속말로 몇 마디 수군수군 일러 주었읍니다
구

이날 밤.

최 주릴은 출며시 일어나서 터리맡에 종이를 필쳐 놓고 밥 린

도록 편지를 린읍니다
.

Di출 가는 대로 쓰는 편지였읍니다
.

를에 분대장 김 호의 말이 우편 검열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가

띤찰인 주소로 해서 보내 줄데니 부모님께 하고찰은 말올 다하라

고 했됐읍니다 .

r를대 장 등주..

최 주칠은 곁에 누워 있는 김 료를 나직이 블러 보찰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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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왜 아직두 안 자구 있어? J

천 호의 목소리는 퉁명스려됐으나 할 찰은 최구칠의'작차 맡을

더들어서 주칠의 손에 들려 있는 편지 봉투를 가져찰읍니다 .

r를림 없이 잘 갈까요? J

주칠이 근린스러 이 들었읍니다 .

김 호는 어7 새코를골고있천읍니다.
주칠은 모포를 당기어 머리 위까지 푹 뒤집어 쓰고 잠을 칭했

읍니다.

막사 안은 조용했읍니다 .

이따금 나직이 코고는 소리와 끙하며 돌아눕는 소리가 찰 뿐이

였읍니 다
.

s 두 낮에 심한 카업에 를아 떨어져 친은 찰이 든를 했읍니다 출

릴사가 한 구석에 벼게를 약간 높이 하고 누워 있는 찰 하사관

의 날카로운 눈길이 김 호차 최 주칠의 거등을 낱낱이 살치고 있

는줄은 아무도 를랐읍니다 .

비밀원이 밀고해

분대장 김 호 중사와 치 주칠 전사의 거등을 흠쳐 본 사람은

부분대장 하사 곽 기도였옵니다
.

곽 기도는 그들이 주고 받은 말과 김 호가 남 를레 받은 편지

로 미주어 보아 군사 우편을 거치지 많는 방법으로 최 주칠이 X

향에 편지를 띄추리 한다는 것을 짐작하였읍니다
.

부대 내에 가를 그련 일이 일어나 찰생이 되고 있있기 에문입

니다.

곽 기도는 기상 시간이 되기 전에.남를래 잠자리예서 바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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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나칸읍니 다.

그는 미리 준비찬 쪽지에 몇자 적어서 막사와 식당 중간에 서

있는 미루 나무 구서 먹은 구및에 릴어 및있읍니다 .

그리고는 다시 병사로 들아와 제자리로 기어들어 랐읍니다 .

확 기도는 대대 란전 군관(군대내 안전원)이 심극 놓은 비밀원

이었읍니다
.

구새 력은 미주 나무의 구멍은 안전 군관과의 비밀 연락올 위찰

장소됐 옵니다
.

그발 아침
.

식사를 마치고 4당올 나선 김 료는 반핀 군관의 흐를올 받았읍

니다.

r김 료 중사. 어애서 동들 를렸는지 알겠지 ? J

안전 군관은 도끼 눈을 흘기고 김 호를 노려찰읍니다
.

r잘 모르겠 읍니다.J

김 호는 가습이 서늘해지는 것올 느끼며 어들어들 대랄하였읍

니다.

r몰라 ! 얼중찰 동우로군 ! 만청 부리지 할구 편지 내놓소 ! J

김 호는 가승이 릴컥 내려찰찰읍니다;

r어서 내놔 ! J

안전 군관은 소리를 적 지르며 찰을 내밀됐읍니다
.

r실은 편지 내용올 컴토하구 부쳐 주려구 한 것입니다J

김 흐는 편지를 내를A며 현명을 했읍니다.

r경토? 전사들의 편지를 검트하는 기출이 하로 있는줄 몰랐면

가 ? 응 ? 둥주 같은 사람이 를대장으로 있으니까 린입 대될들

을 망쳐 먹는단 말이야 ! J

만펀 군관은 욕질을 퍼부으며 최 주칠의 편지 봉투를 즉 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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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신을 꺼띤읍니다
출

서신 내응은 고향출 그리워하터, 부모들과 약흔녀 라 금녀를

보 고 찰다는 것이였읍니다. 그리고 # 들 여諒이되어야제대를할

수 있다는데 앞으로 8년동반 늘은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스럽效 J =

냐는 근심을 적어 릴었었읍니다
.

보라구 ! 이린 를명성이 전혀 없는 편지를 3향에』 받아 봐 !

분대장 동무 ! 동무는 전사들을 강한 혁명성으로 교양할 대신

를 주둔하여 이린 편지나 보내 주려구 하는 비 당적 행위를 했단

랄이오 ! 엄중하오 ! 만약 이 편지가 사피 반전부예서 결열적였

5 라 면 나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란 할이오 ! J

r실은 전사 최 주필 동주는 상대 독자가 제서 동정하는 마출이

찰서서 그렇게 됐읍니다.J

r할 소리 말구 당장 편지를 다시쓰도록 해 ! 인민군 전사로 충

실히 초소글 지키고 있으니 주방에서 농촌의 사치주의 천설에 성

과를 올리라는 식으로 발이야 !J

김 호는 가승올 를으며 안편 군관실올 나왔읍니다. 그 정도 로

끝난 것이 다행스리웠읍니다
.

그러나 중대에 들아와 보니 정치부 중대장이. 사나운 눈초리 .a

맞아 들이며 호통올 찰란읍니다
.

r김 호 중사 ! 등들 오늘 당 회의에서 취급하겠소 !J

김 호는 당 세포에서 눈들이 나도륵 비판을 당하로 절고. 책벌

.을 할았읍니다. 터욱이 이제 김 호는 당에서 계속 감시의 대상이

천 것입니다
.

r두고 보자 ! 어인 놈이구 나타나면 가만 만 두됐다 !J

길 호는 이를 갈며 입속 찰로 중얼 거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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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서 로차보는 눈길

를대장 길호 중사는 일고자가 누군지 알아내 Bl고 분대원들의

를동을 유신히 살諒읍니다 .

최 주릴 전사는 자기와 같은 피해자로 r사로청J(사치주의 노 등

청널등맹)에서 경고책별올 받란으니 의설할 여지도 設있고, 다른

분대원들도 거의가 농촌 출신으로 대개 어리석고 른지식한 성품

이므로 의신이 릴 漆읍니다 .

다만부분대장 확기도하사가 겉으로는 살살좋은소리만 하

. 3 들아치 나 슥이엉큼하여 서 를리로 신경이쓰여졌읍니다출

r안전 군관의 칩자! 죠리만 잡혀 봐라! 가만 안들레다.J

김 호는 이릴게 벼르며 곽 기도의 거동올주시하였으나 곽 7 i 5 .

와 안전군찰의 연락방법이 하도교료하여서 날이가고 달이가도

아무런 증거도 갑지 못하였읍니다 .

그력저 럭 반년이 지나찰읍니다 .

최.주칠도 이제는 제법 군대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런저린 요령

올 터득하됐읍니 다출

부업 농장(군대의 부식을 조달하기. 위한 조그마한 농장)에 일

하려 나가는 길에 근처 농가의 쟁기를 별리려 오가며 늘은 부부

도 친해 놓았읍니다 .

출은 농장원 내외는 손이 귀한 사람이어서 찰찰한 최 주칠을

친 자식처 릴.를적 이 아껴주있읍니다 .

최 주철은 출은 농장원의 주소로 고향에 부모와 양혼녀 금녀에

게 편지를 띄됐고 그들로부터 할장을 받고는 하였읍니다.

이런 늘치를 제일먼저 알아차린 것은 김 호였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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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호는 최 주칠이 초널정 애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려다가 흔

이 만 일이 가습에 및혀 있었지만 불안찰을 꾹 누르고 모른 채를

했읍니다
.

갓 스를 난 최 주칠이 앞으로 찰및나바 군대 생찰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과 상대 독자를 내보내 놓고 근친으로 나날

을 보및 그의 부모들을'동정하는 마음이 앞서서였읍니다
.

그리나 어느 날 최 주칠이가 흔자 뒤뜰을 쓸고 있는 그를 찾아

와 불즉 엉뚱할 부학의 말올 하는 데 가글이 덜컥 내려誇았읍

니다.

r분대장 통무. 오늘 찰 제가 푸단 외출출 하려는데 를 눈 감아

주십시요. 고찰에서 부모님이 오신다구 했읍니다.J

r무어 ? 무단 외출을 해? 부모띤이 오신대 ? J

r네 를대장 동를 눈치채구 있겠지만 그동반 제가 만 주소로 a .

향에 편지를 주고 받구 있됐어요. 분대장주 아시는 부업 농장근

처노인내외만 사는농장원 집주소루 발찰을 했지요. 일전에 집

에서 온 편지에 약혼녀를 아주집에 데려다 놓찰다는 거예요J

r결흔식 두 안하구 ? J

r결른식은 해서 주얼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찰년이나 군대

q 더 있어야 하구 즉 가두 갈 수 없는 처지니 어인해요. 부모남

은 자꾸 틀어가구J

r그래서 ? J

r집에서 부모님이 찰수록 를이 쇠약해져서 죽기 전에 날 보漆

다구 편지 발신지로 면치를 오겠다는 거지요 뭐J

r그래 도착할 날이 오늘 저및이란 말이지 ? J

김 호의 들출에 최 주칠은 힘 없차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들

있6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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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주칠 동문 날엄중찰 .과으를 범하도록 만들리는구만...J

김 호는 만처한 듯 중찰거렸읍니다 .

r방에 나갈 애 그저 눈 감아주세요. 나중에 탈이 나두 분대장

동무 얘기는 반 찰데니요J

최 주찰의 이란 간절한 부학에 이린에는 김 호가 후 한숨 내취

됐읍니다
.

. 이 때 면 4치에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는눈길이 있였읍니다출

곽 기도 부분대장이있읍니다 .

달및에 번적이는 단검

그찰 방.

취침 시간이 지찰 후 이슥해서 최 주칠이 를즉 자리에서 일어

리 할찰출니 다 .

최 주칠은 병사 (내주반)반올 조심히 즉 출어보았읍니다 출

모주 낮에 있있면 고친출련파 카업에 지쳐깊은? 에를아떨

어져 있었읍니다 .

최 주칠은 발치에 개어 놓았면 옷을 조심히 주워 입있읍니다 .

간치차 김 호중사도 깊은.잠이 들었는지 코를골고있있읍니다 .

주칠은 미안한 눈길을 그에게 잠시r팀됐다가 자리에서 글며시

빠져 나왔을니 다 .

그리고 린사.뒷문으트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가가서 잽라체 찰

一및료. 나란읍니 다朧

.최주천이 計으로 나가자 병사한천구석에서 한그린자가 활즉.

일어나 찰詰옵니 다.

부 분대장 곽 기도 하사였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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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저 새끼 ! 내 그럴 줄 알았당이 ! J

곽 기도는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출을 재발리 주워 입고 최 주

칠이 뒤를 따라 것를으로 빠져 나칸읍니다
準

(저놈이있구나 ! 안전군관의 .칩? ! )

천 호는 자리이서 블출 일어났옵니다 .

그는.코를 를며 자는 체 하고 있있으나 실은 주 칠의 거등을

를곧 살피고 있있면 것이있읍니다 .

그런데 최 주칠이 바져 나가자 곽 기도가 윽질을 하며 그의 뒤

를 를아 나가는 것을 보고 그토록 자기가 찾아 내려딘 안전 군관
.

의 칩자가 바로 곽 기도라는 실증이 굳어졌면 것입니다
.

친 호도 곧 자리에서 나와 병사를 나릿읍니다
.

어두운 밤길올 세 그림자가 일정찰 거리를 두고 빠른 걸음질출

하고 있됐읍니다 .

델 앞에는 최 주칠이 자기 뒤를 많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s c .

고 다만 속히 부모를 만나 블 일널으로 걸출을 재촉하고 있였a.

그 다을에는 곽 기도가 도끼 눈올 치뜨고 주칠올 놓칠세라 빠른

f을절을 치고 있있고, 델 뒤에 김호가 옆구리에 찬단검를 .2

스려지게 를어 쥐고 중오심에 찰찰 타는 눈으로 곽 기도 등을 를

으며 긴고 있었읍니다
.

(오늘 일이 찰로 나면 나두 찰국 마지막 골로 가게 될 것이다
출

그럴 바엔 차라리 저 f같은 새끼를 요정올 내자 i)

김 호는 이를 으드즉 갈았읍니다
.

이윽고 띤 앞에 가는 최 주릴이 늘은 농장원내외의 집에 당트

하릿읍니다.

최 주칠이 기침을 하자 방를이 릴컹 일리고 머리가 릴 노파차

버선. 발로 달려 나왔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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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주칠아 ! 치이자슥죽기전예못볼줄알었다J

. r어머니 !J

두 모가는 부등켜 만고 어릴 바를를카했읍니 다..
방안에서 주칠좌 아버지인 듯찬노인이 점참게 나와서 는 린f

어출렸다가 잠시후모두방안으로 들어린읍니다 .

r저 새끼! 정신즉나칸군 ! 내그럴줄 알았다J

미루나무 그늘에 를을가리고 이렇게 중얼거린 것은과기도릿

읍니다.

r군사 기밀누설하구 온전할 줄아니? 미친새끼! 두구 .보

자 ! J

궈기도는 이려소필하며 되돌아 핀읍치카. 순간그는 r악 ! J

하고놀라며 됫걸을질린읍니다 .

시퍼린 단검올 a나든길호가눈에살기를 번뜩거리며 다가

들고 있었읍니 다. .

r첩.가 ! 피!.인겁한 새끼! 녀에겐 인정주 눈물두 없니 ? 내



차리가 람나서 중상 모략올 일상구 ! 너 같은 새편 없어져야

해 ! 이 개새끼야 !

김 호의 슨에서 단검이 달및에 인적이됐읍니다
구

r으윽 !J

좌~기도는 가글을 끌어.쥐며,알으로 폭 고꾸라됐읍니다
.

r피새끼야 죽어 ! 죽어 ! 이 팀템할 생활에 싫증이 난 김 호y

황한 길에 널 데리구 가는 거다 !J

김 호는 미친글 소리치며o거푸 곽기도의 등을씨르고 자기

도 단도를 끌어 안으며 앞으o 즉보력찰읍니다.
최 주칠이 이상한 소리를 를고 밖으로 달려 나왔을 때4 이미

주 사람이 숨출 거둔 뒤였읍니다
.

최 주칠 4 는어찌할 줄를漆읍니다. 최주칠 그는어떻게 f
었올까요 ?

2. 약주를 찰아라

병든 어머니를 업3 .

개울을 끼고 곧게 릴은 강둑에 우뚝히 서있는 느리나무가 줄지

인 서 있읍니다. 그 정수리에는 파란 하늘, 하늘에는 우유및 구

름이 시원하게 흘리 갑니다 .

그려나 찰에는 무더위가 확확 중기는 삼복때 입니다
.

개울물이 말라, 졸졸 안타까운 소리를 내고 들길에 료얀 먼지

가 미중.계도 날림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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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둑길올 건장한 결은이가 떠적 마른 노파를 업고 걸어가고

있있읍니다
.

노파는 마를 나를가지처릴 앙상한 촌을 및혀 젊은이의 이마에

및히는 구글 땀을 출쳐 주고는 하됐옵리다 .

r얘, 할들텐데 름 쉬어 가자J

r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기 보이는 둥치 안 있어요J

r애이그, 눈이 어두워서 어디. . . J

젊은이는 느리나무 밑두리 파란. 잔터에 느파를 내d 를았읍터

다.

r저기 높은 산이 무하간이고요, 이편 등네 있지요?J

.r원, 가를가들하기만 하구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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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이는 를득 자리에서 일어崙옵니다. 무엇인가 이상올 발천

한 듯 눈살올 찌푸리고 먼 등네를 바라 보란옵니다 .

이 절은이는 r기양 기계 공장; 선만공으로 일하는 박성국이됐

3 , 노차는 그의 어머니 됐움니다
.

지금 이들이 찾아가는 마올은 를찰에서 유명한 약수 샘터가 있

는 강서군 강서면 정화리(천 강서군 약수리) 입니다
.

박 성국은 고길차된 위장병 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위장

치료에 효과가 를다는 약글골올 찾으려고 별렸읍니다 .

벼르고 떠른지 만널만예 하루 류가를 얻고 가는 길입니다
.

그가 일하고 있는 기양에서 강서 약수리는 시오려 길 남것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됐읍니다. 그련데도 일에를기 어 이제서야

어머니 의 병올 고쳐 드리려고 업고 떠났면 것입니다 출

r어머 니 없면 집이 하나 생漆는데요J

r없던 절이라니 ? J

r언력 위에 허면 양옥이 새로 린어요. 아마 류양소를 들여 늘

는다는 말이 들리떠니 바로 그건갸 봐요. .해떨어 지기 전에 어서

가지요J

성국은 다시 어머니를 업고 일어린읍니다. 과연 약수 마을은 몰

라 보게 변해져 있있읍니다 .

듬성듬성 응코리고 찰은 초가 집들은 전보다 떠 한산한데. 를

양소라는 삼층. 릴색 천를은 언적 위에 거창히 우뚝 솟아 있있읍

f 다.

성국은 약수 마을 어느집 툇마루l 어머즉를내려놓고 할올.들

였읍니다 .

r를라 보게 달라졌는데요 !J

성국이가 그 집 주할 명찰에게 찬 말이됐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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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달라졌지요. 약수를 구하러 오시는 길이오?J

영감이 를있읍니다 .

r네 료친이 오린 今찰이 셔서 . . .J

r위장이시라면 약수야 효차가 졸지요J

하고 영감은 한동반 사이를 두됐다가 다시 입올 열었읍니다 .

r하나 약수 얻기가 어려올 거요J

r어림다니요 ? J

r고림, 아직 모르시오? 저 류양소라는 데에 정양에서 고찰들

이 잔뜩 내려와서 약수가 모자란다우. 그래 약수터 문에 쇠를 찰

가 찰는 걸...J '

r쇠를요 ? J

성국은 가출이 칠찰해서 들있읍니다 .

r요샌 이 마올 사람들주 약수 맛 보기 어려우니 참 !J

하며 노인은 혀를 끌끌 간읍니다 .

거만스레 나타난 김 일성

라 상국은 툇마루에서 일어 린다.

r어머니. 찰찰 쉬세요. 제가 약수터로 가 보근 오지요J

r가 보나 마나요. 빈 손으로 들아간 사람이 한 주사람 아니라

니까J

.집 주인 영감이 성국의 등에 대고 할 말이됐읍니다 .

성국은 약수리를 향해서 급한 릴출을 출졌읍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讓는 일이있읍니다 .

류양소를 것고 평양에 있는 고관들이 내려와 약수를 특치지하

고 약수터 문에 피를 잠가 환자들이 찾아 와도 린손으로 들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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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다니 ... 그럴 수가 있올까?고개가 외로 교여졌읍니다 .

그러나 라상 약수터에 당도해 보니 과면 찰고처릴 지은 집 운

에 주먹만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읍니다 .

(참말이 었구나 ! 이를 어편다? )

성국은 구원을 청하는 눈으로 언적 위에 삼출 건들인 찰양소를

쳐다보란읍니다. 늘 노등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며드는 고관들

이니 천만공인 자기를 보아 줄 수도 있다는 라면할 기대를 거는

것이였읍니다 .

마침 언주 위 류양초에서 어깨곽이 우찰한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내려오고 있있출니다 .

그 사찰은 약수터 를 앞에서 서성대고 있는 성국올 '를쾌하게

부라려 보며 한 마머 린졌읍니다 .

r등무. 거기서 무얼 하구 있소?J

성국은 허리를 중혀 꾸먹 인사를 하고 사정을 틸어늘란출니다 .

r천 기양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선반공입니다. 어터니가 오랜

치찰병으로 고생올 하셔서 약수를 로시면 편찰출까 해서요J

r호자 노릇 해 보겠다는 찰이로군 ! 등무 당원인가?J

그 사찰은 엉뚱한 질를올 했읍니다 .

riE1 J

r만 이 崙양소 관리원이오. 지금 류양소에 중앙당 간부들이 여

릿이와 계신데 그를들에게 우선.약수를 드려야하지 誇올까?J

r늘 출아지는 약수가 모자라지는 않을 린데요?J

천국은 속이 를어져서 한 마터 보았읍니다 .

r무슨 소리요?등주. 사찰이 마구드나주출 위생이보장피는가 ?

약수터 가 어지려워진단 말이오J

r관리원은 터 찰할 절요도 없다는 듯 주터니에서 열쇠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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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약수터 를을 열고. 그를 뒤따라 은 휴양소 종업원를에게 를어

가 약수를 길어 블리라 했읍니다
.

r관리원 등무, 이찰 쇠를 열있으니 저도 조금 길어가게 해 주

시우J

성국이 부박을 했으나 관리원은 를낏노려보고 고개를 가로 리

있읍니다
.

r늘으신 어머니 생각해서 를 친 주시우J

이련 성국이의 애걸올 관리원은 들은 체도 많고 출업원들이 틀

을 긷고 력나자 를올 쾅 닫아 버리고 쇠를 절컥 잠가 버렸읍니다 .

r관리월 등무 ! 이럴 수가 있소 ! J

성즉이 피도 모르게 른 소리를 친읍니다
.

r뭐 ? 어애? 어따 대고 할 소리야. 노동4 주제에 !J

r노등자? 그래 노동자다 ! 다어떻단 말이냐?J

성국이는 배알이 치밀어서 대들있읍니다 출 團

이 애 뜻 밖에 일이 별어졌읍니다 .

r거기서 원 일들인가 ? J

하는 외침이 언력 위에서 쩌렁 출려왔릴 것입니다
.

주 사찰의 시선이 인적 위로 출렸읍니파 .

소리처고 달려 내려오는 사할은 큰 별 핀출 겨장에 붙인 장샹

이었출니다
.

그리나 그브다 터 놀라운 일은 어느새 호위국 병사들이 총칼출

변득거리고 삼4한 경계를 편 언력 위에 장대한 몸집에 살이 터

즉디룩 핀 김 일성이가 거만스리 뒷짐을 지고 서서 그들올 내部

다 보고 있있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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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너 한델 안출다 !

정 를섭(북괴 호위국장 상장)은 두사람을 부라려 보며 나직이

를있읍니다
.

r핀 싸움들인 가 ? J

학 성국과 관리원은 언적 위에 김 일성이 내려다 보는 사나운

시선을 느끼며 주눅이 들어서 입마저 얼어 를었 읍니다 .

r등를 누군가 ? J

정 문섭이 존가락으로 관리원을. 가리키며 들있읍니다 .

r휴c.=소 관리원입니라.J

r동문 ? J

정 를섭의 손길이 박 성국에게 겨누어졌읍니다 零

r기양 기계 공장 선반공 박 성국이 올시다.J .

r그런데 무엇 애문에 다투는가 ? J

박 성국은 마을을 도사려 먹고 한 발작 나싫읍니마 출 .

r실은 저의 어머님이 위장릴 인데 약수를 복용하면 출다구 해서

왔지요. 헌데 관리원이 영 약수를 구경두 하지못하게 해서. . . J

r으를 ! 알겠어 ! 하여간 지금 김 일성 수령 등지가 시찰중이

니 근신하란 말이요J

하고 정 를섭은 박 성국의 소속 직장과 성명을 수첩에 적어 가지

고 돌아싫읍니 다 .

박 성국이 언력 위를 쳐다 보니 어느새 김 일성과 호위병 들은

자취를 찰취 버리고 없있읍니다 .

r이 새끼 ! 너 까타네 른일 날 면했다J

핀리원이 방금 칠듯한 기세로 주먹을 를어 리고 으르럼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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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r동무 ! 약수를 안주면 말았지. 왜 욕질이요 !J

성국이도 마주 대들됐다 .

r너 같은 카자할델 약수가 남아 들아 가주 반준다 반줘 ! J

찰리원은 이릴게 박학거 리며 청하니 돌아서 가 버렸읍니다
.

성국은 화가 치받쳐서 글올 부들부들 떨고 서 있었읍니다
.

oi머니를 다시 업고 기'.☞으로 되돌아 오면서 성국은 며러번 장

탄식올 하됐읍니다
.

r얘야, 너무 그리지 마라. 반주는 걸 어찌겠냐J

어머니가 오히려 위로하있으나 그럴 수록 가승속에 분노의 블이

활찰 타오르는 것이됐읍니다
.

이*날 저및, 성국은 를@을 차고 시오리 길을 걸어서 강서 약

수터를 다시 찾찰읍니다 .

쇠를 잠가 랐으면 를리 를 돌적귀를 떼서라도 천어갈 각정으 로

로 바가지까지 가지고 떠漆읍니다 .

어둑어득 해질 및에 약수터9) 다다랐읍니다. 약수터 문앞에서

그는 우뚝 린읍니다. 신를지만한 크기의 종이가 붙어 있있고 거

기.에 는 이렇게좌어있있읍니 다
.

r...금번 수령 동지가 핀지 지도하시고 약수를 널리 보급하라

는 지시가 있어서 약수를 병예 담아 찰기로 됐읍니다. 정양과 치

타 도시들에 보급절 것이니 약수가 필요한 동무들은 각 도시 상

점에서 사서 쓰십시오. . 류 양 소 소장 - J

(약수를 찰아 먹다니 ? 제길혈 ! )

성국은 히를 차고 돌아출읍니다
.

과딘 .L7. 뒤 <템 약수>가 기양에도 들아칸읍니 다
.

딘리나 약수찰 벗매 넣어 오리 가면 못쓰게 절니다. 못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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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약수치림 믹기 역한 것은 없읍인다
.

r에그, 구려서 어터 먹겠니. . . J

하극 어히니는 병을 밀어 놓았읍니라 .

성국은 약수 하나 면변히 어머니에게 대접하지 못하는 제 린세

를 한한했 읍다.

고관들은 휴양소에서 명떵거리며 싱싱한 약수를 마음대로 마시

는데 노동자인 그는 정 가까이 약수터를 두고도 어머니에게 을리

지못하고 있는 것쉽녀다
.

?산주의자들은 장사속도 이렇게 엉뚱합니다 .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내세우고 때드는 r정등이른J은 실천에

서 이렇게 r불정등J을 낳아 많은 사랗들을 괴롭히고 있읍니다
출.

3. 친구의 죽을

나도 해 볼만큼 해 보겠어 !

확괴 차가 동맹 시 분과 맹원 시인 황 하일이 찰경남도 층남 본

궁 차학 공장 노등자로 를겨나게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됐읍니다
.

하나는 황 하일이 차가 .동템 내의 권력 다를에서 리하여 r부르

카 순수 문학J을 부르릿은 간첩으로 를려 숙@ 당할 임 차의 수

제카는 것. 다른 하나는 그가 종교인 출신의 처녀와 약흔을 하였

다는 것이었읍니다
.

일부 각가들은 작가 동맹 당 위원장 정 문향이 종교인의 및과

약흔올 해서는 안된다고 극구 말렸있는데 끝내 우기린 약흔하다니

그 꼴이 되됐파고 손가락질 하었읍니다. 그러나 출 있는 등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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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사랑바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이된 그 사치를 슬리차고 황

하일을 동정하였던. 것입니니 수

이 동정자들 가운데에 본궁 지구에 r민주조선J(북괴 기관지)특

파 기자로 나가 있는 한근성이라는청년시인도 끼여있됐응니 다.

할 근성은 황 하일의 재능을 주척 아끼면 .사람이 어서 그가 출

을 꺾이고 노등자로 내리온 것을 주척 가글 아파하였읍니다 .

r찰 동주. 우리 사이니 툭 터 놓고 전고하고 및은데 그 처녀

동무와 약를을 취소하고 다시 일어나는 게 어면가? 등무 재능이

그대로 묻히는 게 아까와서 하는 말일세 J

한 근성은 황 하일과 만나는 첫 날 이런 권고를 해 보았읍니다 .

황 하인은 실눈으로 그를 릴못 쳐다볼 뿐 입을 열지 誇았읍

니다.

o 미 결심이 굳어서 당 위원장 괼고도 물리쳤다는 것도 알고

있내만 당에 맞서서 이로출 게 펀가? <달걀로 인운대 치기지 !>

다시 한 린 고쳐 생각해 보게나. J

한 근성의 이 말예 황 하일은 역정올 버럭漆읍니다 .

r그련 랄 하려면 마시 날 찾아오지 발어 ! 한 동부의 생각과 내

생각과는 거리가 얼어: 난 등무처 럼 범칠한 머리를 못 가졌단 말

이야 ! J

r성은 패 내나? 등무를 위해서 하는 소라 아닌가J

r진정으로 날 생각한다면 그릴 발은 다시 하지 말게 !J

하터니 찰 하일은 자기 가습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소리친

읍니다.

r아직도 이 가슴엔 사랑의 정이 남아 있단 말이야! 사찰에 대

한 관심을 속성과 이용 가치예만 주는 그린 속물들은 못 갖는 찰

정을 말이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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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너주 출분하지 말구 차분히 생각해보게 J

한 근성이 이런 말에찰 하t은 를구귀를 리고 다시 입을 열있

읍니다.

r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시각되지 않는 사좌

는 오래 못가 !J

r어 ? J

한 근성은 눈이 등그래서 4방을 들려보고 근심스리이 말했출
니다.

.r그런 말함부로 하지 할게, 정신 나칸나? 그 자포자기하는

마출부되 버려야겠네J

r출! 자포자기 ? 아직그렇게 타락하진 않찰어 ! 나를해 블

만를 해 보겠어 J

찰 하일의 눈엔 열기가 벌렇게 떠 있됐읍니다
.

한 근성은 터 말을 할 수록 를지 많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곁올 물러찰읍니다 .

그로부터 일 주일후 황 하일이 블즉 찰 근성의 정올 찾아들있

읍니다.

r근성 등무 ! 부탁이 있어서 왔네J

r주슨 부박? J

r난그 처녀와 결흔을 하기로 각정했네 !J

「뭐 ! 결흔?J

신흔 생활에 떨어진 벼락

한 근성은 떨리는 가글을 진정시키느라고 애됐읍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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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인 .a4 약혼을 하여노출자.j. 를피만 시린찰하일이 이

린에는 결혼을 하했다고 노골적으로 당에도전하고 나린으니 Dl

참한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은찰하였읍니다 .

r고쳐 생각하게 노동이 라고는 해보지도 못한동무가 터 심한

노동 부를으로 를겨가면 어절린가?J

이린권고를 하였으나 황하일은 눈및하나할라지지 않았읍니

바.

r내 걱정은 말게. 내가 등주를 찾아은것은등주집에 우선

방을 하나 빌리려는 친일세. 결출올 하면할숙에선 못살게아

년가 ! J

한 근성은 난처했읍니다 .

특카 기자란 직함을 구지고 있어방세개가있는사택올 c53.

사니하나만 우린비워주면필것이지만, 잘못하면 당예도전하

고 나선 사찰을 도와주였다는 이유로 부슨날벼락올 맞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

r황동무. 지금형편에 결흔식은 어떻게 하했소, 아주릴 준비

도 없이. . . J

하고 좋은 할로슬적한발작물려f려 했읍니다.

r결흔식 ? J

(그까것 식당에서 과자 부스리기나 놓구당과수령예 충실한

가정을 만든4고 맹세나하는결출식 이나팀수사발 놓구 백면해

로하는 거나주슨차이가있어!) 슥으로 이렇게생각한 그는r동

무가입치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네 J

황하일은 오히려 한발다가섭니다 .

r틀 생각할 여유를 주게J

한근성이다시들리나리.고 하자황하일은 성을있움니다 .



r생각 ? 찰으편 싫라주 그래! 페천이나나!J
r그런 천 아니구...J

r하하. ..J

황하일은 요란한 옷을올 터뜨리며 자리를 차고일어싫읍니다
.

황하일이 가버린 뒤한근성은 곰곰히 생각해 보았읍니다
.

그가 아무리 말리도 찰하일은 결흔을 할것입니다. 다출에 를
NlN 주택을 배정받올 때까지라도 친구로서 방이여유 있으면긴

도빌려주지 않는것은랄이 안됩니다. 그러나 당의허가가 니

올지도 모를일이있읍니마. 앞뒤를 이것저것 재며 이기주의를

부리는 사찰을 그토록 싫어하는 자기가 아니있면가
린 .

r예라 ! 모르겠다..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주불찰한 친구 하나

도와 주자 !J

한근성은 벌떡일어나서 찰하일을 찾아집을나릿다
.

떠칠뒤찰하일은 그야말로 냉수떠를고비는식의간소한

결흔식올 치르고 한근성의 집방하나를 얻어들됐읍니마
.

종교인의 딸이라는 황하일의 처는 얌편하고 소담하여 한근성
자기라도 저런색시는놓지못할것이라고속으르 감한하였읍니다.

황 하일은 측심할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신흔생찰이 흥겨운지
활기를 떠고 지띤읍니다

.

고러나 한근성이짐각한 대로리락은기어이일어지고 말았읍
니다.

찰하일을 찰남도 광친군에 있는 검적광산의 광부로 보인 것

입니다.

한근성%도 당에서 경고책벌을 받았읍니 긴..

찰하일은 며나는 그날처를및에이끌고 서서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말했출니다
.



r찰 출부 폐를 많이 끼란네 J

r찰하일등무. 그보다두 찰등무가 그험한광산노등을 해 낼

까 걱정일세. 워도 좋지 못한데 그습기찬데서. . .J

근성이 오히려 걱정하는 말에황하일의 처는수건으로 눈들을

적으면서도 서글른 미소를 인고.

r제가 곁에서 정성것 들봐 드려요J

한였읍니 다 .

한근성은 가글이 찌르르해서 .더말올못하고 우뚝천서차차

릴어져가는 두사찰의 됫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읍니다 準

아주 릿할아 놓았구나

찰근성은 그로부터 반년념어하 일의소식을 모르고 지漆읍

니다. 편지도 통오지않고그렇라고 이즉에서 편지를 띄우리 3 .

체도 좌천된 인들과 편치질을 했차가 화라도 미칠까봐 그렇게 못

하여 소식이 를어졌린 것입니다출 .

그려딘 어느 날정c:b 본사에서 검력장간에 생간성과를 취재하

여 기사를 을려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읍니다 .

한근성은 부차부차여장을 갖추.고 검력광간올 향해떠淸읍

니다.

주섭게험한. 산골이있읍니다. 조각하늘에 해는이내떨어졌읍

니다.

야간 작임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쓰리져 가는토막집에서 7)

인인차 장화도 못신은채질척질척한 길을걸어틀기찬 갱도로

몰려 글어漆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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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근성은 취재를 다음 릴로 치루고 우선 찰하t출 찾아 노를

자 주택 지구로 들어칸읍니다 .

리러 사찰에게 들어가며 집을 겨우 찾았으나 황 하일 부처출

갱 각업예 나가고 漆었읍니마
.

r기다리지오다. 이제 아주머닌 교대하구 올 것인데 .. .J

안방을 차지하고 사는 광부 부인이 황 하일이네가 사는 방으초

들어가라고 권고했 읍니다 .

한 근성.이 방에들어서니 곰찰내가 차중漆읍니다. 비가 새서

장관이 지도를 그린 것처릴 여기저기 석됐읍니다 .

r친구분이라니 하는 말이지만 그 찰 중주 보구 부인 중 애리지

말라고 하소. 우는 소리에 아래 방에서 잠도 못 찰당이 ! J

안방 여인이 하는 할입니다
.

r애려요 ? J

할 근성은 놀라서 눈을 크게 있읍니다. 사찰 애문예 모든 것을

비리고 그 사랑만을 의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가 아니였던가

r때리기만 하문 를지. 저도 울면서 벽올 쾅쾅 주드리는데 질색

이라니 . . . J

한 근성은 눈을 지그시 감았읍니다. 그리는 황 하일의 신정에

침각이 가는 것이됐읍니다
.

r두드리면서두 될 델에 따라와 고생이냐구 괴려 른 소리 친당

이. 색시는 적소리두 않구...J

r그만 하시오 ! J

한 근성은 저도 포르게 소리를 버럭지르고 말았읍니다. 아낙네

는 투털거리며 그 자리를 였읍니다. 할 근성은 다시 눈를 ? 그시

감있읍니 다
.

<사찰들* 아주 짓諒아 놓았구나 ! 성격올 아주 일그려 뜨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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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 그 인간성과 정으로 넘치던 사람을 ! >

한 근성은 얼마등안 그렇게 아픈 가글출 안고 誇아 있있는지

모릅니 다 .

인기척예 그는 눈을 띤읍니다. 순간 소스라치체 놀랐읍니구. 아

니 반가와 해야 할 노릇이됐읍니다 .

를 앞에 황 하일의 처 초라한 차림으고 서 있됐면 것입니다 .

정하니 더 커진 까만 눈애만이 그를 알아 블 수 있fi 하였읍니다
.

찰이 즉 빠진 깡마른 얼굴, 먼지와 기름 범력이 된 각업복출 걸

친 앙상한 어깨 거북등치릴 터진 슨틀. ..

한 근성은 를둥어리가 시른하였읍니..j.

찰 하일의 처는 망주석처림 서서 출고 있됐읍니다. 찰은 눈들

이 커파란 눌에 이링이렁 괴어 올라서 야윈 를출 타고 줄을 ; i .?.

며 출러내했읍니바
.

이찰 밤, 찰 근성은 밤샘출 하며 하일을 기다렸읍니다. 그를

위 a하고 고주해 주고 및있읍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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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나 찰하띤은 o를찰이 피리도를차오치 않았출치라. 라로

한근성이 책상 다리를 하고 찰아서 할새위 기'.÷리면 .그날 밤.

황하일은 습기찬지하라장에서 브리진 뒤다시일어나지 못했

던 것입니다
.

한인간이 그무서운 공산주의 애를에 희생당할것입니바를 공

핀주의제도는 참사람을 이렇게 카괴하고 릴망의 구릴팅이 속애

밀어및출다 .

4. 화약공장에서 일어난 참사

아가씨 4o여명 의 목숨

i968년 4일, 찰남출남에 있는 본궁 l7호 화약 공창의 2o른들

리화약고가. 폭발하였읍니다. 검출은 불기등이 높이 치솟고 버

릿모양의 또아리를 그리며 하늘을 꺼릴게 뒤출됐읍니다. "1 폭발

진등에 4o톤를이 화약고가 뒤이어터져올라漆읍니 다. 더큰 연

기 기둥이 치출고 무서운 폭을이 울리 퍼졌읍니다 .

그바람에 5리밖에있는G 성기계공장의 유리창이 간산이

부서지고 4o리 떨어진 할홍사에도 지진이 일어났읍니다 .

l7호 긍장 지배인 유 일용은 공장예 서 얼마간 떨어진 사부실.에

서갑자기 터져오른주중과 진등에 됐을 많됐마가 마시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달려 나랐읍니다 .

료얀 면지속에사람들이 뛰고부및치고 넘어지며 아.우성을 치

고 있었읍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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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건를의 유리창은 모두 간산이 부서져 있있고 지출r스레
트J에 는 커다란 출릴어리들이 떨어져 전시예 폭격올 맞은뒤 비

참할 광경을 면상f 하였읍니다
.

얼글이 피투성 이가되어사람살리라고 부르절으며 달리나오면

사람이 그의 발절에틸적브려지는가 하면거의떨어져 나간할

즉 꽐뜩을 펀 천은이가 미z 사람처 럼소리치며 곁을지나漆.小니
라.

유 일옹은 몸을 와를와를 떨며' 공장안으로 뛰어찰.읍니다출
r지배인 통무J

누가위예서 부보는 초리에 들아다 보치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7l사@ 이 서 있있읍니다출



r어떻게 천 일이오 ?J

유 별용이 를지

r저도 아직 사태를 관단 콧識읍니다J.

하고 기사장이 오히려지배인예게 들어보리는 참이라는 료정

출 지있읍니다燎 .

두 사찰은 근히 사고 현장으로 할려랐읍니다
.

화약2o톤 창고와 4o톤 창고가 폭받하여 쪽대밭이 되어 있있움

. 니다.

직장장도, 직공장도, 각업반장도 료주 사고 원인을 알수가 漆

다고 했읍니다
.

r.기사장 동문 가서 급히 상부에 린고하오, 차고 일인출 조사중

이라구 하고. ..J

지매인 유 일응이 지시했읍니다 .

r희생카가 얼마나 되나 알아서 보고해 야지요J

기사장의 말에 지배인은 찰라 성올 띤읍니다 .

r나타찰 것만 알리란 말이오 ! 찰리하오iJ .

기사장은 사고현?에 줄비하니 뉘어놓은시체를 세어보고 사
무실로 되돌아찰읍니 다

.

백포도 미처 덮어놓지 못한 채노여있는시체를은 모주 스물

. 만諒에 나어린 여자들이 있읍니다. .

지매인은 눈살을 치푸찰읍니다. 를으나마나 제조직장의 처녀들
일 라입니다

.

제조 직장은 처녀들만 있는 직장으로서 <여성 천리마 직장>을

창조한다고 일부려 여자들만으로 조직하였었읍니다
.

그 처녀들 4o여 명이 아까운 목숨을 많고 쓰려져 월망어린 눈을

채 찰지도 를하고 지배인 근처에 누워 있는 천입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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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일용은 音포로 를을 떨있읍니다 .

. 진를 투성이의 처녀

지배인 유 일출은 흔란 속에서도 이성을 되찾자 처너들의 애처

로운 즉을과 긍장의 주참한 파괴보다도 그로 인하여 그할데 돌아

갈 책임에 를을 떨고 있됐읍니다. 사고 원인이 어면 것인가에 파

라 지배인으로서의 행정적인 책임만을 지고 책벌올 받거나 다른
.

곳으로 출겨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올 모구 안

고 쇠고랑을 차고 찰옥으로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

r사고는 제조 직장으로부터 발단된 게 확실찰가 ? J

유 일용을 및에 있는 긍장 간부에게 를있읍니다 .

r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직 확인은 되지 많았읍니다만J

r그린 거 같다는 게 워야? 아직두 그것 하나 규명 못하고 핀

들하구 있였나? 제조 직장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 J

유 일응이 다시 들였으나 아무도 대할이 없었읍니다 출

r살아 남은 처녀는 없는가 말이야 ? J

유 일응은 신경질을 부리며 고데고래 소리린읍니다 .

r없는 것 같습니다J

결에서 누군지 떨리는 특토리로 대찰했읍니다 .

유 일용은 노기가 별친 눈으로 사고 현장출 노려보며 분9l 를

만 떨고 있었읍니다 .

이들이 이런 수작을 하고 있을 때 이들로 부터 5o미터를 떨어

진 콘료리트 하수도 글안에서 진출 투성이가 된 여자가 엉금엉 금

기어나오고 있있읍니다. 리리는 를어지고 얼굴은 피투성이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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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은 피와 진崙으로 얼룩져 있었읍니다
.

처녀는 r사람 살리오 !J하고 가느다란 비명을 지c고는 그 자

리에서 기절해 버렸읍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는은 노동자

가 그를 들쳐 업고 명월으로 달려찰읍니다
.

한편 기사장으로부터 사고 천황을 전화로 보고 받은 중앙에서

는 북피 내각 부수상 이 종옥이가 비행기 편으로 공장에 날아왔
.

음니다」

이종욱은 서글이 적래서 사료 현장을 돌아보고 공장 간부진을

지배인 실로 불리들차읍니다. 그는 처음부터 호통을 천읍니다
출

r동무들 !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漆소. 6o톤이란 화약을 순식간

에 하늘로 날려보내구 공장을 그렇게 파괴하다니 어치구니 없

는 일이요. 화약은 전쟁의 힌이란 말이오. 폭탄없이 차움할 수

있어? 이번엔 출서할 수가 없소. 사고 원인을 단단히 해명해

서 관릴자는 모두 엄별할 것이오J

지배인 유 일응과 기사장은 무를을 부들부들 떨됐읍니다
.

r사고 딘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 J

이 종옥이 유 일응에 게 들諒읍니다
.

r아직 計히지 못했읍니마. 제조 직장에서 일어난 모양인데 ... J

r제조 직장이라면 처녀 직장 아닌가 ? 동두들이 여성 천리마

차업만과 천리마 직장을 만들겠다면 . . . J

r네. 그린데 한 명도 살아 남은 처녀가 없읍니다. 엄청나게 큰

폭발이 되어서 . . . J

r동무들 일 참 잘하는군 !J

이 종즉은 지배인을 못 마땅하계 를겨 보차읍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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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람을 란 지배인과 기사장

기사장이 옆에서 한 마더 곁들였읍니다 .

r아무래도 암해 분자(공산당에 반대한 사찰) 행위 같은데요J

북괴 내각 부수상 이 종욱의 얼굴에 는 조소가 어렸읍니 다.

r출! 그러면 처녀들 속에 간천이 끼여 있단 말인가? 응 ? 아

니면 당신들 경비를 소흘히 해서 외부로 부터 침입識단말인가 ?

군수 공장 경비구 그리 소를해 ? 더구나 지하 공장인데 말이야.

적은 내부에 있어 ! 우선 간급 복구 대책을 마릴하구 그 뒤에 원

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오. 일 주일 안에 일상 복구하라는 김

힐성 수령 지시도 있있소. 복구 각업은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취

하린소J

이 종옥은 그 길로 공장 간부 몇명과 부장 인될들을 인솔하고

출남역으로 나랐읍니다. 그는 출남을 통과하는 모든 열차를 정지

시키고 복구 카업에 절요한 자재가 있으면 무조건 하차시릿읍니

다.

r나 이 종옥이야. 이 자재는 절요해서 내가 접수하니 하차시켜

라J .

이린 이 종今의 한 마디에 자재 호송원를출 꼼찰 믓하고 복종하

였읍니다출 .

한편 지배인 유 일출과 기사장은 사회 안전부에 구속피있읍니

다. 사치 만전성에서 내려온 란전원이 두 사람을 심문하였읍니

다.

두 사람은 간첩들의 암해 책등(방해행등)이 를및하다고 저를을

린명하됐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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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전원은 극출을에 찬 시신으로. 그를을 흘겨보며 및차디 내별

있.읍f 차 .

r변명하지 마오. 당앞q. 책띤질 도량도 없는사람들이 어떻게

주요할 공장을 운영했소? 원인은 벌써 규명되있소 !.

r인1 ? J

두 사람은 아면해서 만전원올 쳐다보찰읍니다 .

. r동주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처녀 직장에 할 사람이 살아남았단

말이오. 첫 번 즉말 애 즉중에 날려 하수도 구멍예 빠됐소출

리서 두 번깨 큰 폭발 때에는 아무린 영찰올 받지 않고 살아남

은 것이오. 마침 믿을만한 신분의 치녀요. 그 .처녀획 증면에

의하면 직장내부의 전기선이 합선적 어 불이 일어났고 그 를이

할약에 달려 폭발했다는 것이오. 여자들만 한 직장에 몰아 넣

어피 모두 를이야 불이야 하구 아우성만 칠뿐 손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있다는 거요. 보찰 말이오. 누구 책임인가 ? 전적으

로 당신들찬데 책임이 있소.... . . J

피배안 유 일용과 기사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도

들지못했읍.니다. 만전원이 다시차가운 목소리로 말올 이였읍니

파 .

r당신들 개인 엉웅주의를 부려 여성 천리마. 직장을 조직하구

치나도 도와 주지는 않고 방관만 한데 그 첫때 잘못사 있고, 기술

.관리를 칠저히 하지 믓한데 들때 잘못이 있소. 당장 주속하라는

상주 지시요. 의견이 있소 ? J

지배인과 기사장은 몸만 부들부들 떨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

했다.

그들은 억울한 신정올 터 를고 설있올 것입니다 .

<여성 천리4 직장> 창조 운등은 상부의 치시대로 한 것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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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설의 노루 편상은 5개년 인민 경제계획 패 측.사한 시설출

미처 정비로 못하고 7게년계획 수행을 위한 먹찬 과제 때문에 루

사한 데 원인이 있있읍니다
.

결국 애매할 지매인 쥬 일용과 기사장만이 쇠고랑올 차는 신fl

가 되어버렸읍니마. 그리나 참으로 블장하고 억울한 것은 복괴의

가측한 강제 노등에 희생괴 어 이미 저승레 간 사십 여명의 처나

들 입니다
.

오늘도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치뢰당

국에서 보상올 주는 것도 아님니다. '

5. 신창터 널 열차 사고

도대.체 갈 천가 아이.갈 건가?

정양에서 떠만 함남선 여객 열차가 신창역에 리무른 후 핀 일

인지 얼어 붙출 듯 떠날줄 를랐읍니다 .

시간이 갈수록 여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차했읍니다. 3등칸 통료

에 보따리를 늘고 誇았편 사람들과 지리한 듯 졸든 사람들이 차

에서 내려 서성거리며 제및대로 떠들어 있읍니 다.

r도대체 갈 건가 ? 아이 갈 친가 ? J .

r고장이 야 ? 뒤야? J

r고장은 아닌가 본데 ...J

객차 2를칸 여객들만이 이런 바깥 사정에 아랑곳 없이 조응하

고 안온할 분위기에 잠겨 서로 찰할하고 있됐읍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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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간에 탄 사람들은 복괴 특권 층에 속한 사차글이었음니다
.

예치라면 마침 이 객차에 타고 있던 교통성 (교통무와 같음)할 리

원장이 3를칸올 라나다가 복괴 중앙 방송 위원회 리출단출 만나

데리고 온 며 배주 두 명z 끼여 있을 뿐이었읍니다
.

교통성 당 위원장올 비롯한 2등9의 특필 총 출명은 이 여 배우

들과 어울려 환담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를 모르고 있됐읍니다
.

일차2 여객?무가 2등칸에 들어서서

r열차는 이 역에서 잠시 f체되겠출니다J

하고 통고한 다을에야 특권 층은 눈이 위등그래져 쳐다 보간쥬

니다.

r어패서 늦어 ? J

교통성 당 위원장이 여객 전무를 노려보며 위압적인 움성으로

를었읍니다.

이객전무는 싯누린 를별(북괴는 릴도부를을 전쟁 준비를 위라

어 글대식으로 편성하피. 직위에 따라 계급장을. 붙이도록 규정하

였출니다. 찰별이찰 장군 계급장에 해랄)을 단 당 위원장을 보고

몸을 촌칫하며 주글올 약간 일였.읍니.다 .

r열차에 사고가 났나 ? J

r일차에는 고장이 없읍니다J

r그림 제 싫어 ? J

r앞에 장애가 생린다고 역장이 차를 못 떠나게 하고 있읍니다J

r장애 ? 무슨 ?애야 ? 잘 모르겠으면 역장을 블리와!J

찰시 루 력장이 를리. 들어왔읍니다. 할 위원장은 위엄있는 소

리로 를었읍니다
.

. r앞에 있다는 장애들이 도대체 펀가 ? ..

퍼리가 허렇게 센 역장에게도 대를 만말질이 었읍니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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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네, 2킬로 전방 터널앞예 선로를 침단해 가는고압선이 축 늘

어져 열차가 통과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J

여장은 공손히 대담했읍니다 .

r늘어진 전선의 지상 높이가 얼마나 되나? J

r그천 아직 재어 보지 못했읍터다J

그려자 당 위원장은 주먹으로 의차를 탕 찰읍니다 .

i통과할 수있는가 없는가를 겨냥해 보지두 '많고 열차를 매할

아 주었어 ? J

r측향해 오라구 사람을 보린읍니 차J .

역장의 이 대찰에 당위원장은 터욱성을띤읍니?.
r중주! 역장자격이 없는사찰이군. 이제측량을 보내서 어를

체해? 수송 임주가 얼마나 긴장괴 있는치 모르나? 칠도는

나라의 등인이야. 치가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피ai ? .인민 경

제는 얼어 붙는단 말인야J

r곧 돌아올 결니다J

r곧 돌아오는 게 뭐야? 역장이라는 게 월 하는거 야? 늘 열치.

가통피할 수있나살적보구그런위험할 사태가 떨어"]면 옐

차 통과가 가능한가 파악하구 있어야치 J

역장은 입을 다물고 글을 와들와들 떨됐읍니리..

그럼 열차를 통과시켜 !

역장이 떨만도 하였읍니 다.

고통성 당 위원장이라면 칠도 부문 간부 사업을 모두 할아 9 . .

는사람입니다. 이사찰 앞에 잘못 보이면 언제 즉이떨어길치

모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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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위원장은 역장을 노려본 채 손가락으로 의자출 두드리며 잠

시 무및인가 생각하는 및이터니 다시 입올 열었읍니다
.

r우선 차를 역에서 출발시켜. 고압선이 늘어진 앞쉐 가서 통과

할 수 있나 보구 가능하면 통과하고 알적면 들아와서 고압선을

보수할 때까지 기파리면 될 게 아니야J

당 위원장은 자기가 기발한 생각을 해띤다고 자찰스리운 미소

를 및고 여 배우들과 근처의 사람들을 들려 보詰읍니다
.

4시후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구했읍니마
.

열차는 이내 고압선이 늘어진 터널앞에 다다칸읍니다
.

선로를 청단할 고압선은 먹 없이 측 늘어져 있됐읍니다撚 7 3

압린 릴올 열차가 지나야 하는데 만일 고압선에 열차의 어느 부

분이 찰기만 하면 감전되 어 열차는 를타 버리고 말 것입니다
.

열차는 고압선 바로 못미처에서 팀춰 싫읍니다 .

교동성 당 위일장은 똥통한 를을 뒤뚱거리며 기관차 바로 뒤에

할린 2등간에서 뛰어 내린읍니다 .

r늘어진 고찰선 높이를 재 봐 ! 기관차가 지찰 수 있나 ? 기관

하만 지나면 무만히 빠길.데니까J 역장에게 지.시했읍니다 .

눈 짐각으로도 기관차는 통과찰만 하됐읍니구. 재어 보니 기관

차가 그런대로 통과할 수 있올 늪이였읍치다
.

r그것 봐. 위라구 그했어 ? 역에 그냥 있으면 시간만 괜히 낭

비할면. 하지 않았나. 응 ! 역장 등무. 진취성 있게 일하오. 그템

게 소극적으로 일하는 건 조린성도 아니야. 등맥을 맡은 사출들

이 정신을 차려야지. 알겠나 ? J

rf1 J

역장은 후 안도의 숨올 내쉬있읍니다. 당위될장천 말투로 보아

모가치를 떼지 않을 것으로 짐카이 가서였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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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림 열차를 통파시켜 !J

r너1J

당 위원장은 호기 있게.2등간으로 출라 탓읍니다 .

얼차에서 내려와 사태를 구경하고 있면사람들도 웅성대며 차에

올라 찰읍니다. 열차는 길게 기적을 울리며 출직이기 시각했읍니

다.

기관차는 고압신 밑올 무사히 통과하고 서서히 터널안으로 를

어린읍니다
.

2출간에 찰은 당리원장은 여배우들을 마주보며 템그레 미쇼를

지였읍니다. 내 송씨가 어떠냐는 자랑스려운 표정이었읍니다 .

바로 그 순간. 청천 벽력과 같은 사패가 일어찰읍니다 .

천들소리가 울리는가.및터니 당위원장과 곡배우들은 몸의 중

신을 諒. . 통로초 나법굴었읍니다 .

불길이 확 일어나고 검은 면기가 져차 반을 뒤덮됐읍니다 .

신을 소리, 아우성 소리 를길과 연기, 한 순간에 극옥으료 린

해 버렸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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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일이야 '?

교통성 당위될장은 불길 속예서 한 등반 및을 많고 헤매다가

9 내 정신을 차리고 구를 할로 차창을 걷어 간읍니다 .

깨어진 유리에 몸에 要기는 것도 의식하지 를하고 차 計으로

기어 떨어졌읍니다. 몸은 상처 투성이가 되고 갈갈이 및어친 옷

에 블은 피가 배어 나왔읍니다
.

객차 너릿 개가 를길에 침싸여 있있읍니다 .

를길이 커질 수륵 터널안은 이상할 냄새가 나는 치스가 차기 시

자했읍니다
.

당 위원장은 얼른 및드려 코를 측축한.찰에 학란읍니다. 출 및새

를찰아야 개스중독에 걸리지 많는다는 생각이 떠올라서였읍니 ..i..

누군가 그의 등를 誇고 앞으로 뛰어가다가 얼마 를 가서 l -SL

꾸라린읍니다. 이제는 신을 支리와 아우성포 아주 먼 곳에서 글

려오는 듯 했읍니다
.

당 위월장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굴 입구 즉을 향하여 힘을

머씨 기있읍니다. 얼마나 기었는7i 겨우 굴출 빠겨 나가서 보니

눈 프 고 출 수 없는 참루한 찰경이 필쳐져 있었읍니다출

새까찰게 타버친 시치들이 선로가애 질친히 놓여있됐고, 중차

강을 입은 사찰구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됐읍니다
.

누군지 달피와서 그를 들것에 실었읍니다 .

얼마 만 가서 당위될장은 신찰역 역잠실 침대로 을겨린읍니다
.

역장이 근심스리운 표정으로 그의 곁에 서 있였읍니다. 역장

를도 할이 아니었읍니마. 온 를이 그을음 투성이고 출 자락이 블

에 타 너를너덜 하였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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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찰게 된 일이야? J

당 위원장이 누은 채 아까와는 할리 백識는 초리로 역장에게

를있움니다
.

r아직 원인을 규명하는 중입니다J

r역장이 공손히 대찰했읍니카 .

r당신은 늘"하는 중"아라를 체 업버릇처림 리 버렸군 ! 상부

에 보고를 했소 ? J

r네, 사태만 보고를 했읍니다J

인장은 리리를 꾸부리고 당 위원장의 핀전에 입올 가까히 하고

나직한 소리로 및를였읍니다 .

r방금 면락을 찰았는데 사고가 워낙 커서 고위층이 직접 현장

출 시찰하러 때났다는 소식입니다J

r뭐 ? 고위층이 ? J

할 위될장은 눈을 부릅뜨고 침대에서 릴력 일어났읍니차. 그리

고는 맨발로 땅 바락에 내려 識읍니다 .

그는 잠시 꼿꼿이 서는글한 자세이적니 를에 중천을 많고 앞으

토 푹 료꾸라린읍니치..

역장이 손 를 사이도 없었읍니다
린 .

당 위원장은 른로리트 바박에 출은 피를 토하고 숨져 버릴읍니다 .

이것이 목한에서 쉬쉬하며 찰추어 버칼 <신찰 터널 사고>의 대

강입니다. 기찰차는 고압선 릴올 무사히 G과하였으나 열차 릴

뒤에 달및 방승실 차량(를괴는 객차 운행 포중의 공간주의 신편을

위해서 방송실을 여객 열차에 달고 다님니마) 안데나가 고압천에

부및쳐 감전된 것이됐읍니다 .

이 사고로 무려 3책여명이 를타 버리거나 개스에 질식되 어 죽

고 수 십 명의 부상자가 났읍니다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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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는 터무니 없는 경제계획을 세워 놓고 그를 탄수하도록 사

람를믈 즉.득하게 내를고있읍니다. 그래서 노등력은 글른 시설괴

기계들은 록사되고 적시예 보수를.하지 를해서 사태가 아주 나빠

집니다.

고압린이 늘어진 것도 그린 결과이고, 열차를 주리하게 내를은

처사도 모두 그릴데 월인이 있는 것띤니다. 그렇채 보면 부수한 생

명을 매漆아 간 자는바로 복괴의 고위층이라는 것이명백합니다

6. 여자 노농 적위대될

모진 군사 훈련에 시랄려

를한에는 l4o만명의 노농 적위대라는 예비군과 같은 것이 있출

니터..

출괴가 전쟁 준비를 찰성하려고 전 주민을주장착할마는 명목으

로 조직할 것입니다
.

남자는 열 여業살부리 마흔 4및살까괴, 여자는 열 여및살부

터 서른살까지 여기에 참가 하도록 되어 있읍니리..

출릴은 하루에 두 시간 섹, 일주일에 평군 열네시간을 할도록

적어 있읍니다
.

촌릴 시간은 매 직장의 실정에 따라 하루 절러 네 시간섹 할 수

도 있고 일 주일 를을 를아서 일요일에 열네 시간을 찰 수도 있읍

니다.

출릴이이찰 거의 군사 훈련으로 유격천 .사격 .를술.행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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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려다 진친좌니다 .

이 출릴에 남자들이 격는 고초도 적지 많지만 여자출를 .i7

.친찰 기경으로 a7l 고4올 합니다
.

촌린할 때린 흔히 소제 아까보 총(소총)출 애는데 이 쥬의 길이

가 촌찰까기 끼우면 l미터 66센치 입니다 .

키가 그리 료지 않은 여자들이 이 출출 메면 증학관(개머리환)

이 땅4) 길질 끌릴니다
.

이 촌冬 자꾸 추켜애고 가랑이가 친 남자들의 뒤를 따라 만 달

움절출 치며 따?가L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

하긴 어자에 치는 특혜가 있읍니다
.

릴흔하여 어린애를 찰으면 서른 살이 채 않피어도 노농 적위대

에서 매어 준마는 린입.니다 識.

시피출 가도 어린애를 출지 못하면 이 특헤를 받지 못할니다 .

그리니 시친 가서 아이를 못낳는 여자들의 고출은 이루 말찰

수 없읍니다
.

천만.살림올 하랴, 직장에4 노등올 하랴, 노농적위대 출편출

발으랴, 눈코 들 사이 없는 고초를 피읍니다 .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명양 종합 인제끙장 문선공 정 면희도

이릴 여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

남편 김 상도도 같은 공장에 다니지만 직장이 달하서 노농 적

위대의 같은 중대는 아및니바 .

결흔한지 다천 해가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읍니다 구

면최가 스들 여및 나이에 아직도 노농 적위대원으로 고된 출련

을 받는 것도 그 때를이있출니다 .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 너9 추운데서 편디디. 얻어진

병이라 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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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희는 그병이.기술 학교시절에 를에스며른 것으로 알고 있
옵니다.

일요 노증하 내몰릴 애마다 대통강가 공사장에서 들 슥에 들어

가 를을 찰찰됐읍니디..

찬들 속에 오래 들어가 설한 노등을 반복하니 병이 생긴 것입

.니7..

얼치 뿐이 아념니학
.

출한의 많은여성들이 이런병에결려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나

토 많읍니 다 .

병에길린 여자들이 많고, 또 고된노등이 계속되기 애문에 아

이를 잘 깆지 를합니다
.

7 래서 북한에서는 산아장려coi린애 많이낳도록)를 하고있출
니다.

아이를 여됐명이상찰아서 다기른리성들에게 <모성 영웅7 칭
료에 이르기까지 각종무쇠팅 이훈장을 수여하는 형편입니다를

그러니 면희처 령 고먼하는 여차들이 하나 들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할니미..

이린 연희의 몸이 갑자기 주거워 졌읍니다
.

아이가 있는 것을느끼고 얼희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읍니차
.

훈련에 절대로 바져서는 안돼 i

이런 연희가 리기를 느끼고 기매한 것은 부및보다도 결흔 생찰

다및 해만에 이제는 자기도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하는 대견U _

러움을 스스로 느졌기 때를입니다
.

그리고 로할 아이를 낳으면 고 지긋지출한 노등 적위대 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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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출'간f f.漆다4 Q小小서.z 그러하였읍니다.

아이를 旱 낙으피 서른 살까지 인 주일에 열 네 시간출 교라료

라 고된 글릴에 시할려 인 했었읍니..1.

정면천누 몸가집에 주척조신하였읍니다 .

무거글 들건도 들지 않고 버스고출 것도 타지 많고 노농 적위

대 출련에도 를이 아프다는 구실올 를인 일부려 빠됐읍니극
.

직장에 일올 하리 나가지 말간으면 를겠는데, 그렇게 극면 식

할 배급이 잘릴 것이므로 하는 수 없이 나가고는 하였읍니다
.

면희가 이려니 자면 직장과 노농 적위대 간부들의 눈에 .거출리

지 誇올 수가 없였읍니다
.

직장 할 비서가 노농 적위대 중대장을 결하고 있였읍니라 .

긴루는 직장 당 비서가 연희를 자기 방으료 블리 들였읍니라 .

r면희. 등무, 요새 여떻게 된 일이오? 그렇치 일치 열신이면

등무가 노등에 비적극적이니, 노농 적위대 출련에 두 린리이나

빠기고J

당 비서는 등태처림 떠적 마른 얼글을 일그려뜨리고 고게를 3 L

았읍니 바
.

r몸이 를편해서 그했어요.J

면희는 다소곳이 찰아서 대답했옵니다 .

r음이 불편하다면 천단서를 치야 절게 아니오 ? f릴에 두 a 바

졌다는 것은 한 주일 출을 몰아 때리 열 네 시간하는 우리 직장

실정에 비추어서 그렇지, 실은 스를 여諾.시간올 빠진 것으.및 된

단 말이오 ! J

이 말에 연희는 아주 대꾸도 못했옵니떠..

어린 애를 가졌으니 병원에 가 찰야 진단서를 받을 수도 없읍

니다. 오히려병원에서는 노동을 기리하려 한다고 적병이라 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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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찰 비서의 무뚝뚝한 읍성이 다시 을란읍니다
.

r류부가 훈련에 빠지면 터.른 여성등무들에게 를라 많른영향

출 준다는 것을 및설하오. 두번 빠진 것만 해투 출서할 수 없지

만동무 및.굴출 보니몸이시됐치 誇은 것같아서 내가7i난 7l.

간 것은 봐 주겠.t.J

r고맙습니 다.J

r치나 이번일요일 촌릴에는 결대로 빠져서는 안적초! 알漆
오 ? J

띤희는 고차를 떨군 채 아부 대답을 못합니다
.

아까직장f시판에 를은 이번노농적위대 글련내웅을 보니..

간악지대 유격전으로 되어 있었읍니파
.

부거운 초총찰 메고 산을 달려.야 하는출린인니다
.

그훈릴을 치르노라면 만드시 태아에게 영향이미칠것입니다
아니 잘못하면 유간될 수도 있읍니다

.

면희는 를을 부르르 떨있읍니다.. .

r당 비서등기 이면만은 종매주세요. 다글부터는 꼭참가찰.
테니까요. J

이린유격전 훈련만이라도 우선빠지고 봐야겠다는 생각에사
한 찰이있읍니다

.

당 비서의 눈초리가 사나와 졌읍니다
.

r그게 무슨 소친가 ! 보아주니까 아주형편 없는소릴하는군
.

정 그렇다면 나는중대장으로서 등주한해 명령하겠오. 이번출란

에는 절대로 바져서는 안되오 ! 알호오 ! 돌아가오 !J

절희는 당.비치의 서를에 질려서 무를을 및며딴을나간읍니다
친 .

질로 긴 한출이 를찰읍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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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가를 강행군

드터어 일 네 시간 등반 군사 유격 촌피을 받는 일요일이 들아

찰읍니 다
.

렇양 종합 인쇄공장 문천공 피 면희는 적위대 군복에 모자를

& x 집합 장소로 정해진 인좌 공장 라당으로 나랐읍니다구

새벽 바찰에 를이 선듯 선.를 했읍니다 .

r면치 글무, 을리 나찰군 !J

직찰 죽데장이 깡마른 얼굴에 데교는 듯한 웃출을 친고 찰 마터

면졌읍니다
.

주 번 리이나 촌련예 빠됐으니 오늘이 야 네가 반 오고 천디랴

하 는 표정이있읍니디
.

시간이 되자 당 비서는 중대원을 집할시찰읍니다 .

절십 여명 가운데 ? 가 대원들이 스주명 가향 피었읍니다 .

치개가 스무 살 반f의 처리들이였고, 스를 여및 살 된 연희 나

.이 또래는 몇명 안되있읍니 다
.

서른 살 만 노처녀가 하나 있었고, 시집은 랐으나 아긱 아이를

찰치 를하여 서른 살이 찰 때까지 훈릴을 받아야 하는 스들 일여

일 살 된 여자들이 및 이됐令니다
.

연희는 나이 든 여자 대원들과 할께 대출 델 뒤에 린읍니다 .

필호를 끝인 근대찰이 이날 출릴에 대하여 잠시 뇌까립니다 .

r오늘은 촌릴 참가을이 를소 ! ?.석자가 많으면 천리마 칭호

쟁취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동무들이 더 잘 알 것이오, 정 면희

등무는 를이 를친한 데도 오늘 출릴에 참가했오. 참 기특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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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면희즉출릴끗쳐다보沿읍니다. 그눈초리는 기특하

하는 랄과는 발리매서웠읍니다
.

r요전 번주 번빠친책릴을 주어야 할것이지만 오늘 참가할

열성으로 보아서 .응서해 주됐소 ! 오틀 훈릴은 유격전이오. 장
支 는 사등 반광원산이오. 이제부터 그곳까지 행군할 것이오J

연희는 눈 앞이 아절했읍니다
.

사등한광원산까지 가리면 상십리는 결어야 합니다
.

(를 일 났구나 ! 를이 이렇게 무거윤데 ......)

연희는 저도. 모르게 슨이 배로간읍니다. 꿈를거리는 태아가
z껴지는 듯 했읍니다

.

부슨 일이있어도 이릴아기만은 낳으려고 결심했됐읍니다출
아이를 못 가극면 서른살까지 교박 군사출편에 시달려 야한

.마는 생각 애를만이 아니있읍니다
.

결흔후다및해만에 가좌보는아기입니다. 어찰게든 찰아야

랄니라. 그리서 윽을먹으면서도 두번군사촌릴에 4졌읍니다
출

이번 훈린포 빠졌으면 하였지만 당비서가 울려.대는 바람에 끌
려 나온 것이됐읍니다

.

당비서비위를 거슬리면 직장에서 를겨나게 될핀이고, 7 Ej

리면 식량배급이 끓어져 살기더욱어려워질 것을어이하랴 ! 료

이보다나쁜중노등 직장으로 를겨날 것도경이찰읍니파
.

r앞으로 갓 !J

구령이 울렸음니마
.

모주 어깨예 소총을 메고 걸치 갑니다
.

를파스가 긴 남자대원글이 대열핀두에 서서성글성큼 걸어가
니.연희네를은 7 뒤를따라가느라고 가괌만달음질을 치고는 했



읍니다.

십리 가량은 그릴 대로 따라 찰 수가 있었읍니다 .

그리나 시소리 를 가서부터는 아친 배가 켕기기 시작했읍니다

숨도 차차 가빠졌읍니다
.

. 전쟁 준비에 희생되는 슬른 운명들

정 면희의 이마에는 식은 땀 방울이 송글송글 및혀 올랐읍니다 구

할 손으로 캠겨7i는 아것 배를 움켜쥐고 대열에서 떨어지지 誇

으려고 안간힘올 流으나 자꾸 뒤로 처지는 것을 어절 수가 없禁

읍니다.

r언니 ! 핀 일예요. 얼굴이 백짓장 같은 걸 봐 !J

한 여대원이 눈이 등그래서, 를희 곁으로 와 팔장출 끼고 부측

해 주었읍니다
.

r어보세요 ! 앞에가는 남성 동주 ! 면희 등무가 괴로와 하는라

총이나 대신 매고 가요 ! J

그 여 대원이 소리쳤으나 남자는 릴끗 적돌아 볼 뿐 거들어 주

려고 하지 않습니다
.

r총은 대원의 생명이오. 그찰 남에게 주고 전투는 어떻계 하漆

A ! J

오히려 꾸릴는 조입니 다
.

대일 뒤가 소란해 지자 중대장이 걸음출 늦춰 이들 곁으로 찰

움니다.

심상치 많은 면치의 얼굴을 보고는 찰방귀를 나직히 리고 야릇

한 미소를 지됐읍니구. 그적나 이외에2 r증대 것J하는 구령을

내렸읍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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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 적위대 중대는 템춰싫읍니다
.

대동강 건너미루나부가 줄지어 천곳이었읍니다. 중대장이 대

열 앞에 나띤읍니파
.

r여기서 찰시쥬식하겠소 ! 삼십리도 반되는 행군에 낙오자가

쟁긴다는 것은중대의 수치요 ! 류식시간에 각소대 별로 피상기

학습올 하오! 치금 M 및여성동무들이 지친것같은데 낙오자

내는 소대는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 운동에서 매 버리겠소
.

각 소대별로 류식 !J

연희는 무너극듯 그 자리에 주저誇아 버렸읍니다
.

여대될 두명이 그를 부축하여 를밭에 찰했읍니다
.

소대찰은 그런 편희는 아찰를 하지않고 어내 회상기(일정때 천

일성이가 만주에서 싸출을 잘린다고 허위날조하여 만든 책) 학습

을 시작했읍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제즉이 었읍니다
.

소대장은 회상기를 計고 나서 일장 면설을 할니다
.

r보시오 ! 항일 투사들은 갖은 어려움을 무를쓰고 라및소, 우

리가 7i금 리는 행군은 고찰이라는 말을 붙이기 조차 어색할 정

도 로 수월한 것이오 ! 그런데 박오가가 생기려 하구 있초! 정

연획동무는 주 번씩이나 훈련에 빠릿으니, 응당 그렇계 될 수 밖

에 없소 ! 정신을 차리시오 ! 친 일성 수령의 정신을 따라서 끝

까괴 견디어 내야 할 것이오 !J

다시 행군이 사작되 었읍니다
.

그리나 정 연희는 열 발자욱도 못가서 때를 끌어위고 털색 주

저 찰았읍니 다
.

이를 할물고 일어서 려고 하였으나 배알이 뒤를리서 신을소리를

리르고 그 자리에 쓰려치고 받았읍니파
.

딘린한 무려운 를으로 이십 리길? 총한때고 달誰으니, 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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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될 수 밖에 없읍니 다. .

우 를리든 대될들활 헤치고 중대장이 나서서 브리진 델치를 내

터다 보고 투일거 렸읍니다 .

r평시 를련을 7.j을리하니까 이리 될 수 밖에 없지.! 공장 병원

.2 .a 보내오 ! 한 .차람 때문에 숱한 사람이 출련에 지장을 할

게 됐군 ! J

연희는 곧 긍장 병원으로 옮천졌읍기다 .

그리나 병원 입원실이 만원이 어인 집에 데려다 누이고 약출 지

어다 먹있읍니다 .

아이를 낳아 보려던 면희의 소망은 를어졌읍니다 .

남편인 김 상도가 극진히 간호.했지만 연피는 자리에서 일리냐

지 못했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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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갈수륵시름시름 여위어가터니, 끝내자리에서일어날수

없는 를이 치됐읍녀다.

북한의 찰 여자 노를 적위대원의 슬픈 운명입니다
.

오 늘 도 확한 여성들은 를괴의 전쟁 준비에 내들려 쓰라린 고G

출 터고 있읍니 다
.

7. 여자 방직꽁의 비극

아침이면 커지는 편리화

찰차방직.공장에 근무하는방직공 최 현숙은 스들 일급 나이

에 두 아들을 거느린 어머니입니다
.

할편은 같은공장의 기계수리공으료 일하고 그는방직기 앞9r

서 온종일 일합니 다
.

.른 아이는 인및학교(.국띤학교)예 보내고 카은것은 공장탁#
소 에 맡졌다가 노동이 끝난저벽늦.게야 찾아업고 집으료 들아
출니다.

이찰치 현숙출 퇴근 길에신발상점에 를렸읍니파
.

신고 있는편리화(를리퍼 식으로 된운동화)에 새끼발가락 언

저리가 인져서 리어져 나와 있있읍니다
.

r찰를 짜핀 드릴까요 ? J

여점원은 이렇게 를고편숙이가 요구하는 대로 검정색 편리차
를 내 놓았읍니다

.



련숙이 신어 보니 찰이 아플 정도로 꽉 끼됐읍니다 수

r아유 너주 작네요.J

여점원이 호들갑올 떨었음니다 .

릴숙은 여접원을 출끗 쳐다보며 힘 없는 소려로 한 마터 했읍
.

f 다.

r이게 찰는 거예요.J

r그렇게 꽉 죄는데요 ? J

r점원 동를 아직 조르시는군요. 방직끙의 편리차는 밤에는 작

바지구 아침에는 커진다우.J

r그게 주슨 말블이세요 ? J

편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란읍니다 .

편리화라는 이름으로 를리는 이 운동화는 글리퍼 식으로 되어

일어서 신고 끈을 대거나 풀 필요가 없읍니 다. 그래서 신기 편리

.하다 하여 핀리화라고 부로는 것입니다
.

운동화 끈을 매고 를기도 귀찰을 지경으로 지치는 여성 노등자

를이 거의 이.신을 택합니파
.

천숙이는 돈을 치러 주고 밖으로 나왔읍니다 .

석절원이 이상스리운 支릴 하는 사찰 다 보겠다는 듯한 시선을

를숙이 등에 주교 있었읍니다
.

헌숙은 제가 한 소리지만 그럴 듯한 할을 하됐파고 생각하며

를 웃출을 지됐읍니다
.

방직공의 신은 단에는 작아지고 아침예는 커진파는 말은 저벽

씨면 하루 종일 방직기 앞에서 서성대다 보니 발이 출통 부어 올

라서.신발이 꼭 죄어 글고 잠자고 찰 아침이면 할 새 부기가 빠져

.씨 신발이 릴링해친다z 것을 두고. 한 초리였읍니다. .

북할에 부릇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므로 이런 고통을 겪지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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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도 방직공들은 마기대 운동(방직기계의 기대 여려 개를

카루기 운동)이니, 8자식 기대 절결운동이니, 하는 따위의 가측

할 노동에 내몰기 위한 운등에 온 종일 수십리 길을 걷는 것과

같이들아치느로 발의부기가 더욱신한 것입니다
.

현숙이가 따져 봐도 하루 찰십리 이상은 걷는 셈이피있읍니다
燎

분만 아니라 공장에서 노동이 끝나면 집에 들아와 저터 식사 준비

를 해야 하고, 아이들과 어른를 발래를 해야하고, 자질구레한 일

페 시달려야 합니다 .

그러다가 할편이 밤 열 시가 넘어 돌아오면 밥을 먹고 를아 떨

어집니다 .

아니, 誇아 떨어질 수도 없이 주슨 화의니 해서 또, 편히 쉴 시

긴을 주지 않습니 다
.

이를찰 아침에는, 또 5시를에 인릴 만장이 r청소요 ! 청소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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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청소)를 하리 나가야 할인인. 이렇계 하루가 다시 시찰괴어 -2.

하릴서 문을 두드리면 눈을 비비며 및자주를 들고 집체 청소(잡

된 ? 동 생촬이 게속치는 것입니다 .

그적니 펀리화를 두고 저로서도 그릴듯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릴 것입니다
.

그리나 편숙은 가기가 한 그럴글한 소리 때를에 큰 G별볼 당

하게 될 줄은 짐각조차 하지 를했읍니다
.

그건 ?동적 9 언이요!

방직공 최 현숙이 공장 당 위원장실로 를려글어 간 것은 3 .z

부터 며칠 뒤였읍니다 .

당위월장은 현숙을 찰찰하게 찰아 들였읍니다
.

정소에는 현숙에게 매우 친절하차 굴고 때로는 은근히 능청U

리운 초리까지 하던 자였읍니다
.

나이오십이 넘있는데 살이 피등리등꺼서 사십 안찰으로 計에

안보였 읍니다
.

현숙이가 방직기 앞에서 열신히 일하노라면 제법 의젖이 등는

마득거 는. 주며 .

r천숙 동문생길새나 일송리로 보아서 아주출륭찰 동무란 말이

야, 아들이 발리 됐으면 며느리를 삼았겠는리 , 아깝게 놓친거든J.

하고 너틸 출출를 출고는 하였읍니다 .

당 위원장이 유들유둘해서 여간 귀할은 존재라는 것출 찰고 있

있리만, 아이가 들이나 달리고 찰편이 같은 공장에극 일하고 있는

자기"il게 까지 그련 농담올 면지는 데는 매우 를리했됐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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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편데 이 날은 전과 같은 너스레도 떨사 많고 찬기운을 풍기

며 천숙을 및냉하채 건때다 보고 있됐읍니다 .

r현숙 동무, 동무가 요새 귀신이 곡할 소릴 하구 다년다터 ? 당

위원장이 대뜸 던진 들음이 됐읍니다
.

r아니, = 게 주슨 말를이 셔요? J

당 위원장은 천상을 주먹으로 랄 치고 의자에서 별먹 일어린읍

니w..

r패 시치치를 떼는가? 동글 아주 엄중한 인등을 하구 다극는

이색 분자오 !J

당 위원장은 헌숙올 노려 보며 호출을 릴읍니다
.

r저는 영문을 모르겠는데요? J

편숙은 떨려 오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아래 입술를 지그시

깨물었읍니마
.

r모른다? 를소 ! 지금 방직공들 속에 이상한 소리가 떠들피

있는 것은 알 데지 워 ? 방직공의 신랄은 아침에는 커지고 저벽

에는 각아진다구 ? J

이 소리를 들고야 릴숙은 가습에 매치는 것이 있었읍니 다
.

및전에 신발 상점에서 찰 제랄이저로서도 그럴를극여 파을찰

및 기대에서 일하는 방차공에게 그린 소릴 또 하고 웃어버친 일

이 있됐읍니다 .

그 방직공도 온 종일 일하인 발이부어신발이 작아지고 차침에

는 할새 부기가 빠져서 신발이 릴해지는 것올 체험하고 있는 력라

서로 그럴 듯한 말이라4 맞장구를 쳤있읍니다
.

그 말이할 입두 입천너 피지며, . 당 위원장의 귀에 들어간

료양이 됐읍니다.

r그천 아주 엄중할 반동적 발인이요. 우리 당의 여성 노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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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책을 비방하는 찰언이란 랄이오 ! 오늘 우리가 천리마를 타고

전친해야 할 시기에 방직공들의 사기를 떨구고 .를정한 야기할

반등적 요소가 다분한 말이찰 것을알고 했는가 모르고 .했는
가 ? J

현숙은 겁예질려서 오들오들떨고있됐읍니다. 자기가 한말.
이 그트록 엄중한 과오로 단정될 줄은짐차도 못했있읍니.다.
이런현숙을 당위월장은 를개가 병아리를 챌애와 같은 눈료

리로매섭게 노려보고다시입을열됐읍니다. 그리나 목소리 는

좌외예도 가라찰고 부드려됐읍니다
.

r범한 과오의 일중성으로 보아대중앞예비찰을 톡톡히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나, 우선현숙동주가 어떤사찰인지 도

떠알아블겸, 교육도 줄겸해서 내가4칠괴도해 보기로 하린

소 . J

릴으료는 보아주는 듯한말이있으나 천숙의 카출에는 터T 출
안을 반겨 주됐읍니다

.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들

긍장 당위원장이 방직공 최현숙에게 처음준 교양은 교양이
el7l 는다도 침포있읍니다출

현숙의 긴머리채를 자르라고 린읍니다출

r리리채를 자르다니 오?J

r현숙 동를아직4르고 있있면가 ? 일전에 6간사고할이보J
그제야 현숙은 가출에 매치는 것이있됐읍니다囑
며칠 전, 한 여직공이 편머리채가 기계에 말리들어가는 바찰

에증상을 입는사고를 띤됐읍니다
.



r7녀 방직공들은 거외 단발이라 일 없지만, 가징 부인들이 야

찰이란. 말이오. 머리 수건올 쓰긴 하지만 일하다 할이 나거나 귀

찰으면 풀어 램개쳐서 사고를 일으절 수있긴든..천숙 동무! 를
무는 일단 과오를 저질렸으니 이번에 를은 모범 출 보여서 인어

버려야지 . J

당 위원장이 늘어 놓은 긴 잔소리를 린숙은 즉득히 를고만 있

있읍니다
.

r어떻소? 해낼만 하오 ? J

현숙은 얼른 대답이 나가지 많았읍니다
.

머리채를 자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나 아이들을 기느린

어머니 가 단발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즉스럽겠는지 남

이 주어라 하됐는지 모범으로 보다 비출지나 않을린지 얼려치됐

읍니다.

r를 생각해 보겠어요.J

편숙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읍니다 .

당 위일장은 r층 !J하고 글방귀를 리고 현속이를 무척 불패하

게 를겨 보았읍니다 .

이린 식의 z양 이 며칠 동반 서너 차례 반복 되있읍니인
찰

그려나 현숙은 머리채를 자르지 않았읍니다.

남편과 상의라니 필적 뛰었읍니다 .

r그게 무슨 정신 바천 소리야? 누구 망신시키리구 그래. 여기

가 중국인 줄 알아 ? 거.기선 시집가면 단발을 할다떠군 ! 별끌

다 보겠다. 정 그렇다면 리머하면 될 거 아니야 !J

r퍼머가 아니라 찰라야 할다니까요.J

r어했든 란체 ! 모및이구 개나발이구 모템이 내 얼굴에 똥칠할

c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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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글은 차마 찰편에게 제가 한 @ 언이. 발생이되어 당 위원장

및데 그찰 강요를 당하교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읍니다
.

"i림게 되어 쳔숙이 끝내 고집을 부리자 당위될장은 방직 칙

를 찰 총회 비찰 무대에 릴숙을 몰아 세웠읍니 다
.

r찰직 공의 신발큰 밤에는 작아지고 아침에는 철렁해진다J는 말

를 하극방직공들의 노등 생찰출 비방하고 차기를 저락시키려 a .

랄 사상 근월출 릴어 놓으라는 것이됐읍니다
.

현숙른 호된 비찰을 받는 정신적인 고통속에 나날을 보漆읍니

4 .

r어디서 그 따위 소린 생각해 내가지구 그 꼴이야 !J

남편른 동정 대린 오히려 역정을 부렸읍니 다
.

여기에 육체적으로 힘겨운 노동 생활이 겹치니 하루 하루 야위

이저만 찰읍니 파
.

떠만 앙상해서 직장을 며칠직 쉬고는 할 수 밖에 없있읍니다 .

그려면 또 친찰서 없이 결근을 찬다고 비환출 할읍니다
.

고통을 반고 그찰 그날을 보내는 찰 여자의 싱활이됐읍니다 .

이런 생활을 린는 이자는 릴슥이 하나 뿐이 차님니다 .

출한의 많은 어성들이 이런 고통스긴운 불행한 생찰슥에 신출

하 고 있읍니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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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흥 찰산폭 동

이건 ? 지나소 여들만 못해 !

렇안남도 성천군의 남단, 언진간백의 산를기가 및어간이찰은

곳에 성흥 광산이라는 금광이 있응니다
.

치성출광간에서 얼마떨어지지 않은회창땅에는 산골마다

l撚군부대 주장 공비 출련생들이 득실득실하었읍니다
.

자면 린홍 광간은 공비 출련생들의 특권 행세에 피해를 입고는

하였읍니다
.

광간 사찰들은 누구나 l24군부대 하면 이만살을 치푸렸읍니다
.

그련데 금년에 들어서면서 초름이 별다 하게 광산 마을에 고추

장을 를쳐간다, 개를 잡아간다, 때를는 창고를 습격하Q 털어가

는 난동을 일삼던 공비 출릴생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읍니다
.

이럭저럭 찰이가서 l24군부대 에대할 말를이 사람들의 입에서
가셔졌읍니다 .

그리면 어느 날
.

광산에 열마섯권의 청년이.광부로 배치되어 왔읍니다
.

그려나이열다및명의 이력서를하나하나 출어보면 광간 당

비서는 이만살을 정그리고 입할을 다시있읍니다
.

그들이 로구 l24군부대 제대자들이됐면 것 입니다
.

일전에 당비서가 림양린로 회의를 漆올애, l24군부대에 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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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출 새로?충하고 천이많거나 병든자글을 제대시킨다고 를

었는데 바로 그 제대가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요즈을 l24군부대 침포가 광산에 미치지 않은 것도 아마 부대

원출 갈기 때를이라는 집각이 랐읍니다
.

당 비시는 새료온자들이 반갑지 않찰옵니다
.

공비 출련생 출신이니 특권의식이 강하고 성질이 난폭하리 한
루기 어리출 초이라는걱정이와띤읍니 다차

아니나다를까 바로그날저박에말정이일어났읍니 다
.

당비서실료 낯및이 질린기?원이 달려 들어 랐읍니다출

r비서 동지! 식당에인 페싸출이 별어린읍니다. 새료온출

마및명과 광부수십명이 맞붙어 치구받구난장판입니다수 손 쓸.

수로 얼는 형편입니다J

r으흗 ! 짐각보다 조급히 난등을 피우는군 !J

당비서는 의외로 침착하게 내뱉고 콧방귀를 키됐움니다
.

r그대로 주면사상자가 날것같습니다. 속히손을쓰식야죠J
r내버 리 두어 ! 안전부애서 어련T 처리하지 誇을라구, 그출

열다및명이 얼마나 백올추됐어 ? 아무리 훈릴을 받았다구 하지

만수리명 찰부들한데 어필수있겠어 ? 아마지금를은 열다섯템

이모두 넘치가 되서는어졌올 거야, 흔이나야길이들지, 그차

싸출은 패 를됐나 ? J

r열 학섯놈6 식사출 하면서 이건돼지나. 소여를만도 못찰

걸쳐먹? 차는구나 했다는 겁니다. 곁리있면한광부가 그리면

이걷먹구사는우린피지란 말이냐구 대들자 새료온놈하나가

주먹질을 찰게 바움의 시각이랍니다J

r흐음 ! 알았오, l24군부대체서 찰 쳐먹던 버글이 나왔군 그래.

하여간 골치아픈놈들을 받았단 말이야. 어디할께식당으로 갸



터.세, 벌씨 결찰은 났출 데니 말이야J

당 치서는 인도원을 이끌고 사천힌찰인 치당으로 향하였읍니다 .

구둣발로 력을 걷어 차

당 비서의 침각대로 라움은 끝찰읍니다
.

싸움찰이됐편 식당 앞.마당은 조응했읍니 7 .

식당 를 할예 아까보총을 료나든 만전원들이 시성대고 있다가

찰 비서를 보고 경레를 척 를됐읍니극
.

w 떻게 되됐소 ? J

당 비서가 묻자 찰 안전원이 나직한 소리츠 대담합니다
.

r열 다섯 늘이 다 녹초가 됐읍니다. 지금 식당 란에 늘어저 있

읍 니다J

r광부들은 ? J

r몇명 부상자들을 비리구 모주 출쁠이 헤어졌출니다J

당 비서와 피도원은 직당 할으로 들어 띤읍니다 .

반전원의 말대로 열 파섯명 이 식당 한구석 에 눕거나 誇아서 씨

근 대고 있있읍니다
.

얼굴들이 릴기어 피가엉겨붙윤 것으로 보아흐피게 얻어맞은

를골입 니다
.

안전 부장이 반전원들 서및을 데리고 그들 곁에 지리서 킨다가

강 비서를 보고 인사를 하였읍니다 .

r부장 등주, 새로 운 동쿠를f1 대찰 대접이 말이 아곡구만J

당 비서의 이련 소리에 반전 부장은 릴장한 료정올 치있으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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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꾸는 하리 않았읍니다 .

r병원 등무들는 데려다가 다친 동무를 치료라두 해 주직야지J

r의사와 간료원이 왔있읍니다. 적 출무를이 치료구 인구 필요

없다구 주력을 마구 휘들려서 기겁출 해 도망처 찰읍니다J

r으을 ! J

당 비치는 나직이 신출 소리를 극르고 피투성 이가 된 열 다릴

을 즉 출어 보았읍니다 .

모두 시신올 자기에게 집증하고 있됐는데 눈마학 적의가 이글

거리친 있었읍니다주 .

당 비서는 가출이 섬및했으나 리연스련 표정을 짓고 일부러 부

드럽게 말識출니다
.

r등주들, 찰 안됐소. 찰 찰산 당 비서요. 등무들이 남반부 폭동.

을 위해 결사대가 되겠다고 및서했면 사람들이라는 걸 랄고 띤

소 . 오늘 사건은 등무들과 광부글이 서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발

생한 것이라고.보.t.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를제를 세우 .

리 않린소J

r거 째 인심 보시는데, 문제t 세운파면 어떻게 하겠다는 길니.

7) ? J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비웃으며, 네면친 소리였움니

다.

당 비서는 노기가 을궉 치받친으나, 꾹 를리 찰고 그 청년을

유핀히 살펴 보았읍니다 .

o]제 스물 다및살이 될까 말까 할 나이인 데, 력 오돌지게 생漆

읍니다.

앞, 이마가 툭 매어져 나오고 눈알이 깊였고, 그 속에 박친 찰 .

은 눈이 유난히 반찰이있읍리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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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를무. 이름이 뭐요?J

당비서가 를는말예칭년은 콧방귀를 리있출니다.

r이름을 대락를 주서워서 떨까봐그러쥬? 이래봐주즉을의
글전선올 넘으라고 해도눈하나꼼작할 치가아니란 말이요. 나
는 천 창기요 !J

r") 새끼가 얻다대구하는 말버릇이 야!J
반전 부장이 꽥 소리지르며 구를발로 천창기의. 력을걷어간

읍니다.

r으윽 !J

김창기는 볼을움켜쥐됐읍니다
. 그의 손가찰 사이로 를은 피

가 를리서 식당활크리 JU_ 바닥예 일어집니다. .

r촌피검 하지마오. 좋소! 동무들 우린치료를 하구 치일 다
시찰만나지. 동주들두 할할이있을리니까J
당 비서는 이런찰올를기고 치도원과 함께침하니 나가 버띤

읍니다.

목숨 바쳐 일한 대가

그날 찰.

l24군부대 제대가 얼파및명은 피투성 이小된 및를을 대강 밖
a . 성흥 광간 광부합숙소 른방하나란히 누웠읍니다.
몇및은 눕자마자 코를드르렇거란으나 천차:를비를한 다수

인원은 눈출랄등찰등 뜬채깊은한숨만 내쉬4 있있읍니다.
천 차기의 곁에는 l料군부대리서 같은중대에 있있던 박획신

피라는 몸이장대한 청년이 누워있있옵니파.
라희섭은 찰부들과 결투에치 ?:ol 다친 듯 긍중 많는.소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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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출나다.

r이 새리야 ! 낑낑대치를마라! 찰출자겠극 !J

창기가 투덜대자 획섭른 찰는소리를 뚝그쳤읍니다.

창기는 l24군부대 내에서.& 포독하기조 손틀히는인들치 였읍니

다. 그래서 득사라는 릴명이출어있었쥬니다囑

r희섭이, 않는 소리고만하구 너애린놈및?이니. * 71U) tl?

및 ! J

r글한 놈이 달려들어. 못매질을 했는데 어떻게.다기억.해 ?J .
r;i림 이새끼야, 년그대로 당하구두 들리설 셈이냐? J

창기의 할이 차차독을를은듯찰카로워 집7다. 희섭은 입를

다들어 치란읍니다.

r찰그냥반있을데다!.반전부장, 그새끼구를발로 내 력

을 것이諒.것즉 ! 두구보자! 내앞에주릎끓올찰이있을?

다 ! J

창기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한동란씨근대 었읍니다출

r찰기 말이 맞차! 나두날친새끼얼글을 잘기억하구 있다!J

저편 구석에서누군지 이린소리를 했읍니끓찰

창기는 별력일어나誇았읍니다 .

r이대로 있지誇구바블사람은 일어나 찰아보치. ! J

찰기의 이린 소리에 여기저기서 를출를즉 일어나 찰았읍니라:

여및명 이었읍니다. 치섭이도마지못해 일어났읍니다 .

r희섭 등를, 찰놈얼찰도 로른나면서 ? J

누군지 린정대었읍니다.

r얼를은 모르지만, 어流든 우린생사고락을 함께한전우아

닌가. 너희들 나서련 나두나선다 ! J

r좋아 ! 이래서 등지애가 를단말이야! J



창기는 희섭. 의 슨을 꽉 찰았움니다.

.r차 오늘 출직이 말하꼭만 난 광산 막장(갱)에 내리가직 두터

치괴림 찰찰 파는 초및은 못하겠다.J

찰피는 한존을 쉬고 말을 이됐읍니다. .

r혁명을 위해서 목출 바쳐 일한 대가가 바로 이거할 말인라?

@무들두 나간# 찰은 신천띤5 반다J

누군하 71록 구석에서 한 마터 찰출니다
.

r옳은 말이야. 핀 튜핀피.? 를논가 부상을 할찰 찰은 상치가

및어서 승기찬 땅글 슥에 네려가면 자꾸 주서및 거란 말이야 !

천장 t 언제 우리가 죽활을 두려워 린던가 ! 이렇게 피 투성이가

피도록 당하구 가만 었으면 남자가 아니..‥ J

차기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됐움니다
구

마을 같아치는 할장 광간 안전부를 글이치고 흔란을 를.으리떠

복수를 하고 찰었움니다. 그리나 창기는 교활한 인글이었읍니차 .

반전부를 치려면 습격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지금 즉초가 된

를들도 및마간 치복되어야 했읍니다
.

r오늘은 이만 자가! 내일 내가 당 비서를 찾아가 모두 알찰를

자리에 배치해 달라구 부락해 보겠다. 그리나 이건 애를 기다리

는 거7.. 가해자들의 얼찰은 단단히 기억해 주자 !J

. .

우르르 꽝 ! 루너진 광간

린출 금광 당국에서는 l24군부대 제대자 열 다섯명을 모주 운

확끙으로 배치識읍니.i..

운광공이란 땅속 깊은 막장에서 착암공들이 파헤친 광석올 밀

차로 운만하는 중노등치 당당자였읍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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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기가 당 비서를 찾아가 저들을 광간에서 가장 어치운 . .

동 부분예 배치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고 따린읍니다 .

당 비서는 팅그레 야릇한 미소를 것고 대납했읍니다 .

r다른 사찰들이 그런 질문을 했터라면 s가곡가 열개 달찰어두

모자랐을 것이오, 등부들이 지만 찰 남만부 혁명를 위한 어려운

싸움을 하였다니 참고 봐 주는 거요. 등무 생각해 보오. 동무들

열다릿명 가운데 광산 일을 아는 사찰은 하나도 없소. 그리니 운

장공으로 배치할 수 밖에 없됐던 것이오. 과거에 당과 혁명을 위

해 일하던 정신으로 잘 해 핀오. 앞으로 광간 일에 익숙해지린

다시 고려해서 배치하겠소J

긴 차기는 당 비서의 빈정대는 말주에 차가 머러 끝까지 치할

었으나 맞설만한 이츄를 찾지 를해서 .그냥 돌아서 나찰읍니다 .

그러나 속으로는 r어디 보카 ! 네 놈이 .내 앞에 부릎올 글을

날이 없나 !J 하고 이를 갈았읍니마..

창기의 슥셈은 제대자 열 다천명이 모두 힘겨운 노통에 71차

그대로는 더 지템하기 어려운 형편에 떨어편을 때 그들을 충동하

여 저를을 짓많고 욕보인 안2부를 습격하고 무서운 소란출 피우

a1.는 것이있읍니다 .

창기의 생각은 하나 하나 맞아를어 찰읍니다 .

습기찬 f 하 막장에서 무거운 밀차를 미는 중노동은 제대차글

의 불만을 터뜨려 놓았출니다 .

r젠장 ! 특숨을 내걸고 부장공비 출련을 죽도륵 할았면 대가가

그래 겨우 이거란 찰이야 !J

카 희섭이 할 투성이가 된 얼굴을 를지z며 불정을 했읍니다 .

r누가 아니래. 엠병 診을 놈의 새끼들 ! 차계루 구멍이나 를구

폭약으주 터뜨리는 쉬운 일은 저를이 하구 돌가루 면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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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릴 릴어 찰어 출막히 fl 하구 !J

핀두들 투릴대었읍니라 .

키 창기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는올 번뜩이고 있됐읍니차. 그외

눈에는 차차 살기가 터들D읍니다 .

이력치럭 한 주일이 지찰 어느 찰, 이날도 막장을 폭파한 뒤

편피가 자욱찰 굴 속으로 광석올 나르려고 들어가게 되였읍니작
.

천 차기가 릴차를 밀고 들어서려는 데 r끼익 !J하고 동발목 괴

는 초리가 찰옵니파
.

r피거라, 통찰이 교이나 되다J

뒤에서 초리가 나터니 를은 라부가 달려와서 가스 등으로 중찰

목출 살펴보s출니 다
.

r란되겠는 결, 튜.할이 할출 를려J

늘은 장부가 흔잣랄처링 중얼있움니다
.

통발목이 지압에 괴어 누런 진을 찰리고 있諒출니바
.

r부지직J하는 요란한 소리가 그 자리에 우뚝우뚝 선 사찰들글

초름끼 치게 했읍니다
.

r도망처라 ! 글이 무너친..÷ ! J

늘은 광부가 소리치며 입구 즉을 향해 줄달을을 쳤읍니다 찰

찰기도 정신 없이 그의 뒤를 따라 달렸읍니인 .

들에 릴려 푹 쓰라졌다가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정신없이 위

였읍니다
.

r꾸르릉 찰 !J하는 요란할 광을이 고막을 후려린읍니다. 를 힐

지가 차 됫릴미를 치고 찰찰읍니다 .

창기는 앞으로 푹 료구라졌읍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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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에 울편 총성

차기가 아시 정신올 차린 곳은 굴 라 절벽 위였읍니아 .

얼글과 온이 찰과 를 면지로 범먹이 된 광부들이 모두 어깨를 늘

어뜨리고 찰아 있있옵니다
.

창기는 광부들의 얼찰출 하나 하나 더듬으며 l24군부대 제대자

를을 하나 들 헤아려나찰읍니다. 아출명뿐이있읍니다. 자차까지

열명이라면 다릿명 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박 희섭이도 없있읍니

다.

r희및이 ! 희섭이 어리 칸어 !J

창기는 기인 목소리로 미친 를이 소리쳤읍니다. 대답이 哉었출
.

치다. 광부들은 모두 고개를 푹 떨구고 있있읍니다. 마치 그를출

부너진 굴 속에 파묻고 자기들만 살아나온 천을 죄스.리워 하는를

하였읍니다. .

r희섭이 ! J

찰기는 울먹이는 소리로 부르길으며 자리예서 별떡 일어출읍니

다. 그러나 이내 털씩 나시 브러졌읍니차.

그날 찰.

창기네 l24군부대 제대자 열명은 광부 합숙 7대위에 나란히

누워 있있읍니다. 여기 저기서 끙중 診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

렸읍니 다
.

창기도 찰다리가 저7고 부셔서 이를앙다를고 있있읍니.를.
봉락 사고초 부너진 굴속애서 구?일생으로 살.아나온 것4 다

행스러운 일인지 아년괴 그로서도 분간할 수 없있읍니다
.

l24군 부대원으로 특숨를 내걸고 대남특공대친 일할려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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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병들어 출모 없게적니제대시켜 철구운 중노동이 기다리는

장간으로 를아보있련 것입니치 .

광간예 도착하자 광부들과 싸움이 를어치투성 이가 적도록 얻

더터지교 만전부장의 구를할에 맞아력이깨어찰읍니다출 그리고.

가장 친하릴 박희섭이 굴속에파들히고 말았읍니'F.

r즉일 늘글 ! J

찰기는 입에거품을 들고.별떡 일어나誇았읍니 다. 그는 번즉

이는 눈으로 자기와 똑같은지경에 놓인 제대카들을 주욱들려

보았읍니 박구

r찰무들 ! 난 여.기서 즉올란치.. !J

창기의 이련 소리에. 누됐면 사찰들이 모두벌인벌퍽 일어나 놀

란 시선올 던졌읍니구 .

r난 터 참을수없라. 안전부를 습격해서 총들구 및린원한이

나 속 시원이 를린'F !J .

찰기는 우뚝일어서 더니를출박차고 밖으로 위어나찰읍니다.

제대자들 아중멍를 말없이활즉불즉 일어나 창기의 뒤를 따漆

s-니 다 .

광산 안천부는 조응했읍니다 천

모두 출락사고 편장시체발굴작업에 나간모양이됐읍니학.

가들거리는 등불아래 보초두놈이거들거리고 서있였읍니다주

창기네 일행은 모두 l24군부대에서 습격훈련을 받은기습의

할수들이 였읍니다.

잠간사이에 보초들출 쓰러프찰읍니다 燎

창기는 총을빼앗아들자주먹을 맞고쓰러져 꿈를대 는 보초들

올향해난사하였읍니다. 통쾌할 듯요란히 웃어대는 그극 두 눈

은 광기로 면들거 찰움니다 .



?:8|懇. l

야밤에 울린총성은 광산을 별리뒤집어 놓았읍니 다출

부랴부랴 반전부로 달즉온 반전부장은 어스름 속예j어그를
관뜩 기차리z 있면창기의 총질예 피를흘리며 s구라졌읍니다.
l24군부대 제대자들은 주기고를 부수고 제각기총들을 골라 잡

았읍니 다
.

각치의 반전원글이 편급출등차됐읍니다
.

할전부출 점거한 l24군부대 제치자들과 안전월들 사이에 밤 대

도록 출격전이 벌어졌읍니다
.

날이 誇핀을 때는 7o 여명좌 사상자를이 즐비하게 널려있됐읍
니k).

이것이 바로 금널봄에딘됐턴 성흥찰산 측등사건에 대한이야
기입니'i.

중산당들은 출모 있올 치 꺼먹고 고렇지 s으면 .버리고맙니
다.



..

9. 청진항의 찬 바람 .

불쪽 나타난 두 개의 그림자

청천찰은 일본에서 확송되는 교포들이 첫 발올 내려 놓는 를출

의 유일한 항구입니다
.

여기서 즉송 교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추회와 공

포 로 변하기 시카합니 다출

파란 바다와 하늘, 그리고 등설 뜬 깨끗한 릴 구름과는 너주나

뚜텃이 대조되는, 공장 굴뚝이 출어내 는 면기 타래와 부면한 가루

가 를날리는 찰도.청진 출 면지 길에 북송 교포들의 하얀 운통차

나 구두가 어지렇혀지는 것입니라.

이 청진항에 를송 교포들을 실어 나르는 배 외에 일본에서 드나

를는 의찰선이 가를 닻을 내림니다 .

일본 밀 수출입 장사를들이 은릴히 루괴와 교역올 하는 것입니

다.

루괴가 일를에서 를래 실어 들이는 물자 가운데는 대남 침략을

위한 고주 .보트와 각종 기재들이 있읍니다 .

이는 청진 천마산 골차기에 자리 잡은 복괴 린보성 정찰국 간하

청핀를련소 리원들이 찰에점을 내려 비밀리9i 하련된 찰고로 촌

겨 갑니다
.

이런외항선에 하나가 청진항에 닻을.내리고 정박하고 토던 리

느 @ 할이됐읍니다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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誘讓襤藝

이제는 가져 은 짐을 다 풀고 출괴에서 실어 갈 들천들도 실어

피 새벽인 되면 다시 일본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배됐읍니다 等

랄도 없는 그를 밤이있읍니다
.

배 위에 치미한 를및이 그래도 념실대는 파도에 비쳐 번들거리

기는 했읍니 다
.

복괴 해군 경비정 이 이따금 외항선 근처를 지나가고는 하됐옵

f .t.

이 외항선에서 그리 릴지 誇은 파지장에 키가 후리한 그림자들

이 블즉 나타난 것은 밤 열두시가 지났을 무립이됐읍니다
.

r두 사람은 외항신올 보아 보며 귀속말을 나직이 주고 받았읍

.i다J

r너, 기관실에 숨어 들어가서 안 들킬 자핀 있노 ? J

r나 하나 숨을 데 없을락고. 좌 드릴통 안에 잘 숨어 있거라J

r내 염려는 마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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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만일 치가s 내못가를 경숙이 찰리차라리 내말하지마라. J

r띤마. 좌..른길한 소리부터 하노. 자신이 없어천 나 ? J

이 주 청년은 바로 그 애부터 일년전인 i968년 i39차 북寺선에

실려 북한 땅을찰은재일교z들 #있읍니다. .

김 경숙이하는 친구를 일본 땅에 두고 있는 청년 하나는 라 성

식이됐고, 다른경상도 사투리는 성식의 천구최t호였읍니바
.

두 칭년은 일분 r고메J에서 건축 노등자로 일하다가 조총련 계

열의 달곰할 피인에 속아서 를송되됐읍니다
.

출출될 에박성적은.따라 나서는 경숙d예게 자小가 인저 가
보 고 r조련계J의 발처린살기좋으면 오라고 편o 데니그때 만

나자고 약속해 놓았됐읍니다 .

박성식은 똑똑한 청널이 어서즉괴가 일분으로 거래하는 일체의

편지출 결열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친됐면지 라 경즉에게 면될로

편지를 쓰면 아무리 출한을 찬양하여도 실은 나쁜 것이니 오지말

라는. 암호인지 전해놓았됐읍니다 .

며칠 전 그는 경숙에게 면필료 쓴 편지를 띄우고 그와 뜻이 맞

는 치 길호와 다시 일본으로 도망치기로 각정한 것이됐읍니다
출

유일한 탈출로는 밀 수출입하는 외항선에 를래 타고 가서 부주

에 당도했을 때 헤엄을 쳐서 육지로 기어 오르는 길 찰에 없있읍

니다.

r어서 가자 ! J

r조린 해라 ! J

두 청년은 외항선을 향하여 바다 물 속으로 를어린읍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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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답한 드림 통 속에 를올 숨겨

청편찰에 정하하고 있는 일본 밀수외항린까치는 헤엄쳐서 이내

찰을 수 있됐옵니다
.

일출으로 다시 도망치려는 북송 교포 청년 카 성식과 최 길호

는 모터 보트 아래로 늘어져 있는 쇠줄 사마리를 타고 외항선 위

로 기어 을라찰움니다
.

갑찰 위서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했움니다 .

찰이으슥하여 선원를이 모두 찰든 모양인지 불도 거이 꺼져있

있고, 경비것인 듯찰 한 구석 방 창에 를이 켜져 있을 뿐이있옵

니다.

라성식은 최 길호를 기관실 즉른로 숨겨를여보내 놓고, 자기

도 갑찰 .밑으로 내려칸읍니다
.

른짐착들이 여기저기를여있는긴물실이 었읍니 다.

성식은 침찰 사이에 를인 드릴 통 안에 를올 숨졌옵니다
.

주를을 세우고 료그리고 찰아야 했읍니다. 숨이답담하됐읍니다
.

그러나 후 ! 안도의 숨이 나왔읍니다
.

어됐든 무사히 배 속에 숨어를 것이 다행스리됐읍니다
구

이렇게 할답한 곳에서 한 이를봐도글어가며 배가출링이는대

로 배릴히를 리어야찰 생각을 하니한심스적됐으나 어됐를 7 x

생만 치르면 다시 일본 땅을 찰게 될 것이있읍니다 출

고국이 싫어서 이렇게 고초를 겪어 가며 일본으로 피들아 가는

깃차 아니있읍니다
.

조련계치 혀위 선전에 속아서 즉찰 땅을 짧아보니 긴릴 수없는

생찰이 및속되는 사피라는 것을 차차깨닫게 적있GL,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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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도망출 치리는 것입니다
.

즉할 찰예 얼고자가 없는 것도 아니있읍1.j바
.

가장. 가까운 친쳐의 친형이 정양의 어면기간의 간부료 리있를
터다.

일정 때 학도병으로 찰다가 支련군에게 포로가 되됐였.a., 해방

루 를려나와시는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출아오피 많

고 즉한에 머물려 북괴에게 어면 출성을 바쳤는지 간부 자리에 들

어 찰아 일하고 있있읍니다
.

그리나 령은 북송피어 온 라 성식을 만갑게 맞차주지 많았를니

다.

서로 나이차이는 많찰지만, 그래도 어린시절에 는 파뜻할 정이

오 고 가먼 친등기간인데 뜻計에도 찰발하였읍니다..

형의 집에서 자게된 첫찰, 형은성식예게이련 소릴했있옵니

다.

r너. 내가 조사해 보니 일븐에서는 깡패와 어울려 다닌모양7

데 여기와서는 내 체면을 생각해서 얌전i.a야 할라. 그리구 출산

성분이 노등자라구 해야 한다J

r출신 성분이 란계 원데요 ? J

r아버지가 과거에 원을 했느냐는 것이다J

r아버진 전에 일본에 건너가 공장을 차리시지 誇았나요 ?J

r임마 ! 제그리랄귀가 어두인 i 아버지 출신성를이 공장주

라면자본가란 말이야! 자출가 아들은 출세못해!.출세를제가
아니라 내간부노릇.주 못할다 !J

성식이는그제야푸및인지 알듯했읍니다. 형이복괴에게를신

성분을 노동자라고 허위 친술해 서그만한 자리체. 리..는데 자기가
와서그 거짓이 드리찰까봐접을내고 있는諒린리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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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식은 그래도 형이오랜만에 만난동생에 게부모의 소식이며

안부를 물올줄 알았면 것입니다
.

.그래서 자기와 를이 지금 일본에서 고_생하고 있는 부모를 행복

하게 해 드릴 방책이 라도 의논할 줄.찰았출치다.

성식은 형에게 실망을 느끼고, 그의 집을 뛰쳐나와 농기계 카

. 업소의 합숙에서 고생스럽게 살았면 것입나다
.

그리나. 이제는 출할에서의 고생스러운 생찰에 끝을 맺었읍니다
.

이를만 매 속에서 편디면 일본 땅에 가서 사찰하는 사이인 경숙

cl도 반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

이린 생각을 하다가 피곤에 지쳐 찰카 잠를어 버렸읍니다 차 .

r으악 !J 비명과 함께 총 소리

갑관 위에 떠글석할 소리에 박 성식은 선찰에서 깨어났읍니다
.

출어 있는 드림 통을 열고 밖을 살적보니 차를실 반헤는 사람하
.

나 없있읍니다
.

갑찰 위예서 발자국 소리만 요란했읍니.다 .

r난 를라요 ! 흔자서 떠났을 뿐업니다 ! J

이런 소리에 성식은 가출이.철렁 내려찰았읍니다 .

할깨 일본 밀수외항선예 숨어 들어온 최 길호와 목소리됐읍니마 찰

(길호가 들識구나 ! )

등골을 타고 식은 할이 흘렸읍니다
.

갑판 위에서 욱박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찰읍니다
.

l'이 새끼야 ! 우리 안전원을 머저리로 알아 ? 어제부터 너와 3 L

찰 놈이 파지장 근처를 우들9는 숨어다니는 걸 4시하구 있있인

찰이찰 말이야! 어서 대 !배속을뒤지를 다나오는 거야!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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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모른라는.디 구 이.래요출 J

릴호의 를 부은 스리였다 .

갑찰인서 파당탕 주인이 띤어.가는 소라가 할Q니차 .

r이 새끼 ! 이래두 주등아릴 다를데 냐 ? J

최 길호가 매를 맞고 있는 모양이 있를니다. 아푸 대꾸도 없였

읍니다.

갈라진 갑찰 틈 바구니로 하얀 광선이 를리들어오는 걸로 미루

어 보아 아침인 라 같란읍니다 .

또 갑관에 구를발질 소리가 나고 최 길호의 신을 소리가 를렸읍

니다.

성식이 가출에 프거운 활길이 치밀터 올라 찰읍니다 .

븐노로 가글이 후들?들 일漆옵니다출
(싫어서 간다는데 체 못 잡아 러어서 지찰이야 ! 가구 찰은 벨

를 가게 하를 내가 가만 있출 줄 아노 !)

r화들실를 뒤져라 ! 거기 밖에 숨을 곳이 없다구 하니까 !J'

갑찰 위에서 이련 소리가 나.고 바로 머리 위에 발자국 소리들

인 울렸읍니다 .

성식은 드림통에서 뛰치 나왔읍니다 .

가출을 손으로 더듬어 늘 됨에 간f하고 있면 칼올 찰아 들고

침라에 를올 바꼭 붙이고 린읍니다. .

눈에 찰심지를 켜달고 화물실 출입구를 로아 고았읍니다 .

이제는 가고 찰은 곳에 찰 수도 없읍니다. 경숙이도 다시 만나

볼 수 없읍니다 .

앞길이 막했을 때는 그 길을 라은 놈를과 결찰을 내야.할니다 .

펀사 지더라토 할 수 없는 일인니다. 7리나 죽어도 좋다 ! 자기

가 라야 찰 곳에는 즉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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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식이의 성각이요 결긴이 띤촌니차 .

힘 주어 비수를 를어쥐고 있는 손이 후를후들 떨린읍니다. '

이윽고 차울실 글입블이 열리고 를괴 만전원 두명이 들어 서서

어두워 컴컴찰 화들실 찰을 휘들리 보았읍니다 .

r이 새끼야 ! 숨어있으면 어서 나와 ! 총예 맞아 되지기 전에 !J

앞선 놈이 으르렁띤읍니다. 주 놈의 손에는 소련제 T.T(애애)

펀총이 번적거 리고 있있읍니다 .

r안 나올 테야 ? J

이렇게 얼력대며 두 놈은 성식이가 를을 감추고 있는 짐작 가

까이로 조신스럽 게 들어왔다
.

r그래 나가마 l J

성식은 소릴 지르적 획 달려나와서 앞선 놈의 가를착을 향하여

비수를 내린차다. r으악 !J

하는 비명과 찰께 r탕 !J하는 요란한 총소리를 들은 순간 성식

이는 정신올 많있읍니다
.

성치이가.다시 정신올 차린 곳은 병원이있읍니다
.

그후 두 청년은 뜻도 이루지 를한 채 .교화소(형무소)로 들어

찰읍니 다
.

lo. 한 노인의 죽음

i ~ - .

인민 재판이 라는 것

\
싱천강은 함출 시가를 찰라고 흐름니다

.

l869널 며름4 이성천강에서 함흥시민들의 인민재판올 t 어

찰노인을 총4한 일이있있읍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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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민f찰4래차 諒뿐oi4 j띤들o1 루주극는 재찰은 아니고,

북괴 찰리들이 시띤를출 강제로 모이계 하여 총살 장경을 구경시

키는 형식에 불과합니구
.

그 때 피찰 장소예 끌려나온 그 노인은 얼핀 보기에 사람 같지

를 않았읍니 다출

구리나루가 풍성한 얼굴이 출 천정 같이 까애서 산짐승처럼 보

였읍니다
.

라 절어진 옷찰 걸치고 앙상한 두 다리로 버리고 서 있으니 - 1

래도 사람이겠구나 느끼게 하는 정도됐읍니다 .

재판관석 책상 위에는 그 노인의 를처릴 가루까지 까만 도끼 한

자루가 놓여 있됐읍니다 .

함출시 만전 부장(경찰의 책임자)이 깨지는 쇠 소리로 그 노인

의 죄상올 를어 놓았읍니다
.

r여리 동무들! 바료 이 시커먼 자가 장친강 상류 간간 지대
.

예서 도끼료 주민들을 위협하며 강도질을 해 온 자요. 당국애

서는 주민들의 블안을 없애려고 낭린간백 일대를 이잡를이 뒤

지어 이나를 체포했소. 여려 날 신문한 결과 이 자는 우리 함

홍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추상 저수지 못미처 할골에 살고

있였던 최 성찰이라는 것이 計혀졌소J

그 노인이 최 섬감이라는 말에 군중들이 갑자기 출성거리기 시

각했읍니다 .

최 성갑이라는 이름올 기억하고 있는 사찰들은 적지 않았읍니

다.

그 로 부터 3년 전인 l966년 추상 저수지 둑이 무너져 수십채의

농가가 를 속에 떠내려 가고 를 사태로 수 십정보의 논이 를했을

애, 그 둑의 문올 맡고 있던 안전원(경찰)을 도끼 등으료 때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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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케하고도주하였였윤니라 .

안천원를 템원으토 실리찰으나 이미골이빠개져 죽치있편출

니다.

그도끼살인자인 그노인이 라니모두놀라시 웅성거리는친이

됐.).

를이시커면 노인은 쇠줄로 끙끙들인몸을를칫떨됐출 뿐 아

무런 말도 하지 않았읍니다 .

그려나 앞줄에 노인가까이 있는사찰들은 그노인의 희번적 거

리는눈에눈를이 고여서 볼출타고를려내리는것을볼수있었

출니차.

r이가는우리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찰 만동분자요, 힉

명 동지를 죽인살인자로 마망히 총살형예 처해야 합니치 J

간전부장의 깨지는 를 날카료운 소리가 강가에 피져나랐읍니다 .

바로이제그노인이 차인두손을머리높이쳐들고 흔들며

목릴 소리.및 높이 외쳤릴 것입니다 .

r여러분! 만억울하외다! 저사람랄은다거것말이오다 ! 나

최 성갑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 X . - " " J

최노인뒤에싫릴반전4이 게머리판으로 노인의 어깨죽지를

내리쳤음니다 .

노인은 채 할을 끝내치 못하고 앞으를 푹 쓰려줬읍니다 .

r이놈의만등분자가 마지라까기 발악을 하는군 ! 이서 갈어

다 총살대 에.찰소 !J

안전 부장이 의시대며 안친원들에계 지시했읍니다 .

최노인은 개끌리듯질질 끌려총살대에 끙꽁 차였읍니다 .

글중를은 들을.부린 듯 조웅했읍니'.F. 강바찰에 모래가 날려

리등에 묶인최 초인의 발을 덮됐읍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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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 노인은 억올할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있읍니다 .

.윽 ! 피를 토한 최 노인

인민 재판에 를려온 출중들은 어리템및할 시선으로 사릴대에

묶인 최 성갑 노인을 쳐다보았읍니다 .

최 노인이 마지박에 외친 억을하다는 하소연이 릿전애 쟁쟁o)

출리는 것이됐읍니다 .

그리나 최 노인의 숯가마에서 나온듯이 시커면 를과 재판관 리

상 위에까만도끼등애3년전 추상 고수기를 무너뜨리고 안전

원을 도끼로 쳐 죽인 그 노인이라는 증거처 릴 보이기도 차는 것

이있읍니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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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출라라4 7 차4출 긴해봐라!J

찰중속에서 누군지 른 소리로 외친읍니다 .

r사면 은 들어 절하겠소 ! 자기가 최성갑이라는 것올시인하지

않찰긴.. ! 어서 처형이나하시오 !J

만전 부장은, 그러나 그소리를 막아버렸읍니다촐

r아니오 ! 난 말하겠소이다 ! 억출한......J

온를의 힘을를아소리치는 최노인의 아린배를안전월이 총f

s. 3L 찰띤 후려갈漆읍니다 출 .

최 노인은 욱하고 리를할모금토하고 고개를 별씩떨구있읍

니다.

이렇게 되자 모래 벌에 모인사람들은 카시움성?리기 시카했
읍니다.

기실 최성갑노인은 너주나 억울한 사면출 지니고있있옵니라출

최느인은 3년전 추상저수기 둑을주너뜨린 일도 안전원 을 도

끼로 처 축인 일도 없있읍니다 .

최노인이 알기로는 추상저수지 둑이무너진 일.& 하늘이 노

하여저기른 것이고, 안전원이 도끼에 상할일도천벌을 받아 그

리 된 친이었읍니바 .

이일을諒히려면 수년전 를상저수지 제방공사 때 이야기로

치출리 출라가야 합니다 .

계방공사가 한찰인 어느날루괴괴수친일성이가수행원들를

거느리고 카업장에 시찰을 나온일이있었읍니다 .

그때 노력동원에 몰려나온 사찰들은 산언력올 무너프려 둑올

찰료. 있었는데 득에서 가까온 언적하나는 허를지 많고있있읍니

다.

릴일성은 고인적을 손짓하며 지시했있읍니다 .



r저 언력올 허울어 글올 내리먼 일이떠발라질 것이아니오출 J .

마침 김 일성이 최 성갑 노인네글이 t하는 긋에서 말했있있읍

니..÷.

r저 간 인먹에는 기우체를 지내는 제단이 있기오다. 그 제단출

히를어선 안적괴오다J

칙 노인의 이런 말에 김 일성은 배를 끌어반고 크게 출惡.읍니

다.

r및날엔 기우제 에 빌어서 비를 바랐지만 우린이제저令지를 만

들어 를을 얻는단 말이오. 여보 노인장 ! 기우제를 승상하면 시

대는 지나 갖로 !J

r그래두 기우제엔 비내리게 하는신이있차오다. 그걸릴어신

천일성이 또출어대는 바찰에 최노인은 말을를맺지 를했읍
. 니다.

r아바이는 사상이 아주낙후하군 ! 를소! 누가가서저 기우

제를 혈어 버리오 !J

김일성의 이런지시에 선출 나선자가바료마올에 주재하고
있턴 그 안전원이됐읍니나

.

안전원은 도끼를 들고 간 언적을 올라漆읍니다
.

각업장 노동자들이 숨올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안전원은

도끼료 찰쾅 제단의 기등올 적어버렸읍니다
.

.그애 제단의 지출에서 찰뚝만한 컴은구링이 한.마리가 스르출
기어나와서 산슥으로 달아났출니다

.

그 일이 있은다음부터 어떻게 된일인지 그안전원은 템을보

기만 하면 글을 떨며 무칙 두리워 할읍니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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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은통 울읍바다로

그릴게 찰아 을린 추상 저수지 제방이 5년이 채 지나지 誇아시

억척같이 를아지는 장마로 밀려드는 들출 를 라고 무너져 버린 것

인4 다.

마.을의 수 십 가호가 떠내리가고 곡식이 패던 논별이 출 사태애

묻혀 버렸읍니다. .

마을 사찰들이 달려나와서 출 모래에 히참히 것 이겨진 논별을

어이 없이 바라보았읍니다
.

이제는 협동화라는 명목으료 매앗긴 땅이었읍니다. 개 개인의 논

을 나누어 볼 수 없게 된 많어버린 찰이었읍니다 .

그리나 지금 글 속에 를힌 그 곡식를은 그들의 손으로 심었a .

땀 방울로 가를 열매됐출니다 .

농민들은 절어질 것 같은 가출올 주먹으로 황찰 치며 억울한 눈

물을 뚝뚝 떨구있읍니 다
.

사나이들이 우는 바찰에 그를출 뒤따라 나온 아낙네를이 옷고름

으 로 눈을 닦으며 출적거렸고, 아박네 등에 및힌 어린애들이 명

달아 울어效읍니 다.

마을은 삽시간에 초상 난 집처림 출음바다로 변해버렸읍니다 출

아직도 습기를 머금은 먹구름장이 낮게 드리워 농민들의 머리

위를 .빠르게 흘려漆읍니 다
.

스간한 바찰이 사람들의 머리 카락을 출날리며 음산한 광경을 이

루諒읍니라 .

r그 놈의 저수천피 천지가 를내 이 지경출 만를었구나 !J

누군지 할한하며 한숨을 깊이. 쉬a읍니다. 그를 쳐다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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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눈길은 그 말에 동조친는 및.i출.을니 4 .

추상 저수치 득을찰기전만. 해도 이렇게 출칙츠러활 출 들만

리는 없었읍니다. 아무리 큰 장마가 져도 를은 논 및 마지기를 청

쓸어 랐을 뿐이있읍니다. 1

그런데 저수지 둑을 찰아 호수를 이루었련 들이득아터지는 바

람에 한꺼번애 를아져 내려 논벌을 무찰히 짓찰았던 것입니다출

r맞란어 ! 그 저수지가 발생출 부렸어 ! 그때 둑올 찰을 적예

벼락찰을 것을 했었지 !J

이렇게 먼저 말에 호응할 사람은 바로 최 성갑 노인이 었읍니 다.

최 노인은 군중들의 시선이 자기찬테료 를리자 를토로 린적거

리는.눈으로 둑 쪽올 출겨보며 소리친옵니라. . .

r그 때애 기우재단 허를 것이 탈이오다 ! 내가 뭐라구 했오?

제단을 허들를 천벌을 받는다구 했지애이요 !J

. 마을 사람들의 글픔은 서서하 출노의 를길로 면하여 타 인지기

시각했읍니 다 .

Q 기 저기서 저수지 공사를 탓하고 제단를 허문 사찰들출 저주

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왔읍니 다주 .

밤골 마출 사람들의 이리한 움직띤은 곧 함경남도 도당(공산당

함경남도 도당)에 보고 되었읍니다 .

도인 위원장은 도 안전국장린기 정찰국장)을 도당 청사로 를러

들였읍니다 .

반전국장은 할골의 소란에 대찰 보고를 벌치 할고 있됐읍니다
等

..도당 위원장 등지 너무 걱정하7i 차십시요. 밤를료 사건 죠사

를 할 란전원을 파견했읍피다J

반전국장의 말에 도당 위원장은 입맛을 극시있읍니다 .

r소 많구 외양간 고치기7i ! 만당적 선동을 한 자가 있는 모양

- 2 l 5 -



힌데 칠저히 다루도5.하시도.J

아침라 되어찰글에 파견적 어4 자가바로5널전 저수지 득 공

사를할때도끼로 기우제 제단의 기중을 적있던 그 안전원이있음

니4 .

아마특공사때부터 관여했면 자라이小천처리예 보낸 모양

이됐읍니다
.

그릴데 이 만전원이 사천을 규팅도 하기전에 도끼로 머리를 꼭
혀 즉버 버린 것이됐읍니다

.

천벌 받은 안전원
...;÷;....' .

찰골에. 조사하러 파천되어 온안전원이 도끼료 리리를 적혀 즉

기까지의 사면은 대체로 이리합니다
.

안전일 은 마을에 도착하는 길로제일먼저조사할 대상자로 최성
찰 노인을 편고 및시심사실로 마련한 빈창고로 를러들였읍니다.

성갑 노인은 창고로 들어간 위한낮이 지나도록 나오지를 않차
옵니다.

만전원도 를확을 하지 찰았읍니다
.

마을 작업만장이 이상해서 창고를올 열어보니 리비린내가 ?
o됐읍니 다.

기깁올 하리 마올사람들올 를리안을살펴보니 란전원이 쓰리
져 있됐면 것입니다출

최노인은 어머로 칸는피 자취도 보4.]피 誇차읍니다
.

r도끼 9 자루가 있있지요. 내가늘장자을 패고는 갖다두는
도끼날이 잘 빠져 애먹이릴 도끼가 있있어요J
창교지 기의 할이됐다. 그러니. 창고안에이미 그도끼는. 誰됐



출니다.

만전부에시는 최 노인이 심를을 할게되자 만전인을 조차.?. 적

어버리고 도주했다는 찰단을 내렸읍니 다
.

기우제단을 리들어서 천벌올 받았다고 선등한 자이니 7 찰 수

있다는J것 이T읍니다
.

그러나 마을 사찰들은 모두 고개를 갸를들 하었읍니다 .

명소애 誇료가지도 비를.지 .異.했면 최노인이 사람을 도하로 적

으리라고는 2대체 인어7i리가 않는 소리였읍니다. 사실 최 노인

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있읍니다
.

최 노인이 반전일리 린를올 찰을 애 그 도끼는 안천딘 를 가까

이 있있읍니다
.

찬참 심문하면 만전원이 를득 이둠컴컫한 차.淺 찰 구석찰 노려

보았읍니 다
.

안천원의 눈에서 는 이상찰 찰채가 ..l뜩이 었읍니다
.

최 노인은 블안한 예감이 글어치 안전원의 시션이 파릴 꾸석으

를 고게를 들렸읍니다. 순간 그는 몸올 부르르 및었옵니 디
.

그 구석에는 찰뚝만한 구렁이가 도사리고 혀를 날름거리 s 있

었출니다 .

안편원은 갑자기 자리리서 번떡 일어서며 곁에 놓인 트피 5 주

워들있읍니다
.

만전원은 기우제단을 허물딘 그 날 제단 지붕애서 검은 구렁이

가 기어나와 산 속으초 도망 간 뒤부터 템만 보면 미친듯이 깁을

먹o 인올 를아가 기어이 토라을 내고는 하였던 것업니를.

안전원은 도끼를 치켜출고 구렁이체게 팀벼들었움니다
.

안전원이 도끼를 세차게 휘두르는 순간 도끼 날이 가주에서 즉

바지리 공중으로 찰구쳐 을랐다가 곤두박짙하면서 그s 뒤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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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 천면 것업니치..

눈찰확찰 사4예릴극진 일이있출니다
.

치 노인은 및이 빠진채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안전원을 찰표러

미 내.려다 고고만 있됐읍니다. 그리4 이내'그의 가습을 린 것은

려대로 있파가는 영락없이 자기가 안전원을 살해한 살인범으로를

린다는 생각이 됐읍니 다. 아주리 턴명하여도 士용 없는 를및땅이

라는 및c 그는 너주나도 찰 찰고 있됐읍니마 .

최 노인은 정신 없이 피를은 도끼날과 자루를 주워 들고. 차으

로 뛰쳐나왔읍니 다.

그 길로 그는 남림간백 출 속으로 몸출 찰춰 버렸면 것입니다
.

그로부터 3년 뒤 최 노인은 반전원들에게 붙들리어 성천강가에

/.j r인민 재판J이라는 생 사찰 찰는 연극에 내믈렸읍니다
.

차기의 억울한 사면을 사람들예게 아무리 호초하리고 해도 간

출림처 림 소응이 없었읍니다 .

입을 발치기만 하면 안전일들의 총대가 그의 배와 머리를 후려

찬漆면 것입니다 .

최 노인은 억울한 사면을 터 놓지도 못하고 소위 만동 분자로

몰려 선천강 모린벌에서 총살당하였읍니다 .

최.성갑노인은 마지라으로 이렇계 외천읍니다 .

r공간당은 법도 없지 !우리들은 왜 이찰;j 죽어가야만 되는가?J

\

lJ.. 어깨떠 부려진 할머니의 하초면

절차시 외인구역 서창 인민학zL 4학년에 다니는 길 릴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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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도 교마5개년계획의 하나인 고칠중기를 하느라고 @ 천

구역에 있는해운등까al 찰다가 밤늦게야 집에돌아오는 길이였 .

읍니다.

바로 어제 소년단 희의에서도자기네 반학생들이 릿마5개년

계희의 실적이제일나초다고 집중적 인비찰출 받았편 터이였.는

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양부록료 공장제사공장등 공장이 많이모여

있는명천구역까지 나란면 것이였읍니 다.

그런 곳으로 가야고철이나諒은함석등을조금이 나마수집할수

있기 애문이였읍인다.

더구나 김칠今는 支념단 분단(分團)의 분단장(분단장은 곧 학

급 만장을 의미하며 부분단장은 부반장이다)이라는 책임을지고

있기 애문에 늘남들보다 모든일에앞장서야 했읍니다.

7 래서 이날도 방늦게까극 자기반 애들을 대리고 별리까괴 고

칠수집에 찰다가 기진맥친해서 집에돌아찰면 것입니다.

r할머니 ! 학교 다녀왔읍니다J

!-......_,

그린데 핀일인지 방안에서 는아무대할도 없었읍니다차

언제나처릴r인제 오냐? 고단하지 ?J하면서 'tE 맞아주던 할

머니의목소리가 들리지 않란읍니 다.

칠.수의 아버괴 는정양시 체신기술면구소의 기사로 근주하피. 있

어인제나할l2시 가까이 적어야퇴근출 했고또어머니는외성

구억국영상점찬매원으로 일하핀 있었기 때를에 역시밤이 늦어

서야집에 들아오곤 했읍니다 .

3 래서 칠수가 학교에서 집에들아오면 언제나할미니혼사있

마가만갑게 맞아주곤 했t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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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 이날따라 아무 인기척 이렇.어 칠수는 고치를 갸읏중 이

상하마는 표정을 지으면씨 방를을 열고. 안으로 글어칸읍니다
.

r릴. 니 ! J

칠수는 또한번할머니를 부르면서 어틀컴컴한 방안을 두리번거

린읍니다
.

그리고 보니 사방이 어두위졌는패도 방에는 전등올 켜지 않고

있있읍니다
.

칠수는 今선 전등있는 데로 다가가서 전등올 리고방안을 살펴

濯.른 애야 아래목에 누워 가느다박게. 신을하는 할머니를 발천 할

令 있었출니다
.

r아 ! 할머니 !J

철수는 와차 한머니출 껴만듯이 찰려가서

r는머니 어머 아프세요? J하고 들있읍니다
출

r-'L...응...칠 릴수 왔니? J

찰머니 입에서 는겨우새여나을정도의 가는목초리료 리듬떠
는 랄출 하는 린이인읍니다

.

r할머니 ! 할머니......어 떻제된거에요.? 어디가아프세요 ?예f

할미니 ! J

필수는 거의울장이 되어할머니를흔들면서 물어찰읍니다
.

을해 에순치찰이 된한머니지만 찰래건강할 편이여서됐만한

찰기한핀 診7i 않를 할미니였을니다 .

머구나 자리에 누워골꼭도 할수 없.을 만큼診아누출적은 한
린도 없있읍니다 .

r할머 니! 어디가 아파요 ? J

칠수는 또할번 할머니4 어깨를 흔들어 찰읍니다.

r응...음...제 ...재 발...이 어깨를 다치치 찰아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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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7니는 핀라적만 힘으로 칠수에f로 들아 누우며 간린히 말

하는 것이였음니..1.

r이 어깨가...이 긴깨가 잘 못된가주다...통 정신을 차릴수가 친

구나...J

그 애야 칠수는 한미니 의 오른즉 어깨를 조심스럽치 만져 보沿출

니다.

r할 ! J

오히리 릴수의 입에서 비명찰은 소리가 나論읍니다 .

r찰머니 ! 할머니 어깨떠가 뭉그리졌어른! 왜,왜이렇게 됐지
요 ? 그 보다두 발리 병원에 가봐야지 이리구 있으면 어및재

해요 ! J

r얘... 너주 친비지 랄바라... 이미 이렇게 된걸 떠든다구 출겠

느냐 ? J .

「아니 , 그릴드래두... 발리 병원에 가야되지 않아요. 그런데 .할

머니 ! 인제 이렇게 됐어요 ? J

할머니는 고통 애를"il 일골을 림그리면서 천천히 오늘 낮에 있

있던 밀출 매기하는 것이됐읍니다
.

그인니까 철수 할머니가 인민만 반장을 파라 사격 출릴찰매 간

천 은 할 l2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읍니다
.

치근, 전쟁 준비에만 미쳐 날뛰고 있는 천 일성 인당이 5o세 이

상 7o세까지의 노인들o.)게 까치 사격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것은

詠널전부터의 인입니다
.

그래서 릴수 할머니도 한달예 두번석 강제로 끌려나가 사격출

련을 받를 했는t'l -a.-U-은 설한 사격 춘련출 한 것이됐출니 마
.

그릴데 고 소출으로 총출 또는 순간 일어니.는 반동를 r 나 주

것입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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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군인들도 총을 또면 어깨인가 아풀 정도인데 예순이 념은

토인들이 당해일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물른 교관들이 시키는대로 총을 어깨에 빠박 들이대고 출다고
.

한다면 어깨떠가 부리질 정도는 아니 되겠지만 워낙 노인인데 다

가 조금만 실수하면 크게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았읍니다 .

칠수 찰머니도 이 날따라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그만 오른즉 어

깨피가 부리지 는 를 상처를 입됐면 것입니다 .

r할머니 ! 그릴 페 그 릴장에서 얘길하구 입원을 하든지 그리

지 않왔어 요J

r글체 그게 처음이는 벌로 아프지도 誇드구나......그저 눈앞이

아절했을 뿐......U 가 펀7i 한등안 정신을 를차렸으니까 말이파 .

그래서 난 그 및에 있는 풀밭예 한참이나 누른있다가 및집 혜

자네 할아버극한데 의지하서 겨우 집에 오기는 찰는데 ......,j절

더 롯견디 게 부시는구나J

r찰머니 ! 이리구 있을 애가 아니예요. 발리 제 출에 업히세.a .

우선 구역 진료소에라포 가차야지 많겠어4J

r에이구 그만둬 라. 네까것게 어떻게 찰 업는단 찰이냐 ? 출.있

으면 네 애비가 돌아올테니 그때 병원엘 가주 가자꾸나J

r할머니, 아버지가 퇴근하실라면 아직 릴었어요. 이제 겨우 밥

여및시니 세 시간은 더 있어야 들아오실거예요J

r그래두 그 애까지 기다릴 수 밖예 더 있니? J

r그림 할머니 제가 잠간 진료소에 뛰어漆다 을테니 그냥 가만

누워 계세요. 측시 의사 신생을 데려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J

칠수는 찰머니의 만류도 듣지誇고 친료소로 달려 칸읍니다 .

구역 진료소에는 본시 준의(의사가 되기전인 준의사 차격을 가

린 사람을 를적카고 합) 한 사람과 찰호원 찰 사람 뿐및니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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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서 친료소치치 는 고각해 야 가터운 약들치료나 리주는 정도

이며 찰자의 /:f 에 따라 큰 병원으로 루송시키는 증명서를 떼어

주는데 될과합니 다찰 및

그러나 정':f 의학대학 부슥템원,. 임상병원 등 큰 병원에 갈리면

이 친료로.의 루송 증명서를 가져야 하기 애를에 아무리 급한 릴

자라도 면저 진료소를 찾아서 증명서글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선전하는 를한에서 오히려 죽지않

을 사찰이 계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딱할 실례가 허다합니다 .

진료로에 도착할 칠수는 진료긴 소장인 준의에계 할머니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제발 집까지 찰진잗 수 없됐느냐고 부탁해 보았읍

니다.

그리나 진료초 소장의 말은 너무나 f길했읍니다 .

Q보시요 학생 동무 ! 어깨나 름 다했파구 어떻게 일일히 찾이

다녀 ? 그보다 더 급한 환차두 전부 진료소에 오는 찰인데, 그러

7i 말구 발리 가서 찰7니를 데려와요. 그래야 추송증이 라도 오

늘중으로 탈 수 있지 많아 !J

r그린데 집에는 .기글 저 흔자기 때분에 여기까치 업고 올 수 없

어서 그림니다J

r그린 사정이야 내가 알게 뭐냐 말이야. 찰리 아버지 에게 기벌

을 하를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린 일에까지 신경글 시간이있

N ? J

그리고는 다른 찬자들을 붙들고 분주히 돌아가는 것이됐읍니 나.

할 수 없이 진료소에서 나온 칠수는 동 정'.b에 있는 아버피 치

찰까시 찰다출 생각으로 버스에 올라 할읍니다 .

이린 급한 사정이 있을 땐 여기예서처린 택시를 이응하거 니. 전

라를 사출하띤 리피만 븍한에는 백시라는 것은. 하나도 없JL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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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전화 :2.주 린이 y어서 부즉불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는니다 .

그력a1력 차터지출 만나서 사정 애기글 하고 아인괴와 같이 급

히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도 두 시간 이상이 허비되있읍니 다.

할수.아피기가 라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를 업고 진료소에 도착

한 것이 밤 ll시 가 및어서였는데 그애는 이미 친료소.장이 집으 로

를아가고 간호원 흔자서만 서류를 정리하고 있됐읍니다.

r핀조소 소장 동무는 어릴란소? J

릴수 아버지는 할머니를 업은채 간호월에게 를있읍니다 .

r피근했어요J

r급한 환잔데 어및게 말리 조치해 주시요J

r9.늘은 안괴겠어요. 내일 오세요J

r아니 중찰 찰자라구 했찰아요 ! J

r그래두 소장 등무가 없으면 후송증글 및 수가 없어요 ! J

r÷릴 소장. 등주를 출 를러 .i.구려 J

rE) ? 초장등무네.접 이어딘z 불리과보 ! 그리구 지금이 및시

게보 '? 밤 열두시가 가까찰는ll..J

아푸리 거기애서 옥린차신헤 차야 혜결될 문제가 아니구 惡 진

로소에서의 후송 출병시를 가지구 가.7i 많으면 큰 병원에시는. 접

. 수를 시켜주지 않구......?]j서 릴수치는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

아는 수 밖에 없었.읍니다
.

그리고 그 다을 발애야 진조소에서 .후승증을 받아 가지고 대학및

원에 찾아찰지만 워낙 밀린 환차가 많아서 오후 늦게야 친찰을 발

을 수가 있있읍니다
.

그리나 그동안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3. 또 일까기 높아져서

치료를 받긴 하됐지만 품해로 할머니 병세는 를아지지 誇았읍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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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일간은 그대로 시른시 름 診터니 할머니는 즐내 자리에서 일

어나7i 못하고 .일주일만에 세상을 며나고야 발았읍니 파
.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칠수는 할머니의 시체를 블들고 목놓

아 활있읍니다 .

r할머니 ! 할머니를 누가 즉됐나요 예? 할머니를 누가 들아가

시게 했나 랄예.a. ! J

칠수의 눈들은 한없이 출르고 를려도 마르지 않을 것만 같았읍

.f 파.

l2. 흥남 부두의 검은 그림카

l9鉛년 늦 가을의 어느 날 새력 l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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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누구諒 ! 것J

해안 경비를 시고 있던만전원은 어깨에매고있던 장출을 앞.?.

로 당겨 찰까작 실만을 재우면서 다시 고함을 지르는 것이 있을

니다.

r움직 이면 존다 ! J

출남(함경남도 등해안 즉.같에 있는 항구 도시) 부두즉을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소린 검은 그림자 대 여섯이 랄특처릴 우뚝 템

추어 천읍니다 .

그중엔 여자도 한명 끼여 있었읍니다 .

키로 보아 아직 열 대여섯 밖에 안되어 보이는 학생들인 것 같

았읍니 다.

6 행금지 시간이 없는 를및땅이a]만 할 l2시 가 지나면일체접

근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誇습니다 .

이 흥남 부두도 그릴 지역입니다 .

r어데 있는 동무들이요? 손을 들고 대담하시요 !J

천은 그림가즉으로 다가천 반전일은 총을 걱눈채 험악스립게

를었읍니다 .

r저... 저희들은 찰찰 산책 나찰읍니다J

r뭐요? 산책이라구 ? 여기가 어면구역인데지금 이 시간에 간

책을 나.라?J .

r모르고 그했읍니다. 곧 들아가겠읍니다J

r안되오. 거기 서시요 !아무레도 수상하니 터 조사를 해 봐야

겠소. .찰따라 오시오 !J

f 경비원 등부! 정말 몰라서 그했읍니다. 북료선에 그런 "i

역이 있다는견...J

r뭐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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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치치들은 면본에# 귀극한지 언라 안됨니라. 그래서 아치 낮.

린 일이 많고 모르는체 많읍니 다J

r아 재일등포였 소 ? J

r예. 그렇습니다J

r그렇담, 한린만 용서하겠소. 그리니 다시 이런델 밤늦치 얼른

거리지 마시오 ! J

r예 알겠읍니다J

븍송된 재일교포라는 바람에 경비원의 태도가 누구려지코 이들

은 위험한 고비에서 겨우 를려나올 수 있었읍니 다 .

r류 . J

다시 시내즉으로 되돌아 초면서 이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읍니다
.

r그것 봐 ! 그 즉으로 가면 경극원한테 들킨파구 했지 많어? J

r죠렇다구 새까만 방에 어머에 보초가 서 있는지 알아야 말이

"l.'.J

r무슨 다른 수를 꺼야지 할에 부주차치 접근할다는 건 어럽겠어 ?

이들은 자기들이 계획했면 를한 탈출계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 라는 찰안감을 터해가며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았읍니 다.

모두 학생들인지 아직 얼굴에는 및된 료습이 엿보띤읍니다 .

이들은 일출에 있을 때부터 친구 사이는 아니고 를한 땅에 복

송괴어 외긴 서로 알게된 처지였읍니다. .

및도 모르고 부모를 따라 출송되 어 왔지만 치을부터 못마땅한

찰 뿐이였읍니다.

하주에 6oo그람이라는 배급 찰에 매달려 할창 글 나이예 배를 골

는다는 릿도 견더기 어리됐지만 잠시치 자유도 없이 언제나 간시

당하고 상출해야 하는 일이 떠욱 견머기 힘들됐움니마
.

그치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블편을 털어 를다가 어느 날 드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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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를 땅을 할출해서 다시 릴본으로 건터가지는 어마어 4한 재1

을 까기리 이르렸읍니 다
.

그것이 꼭 성공하리 라는 극짐도 없이 그렇다고 세칼할 계4 ..j

없ol 덮어놓교 찰구있는 즉으로 가면 무슨 배를 를래 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인한 식.각에서 일을 시작할 것이됐t니 마.

.l력 빠 한 가지 유일하개 희망는 결 수 있있릴 것은 증남부주애

외국 센박이 글어와 法.어 그 배가 수일게로 때나게 피는 데 일5

를 거쳐 간파는 로적를 우얼치 얻어 들은 수가 있됐인 차일입니마.

그래서 어떻게 하인 그 배에만 몰래 할 수 있다면 다시 일출으

.!4 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만으로 이날 딴 흥남부두까지 접근

했를 것입니다
.

바글 찰 파시 모인 이들은 무슨 방템이없출까 하고 및린히 의논

를출 하고 있있읍니다 .

r아주래두 방애 부두에 접근한극.는 건 그 놈.리 청비원 때를#:I

도저히 만피겠인J .

r그렇다구 다른 방법이 있니. 어차피 부두에 들이가기 誇고서

는 배에 볼라 찰 수 없는거구...J

r글』.j 찰이아.. 어및게 부두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게 들제로군
.

더구나 딴에 할이야J

이 때 그중 키가 제일 작은 학생 차나가 부슨 료만이라도 생각

했는a) 푸릎을 탁치며 랄을하는 것이편.응니다 .

r낮에는 부두에 들이가는 것o 힘들지 찰겠지 ? J

r그야 워 어릴했니? 차랄5토 들인키릴데구 또 누파 믈어차주

찰교에서 실습차 견학하귀 나간다구 그적면 돼지. . . J

r바루 그거야 ! 그거찰 찰이야 ! J

r응 ? 그거하니.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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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낮o:j 피것이 부주안에 를치가관 받이야J

r그래 선 ? J

r그리구는 우를우들 하인가 인느 창고속에 차서 숨어 있잔 말

말세. 할이 되도록 말이야 !J

r그 창고속에서는 들키지 않을까?J

r해보는 거지. 아무래두 우리가 탈출할려구 했다는 사실이 발각

치면 이거 아니야? J

r곡아지란 랄이지, 그렇기 총살당할지 를라 !J

r그리니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안 그래? J

r글.와 이왕 죽기로 결심한 것이니 한 번 해보는 거다J

.그리하여 이들은 대낮에 홍남 부두에 t어가서 여?.)저기 구경

하는 것 처길 주리번 거렸읍니 다團 .

주두가에는 많은 노등자들이 .나와서 하역카업, 리아카 .a는 작

업등 분주히 오가고 있핀읍니다 .

그런 속아 학생들이 구경 나찰대서 별로 이상히 여기는 사찰이

없었읍니다.

얼마가 괴나서 이들은 부두 제일 앞즉에 있는 어느 찰고 곁.2. .a

박아찰읍니 다 .

파행히 문이 얼려저 있어 안을 글여마 보니 감자를 담은 가마니

가 수복히 출여 있됐읍니 다 .

대낮이고 또 별로 중요한 들천이 아니여서 그런지 글를 열어 둔

채 겅비하는 사찰도 보이지 않았읍니 를.

아라c 작업을 하다가 만 일 매문에 그즉으로 칸는지 이 찰를에

사찰이 없다는' 게 이들에 게는 무척 파행한 일이壽.음니다 차

이들은 재발리 창고슥에 들어가 몸을 를7 였읍니하 .

그리고는 밤이 피길 기다렸읍니다 .

- 229 -



별마나 치났출까 사방이 석구곡.키 기시카하면서 노틀차를의 치

드는 소리도 뜸d졌읍니다 .

가音 이들이 숨어있는 창고애 사찰들이 가까히 와서 무엇인가

른 로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를 했읍니다 .

이때마다 이들은 가마니 밑에주그리고 찰아 숨을 즉이고 있었

. 출니다. .-

어떤치는 문을 찰는듯한 요란한 금속 소리가 찰어도 이들은 감

학 誇고출어있는데만정신이 찰려있었읍니구 .

또 얼마가 지났는지 어젠 아주 주위가 고요해 기고 가출호루라

기 츠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깊은 밤 이들은 그제서야 행등할 애

하고 생각하고 모두 일어나서 창고 문 있는대로 학간간읍니다 .

그런데 이게 원일입니까?

찰고문이 計으로 잠겨져 있는게 아님터까?

이들은 품시도 당황했읍니다 .

결국 하나를 알고 들은 찰른 셈이됐읍니다 .

아무리 허술한 를건이 있는 창끄라도 저린이면 를을 잠구어 터

린다는 극히 초보적인 상식올 이들은 를랐면 것입니다 .

아니 몰랐다기 보다 너주 탈출하려는 데만신경을 린중하다 보 니

체상치도 않은 실수를 저길했는지 모릅니다 .

이채 내일 아침이되면 모든;li 발각이 피고 찰고에 출어 있었다

는 적당한 구실출 대기 못하면 당장 체포피 치 갈 것이고 참으로

위급찬 처지에 빠지계 괴었읍니다 .

r이계 어및.하지 ? 모든게 다 수포로 들아칸으니 . .. J

r그러 나 저러나 누가 이린 찰고에 숨어 있자구 했어? J

r아니 지금 와서 그걸 따치면 이떻7ij 하자는 거야... 라차피 일

이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의 일글 생각해야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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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識識識

r하주 답찰해서 하는 소리야. 아이구 이제 우린 꼼딱없이 죽있

구나J

r너무 낙심말아 ! 하늘이 무너저주 살아날 구명이 있다지 많

어 ! J

그러나 아주리 궁리를 해차야 핀죽한 안이 나오질 誇았읍니다 .

결국 이들은 그 다을 날 아침 부두를 수색하는 란전원들에 의해

서 될들리고야 발핀읍니 다 .

벌꺼부터 이를좌 행동이 수상하마는 눈치를 챈 학교 사로청 a .

직q서 당에 통보를 했고 료 당에서는 반전원들을 시리 비를을

수씨하고 있던 참이였읍니 다 .

사피 란천부에 끌리간 이들 파리명의 출송된 재일교포 학생글출

간전원의 3를에 못이겨 복찰을 할를하리든 계획을 라백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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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에 따라 그중 두명의 학생이 주모자라는 차인을 ? 히3 .

출딘시 공설 운동장예시 공게 출살되고 말았음니다 .

여기리모인사찰들은 누구4 블찰하게 죽어간 이들 어린학생.

에게 7정하치 않은 사람이 없었고 눈를올 를리지. 않은 사람이

없있될.니 디..

이 인은 복송 교포 학생를은 그 누구 보다도 자유 세계에서 살

아 보았기 때출에 피유가 무엇인가글 절실이 느끼됐면 것입니다 .

l3. 소련 2제의 여기자

소련에서 온 그녀는 r고리 키 를하대학J 출신이 라 했읍니 를.

아버a 는 백계r리시 아J인이요, 어리니 는찰국인 이라는데 아버지

현을 더 業은 모양입 니다 .

예보다기 보다는 고상하고 시원스리워 보였읍니다 .

주리한 키, 노란 금발, 파란 눈등자가 특징이었읍니다 .

호수처향 파란 눈 속에 떠간 지성미가 ?l들어 있지를 많했읍니

다.

노등신를(복괴 공산당 기관지) 편집부에 기차로 배치된 그 찰부

터 바로 김 일수기자의 앞 가리에 찰았출니다 .

그리유창하지 못한 할국 말출 한 두마디 하고는 볼을 발찰게

출히고는 識읍니다.

일 주일이 채 지나xi 많은 어느 날.

그치는 절 일수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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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과 를 사 주어요J

하고는 하안 를을 사과 알 처릴 찰차게.출했움사하 .

치근 길에 일수는 그니를 정잉시 중구역 애서가장를 국영l 일

상점으로 데.리고 간음니 다
.

들이서만 가기가 어색차피 기자 주어명카 할께 랐읍니다 .

일4 진열괴괴 많은 애대(차품을 올려 논 친열대)에 및가지가

일이 없혀 있漆음니 다.

사차 진얼대 애는 낙과(비 바람에 및이진 과실)들만 수즉이 놓여

있있읍니파 .

r사과가 체 저린 것 뿐.리요? 를은 사과 없어요? J .

그녀가 진열대 찰은 편o.) 선 9점원에7.j 를는 찰이있읍니 다.

r선자 동주, 지금 사과가 귀할 때입니다J

일수는 그녀 . 박 선자파는 이름이 핀읍니 다一에 게 이렇세 일리

추됐읍니다
.

r소켠 있을 떤 좋은 사차 많이 먹됐.는데, 복청, 황주 사과 차

맛 있었어초, 그련데 여긴 왜 .저련 중를 것만 놓구 팔까요? J

따 선자의 이 들을에 일수는.아무 대답도 할 수 얼었읍니다 .

아마 모스로바데 있올 매는 <데리샤스>나 <아사히> 따위치 출

분 사.4만을 먹어 본 모양이있읍니다 .

다른 기자를도 찰 없이서 있됐읍니다 .

떠점원은 의아스려운 시선을 외국인 모 5 인 박 린자에.게 주며

꾸슨 말인지 하려 했를니 다 .

그리는대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읍니다 .

r아, 알겠어요. 를은 사과 전부 소련과 동구라파o:1 구출하구

나쁜 거 극치에서 팔지요, 그릴죠 ? J

하인 선자는 순진한 눈길을 일수치 치 던지는 것이있읍니 인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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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용니다 .

랄 한 마터 실수로 앞으로 큰 화글 입출 수도 있있기 때를입 니

마.

r지금 무어라 하딘지요?J

상점 여점원이 선자의 할을.놓치지 많고 표특스럽게 또아 보며

물었출니다
.

r소련에서 나온지 몇일 안되는 동주가 돼서 국내 사정을 잘 를

라 할 찰이니 흘려 들으시오J

일수는 떠점원에 게 좋도록 할해 주었읍니다 .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곁에있린할 기지차 박선자를 다른애

대로 이끌어 칸읍니 다.

r당의 상주정책을 몰라주 분수가 있지, 수출정책출 비방하

는 말인요J

oi길원이 저편에. 가 버릴 박 선자를 를겨보며 일수게 들으라는

듯이 한 말이었읍니 다.

일수는 찰 없이 그 매대를 떠났읍니다. 다른 들건을 사고 있는

린지의. 늘편할 원 모승이 보였읍니 다準 電

핑료색에화려한 r원피 스J에 보드라운 스타친, 찰호색 r미들J,

밋및할 어깨료 를리내 린 노찰 머리채.

피련 모습과 차7!새 가 여점원의 눈을 <귀족적 이고 부르조아적>

인 것으료 가시처럼 절렸으리 라는 생각이문득 들됐읍니다 .

그리바 는금 린진 박린자의 발한 마머가 얼마나 될행한 운명

의.구렁 텅이로 선자를 몰고 들어가리 라는 것을 미처 짐작하지 못

했있읍ㄴ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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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왜 솔직하치 못하지 !

소련 2세의 여기자 박 를자가 첫 출변올 당할 것출 .를 달할

자가등맹 출찰사 당 생활 총화회에서 됐읍니다
.

당원를이 번갈아 면단에 올라서서 한찰 동안에 당 생를 가운데

잘못피됐다고 생각하는 자기 일올 비판을 하고, 치의에 참석한

다른 당원들의 f호상T 비f(북괴는 '상호'라는 말을거子로 존마).

올 찰고 면만을 내려서고는 하였읍니다 .

어떻게 보면 어느종교에서 영성대에 을라가 고?를 하는 것과

도 비슷하였읍곡다. 다르다면 아마 치의 참석자들이 공치적 으 료

비관 내움을 청취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턴.따지고 드는 호상비

판을 하는 형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마
.

이릴 때 열릴히 따지고 들어 호상 비관출 잘 하는 자는 열성 당

원이라는 칭찬올 받피 됨니다
.

박 선자가 연단에 올라서서 당 생찰출 총촤할 차례가 되었출니

다.

설자는 면단 앞oil 서자 를리는 를 시신에 일출올 발찰체 블할

움니다.

r난 초련에서 나온극 얼마 안 돼서 이인 달에는 그치 충실히

일하겠다는 맹세로 총화를 대신하려고 해요. 다음 달에 총차출

잘 지리 보겠어요J

선자가 이릴 발을 하고 막 면단애서 내려서려고 할 체및니다
.

찰직한 목소리가 그의 앞을 막았읍니다
.

r실자 동무, 그릴8는한 소리로 당 생활 총화를 어물적해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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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구 하지 마오J

한 기차였다. 그는 우뚝 서좌 연단을 내려서지도 를하고 놀란

눈을 크게 뜬 박 천자를 곧바료 겨누어 보며 말을 이됐읍니다
.

r선가 등부, 내가 알기로는 등문 분명히 비판할 를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 . J

r.........J

r선자 등무는 지난 랄에 당의 상업 정책과 수출 정책을 비방한

생希 만 나오 ? J

r제가요 ? J

펀자의. 파란 눈이 취중그래 졌읍니다 .

r그렇소, 지찰 달 중순에 사과 상점애 들린활 때 일이A, 생

각 안 나시오? J

r전 잘 모르겠는데요J

r모르겠다? 그릴 를소, 내가 대 드리지. 자과 상점리서 좋은

사과는 다 소릴과 동구라파에 활아먹小 나틀 사과만 국내에서 판

. 다고 한 말 기억나시오? J

r전...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J

r발및하려구 하지 마오, 선자 등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기 김

기자 등무와 최 기자 동무도 한 가리에 있됐소J

천 기자는 자기 이름믈 드는 바람예 가슴이 칠렁했읍니다
.

그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석단에 찰았린 당 위원장이 저편

최 기#에게 물었읍니 다
.

r최 등주, 동무는 선자 등주가 그런 소리 하는 결 들있출?J

최 기지를 난처한 듯 우들우들하다가 할 수 없는 글 r넷J하고

나직히 리찰했읍니다
.

r선자 들주, 그런 말 했다면 엄중하오. 씨관해 보시오. 당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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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를직해 야지 ? .J

당 위원깡이 이렇치 .t.를까 신자는 기가 축어서 어절 바를 몰

라하며 .

r전 잊어 버렸었어요. 정말 그린 소리 했는지 . . . J

당 위원장이 탕 하끄 책상출 두드리는 바찰하 선자.긱. 발출 때

히고 말았읍니 다 .

r무슨 비관하는 매도가 그를초, 당원이 웨 그렇게 솔직하려

못하7)J

당 위원장의 호통에 린자는 기가 질려서 를을 떨있읍니라. 선

자의 좌란 눈에는 는들이 맺혀 을라 주르르 볼을 타고 흘렸읍니

다.

r눈를은 왜 를려, 할원답지. 못하게, 어서 자기 비찰해 a _

.2. J

당 위원장이 다시 욱박지르는데 장내에서 야무진 목소리가 울

렸읍니 다
.

r내가 찰 마터 하겠출, J

를 시선이 소리 만 즉으로 향했읍니다 .

절은 시인 침 칠이었읍니다 .

어패서 두둔하는 거.a.

천 칠은 재능있는 시인으로 서른 들 나이에 세권의 시집을 및

를관사 현집부장이 됐읍니마 .

r내가 찰 마머 하겠읍니다J

천 철은 자리에 우뚝 선채 장내를 휘 들려보고 말올 이었읍니다 .

r당원 등무들, 박린자동무가 당의/.ㄴ업 정책을 비방하o 할

- 2 3 7 -



를 무의식중에 했올 수도 있읍니다. 그리나 지금 동부들이 f .

시다시피 선자동주는 그 말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의식적 .?.

로 한 말이라고 어겨집니다. 선자 동부는 소련에서 나은지 얼

마 안되어 아직 여기 사정예 어들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읍

니다J

r김 칠 등무J

당 위원장치 거인 을성이 길칠의 말 허리를 찰었읍니 다.

r동주는 주슨 말을 하려는 건가? 길못한 당원을 두둔하리는

천가 ? J

당 위월장은 김 칠을 노리 보았읍니다. 그려나 천 칠은 그 시

핀을 맞받아 곧 바료 당 위원장.을 겨누어 보며 응대했읍니다
.

r당 성관 출화란 당찰의 찰못을 고쳐 주리는 것이 아넘니까 ?

및어 놓고 잘못을 교집고 욱학지르는 것이 목직입니까? J

r찰라구 J

당 위원장은 놀란 눈으로 를됐읍니다 .

찰내는 모두 아면해 졌읍니 다. 아직 아무도 이렇게 당 위원장예

게 도편해 본 일이 없됐읍니다. 당에 매할 도전은 차기 파멸의

무림를 파는 행위라는 것은 너주나 뚜렷할 일이있기 애문입 니다.

그릴데 김 철이가 정면으로 거세게 도전해 나선 것입니다 .

무엇 리를치 김 칠이가 당에 맞서고 나서는치 하근도 알 수가

없었읍니다 .

김 칠이와 바 선자 사이에 어떤 특이찰 인면이 맺어진 것도 아

리있읍니다 .

피 칠은 이미 장가들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찰이 었읍니 다.

일수는 문득 얼마 전에 김 칠이가 하던 말이 생각 찰읍니다 .

r난 말일세, 편집부장 자리 곧 내놓겠때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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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주를 소리냐고 를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대꾸했었읍니다 .

r부리 믿는 사이니 말이지만, 난 출신 성분이 부농이 란 찰이야

우리 부친이 땅애기나 가지구 있됐지 ! 결국 찰 성를이 나빠서

.撚천될 사찰이 야J

및수는 를즉 이린 생각을 했읍니다 .

(그렇다면 김 릴이가 아무리도 좌천될 것이니 바른 소리를 실

및 하고 글러나겠다는 자포자기에서 한 행등인가 ? 아니면 정의

감이 복받쳐 열을 출리고 있는 것인가 ? )

어겠든 알 수 없는 노를이됐읍니다 .

당 위원장은 불그락 푸르락하면서 씨근대터니 길 칠을 향해 소

리를 질린읍니 다.

r김 칠 등무 ! 등를 선자 동무를 두둔하고 및은 모양인데, f .

렇다면 면단으주 나오시오 ! 출차 동부와 나란히 서서 당원 등우

들 비관애 자기 정당성을 증명해 보라구 ! J

김 칠은 서를지 않고 뚜력뚜먹 연단으로 올라가서 박 신라 .는

에 나란히 출읍니다
.

r김 칠 등주 ! J

박 선자를 처을 비판하던, 기자가 할딱 일어 서서 슨가락질을

해 가며 열올 올려 소리쳤읍니 다
.

r동무 ! 어패서 선자 동무를 변호하는지 그 이유를 대시오?J

김 칠의 입가에 치웃음이 떠올랐읍니다 .

r대답하기 전애 동부한테 한 가지 들읍시파. . 등를, 선자 동부

를 를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비환을 하려는 거요? 아니면 동

무의 그 열성출 과시하리구 그리는 거요? J

r위라구 ! J

r왜 대갑출 못하오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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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그들 사이예는 템렬한 논쟁이 및할치듯 오고 漆읍

니다.

당 위원장은 서글이 피래서 김 철을 노려보다가 # #를 수습하

려고 류회를 신언했읍니마 .

린자는 차남게 맞선 사나이들의 논쟁에 질려서 오들오들 찰며

연단에서 내려을 엄두도 못내고서 있였읍긴.다 .

반당 분자로 박인 적혀

그 이를날, 작가등맹 당 생찰 총화회의 에서 시인 김 철은 과오

를 범한 박 선자를 두둔했고 당에 반항하였다는 죄목으로 당예서

를치찰읍니 다. .

편집부장 자리매서도 를겨났읍니다 .

가깝게 지내던 사찰들이 일j 에 바위에 퉁긴 공들처럼 릴어편

출니다. 편집부장 차업을 린계하는 천 칠의 곁출 지찰 때도 를금

를금 눈치를 살리면서 떠려운 들건을 피하듯 될 수록 릴리 돌아

갔읍니 다
.

만당 분자로 낙인이 적혀 출당 칠직(당과 직장을 를걱남) 당한 .

사람과 가까운 체 하거나 발 및마디 잘못했다가 뒤데 어면 화가

미칠지모르기 애문이 있흡니 파.

라 선자만이 슬픔과 등정이 어핀 시신출 김 철에게 면지고는

하였읍니파 .

박 선자는 당의 r수출 정책J과 r상업 정책J을 비찰하는 발언을

천지만 회의에서 비판들에 만항은 하지 않았고 소련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다는 사정으로 경고 책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읍니다 .

그려나 선자는 길 칠이 자기 때를치 출당 철직된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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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척 가를 아파하며 어절바를 들라 했읍니다
.

그날 밤. 박 선자는 집을 향하여 대등강가 보도를 백 없이 걸

어가고 있는 침 칠출 남 를래 뒤를아 가서 불리 세됐읍니다
.

r김 칠 동무, 어적를 좋아요? 저 애를에 .. .J

천자는 무슨 말부터 해야 를을지 를라서 이렇게 랄머리를 에됐

읍 니다.

r출자 등주 애를이라니요? 그런 생각 마십시오. 공면히 마출

의 부찰온 질려구 하지 마십시요. 난 언제든 이련 운명출 걸어야

할 놈이있읍니다J

김 칠은 담담할 표정으로 오히려 설자를 위로하듯 미소마저 지

리 보였읍니마
.

두 사람은 찰시 강가에 서 있있읍니다. 희미할 불및이 검푸른

강들에 널어직 차갑게 번적거 리고 있올 뿐 주위에 틀 기기척도 없

이 고요하기만 했읍니다
.

r어리주 배치 받으싫어요 ? J

설자가 걱정스려워선지 가늘게 떨리는 소리로 들였읍니다 .

r강계 청린 발전소 건설장J

r강계 청년 발전소라니요? J

r자강도 복단에 그릴 를이 있읍니다J

r노등자루요 ? J

rE) J

r북즉이라니 부척 추운 곳이겠네요? 곧 걱울이 학쳐 솔 린데J

r찰찰할테죠. 여긴 만 그련가요? 지금도 를이 떨리도록 찰찰

찰 세..ㄴ인 걸요J

r미안해요. 모든 것이 저 때를에... 공면히 해를 입으신 생각출

차면... 그래두 전 z국이라구 찾아찰는데 이면줄은미쳐 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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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J

r선자 등주. 내 분명히 말해 7겠는데, 하나는 내가 이번애 릴

치 당찬 것이친자동무 애를이 아니라는 친입니다. 또하나는

천자 동를 소련예서 온지 얼마 안되어 여기 들정을 길 모르니까

매사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에 조심. . . J

하마가 김 철은 문득 입을 다물었읍니다. 린자의 눈에 눈글이 번

적하터니 될을 타고흘리내 리는를활브았기 애문입 니다.
촉은한 정이 뭉글 치밀었읍니 다 .

r날꺼 가싸늘해기 는데그만돌아가십시오. 나도가서떠날 5t

비를 해야겠읍니다J

길 칠의 이린 다정찰 말에 선자는 떠욱 흐느됐읍니 다.

차가운 강 바람이 두 사찰의 볼을 스치고 괴나칸움니다 .

한참만애 선자는 정신이 든 듯 손수건으로 눈 인저리를 및3 .

목띤 소리를 했읍니다 .

r어터가나 를 조신 하세요. 그럼 가보셔요. 사모및이 주척 ;st

정하며 기다리실 린데. . . J

를은 헤어졌읍니다 .

길 릴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집을향해길출을 재촉했읍니 다_ .

그려나 그의 집 만리는 뜻 計의 일이 벌어져 있었읍니 다.

다정했면 아내는 가 버리z L

방 를을 열고 들어 선 길 칠은 눈이 휘등그래졌읍니다 .

기다리고 있어야 한 아내는 보이7 않고, 방안은 이사찰 뒤끝

처릴 어수선했 읍니차 .

출 궤착이 열어진 채 양복과 속옷 및가a;가 방 바박에 관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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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들먹했던 책장도 만할아 비어친였읍니다諒

책,.4 위체 증이조각하나가 를적있었읍니 다. 편지였출니 다.

r......생각하면 끝o!1 +는동무와 이혼하기루 했어요. -난만당

출차와 살만를관대한 어성이를되나 봐요. 아니그 설찰중 춰

몰아치는 강계청널발핀소 건설장 같은E1J1 노등자의 아내.a

생찰하는 것이깁나서 그린지 들라요. 다신날생각7i 마세.a..

이흔 수속은 o1ql 재판소에 제출해 찰터요. 우리사이애 어린차

가없.는 것은참다챙스런출 일이었어요. 7렇게 아이를 갖고 및

어서 고민하면 일이다행으초 될줄은짐작도 를할일이예오. 내

들천은 다가져가요. 나머지는 증무거예요. 만나면 마을이 다

시도라찰을까 봐겁나서이렇게 가는 것이니많이양해하여 주

세요J .

김칠은이를 앙다를끄 득즉히 서있었읍니다 를 .

이릴게 가버릴사람일 를은전혀천카조차 못하였읍니다출

r진숙이 ! J

김칠은저도모르게 아내의 이름을 를러보았읍니 다출

다정한 눈매와 그손길, 애를한 말들....... .3.것 이모두 거릿씨

었던가 ? '

아치면 자기와는 주서운 이사회의 질곡올 들고 나갈 자신이

없어서 들리난 것인가 ?

그리도 삼년동안 오순도순 사t1 를게한 지붕을 2 4 z 살아 온

부부가 아니있면차 ? .

하간o1 사피가 사찰들을 흔히그렇게 만들를이이기주좌적인

,f가 없지는 않았었읍니 파.

그치나아내란남편이 어려운지경애빠줬을 적에손1 내밀어

당려 주고 부축치 주인야마찰한 4 이아인릴가 ?



o 사회는 부부의 정마저 이렇게 파피하z 것인가 ? '

친 칠은 한 동안 방 할 가출데 우뚝 서.서 별 생각을 다 했읍니? .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를어친 옷가지들분 주워서 트렁조 속

에 담간읍니 다
.

책은 그대료 두됐읍니다. 자기가 존 시집 세권긴 짐 슥애 챙겨

넣있읍니다
.

이튿 날출 .

릴 칠은 중구역 재관초을 찾아가서 아내 친숙이가 제출할 이흔

소승 서류에 도장을 적었읍니다
.

대면 리관출 할 필요도 없었읍니다
.

북할에서는 r만당 만혁명 분자 또는 증파 분자로 속청친 자와

는 이흔이 성립 절J이라는 괴상한 재판 <규정>이 있읍니 다
.

재간소 근 z예 진숙이네 집이 있었으나 길 칠은 를E.G 고게를

떨구고 그 곁을 다나 돌아왔읍다
.

무서출 세.차인니다. 상년 동란 정출 붙이고 간 남편올 하루 아

침에 미릴포 없이 버렸읍니다
.

함께 사는 동만 할다틈 한번 안한 다정한 사이였읍니다
.

사찰들은 나란치 어깨를 겨루고 직강으초 출근하는 그들을 . _

고 r비들기 한찰J이라고 불렸읍니다
.

재정성에서 요직분 찰고 있는 진숙이의 부친이 강요해서 그나

도 어절 수 없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응4다
.

김 칠은 되돌아 서서 한번 만나 초기라도 할까하고 여리번 찰

출을 템추고 망설였으나 끝내 발길을 돌리지 誇았읍니다
.

벌꺼 가정의 행복은 라.어진 사기그릇처 림 다치 제 프양출 되찾

.출 수 없는 것으로 기어 버렸읍니긴
.

. 김 칠은 그 날 밤, 복행 열차에 를출 실있읍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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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까지 .망치 려고 ?

릴 철이가 아내찰태 이흔 당한 를를으로 강레 청린.발전소 천

설장으로 적났파는 소식을 듣고 누구 보다도 가글 아파한 사찰은

초린 2세꼭 여기자 박선자였읍니 다.

김 칠이 자기 때를에 모진 고생을 하게 피었마고 마출이 저리 .

면차에 그런 소식출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읍니다
.

라 린차는 퇴근 길애 친 철의 아내 진숙을 찾아 칸읍니다 .

왜 t편을 버렸느냐고 그 아내를 나무라고 싶됐읍니다. 아니

가정애 해를 끼친 자기 잘못올 빌고 진숙이 더리 길 칠을 따라가

돌차 달라고 애질하고 찰였읍니다
.

4 기산 기글에 아담할 집이됐읍니다
.

대를을 두드리니 한참만에 눈초리가 깔끔한 여차라 나와서 를

어 오라는 발도 없이 선자를 날카롭게 를어 브았읍니다
.

r아, 눈이 파찰 걸 고니 등두가 바로 소련애서 왔다는 박 동주

군요. 그렇죠 ? 어렇게 찾아찰지요?J

r천숙 등무세 요 ? J

r주슨 일이죠 ? J

진숙이 를에서 찬 기운이 중졌읍니 다
.

신자는 말을 하려 했으나 입술이 떨릴 분 목소리가 나오지 診

간읍니 파
.

r#렇게 전보대처릴 서있지만 말구용건출 찰리말해 봐요 ! J

진숙이가 표독스립게 보아붙였읍니다 .

신가는 얼굴이 파랗계 질려서 화석처럼 굳어져 있었읍니 다
.

r릴 싱치간 사람 다 보겠네 ! 용건두 없이 폐 남의 집 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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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지 ? 일 ! J

선.자의 코 앞에서 를이 찰 닫했읍니다
.

안으료 멀l지는 친숙의 발자국 소리가 그의 가글출 친諒으출

가는 듯했읍니파 .

까찰게 질했면 선카의 볼이 차차 발찰게 글들어 찰읍니 다. 머리

고 피가 칵몰려 을라찰읍니파
.

신차는 와라 대문으로 다가가서 주먹을 를어쥐고 r찰쾅 !J두드.

렸읍니다
.

다시 발자국 소리가 가까와지고 문이 벌컥 열렸읍니간 .

r이 동무가 ! J

진숙이의 치깨진 도끼눈이 험상궂계 선파를 노.려 보았읍니다.-

r진숙.동무, 절 응서해 주세요 ! 김 철 동들 도와 주세요 ! J

r출 ! 동무, 언제부터 그렇게 김 칠 동를 생각해 됐어? J

r진숙 동무 ! 그이가 어려울 때 도와 줄 분은 아내인 동무 諒

에 없지 않아?? 네!J

r오라! 패 응한 소릴 하는데 ! 난 이제 김 철이 아내가 아니

오 ! 그 사찰 잡아 먹구 나 까괴 망치리구? 출 ! 어린 없는 소 .

El ! J

다시 쾅?며 문이 닫했읍니다 .

r날터리 그려지 랄구 제가 한 면 그 산골를 를아가 도와 줘 a _

al ! J

문 만에서 들리는 진숙이의 앙칼진 초.리였읍니다
.

선자는 및올 많고 를 동만 멍청하게 서 있있읍니다
.

어느 새 어스름이 기어들어 사위는 먹들을 부린 듯 어두워졌출

니다.

,달도 얼는 캄캄한 밤이됐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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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의 마을도 그렇게 찰캄하였출니다. 괴로웠읍니다 .

할길출 걷는 발은 추를 매단 듯 부거됐읍니다
.

(김 칠 동주와 같근 분이 어떻게 저런 여자와 찰께 생활올했을

까 ? 저릴 여간라면 차라리 따라가지 않은 것이 낳았올지 모른다 출

아니 피 내갸 공연히 남의 윽을 하나? 일은 제가 저질려 놓구...)

문득 방금 진숙이? 던진 말이핀천데 다시 울렸읍니다 .

(......제가 한 번 그 산골로 출아가 도와 줘 보지 ! )

면 하늘에 흘리가는 먹구름찰 사이에서 별 하나가 만작 및났읍

니다.

r김 칠 동주 미반해요 !J

선자는 저도 모르게 흔잦근을 했읍니다
.

아득령 마루에 올라

토끼 똥이굴리 눈사태를 일으킨다는 면화산의 강파른 영출올

라 서면, 해발2천을 념는준령.들이 웃줄출줄 어깨를 겨루고 등

서로 비스듬히 별은 모양이 한 눈에 깔립니다 .

찰림 간맥입니다 .

이 찰린간맥A. 등을 가로 타고 넘는 고개길이 아득하다 하여

<아즉령 >어라 불림니파
.

아즉령은 늘 히리애 구름을 며처릴리감고 있어서, 아래에서 만

z.이고 또 영을 올라서면 산 기글이 안보입니다. .

매윤 원바람에 .강대 나무들이 울고 출날리는 눈7루"4아름트
리 진대들이 및입리다 .

이아득령 마루에 하얀고급 r구바(외투)J에 털장차를 신은.차..
친지.가 을라 싫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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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要證i讀

파찬 머리 수건을 동여 를 일굴은 추위에 밭7Ni 일있출니.;..

함께 명글 넘는 사찰들의 시선# 근인 루르고 키가 후리7라하

고 를애는 외국제 고중 의복으로 만찰한 선자에게로 찰리고는 하

y 응니다
.

r아피씨 발전소 건설장 얼마나 떠 j 및 기나요? J

선자가 곁에서 특즉히 길어가JL 있는 출출 차릴의 나이 든 시.

람o!; 게 를었읍니다
.

.r영 을 내려서두 찰십리니 아직 및었지오다J

나이 든 사찰은 무뚝뚝하게 대담란읍니파 .

r아저씨도 거기서 일하세요? J

r그린 이 고차 넘는 사찰은 모두 거기 노동자예요J

r전 초천인도인 아저씨 따라 가두 일없기요? J

r새로 초는 기사 등무요? J

r아니예요. 피기 누구 출 만나려구 가는 길인예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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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를 사찰은 목목히 내리막 길올 찰서 칸읍니다
.

찰 선자는 간릴에 익속하지 못하여 위중거라때 T인의 위를 따

는읍니 다
.

...는 7l글 찰계 차및 찰전초 건.4찰으? 김 철을 찻아 가는 갈

입니다.

sl의애서 비찰올 f 는 라 인 f 두둔해 나漆다고 찰당 할직 처는

를 ? 고 이 .험찰 간글의 노등자친 를겨 내려할 그를 아내마저 버

하출 애, 그?다리. 내가 그를 들봐 주어아 간다는 다을이 꼭됐면

것및니다
.

린자는 중5l를 거등한 출"ll 자기 때를에 차인 당한 라락을 위차

서 카기도 기자 직분을 버리고 그와 같이 고생출 감수하며 그를

드와 주리라 마움 정했읍니다. 그래서 사찰글의 만류를 부릅쓰끄

정양출 인찰읍니 다.

r친부지 o:f들처 림 공인히 출분해 서 떠나지만 그 고생을 만고면

며찰 못견디고 들아 을 걸 ! J

며나는 선자의 등리 대교 찰 기 4 가 찰 초리었출니다
.

(아니 안를아 온다 ! 찰만한 눈초리들, 가습출 죄어드는. 분위

기, 남을 릴를고 저만 같 치려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 다시는 이

곳으로 반돌아 온다 ! )

선자는 속으를 이린 릴싶을 다졌됐읍니다. 막상 때나고 보니

톨막히도록 찰찰한 굴속에서 및어져 나온 듯 오히려 후린하고 시

인하기도 하였읍니다
.

지금 노인의 리를 따라 는길을 혜치며 걷고 있는 친자의 가틀

및숙한 글애서는 김 칠을 생각하는 정이 감추어져서 3것이 f ..

어떤 불처필가t을 훈훈히 데워'주기도 하는것곡있유터다.
영올 내려 큰 길애 접터드긴 핀o1 찰편하여 한길 킬기 수월索

- 2 4 9 -



읍니다.

선자는 노인과 나란히 서서 묵특히 걸어찰읍니 .t.

위에f 자등차 헨진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 결에서 끽 부레이 .

많는 소리를 내며 범춰 린읍니다 .

들아다 보니 지프차였읍니다. 발 를이 열리고 얼굴이 두툼한 사

찰이 상만신올 찰 내밀떠니 따 선자에게 '들었읍니바 .

r여 동무, 어더까지 가시오? J

불길한 예감이 가를 스쳐

선자는 상대방에 기름기 흐르는 유들유를한 얼굴과 발장게 충

.헐된 눈이 마출에 걸려 대찰을 망설였읍니다 .

r발전초 건설장으로 친시는 길이면 이차에 타시오. 마천한

자리 비어 있으니 . . . J

중널의 그 차람은 선자의 모승을 유심히 출어보며 권했읍니다 聾

r전 이 아저씨와 등행인데요J

r들은 찰올 자리가 없는데 .. .J

곁에서 특특히 서 있릴 노인이 한 마디 했읍니다
.

r여 등부, 타구 가시우다. 만 길이 찰하재 이오J

r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등행해 왔는데 저 흔자 절안히

차를 타구 가요?J

선자는 사찰이 그릴 수가 있겠느냐는 듯한 시설을 노인애게 주

고 나서 지프 즉을 향하여 고마우나 사c.f하겠다고 했읍니다
.

r으를 ! J

중년의 사찰은 선자를 지그시 노려보떠니 를올 탕 찰란읍니다
출

하 는 요란한 발동 소리를 내고 떠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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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치 사찰이 건설장 당 위원장이외다. J

支인이 멀어져 가는괴프 즉을럭으로 가리키며 한 말이있읍니
다.

(당 위원장 ! 저릴 사찰이...)

천자는 블길한 예감이가승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어절수設
諒읍니파

.

이일이있은다음에 노인과 린자는 한결가까와졌읍니다
.

노인은 자기 이름이 박영우고, .를크리트 타입공으로 일한다는

것파 건설장의 형편출 대충 설명해 주됐읍니다
.

.박선자도 성이같은 이노인에게 정이끌려자기가 소련에서
.나찰다는 얘기로부터 길칠을찾아이렇게 건설장으로 오게친
경위를 주욱 릴어 놓았읍니다

.

r기다리는 건 고생 뿐이겠군차 . .J

노인은 이렇게 출잣말 처럼중얼거리며 선자를 부척등정해 주
됐읍니다

.

두 사찰이 치친 다리를 끌며 발전소 건설찰애 당도했을 애 는

이미 캄캄히 어두운 밤이됐읍니다
.

임시바라3에 블및들이 희미하7 여기저기만및블처릴 깜라

이고 있을뿐이고 어수신한 현장이 공사장의 및새하고나 할까,

누구의 거동을 억제하는치 호각소리가 가를울했읍니다
.

r여긴 여관두 없으니 우리집예가기오다. 길칠이란 청널주
이찰엔못찾치. 낼내가찾아주기루 하지오다.J

라노인좌 이련권고애 .선자는 다른도리도 없고해서토인의
집으로 따라 찰읍니다

.

집이라야 찰자조각으로지은 임시노중자들의 바라크였읍니하
만백의 할머니가 노인과 펀자를 맞4를였읍니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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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방에들어서 니곰찰이 및새가확중찰읍니 다. 비라눈괴기.

믈 이 새어? 방라박이 주슨지도를 그린를얼록져 있있읍니 라識.

박느인이 노핀치치게 선라를 만나함께 오게된경위를 대충

대 기해 주차 노파는 신자꼭 손블를어 아천목에 앉했읍'+.

r에 그 이 추운 데르 o1필인구 찾아왔소고마J

f i 집처린생각i..*구. 편히 위지우다. 김칠이란등를내 치및

찾아 데리고 츠린t'iJ

박 노인의 르마운 말이었출곡 다.

T U_v_...... 이누추한 ,l1# 석리인린을, 하주 방교생하소J

노카는 누더기 이구차E7를 치 주었출니다 .

료두 자리애 누찰읍니 4 .

선자는 눈을 감고 잠를 청찰글나다 .

그 의 두 눈에서 는 늘들이 를거푸 흘적나와 벼개 머리를 적시었

출 니다.

r자소, U ! 우리영찰이 일고를각찾아준다지 애이오J

...머니처림 다정히 달레주는노파의 말에를자는 오히려 흐 느

피 을고 할았읍니각 .

당 위원장의 청포

박선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깁칠은점심시간치 부라

부라 박 노인집으로 찾아 들었음니마 .

그리나 박 신자는 거기애 없었읍니 다.

r방금 핀 사람이 와서 데리구 칸수 !J

박노인의 노친녜 말리였읍니다 구

r위라구요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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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스기라더라? 당 위일치 출부들이 차구 하면매 ? 마구 끌구

칸치이오.

r담 위원치o.l 서오 ? J

친 칠의 가습은 천뜩했읍너다
.

(신자가 온 결 어느 f 알차출까? 신자는 무인하리 왔을까?

고를 어에서 향4원회에서 끌고 찰을까? )

.릴 칠은 적 들아치서 당 위일회 청사 즉출 향하이 달음박질린읍

U 4 .

찰편 당 위원장실 안에서는 당 위원장과 선자가 넓은 책상을,마

주하고 誇아 있었읍니마 .

r상급 당에서 등들 곧.들려 보내라는 통초가 내려 찰소! 김를

돔를 딴나려 찰다구 하는데, 그련 반당 분자를 만나 보는 것은

괸자 동무 신상애 해로를 릿이오. 등준 당원이 니까 당의 지시

를 복출치 차 할 것이오 i -

당 위월강은 유들유들할 얼굴리 일부력 거만스리운 엄할 표정을 .

것 고 내 및은 소리됐읍니 파
.

r떠나 출 에 그많브됐었는데 그런 지시가 내리다니L? 어했

든 간 릴 칠 동들 만나 봐야겠어요J

r이 동무 차라 ! .고집이 .대단하군 ! 생긴 것과는 만 찰인Tl . . J

당 위원장은 이린 넉찰 를은 소릴 하면서 선자를 년지시 살퍼

보았읍니 다
.

찰으로 북및에서는 보기드믄 예분 얼굴입 니다. 지성이 것들zL

템시있는 를매입니다
.

당 위될찰주 한참 』.를 출어 보았읍니다 수

r동주좌 정상출 보니 나도측은는 성각이 안드는 바는 아니오.

찰 ! .어치다가 등무 같은 훌룽한 여성이그런반당 를자와 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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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됐나 ? 알 수 없는 일이오J

r당 위원장 동지, 절 그찰 여기 남아 있게 해 .주세요. 컴 칠동

문 저 애문에 그련 오명을 출 사람이예요. 제발 그이가 고생하

는 이 건설장에서 저도 고생올 하고 찰습니다J

천자는 매달리듯 애걸하됐읍니 4 .

r으흠 ! J

당 위원장은 잠시 신각한 생각에 잠기는 기색을 지었읍디다 .

사실 당 위원장은 컴양으로부터 박 선자 를제에 대한 전화 연

락을 받았됐읍니 다
.

그리나 그의 말대로 다시 올리 보내라고 했다는 천은 새발간 리

짓 말이됐읍니다
.

정':#예서 는 박 전자가 그리로 내려 갈 것이니, 고된 노동 부찰

에 배치하여 를을 내주고, 그래도 만당 분자인 김 칠과 어출릴 때

는 출당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책벌을 반겨 주어 당에서 를아 내

라는 지시였였읍니다 .

r선자 등무, 정상이 딱하니 내가 고리해 보지. 상부에두 좋두

록 얘기하면 되겠지. 그리나 한 가지 명핀해 들 것은 내가 배치

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마을에 들지 않는 데라두 주조건

가서 일하겠다구 약속라는 것이오J

신자는 이 당 위원장의 말이 무엇올 의미하는지 얼릿 짐카이 가

지 않았읍니 다 .

r알겠소 ? J

당 위원장이 못을 박으려는 듯 들었읍니다 .

바로 이애 노크 스리가 똑똑 울리고, 를이 벌리 열렸읍니다 .

획 고개를 를리고 본 선자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별덕 일어섰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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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는 김 릴이우뚝 』 있있읍니다
.

중노동에 떠와 살이 깎여

잠시무리운 침묵이 방안에를렸읍니다
수

선자는 저도모르게 자리에f 일어났읍니다. 김칠의눈과 선

자의 눈이 찰부디쳤출니다
.

천라디발로도 표헌할 수없는주언의 대화가 오고칸읍니다
.

선자는 길철.긱 시선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자기를 책망하는 찰

들을 인있읍인다
.

r김 칠동무, 이리 와서 찰소J

당위원장은 치외예도점찰게 자리를 권했읍니다
.

김천은즉차히 당위원장이 가리키는 대로 선자의 곁 자리에

찰沿읍니 다
수

r라린자등무가 등물찾아찰는데, 난들아가라고 권했초. 7.

리나자꾸.등무 결에있겠다고 우겨서 차주려고 하는데 친릴

동무 의핀은 어떻소?J

당위일장의 이린랄에김칠은선자즉으로 고개를 돌리a 못을

박글 힘주어 또박또박 말했읍니다. .

r선자 등무, 돌아가십시오 ! 들아가셔야 합니다J '
린자는 대담없이조용히 일어싫읍니다. 그치눈에눈를이 그.

령그링 괴어을라서 볼을 타고출치내렸읍니카
.

r천리 길을일다않고찾아은 사찰한데 그게주슨소.핀가? 응 ?

침칠 등무. 통부를 찾아온 사찰이란 말이야 !J ,

당 위월장이 제법 노한 소리를 질린읍니다
찰

r그러피다띤 !J .



김 길이 노한눈길을 당위원장에게 책근친z 따지글 찰했읍니

다..

r어패시 찰위원찰 동무는 날찾?온 를자동부를 강제는. 를들

어 들였지요? 선자 를무는 날 찾아은 사람이오 !J

1--1(-a ? J

당위됐장의 눈데출성만諒이번적이었으나 이내그깃이지위

지.릿 입가체 잔인한 미소가 떠올찰읍니다 .

r그렇다면 데리고 가지! 선자 동무는 따라가고 i J

r좋 소 ! J

김 칠은 설小의 찰을획나뀌채 어이끌고 사무실을 나싫블니다零

신가는 말 없이 고분고분 따라섰읍니다 .

r선자 동부! 다를 말 마시고 어서 .를아가십시오 !J

길칠이명령조로 랄했으나 선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 " 었

읍 .1다
.

r처는 파시 돌아가도 천대를 받를 사찰이때요. 김릴동무절

애있계해주세오. 아무리 어리운일이라추견며내겠어요. 친s

철 동주 제 마을을 이해해 주세.9. J

릴릴은 발 없이앞서 길어가고 선자는 끈에 달련듯 그의 !.!

를 따라찰읍니 다.

이f하여 소련예서 나온 여기자 박선자의 고할에 찬노동 전

찰은 시작되있읍터다 .

a .을은 그래도 김4이가 늘츠살즉 주기애문에 그린대로 지

릴단 했읍니 다 .

그리나 갈 수록 야위어져 찰읍니다 .

심한노동도 힘겨우려니와 당위원장이 능청을 떨때』중히려

고 드는 데는 찰출 수가없있읍니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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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리원장은 김 칠과 박 설자를 같편츠 천릴장애서는 가장 릴

든 노를 부를인 타일 직장에 애치했읍니다 .

노동o) 처을인 락 천자가 그런 대로 천터어 간 것은 그례도 박

노인이 은근히 도와 준 력출이됐읍니다 .

그러나 박 노인할 사람의 힘이그 무서출 공산 사좌치 직찰4:

서 찰마나 백올 출 수 있으카 !

소릴 2세 여기자 박 선자는 두 해를 못 채%교 병석에 &러적 다

시 일어나지 못했읍니 다.

u . 남쪽을 향했면 어느 청년의 몸주림

출한의 서해 항구인 정s남도 남포시의 어느 골목피서 나이치

비해 건찰하게 생간 청널 두명이 어둠을 漆고 부를가를 향해 부

l]런히 걸을을 재촉하고 있있움니다 .

a7o년 6월 하순 어느 찰 방.

바파즉에서 블어으는 시원한 바찰이 초적를의 주더의를 찰리-3!.

있었읍니다 .

r칠복이 ! 오늘은 기어코 성공해 야 해! 딘비지 말구 침착하게

챙동하자구 ! J

r는 랄았어 !J

r그런데 그 배가 제 위치에 그냥 있을까?J

r를림없.어 오늘낮9. 두 남포수간학교(친찰포) 애들에게 찰인

천으니까 ? J

t우리가 노리는 배가 수산학교예서 실습웅으로 가지고 있는 터

가 를릴없지 ? J

r글씨 그를마니까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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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주운 골목을 빠져나와. 용정등을 지나해반등에 다란

았읍니 다
.

남포 설창가가 눈 앞때 될쳐漆읍리다 .

아직은 밤 9시 조금 지난 시간이4서 부두 노동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였읍니 다
.

이글은 잠시 어느 창고뒤에 를을 출기고 주위를 유심히 찰피기

시작했읍니마 .

이들이 서로 알게 된 것은 남포 유리 공장 노동자료 들어온 뒤

부터 됐읍니파
.

칠今이라는 청년은 평안남도 용강군 옥도리에 고향을 두고 친

지동에 있은 응강 고등학교를 출업, 대학에 진학하려다차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남포 유리 공장 노등자로 제치된 청년이였읍니다
.

학교에서도 유달리 성적이 뛰여나 어찰게 보면 곧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학교 친구들간에도 초문난 칠복이였지만 대학 진학

이 라힌 뒤부터 는 아예 사찰이 급변해 버렸읍니 다
.

말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의윽이 안생기고 툭하면 반발하는 이.

상할 성격자료 변해가고 있었읍니다
.

칠복이 는 남달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 만 그것이 소위 성분아

나x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길이 막힌 뒤부터 사찰

이 달라진 것입니다 .

r칠복J의 친척중에 6촌형 이 6.25당시 남으로 일남했다는 사실

대문에 칠복이는 언제나 성분.이 나쁘다는 낙인과 함께 남 모로는

감시를 받아 랐련 것입니다
.

3.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예 진학.하려고 추천을 받으

려고 할임선생을 찾아칸다가 너주나 를픈 소식을 들됐린 것입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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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칠복이 자넨리리도 를고성적도 뛰여나지만 대학진학올 찰
. 수 없네 ! J

할임선생도 반타까운듯이 칠복이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말하

출 것이였읍니다출

r그러나 선생및! 천꼭 대학에 가고 찰읍니다. 전책없이는 하
주도 찰 수 없을 것같읍니다. 선생널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주

십시요J

r글제파.. f 딱한사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어디우리선생들이

?움대로 할수있는거니 ? 더#나 대학진학를제는 당에서 결

생이내려야 하는천데... 월남자 가족은 부조천 추천만해준다

는 건 너도 알고 있찰니 ? J

r선생님, 그러나저의경우엔 6촌형 이아님니까? 6촌형 이월남

했는데도저획들까지 그영향을 받아야 하나요?J

r글제 나a서는 어적할 도리가 誰구나... -3.BU 모든 걸 단념

하구당이시키는 대를파라할수 밖에 없찰니 ? J

r설생넘 ! 천... 전대학에 못가면 차라리 죽어버릴리야요J

그리나 끝내칠복이는 대학 진학예 대한추천을 받지못하고 말

및읍니 마
.

동시에 용강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찰 그예게 쥐어진 것은 남포

.유리 공장에 가서 노등을 하라는 <배치장>이였읍니다
.

(어인리 ! 전어떻계 하면좋와요. 제4는 책뿐신데 저한테서

곡을 및어가띤 어떻게 살아가지요? 녜? 어머니 ! )

찰복이는 생각할 수록 분하고 될통했으나 어터다가 하소연 할곳

치 없있읍니다
.

그찰찰칠복이는 차라리 자살해 버릴까하는생각올 해보차.

윰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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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나.릴목이에게는 찰친구의 사랑하는 어적념이있었을니 마_

옥도리 협동농장 농장원으로 일하는 여머님을 남겨 두료 를출

수도 없었음인다
.

칠.복이가 남포 유리공찰 r용해공J으로 에치된 천은 그로부터 라

칠후의 일이였음니파
.

조긴 노동이 시작치 됐.읍니 다. 칠복이 가 하는 일은 유리 원료인

r.T#J를 녹이는 일이있읍니 다. ..-~.

여기에서 그 친구를 알차 된 것입니다
.

안 현이라고 부른 그 친구는 를.마전 일본애서 부모를 다라 .븍

출린을 타고 북한 땅으로 들아冬 l8세 난 복승 교포됐읍니 박.

그런데 현이킥는 그 청년도 다른 모든 복송 교포들이 품고 있

는 천과 같은 불만을 가치 3 있었읍니 다.

더7나 를찰에 오면 대학"!1 초내 출다면 설전이 실대 와서 토니 .

라4l에 가는 북송 교포는 얼마 피지 않았음니다 .

현이도 복송되어 온 직추 이 를 남포 % 리 공장 노동라료 배치

천 출입니다
.

이들은 서로 자라은 찰경이 달할다고는 하기반 비출한 는만출

관직하고 있됐다는 공G점 때준에 쉽게 가까워길 수 있됐음니다 .

이글은 일하는 틈를히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출간할의 처차

o.; 대D 치출는 출분을 릴어를곤 하었읍니다 .

그려면 어느 날 현이라는 청년이 카업 교리가 를나고 숙소로 들

어가는 길애 찰복이를 블리 가지고 어느 으슥한 곳으로 7# 엉뚱

한 제의를 하는 천이誰읍니 다 .

r칠븍아 ! 우리 이런 생활을 깨끗이 청간해 볼까? J

r % 라 구 ? J

r아주편 희망도 없는 이런 생활에서 및어나 딘자는 피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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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결 어및게 !J

r출 ... 너만은 모든 걸털어놓올수 있는친구인 것 찰애얘기 小

하는데 말.야.. .J

하고는 주저하는 듯칠복의 얼굴올 처다보다가 다시주위를 조

심스럽게 취들려 보는 것이였읍니다 .

r채 그인 얘기하다 발구 어서'계즉해 !J

r아니 야, 설자한 문제가 돼서 그래J

r펀데 4적니 네액기라및어면것이든들어주마J

r칠복이 ! 우리 월남해 버릴小? J

r워라구? 월, 월남 ? J

r그래 이곳올 는를해서 저 남조선으로 가잔 말이야 !J

r너 정신이 있니? 그걸 알이라구 해? J

r칠복아 ! 심각히 들어파, 나그조출현의 감인이설에 속?치

이런일와서 고생한다고 치자, 근데f 위니, 그렇게 공부구구

및어하는 너를 이린데 박아두는 공간당의 처사가 출은 것 란

니? 난 정말 네 근뇌가 아까워서 그런다J

r글치 나에게 공부만 시켜주는 긋이라면찰 어머라두갈거야!J

r바로 프거o>, 철복이 이제니까 얘기하지 만 내 고향은 경상남

도 진해래...J .

r넌 일본에서 났다면서 ? J

r나기 야 일본에서 났지만 우리 고향이 진리각근 아버지 차 초리

시드라. ..J

r그리나 가보괴두 못한 고향이 어떤 곳인줄 어떻게 알.어 '?J

r그래두 려기보다야 출지 誇겠니 ? 거기서는 최소한 사찰이 마

를대로 찰아갈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있찰니 ? J

r가 &지두 존하구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니?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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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난다아는수가있어!....아무튼 잘생각해 보구 결린을 채

택차를구... 잘못하면 생명올 거는 위험한 모험이니까 밭야J

r알겠어, 생각해 볼께J

이리하여 이를은. 점차 북한을 찰츨하여 자유대한에 월남하터는

결심올 굳게 가지게 적있읍니 다
.

그런데 그 결의를 실행하려고 한 날.이 바료 오늘이였릴 것입니

따 .

이들은 남포 부주가에 인적이 뜸해진 밥 ll시 경에 조심스립게

선창가를 끼고 어츠 선박앞에 이르릴읍니인
.

미리봐 주있던 남포 고등 수간학교 실습용 선박친 것입니다
.

그들은 이 선카을 탈취하여 찰남하려는 계획릴에 기찰실을 출

직이는 기술까지 미리 약간 익혀 두있던 및입니다
.

응궤 배란에까지 올라타게 된 이들은 급히 기관실s 내려가하

가 랄고 발을 및추됐출니다
.

기관실에서 부슨 인기척이 났기 애를입니다 .

(아니 아직 배반에 누가 남아 있나? )

(측시 경비하는 사찰이 나 아닌지 ? )

이때 갑찰위를 올라오는 기관장과 마주쳤읍니다 .

r등무들은 누구요 !J

낯선 청년에 부박친 기관장은 벼락 고함올 질렸읍니다 .

이 소리에 기관실에 있면 다른 선원 몇 명이위어올라왔읍리다
.

그러구 보니 이 매발에는 선장과 갑관장 그리고 대 여릿명의 펀원

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됐면 것이있읍니카 출

r주른 일이요 ? J

청년들은 어피찰 바를 a . z a

r그저...배를 를 구경하려구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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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뭐 구경? 지금이 및 신데, ...배 반에 우물거 리는 거읏 ! 을 아

무래도 수상하군, 여넌 이동주들을 를드시요. ...릴저히 조사해

봐야겠으니 . . . J

사태는 의외로 심각해 流읍니 다 .

힌이가 먼저 기관장에게 달려들었읍니 다.

이들은 만약출 예견하여 단도 하나 씩을 준비하고 있있L니다 .

이제 여기서 찰들리면 월남하리 던 자기들 정체가 들통이 날거

고 그렇게 되띤 출살될 게 절하 노릇이었읍니다
.

그릴.다고 이들에게 사절출해 봐야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읍

f 다.

이들은 이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즉를 바에야 할 때까

지 해 보자는 생각뿐이 있읍니다 .

칠복이도 어데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단도를 꺼내들고 이들과

반를었 읍니다. r

@ 대 격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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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먼저 칼쉐 절리고 갑판장과 천장이 차례로 쓸어졌출

니다.

다른 선원들은 급한 길에 바닷를예리어내렸읍니다. & .

순식간에 일어만 일이지만 사태는 매우린각하게 벌어졌읍니다
.

필복이나 릴이 모주 어떠서 이런 용기가 찰는지 자신들도 놀랄

지 경이었읍니다
.

아마도 지금까지 복한 땅에서 맺히고 및힌 일한이 여기서 한려

면에 폭발한 것 같았읍니다
.

한편 아무 죄도 없는 사람올 칼로 절諒다는 양린좌 가책을 찰기

.도 였으나 사태가 너주 천각하여 그것을 생각찰 겨를리 없있읍니

다.

이들애계는 보직 를할 땅을 탈출하여 자유 대한차 될남하려는 일

생를이있읍니다
.

이들은 급히 기관실애 뛰어 내려가 배를 움직여 보았읍니다
.

및가지 초보적 인 지식올 가지고 있있기 때문애 배를 움직일 수

를 있됐으나 그 이상 구치적인 조각은 자신이 없있읍니다
.

그려나 가는데 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배를 조각하는 비 모든

신릴글 기울였읍니극
.

그래 가지고 그 배를 남쪽에 까지 를고 온다는 건 거꼭 기적에

가?운 일이였읍니다.

r자 칠복이 ! 출기를 내라구 ! 하늘이 우릴 도와줄지 몰라 ! 자

이 걸 힘 있게 잡아 당기라구J

그리나 이 사건이 그대로 널어갈리 없있읍니다
.

를포시 찰 위원피애서는 비상령를 내리고 각 수산 사업소에 이

출 의 추적을 명령했읍니다
.

뿐반 아니하 남고애 주둔하교 있릴 즉괴 言간군에서 는 경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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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였고, 각 찰린에 까지 이들의 수색 명령이 하달되있읍니다 .

몇시간이 흘렸을까... 이들이 탄 배는 드디어 출피 해군 경비정

씨게 발각되고 말았읍니다 .

복괴는 이들에게 반역죄를 들의우고 남포시 공설 운등장에서 공

체 총살형에 처하고 말았읍니다 .

그때가 l97o널 6월 28일이 됐읍니다
.

자유를 찾아 목숨글 절고 월남하려면 두 청년은 끝내 그 를출

이주지 못하고 열 아출이라는 어린 나이로 영원히 눈올 감고야

찰았던 것입니다
.

l5. 이렇게는 못 살겠소

(l)

될양에서 약 8o리 가량 서즉으로 떨어져 강린이라는 곳이 있읍

리다.

행정구역으로는 평안남도 강서군 강천리에 속하지만 평양과 남

초간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고, 조 강천 제찰소라는 커다간 공장

씨 있어 한 애는 시로 승격시키자는 말도 있있면 곳입니 다
.

특히 강선 제강소는 요글 복한에서 한창 벌리고 호는 천리마

. 운동 (출및 주민를의 노동력을 록사하기 위해 강제로 내모는 운

동)이 처움 시각된 글이라는 점에서 친 일성이죠 를나는 대로 시

찰차 들로곤 하는 지역이였읍니다
.

그런데 이 공장야인 노등자 약 2백여명이 주동이 적어 공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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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찰는 정책에 항거하는 시위투렇근 찰일리고. 친다가 사전에 적

발괴어 그주동인들이 총살괴교, 는은노동카가 치포괴는 큰 "

면o 터친 긴입니마 .

이것은 를찰에서 제및<모범 중장>이 라고 김일성이도칭찬하

고 있던 터라, 그사건은 더윽른를제를 블려일으릴움니다小

i친沿를 초 어름, 정라히는 5월알의 일이펀읍니 다.

이강신치강초매서 일하고 있던노등자들 중및및이중싶이 적

어매일할려밀리에 어면모의를 하고있됐읍니 다.

그주구자가 마를아닌 일본애서 깅제로 출송천 북송교포였출

니다.

일본 r4이찌 J(愛知)린애 살다가 제l9차 북송선으로 북한에 온

천 력만이 가 바로 그 주동 인물이 됐읍니 다.

차거 일본에 있을애, 조총련(일본에서 출괴를 피지하는 재일교

포 조직) 찰부로도 지년바있어소위성출이 좋다고 인정받은 사

람이됐읍니다 .

그래서 많은 를송교포들.기 대부분 공장이나 한광노동자로 매

치피였는데s . 김적만이는 이강선제강소 생산부 책임지도원이

라는 약간 는은 찰투를 브게 된 것및니다.

이공장에는 김력만이 외에도 약2백여명. 가량의 북송교.출가

애치되어 있었읍니다.

공장 천체노동자가 약8백멍 가량되니까 2백명 이래봐야 전리

t 원의 소수정도밖에 치지誇으니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릴게

출송 교포가 찰를에많이모어있는 곳도극히드들였읍니다구

원래김 일성 일당은 출출교포들이 어머* 가나말생만 부리거

애를에 될 수록 ")89s 출인지게 만들고 서로 모여불정을 를

하도록 했을니다 .



그러나 이긋 강선 제차소는 초위 모범리인 공장이고 김 일성이

록및히 찰심을 를리고 있는 곳이석서 공장 지배인을 비롯하여 -a.

주 노동자는 긴글이 글고 당에 열성이 있는 차찰들만 골라서 배

치및면 것인니다
.

그래서 출송 고트라 하인라도 그까친 2백명 출은 얼마4리 피뇌

차질 수 있다고 생각sl. 서 2백여명 씩이나 배치했면 것임니다
.

그린T하 그 출송 교포들미 중심이치어 김 일성 및.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린려및 사친이 발생린으니 복괴 고위층에.서도 놀라지 찰

을 수 인었촌니다
.

그리나 김 적만이가 주등이 핀 이 을모 사건에는 그렇게 될만한

사면이 깊이 출겨져 있었읍니다
.

이느날 밤, 김 력만이 는 늘 습관처 험 괴어 있는 여느 북송 z L

로의 가정을 방문하였읍니다
.

그었더니 어느 북승교포 한 사람이 그를 보자 마자 .

r아니 털4 아바이를 못 찰초?J

r를 찰는데 요J

r지금 막친력만동꾸를 찾아간다r 위어가는 길찰는데요? J
r그리요? 나를요? 무슨 일이 생漆나요? J

r그천 저도 모른겠읍니만 아무튼 급한 일인 것 같던데요J

김 적만이는 중히 자기 집으로 뒤곡 란출니다
.

및기 아바이 5..1친 학시 복송 3포로서 아들 하나와 단 든이 사

근 노인이였음니다
.

令랄리 T 레나주가 밭아 찰보 아바이 라는 별명으로 들하고 있

는 출 혁익이라는 사람이됐읍극 다
.

찰히 집o.l 돌아와 보니 릴초 아바이가 돌아서 나오려는 찰나됐

출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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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 마침, 찰됐소? 날 찾차 찰려다출?오?J

r예, 그렇수다J

r그런데 됐 일로, 이렇게 할 늦게 찾아 왔소? J

r밤이 늦은 줄은 알치만 급한 일이 생겨서요J

노인이 서두는 품이 여간 급할 일이 아닌 것 같았읍니다 .

r두슨 얼 인데요 ? J

r아 글째 내 아들놈 있지 않소출 . . J

r압면 직장에서 일하는 칠주찰이요 ? J

r그렸수다. 그 칠수찰 늘이 아주래두 이상해요. 그래시 이렇게

는히 찾아 찰수다J

r될 어및게 했길리요. 천천히 애길 해 보시지요J

r약을 먹있나 봐요J

r원이라구요 ? 약치요 ? J

Q1, 4것도 다름아닌 독약을 먹은 것 같읍니다 그래 몹시 신

을 소릴 내터니 입에 거품까지 물며 온 를출 비를7; 誇린소;..J

r아니, 아바이두, 그렇담 띤저 진료소에 뛰어가야지 날 찾아오

면 어렇거우... 자 찰리 같이 가 를시다J

r아니요. 이미 늦였어요...숨이 끓어졌어요... 내 하나 밖에 없는

놈이였는데 글씨 그 놈인 죽다린 ...측흑...흑J

r아바이 ! .아부튼 이려구 있출애가 아니 찰소. 찰리 공장 당 위

원회에 찾아가 보고를.하든하 어렇게 해야지 . . . J

r아니외다. 내말 를 를구 일어나시우, 난 벌꺼부터 그 놈이 무

슨 일을 저질를 것 같은 생각을 해 왔수다. 일본에 있올 애도 아

터서 듣구 왔는지 를송올 결사 만대한다구 하는 걸 내가 억지.a.

이 곳에 를구 오지 誇았겠소... 북조선애 가면 네가 그렇게 소될

하던. 대학 공부두 시켜 준다구 하긴서 찰이요... 그편데 막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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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대학은 커념 그 어친 나이예 나와같이 이 공장 노등자고

배치되었으니 ...J

r아바이, 그런 말을 이제 새상스레 끄집어내면 철 하겠소... 발.

리 저지러진 일이나 처리 해야7l J

r하여 간에 이거나 읽어 보시우J

하면서 릴보아바이가 안주머니애서 꺼내 를는 것을 보니 즉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체게 남긴 유서였읍니마 .

r아버지 이 불호 자식을 차서해 주십시요...J

이렇게 시작된유언장에는 복송교포들의 공통된 심정을 대변이

나 하는듯이 주섭게 항변하고 있료.읍니 파
.

r치는 면저 가기로 결심했읍니다. 새삼스레 복송되어 온 걸 루.

치해서 죽는건아님니다. 더구나 희망하면 대q에도 못가고 G .

장 노등자로 일하계 된 것을 비관해서 즉는 것은 아님니다
.

하루 7백그찰의 배급찰에 매달려 즉도록 일만하는 노예같은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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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찰반해서초 아팀인다.

이린 것들은 확실히 를만의 요소는 절치언정, 만드시 자살을 해

야 할만큼 큰 이를는 괴지 誇읍니다 .

리 는 여기출조신에 와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록적을

잃었고 치망을 漆겨 버출읍니다 .

인간이 인4간게 살아서 는안친다는 너무나도 허부한 비정이도

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

성분이 주엇이길래.<당성>이 될이길래여기에및매여인간의 존

및.성 이마구 절誇히는 것입니까?

아치치 ! 그늘에 돌아서기할 하면출분을 참피못해 자기가를

출 리어뜯는복송교포들의 참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차찰이 살아가는 권리를 .Ea할졌을 애, 그것은 이미 죽은 록숨

이나 똑 같읍니마. 그리고서도 살아야 한다는 다令를 찾아내지

를하겠 읍니다 .

그레서 저는 이 길을 택했읍니인 .

아버지! 면저가는. 이불호자식올너그리히 용서해주십시요J

유린장에는 그 다을으로도 북및사최의 현실적인 모순과 펀함출

찰 예리하게 파헤치가면서 김 일성 일당의 학정올템칠하게 비찰

.#.1는 글로 가득 채워져 있었읍니다 .

유언장을 다읽고만 길던만의 눈치도 눈들이 흔건히 료여있

됐읍니다
.

r못된 녀석 ! 그출드리도 죽다니 . . . J

김적간이는 흔자 말처릴되뇌이더니한참등반을 멍하니 허공

린 을 처다보3 있있읍니다를
r아바이 ! 아무튼 및어설시다...어 떻게라초천일을처리해야되

지 않린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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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허첫 , ...이제 하나 밖에 없는 아들놈 까지 즉이구...그렇지 . . . 7

놈은 내가 죽인거나 다름없어 ...그리구두 부슨 낯으로 내가 찰

아 가겠소J

r아바이 그련 약할 소릴하지말구 기운올 법시다.... 이제 많 일

이나 긱정해야지 많겠소? J

r앞일 ? 허, 내 이제 하룬들 더 찰아 길 하겠소. 이 늠의 세상

에서, 머구나 그 애 없이 내 를자 살라는 거 A ? 허허...J

r영감 ! 실신했소? 제 그린 소리단 자꾸 하시오.J

l.실신하든 찰신을 하든 이 놈의 세상 참 우승지 많L ! 예 ? 하

하. .J

그적다간 털보 아바이 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움니 각. 아니 이씨

미치기 시각했다고 해야 출을 것입니다 .

김 력만이는 그러는 릴보 아바이를 부축하고 그 아z의 .치체가

있는 아바이 집으로 할려 찰읍니 다
.

안에서 들려오는 아낙네 들의 통극 소리가 밖에까지 들즉 나인블

니다.

어느 틈에 초식을 알았는지 공장 당 위월회 비서도 와 있있읍니

파.

r제 이린 사실이 있으면 면저 당 위원치 에 보고를 하지않고, 어

디를 랐다 오는거요J

당 비서는 방안으로 들어서는 릴보 아바이와 천 적만이를 무섭

게 노려보면서 고함부터 지르는 것이됐읍니다 .

(2)

틸보 아바이는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또한번 초적를 내며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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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됐읍니다
.

그 및o.l씨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강 당 위월치 비서는 몸시s .

언찰은 표경을 지으며 일보 아바이에게 초리를 질린읍니다 .

r도대치 어렇게 된 영문이 나 말이요 ! 그리구 및-1 U바이 는 당

비서치 랄에는 대꾸도 하지않고 아들의 시피를 를들고 울기만

하는 것이였읍니다
.

그패서 및에 있면 천 적만이가 그를 대신헤서 당 비서에게 얘

기를 했읍니하
.

r덜보 아바이의 아들이 자살올 한것 같읍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 읍니다만은요J

r뒤 ? 그냥 죽은것두 아니구 자살했단 말이지...반등 찰은 늘여

였군J

r예 ? 워라구요? 반동이라구요J

김 적단은 놀라서 눈을 로계 뜨고 당 비서를 처파보았읍니다
.

r반동 분자가 아니구 뒤냐 찰이요 ! 김 일성 수상의 은혜도 s .s.

구 자살하다니 그게 만등 분자의 소행이 아니구 워냐 말이출 !J

r그천 너주 t 한 말를입니다. 당 비서 동무 !J

r심해 ?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동무도 사상적으로 의린_U_

러운데가 많구만... 그래두 우리 당에서 는 동부만은 조총련 간부

주 했구 성분두 좋와서 책임 지도원이라는 자리까지 주있는데

그래 동무 입에서조. 그따위 스리가. 나와야 옳겠소?J

r당 비서등무 ! 아무튼 이집의 불상사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하

지 誇읍니 까 ? J

r원을 아떻게 하라는 거요 ? J

r장례식 절차 같은것두 있구... 지금 털보 아바이는 제정신이 아

닙니다. 우리가 및예서 거들어 주지 않으면 다른 가즉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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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9 4 까 ? J

이말애당 비서는 더욱 비위가 를렸릴지 눈 알까지 부르뜨떠 욕

설을 직출근 것이였읍니 다
.

r동무 ! 이 동무가 어렇게 죽됐다구 했지요? 가살했다구 했지

요? 그게 바로 죽어서 까지 우리 당에 큰 해독을 끼친 만역

행위를 했단 할이요... 그런 만당적인 악질 분자를 우리 당애신
.

를 어떻게 하라는 거요 !J

당 비서는 화가 잔뜩나서 그대로 천하니 나가 비린읍니다
.

그 자리에 많아있린 등네 아박네들치나 및몇 노등가들도 당 비

/.의 노한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그찰 있다가는 가기를까지 차

가 미칠 것 같아 돌아가려는 눈치를 보됐읍니다
.

이 눈치를 알아차린 길 력딴은

r바천신 분들은 들아가 보시우...이 일은 우리가 처리할테니 따

려분들은 돌아가셔두 좋읍니다J라고 힘 없이 말했읍니다
.

이말과 할께 몇몇 노동자들과 아낙네를이 들차가호 그 자리피.

는 같은 루송 교포들만 그대로 남아 있됐읍니다
.

. 7 다을 날 길 적만이는 강선 시내에 하나 밖에 없는 r국영 간

의사J에 가서 장리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박해 보았읍니다
.

그리나 r국영 장의식J에서 는 무슨 이유에서 인라 한 마터로 거절

하고 관조차 주려 하지 않았읍니다
.

물른.할 비서의 압력이 가해졌던 모양입 니다.

긴 7만은 참다못해 다시 공장 당위원최에 찾아가서 당 비서인 .

게 파져 들있읍니 다
.

당 비서 등무 ! 너무 하십긴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전 장례식 은.

치주어야 하지 를읍니까 ? Q

당 비서는 자기를 찾아 온 김 력만이를 쳐다 보지도 誇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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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J 만동 분자들의 죽을까지 우n 당이 를봐 줘야 하漆소?

방!...우리 당은말이요... 인민의 편에린자에대해산 한없이

녀그럽고 또 만대로 인민의 적에 대해선 주자비하다는 걸 즉똑

히 아시오J

r그렇지만 장리는 지내 5 고봐야하지않읍니까?J

r여보 시Q럽소 ! 내가 몇 린 발해야 알겠소 !J

국영장의가간에 없는북차땅데서 장례를 치를라면 국영장의.

사 에 의뢰하는.수 밖에 없으나 당 비서의 압력애를에 국영장의

사에서 거절하고 있으니 .박할 수 9 에 얼읍니다 .

그리나 길 력릴.은 화가 머리 를 차지 치밀어 출간으나 꾹 참고

장 비서한꼭서 들리 나오고 발았출니다 .

어떻게든지 장례는 치뤄 줘야했마는 생각에서 였읍니 다.

이사실은 곧 강천 제강소 전체 노동자들에계 피져 나찰고 3 4

豈백여명의 출승 교포들에게 자기일치릴 퍼져 나란읍니다 .

다행히 침 덕4을 중심으로 한 및몇 복송 교포들의 동를서주찰

천과 초라하게 나라 장례를 치를 구는 있됐더도 그후 믄제가 더욱

6 꼭하게 확대되어 나찰읍니 다.

김 적만이 는 며칠올 두고 이사.건올 중천4로 그동안의 생한에

대치 여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

그려다가 드치어 어면 결신을 하기에 이르했읍니 다.

이를에 배치되어 온 2백여명의 북송 교포들을 대신해서 그를의

를핀.을 해결해 주기위해 앞장서서 부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걷천

이있읍니다
.

그 후부터 김 벽만은 찰 있는 대로 북송 료로들치 가릴* 'lt찰

하고 그들의 불만이 주엇인가를 해내.치 시작했읍니다 .

그리고는 이를만활 해결하기 위해서 는 어띤 투쟁출 해아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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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r;리가치 로생각해 보간음니다 .

그린치 어떻게 알았는지 공장당위원회에서 이린기미를 찰아

차리4 를사건이 나릴어진듯야단법석을피우기 시각했읍니다차

당 비씨를 긍장의 및및간부들을 모마놓고 소위r긴급 대피J

출 는치 라됐읍니 다.

U.lU 'Sl-U-S) 중대한 를제가 아널수없소. 지금김력만동부

가주音이 되어.북출 교포들를 충동해 가지고 북조천을 반대하는

만혁명모의를하고있소. 이린사실을 우리당이가전에 눈치

됐4니 망정이지 큰일날린했소.. 이제진상이 뚜렷해 했으니

글당위원회이 보끄해서 즉각대책을 취찰예정으로 있초.'' . .

러니 등주를도 이에협조하적 우리당을만대하는 이린반당분

자들는 부리채찰아버 리도륵 적극노력해 야할치료J

그찰람으로 길적만등 일행다및명이 소위주모자라 하여 안

.친원들에게 체포리어 우선공장당위원회 사무실로 끌려 漆읍냐

다.

당 비서는 마치른성과나 올린듯이 거만하게 를출뒤로 .길힌

루 말올 딘졌읍니긱 .

r참 동무네 도 할린하군 !...

그래 일본에서 를아와 가지고는 고작한다는 일이우리나라를 ?

대하는 무장 폭동올 즌비하는 그린@위란 말이출? J

김 적만 일행은 너부어.이 없는당비서의말애 어o이벙병해

있을 를이었읍니다.

r절쳐다및고만 있는거찰 ! 이만동새끼들아 ! 그래 천? 같은

반역자들이 여기에서오래배걱일줄알았더냐? J

찰다못해 김력만이한마터 했읍니 다.

r당 비서동부 ! 너무억울Q니다. 우리가 주슨죄를린다구 이



릴 게 체포해 가지구 와치만동이요 위요하면서 죄를덮어리우
출 겁니까? J

T위? 죄를및어피워 ? 이새끼들아 !너희들이 곡송선 올 타고
일본에서 여길 출 애부터 벌꺼절인가의 음모를 짜고있됐다는
걸 다알고있단말이야 ; J

r당비서동무!덮어를고 사람들올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요
.

저희들은 복송교포들의 를할올 대신해서 해결해 주리는 의논計
에한 일이없읍니다. J

r그게 바로만당행위이지뭐냐찰諒; 매일찰출송교포들을

.충동해 가지구 불만이나 조성하구 우리당의정책을 헐뜯구 더
나아가서는 이나라를 만대하는 무장폭를까지 준비했다는것.l

씨피 리가 할돼i 임?J

r무장폭동이 라니요. 그천너무터무니 없는모략입 니마...J
r이 새끼가 !J

그리고는 당비서는 만전원글에게 눈및출 하는것이있읍니다.
만전될들은 기다렸다는듯이 모두찰리들어 침력만을 중천으로

거기 출들려 온 사람들을 마구후려패는것이였읍니다.
얼마가 지난루 겨우정설을 가다듬은 김력만은 당비서를 비롯

.해서 그 앞예 서 있는안전원를을 무섭게 노려보더 니 및속에시
하오는 처절할 목소리료 웨치는것이됐읍니 다.

r응... 바로이릴게공산당의 정체였구려 ! 수 많은 재일 교 포

글출 갖은 달콤한 거짓찰로이런생치옥에 를어보더니 이제는
엉터리없는죄까지 뒤집어리됐 학찰까지 하려 드는군요. ..

를습니다 i 마음대로 하십시요 ;

사람목숨은 가리목숨만큼도 어기지 많는당신네들이니, o)놈

의사치에서 더찰마서 는릴라겠스 ! J



r위라구! 히, 이 놈봐라! 이제야 제 본성을 드려내는군 !J

r여보시요 ! 사찰올 죽일애 죽이터라도 애매한 죄를 뒤집어 피

워 사람을 농낙하지 마시요... 출송교포들의 불만을 해결해주려

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오...그것도 죄가 편다면 마을대 .a

.하시 오.J

r이제와서 그따위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오 ! 더지체한 것 讓초.

씨보 안전원 증문 이 놈글을 발리 끌어가시오... 내일 중앙당에

비 진상을 보고해서 공개심관을 받도록 하호소 !J

그로부터 일 주일후 길 력만등 일행 5명은 소위 r만 혁명 무찰

폭등 혐의J를 뒤집어5고 공개 처행괴고야 말았읍니다 .

이들이 일본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북할 망으로 들아올 때 결 a .

이런 개 죽블을. 당할려고 온 것은 들른 아니었읍니다 .

l6. 타버린 심장

사생찰부터 알아 봅시다

치 기림 하생의 작를을 본 교수들은 모무 눈살을 정그렸읍니다 .

길 일성을 찬c:b하는 <혁련 전통> 작품올 쓰거나, 소위 사치주

익 천설올 찬양하는 차를을 씨야 할 학생이 퇴페적 인 여자의 아

름다움에 글을 쓰므로써 비위에 거슬리는 글올 됐기 때룬입?다 .

아주 만동적인 차품이라고 심한 정을 하는 교수도 있고, 졸업만

학생이 그런 t 을 쓴 것은 교육을 잘못한 차신들의 잘못이라고 자

기 비깐적인 말을 하는 교수도 있고, <온달전>등 찰설, <삼국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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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인다가 그린 생각이 나왔을 것이라고 변호l 주려는 교 수

도 있됐읍니다
零 小

를인출 데려다가 그린 작를을 생각할 등기와 글을 보는 과정애

데하여 알아 보자는 의펀도 나왔읍니다 .

부학장인 신 구린(어학자)이 무접게 입을 열었읍니라 .

r내 생각엔 이번 창작 실습 기간에 출청예서 그와 함때 생찰한

라 기수 학생을 불런 실습하는 동안 기림등무의 차생활이 .어

때했는지 부터 알아 보면 좋겠는데요J

잠시 후 를청에서 이 기림과 둘이 실습 생활을 할 라 기수가 z L

수들 앞예 블려 들어 찰읍니다. .

박 기수는 들어서자 발자 표정이 굳어졌읍니다 .

방 안에 설상치 않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읍니다
.

r거기 찰초J

신 구현이 력으로 가리키는 대로 카 기수는 방 할 복판에 놓인

피자에 엉거주출 걸터찰았읍니다
.

안락 의자에 를을 파를은 교수들의 포울한 시선이 일시에 그에

게 출렸읍니다. .

r기수 동무, 이번 실습 기간 이 기릴 등주와 함께 생활했였지 -1

신 구천이 들있읍니다 .

rfl J

r실틀지가 북청 .어머였면가 ? J

r구 북청 교외입니마J

r이 기컴 등무가 이번 괴상한 카꿈을 써서 그러는데, 거기서 ; L

통주 지내면 얘길 @ 해 보 오 J

신 구현의 이 말에 박 기수의 표정은 더 굳어지고 두릎을 필은

두 손이 초조한 듯 신경릴적으로 꼼지락거렸읍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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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헌의 찰카로운 눈d 그 등작올 놓치지 않았읍나다 .

r구슨 일이 있됐지 ? J

ri)l J

+t고 박 기수는 고개를 툭 떨구됐읍니다 .

r루출 일이 있였나 어서 말해 봐.J

작교 당 위원장인 정 문향(시인)이 안경을 린적거리며. 재글했

출.)다.

r치가 찰를했 읍니다J

학 기수는 꺼져 들어가는 듯한 소리로 말허두를 때였읍?다.

r실습에서 돌아오는 길로 모든 사실을 당 위될최에 보고諒어야

할 것을 망설이다 보니.. ? 국 동포인 기림 동무를 찰 인도하지

못하구. ..J

신 구y이 슨가락으로 탁자를 뚝뚝 두드리는 바람에 그의 말이

를기弄.음니다
.

.-만 랄은 다을에 하구 어서 를는 랄이나 치할해 !J

r모두 발를 드리겠읍니다.J

극 기수는 를을 부르르 떨있읍니다 .

그러나 긴할하여 이내 입을 열지 못했읍니다 .

r더서 침착히 말해 보게 J

정 문향이 부드럽계 재촉했읍니라 .

박 구수는 나직이 기침을 하고 약간 고개를 들며 입을 열있읍

니다.

눈을 밟고 오는 소녀

r이 기린 동주와 저는 처출 계적치로 친리마 작업?예 가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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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십습을 하기로 했됐읍니다. 그린데 . . . J

박 기수 학생은 목에 주엇이 걸린를 침올 꿀꺽삼키고 겁 먹

은시선으로 들리誇은교수들을 릴긋바라보찰읍니4
.

r그런데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 J

부학장(정양 를학 대학) 신 구릴이 를올 앞으로 내밀며 다서천
읍니다.

r계획이뒤바리줬읍니다. 저는 근교 농촌예 나찰으나 기림동

무는 를청에 그대로 남았읍니다J

r동주 랄은 도대체 너부 비약을 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設어t

처을부터 를까지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발해 봐 !J

학교 당 위월장 정 를향이 한 마디 했읍니다.

rfl J

박기수는 자세를 바로 고쳐 찰으면 출청에서 있됐던 일올 말하

기 시차했읍니다 .

박 기수와 이 기림 학생이 창각 실습올 위하여 출청에 도착한

바로 이튿 날 아침이있읍니다
.

라 기수가 눈올 며 보니 이 기림은 어느 새 일어나 작은 여출

방 창가에. 서 있됐읍니다 .

이 기린은 곧은 곳날올 창가에 붙이고 밖을 내다. 보고 있됐는

치 그의 입길이 창 유리에 서리로 면하여 얼어 붙고는 했읍니다
.

r바깥 날이 찰찰하겠나 ? J

기수가 옷을 주설주섬 입으며 들됐으나 기림은 아주 대꾸도 없

됐고, 어느 할 점을 겨누어 보는 시선올 들리지도 않았읍니다
.

r이 사찰 주얼 그치 정신 없이 보고있나?J

이린 기수의 들을리도 한참만에야 가라誇은 소리를 한 마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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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읍니바
.

r눈이 찰네J

기수는 창가로 다가가 기림과 나란히 서서밖을때다보沿읍니
차.

4 면 시야에는 온통하얀눈이눈부시게 반짝이고 있됐읍니다차
지출들에 얼힌눈더미와 길과밭고랑 출통들을 가려볼구없게

때운 것으로 보아두어템은 및히될성싶있읍치파출
미중".l 는가루들이 지붕에서 찰려이리저리 날리고는 했음니

다.

아직이른아침이어서차찰발자국 하나적히지 많은매끗한눈

천지됐읍니다 .

그 출 눈 길올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읍니다
.

눈칙럼 하얀머리수천으로 머리와 귀 언저리를 가리Jl 부 글 도

리를 괴는 jiL장 만외투를 입됐는때 그아래곧은두다라는f강

이까치 는에파를혀 무및을 신됐는지 가력볼수誠있읍인다
.



그 여인은 발걸글을 조게 내더디지 않고 느릿하게 걸어오고 있

었고, 그의 뒤에는 일여譜살 되어 보이는 어린인를 서서이 따르

고 있있읍니 마 .

차차 가까와지면서 여인이 왜 그리 느릿하게 걸어 오는지를 알

수 있있읍니다 .

여인은 뒤따르는 어린애들이 디디기 를올이 만큼 발올 내디디

면 눈올 극극 다저 애들이 그 발 자국올 따라 디터 말올 적시지 誇

도록 해주고 있었읍니다
.

이윽고 여인과 애들은 그들의 창곁을 지나漆읍니다 .

r빠지지 않은 사람 누구 ? J

여인이 조린 조심 발올 내 디터면서 들었읍니다. 그러자 애글

은 r선생념 ! 나요 !J r나두요 !J하고 재롱스런 초리를 지르는 것

이있읍니파 .

여인이 인기척올 느졌는지 문득 기수와 기림이 바라보는 찰으

로 고개를 돌출읍니다
.

나이 지긋한 여인으로 짐작했는데 뜻 밖데도 이제 갓 스들이 되

나 맘직한 소녀였고, 너주나 귀인성스럽고 아름다운 얼글이었읍

니다.

그 여 동무 발이 젖있겠는 걸

아가씨는 마시 고채를 돌리고 애들이 머디고 갈 할자국을 깊今

한 눈에 만들어 주면 걸어찰고, 어린애들은 그녀가 눈을 다치 만

들어 준 발자국올 치치고가는 것이재미스려운 듯 히히력라리릴 .

서 뒤따라랐읍니 다 .

그녀와 애들은 박 기수 네 여관 창가에서 바로 건너다 보인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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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할 언적위에 자리잡은 유치원 건들로 들어랐읍니마 .

유치원이라야 창고로 보릴 건를을 괴는 대로 고쳐서 만든 초라

할 집이됐읍니다
.

기수와 기림 학생은 그 건물에 눈을 준 채 오래 시선출 때지못

하 였읍니다
.

r그 여 동무 발이 젖있린는 걸 ! J

이 기림이 걱정스러운 듯 한 마디 했읍니다
.

r그러게 할이야. 앞을 치날 때 보니까 버선발이 었는데 J

기수는 창에서 돌아서 흩어진 이불올 재켜 한 구석에 밀어 를았

읍니다.

기림은 찰어진 듯 차가에 그대로 서서 밖출 내다보고 있있읍니

다.

r이리 오라구. 바찰이 찬대 감기들면 어절라구 그려나J

기수가 방 아린 특올 가리릿으나 기린은 돌아지도 않았읍니다 .

기수가 다시 입을 열있읍니 다.

r그녀기참 이로게 생졌더군 ! 응모보다도 그 마을이 더 를륭

하단 말이야. 스들이 되나 할직한 나이에 애들을 위해 발 자국

을 치주고 자기 발을 적시며 걸어가거든 ! 참 이 망에선 보기J L

문 사찰 오늘 찰군 ! J

그래도 기림은 아주 대꾸 없이 받출 내다보는 자세 그대로 서

었 었읍니다
.

찰참만에 찰가에서 를을 돌리고 기수 및 아릿 목 자리예 와서 찰

았읍니 마
.

r유치원 글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네 J

기림은 이런 말을하고 숨을 후 내쉬인 벽에 등올 기대있읍니다
.

그리고 보니 이제것 그녀의 절은 발을 주고 생각해 온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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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읍니다
.

그럴 때 밥상이 들어와 두 사람은 조만볼 치要움니파 .

기수는 이내 떠찰채비를 하는데 이 기람은 찰은 채 움직이N

하지 않았읍니 다
.

r난 여기 남겠어 J

기람의 가라찰은 소리였읍니다
.

r찰다? ? 학교에서 받은지시 띤어버 렸구나 ?J

r지시가 어렇든 난 여기 남기로 각정했어 J

r큰 일 날소리 말게. 분명히 찰각 실습지는 농촌 천리마 작업

만i어야한다구 적어있는데 그걸어겨보게어떻게되나 ! J

r어했든 찰 남됐어 J

r를 데 없는 고집부려 나까지 골탕 먹일 생각이군 !J

r기.수 동무, 7 런게아니야. 출무두 찰말마시피 문학이 란 ? .

언가 ? 바로 인간학일세 출자기小탐구하구 싶은인간를 반淸출 .
인 그냥 스쳐가선 안되지 않나 !J

기림은 숨을 들리고 다시 말을 이있읍니다
.

r농촌 천리마 작업만으로 가라는 것은그린인간올 거기서 구

하라는 거겠는데 만거기가기전에 내가 알아보고및은 만간

를 만찰단 말이야. 나중애 흔이 나도 나 를차 찰당할데니 흔 차

떠나. 일지많은를이니 가를 . .만나서 작품토른이나 하 7

로 하지J .

기수는 터우겨도 기림의 마움을 움직일 수 談다는 것출 알고
있었읍니다

.

박 기수는 배낭출 걸쳐 매z 출자 떠났읍니다
.

남겨 둔 기림이 를림없이 유치될 선생인 및녀를 맞날것이라

고 생각하니 왜그린지 블안스리워치는 초.6i됐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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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의 딸
.

를기수는 일주일남짓 농촌에서 취재하는 등안 글끗 기림 찰

생때문에 일어나는블안이 가셔지지 많찰있읍니 다. 학교를 떠널

때부학장인 신구린.이 각별히 주의를 준일토있었읍니다
.

r이 기림 동주는 일를에서 오래산귀국동포이피 때를에 자유

주l 경향이 를아 있소. 동무가 잘 이끌어야 해J - .

N l 치수는 일주일만에 하루 틈을 내어 북청예 남아있는 이피

림4 찾아 칸읍니다
.

기림이 들어 있올 여관 방에 들러 보니 때낭과 옷가지는 그치

로 있는 데 기림은 보이지 않았읍니다
.

그 길로 여관 는인력위에자리잡은유치원으로 출하찰읍니 다를

기림이그 처녀에게매혹되 어그냥남았으니까 유치원에 취재

차 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됐움니다
.

히름한 창고 를이그대로 붙은 유치월 앞에파가서니 안에서 리

린애들의 노래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읍니다
.

박 기수는 비스듬히 열린문 를으로 반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

어둑스그레 하여 아이들이 무리지어 찰아있는 모양이 히끄릴

히 보일 분이있읍니다 .

r누구세 요 ? J

안에.서 인기척을 느띤는지 이린물음소리가 小치니를앞으?
다가오는 발자욱 소리가 들려왔읍니다

.

를위에 발사국출 내 주적 어린애들을 이를고 가릴 그 처녀의

차인성스필고 아름다운 t굴이 눈앞에 떠올란읍니 다출.
그리나 문을 매긱 열고 밖으로 나펀 사람은 그녀가 아니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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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눈 가장자리와 입가에 잔주름이 잡힌 사십 안찰의 중년 어인이

됐옵니다
.

r무슨 일로 오長나요?J

날카롭게 생긴 모습과는 달리 음성은 부드리됐출니다 .

f , 실은 제 친구를 찾고 있는데A 전를하 리하에서 찰카 실

습 나온 학생입니다J

r아, 그림 기림동무라던가. 눈이 까찰고 키가 큰 동주 발이지

요 ? J

t), 전 농촌에 나가구 그동주는 유치월 일을 춰재하겠다구 남

았읍니 다J

r쥬치원이 아니라 어떤 처녀 등무 치재겠.자요? J

r 7 여 등주가 여기 선생이니 마찬가치 얘기괴요J

r선생 이라니요? 유치원 선생은 저 하나 뿐인데요J

r그래 요 ? 그림? J

박 기수는 적이 놀했읍니다. 천생이 아니라면 그녀는 어떤 일

을 하는 사찰이란 말인가?

r동무가 찾는 기릴 학생은 그 처녀 동무 있는 데 있출 거예요J

여 선생은 이린 말올 남기고 만으로 들어가려 했읍니다 .

r선생 념잡찰. 그립 그 여 등무 있는 데가 어법니까? J

기수가 를는 말에 여선생은 다시 들아나와서 목목히 손것긴로

인적 아리 저편 등네를 가리켰읍니다 .

. - . 동네에서 최 순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구,같이온

학생이라니까 한 마디 조언해 야겠어요. 기림이라는 학생흘 만

나거든 그 여등주와 될 수록 접촉하지 않는 것이를올 긴라고

일려 주세요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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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l ? J

' . 7 려등무는 과거종교인의 찰이에요. 온가족이 득실한 신

자를이 있지요J

하고 머 핀생윤 칙 를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리찰읍니다
.

박 기수는 여 선생의 말을 이내 새겨 들을수 없어서 찰 동안

멍하니 서 있됐읍니 다.

두 눈속에는 우울한 빛 어려

박 기수는 언력 위에 간시 서성대있읍니다
.

창고를 고쳐 단든 히를할 유치월안에서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

가 다시 울려나왔읍니다 .

아주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를.게 된 일인자 갈피를 잡블수가 없

였읍니다
.

이 북청 인으로 창작 실습을 할께.나온 이 기림이 눈길을 걷린

처녀에게 한 눈에 매즉되이 농촌에 가야 할 일출 그만 두고 남않

는데 그 처치라 선생 일을 보고 있을 유치원예 와 보니 이 기릴

도 처리도 流었읍니다
.

중년의 유치원 여선생 이 그 처녀는 선생도 아니란다
.

그렇다면 순임이를는 그 처리는 어깨직 눈이 깊숙이 내린그날

유치원 원아들을 이를고 나선 것이됐을까?

종교긴의 발이어서 유치원 선생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합니다 .

중년의 여선생 말대로 종교인의 발이라면 이 기림인루작을 인

찰 ? 재 대상으로 삼아서도 만되는 것입니다
.

5런데 이 기림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순일이살고 있는 아및 부

락에서 그차 맞나고 있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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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르 두f마가는 야단입 니마. 창작실송출 며찰때기림이복

송교포이 니발신행위가없도륵 찰단속하라는 7.시 를 할고 활

약기수였읍니다. 박기수는 주거운 가를을 안고아찰부5으로 내

.E 誇출니 다 .

순일이 집은.라란들에게 들어곧찾출수가있있읍니다. 두 간 .

츠가였 글니다 .

짚을 얼지를한치붕에는 깊은를이래어있었으나 손바박만할

마찰은 깨퓨하였 읍니다.

반대의 야인 노파가 흐린할 는으로 하.기수를 .맞았읍니다.

r요센 순임이 찾는이가채 이리많노. 저앞들에 객토학업을

한다구 나찰는데 J

7i수는 동네를 빠져노파가 가리킨 들관으로 나찰읍니다準

무연히 를쳐진 구름이었출니다. 밭고랑에 희끗희끗할 눈가루

들 이 바람결에 이리저리 출날리 고있었읍니 다출

객토 작업을 하는농민들치체 들어가면한찰둑위를 결어가

니 얼리 세 3 루느티나무아래그가찾고있는두사찰이 나란히

찰아 있는 뒷 s출이 보였읍니다 .

r려, 기림등무 ! J

기수가 소.리쳐 부르자 이기림이고채를 획를3 기니 4 EJU - 1

별때 일어싫읍니다 .

기수는 한 걸을으로 그들쪽으고 다가싫읍니다 .

기림도 두d 걸을걸어와서 기수주 만가이' 맞간&니디..

기림은 한주일.동간 볼이릴즉하게 야위됐읍니 다. 어색한 ")

소 를 지은 및굴씨 찰 가파 그늘이 져 있였읍니다틀

r찰께 찰카실글나.s.린다는 박선생이시죠? 말틀많이 들였

어요. 전 작업시간이되어서 이만. 실리하漆읍니다J



순인은 이릴 인사말을 남기고 만달을올 쳐서 객토 각업올 하는

농민들 즉으로 가 버렸읍니마 .

r를은 여 동를데 종교인의 발아라며 ? J

기수가 이린 발을 하자 기림의 눈체 린뜩 노기가 며올찰으니. 이

내 가시어린읍니다 .

r차버피가 종교인이됐다는 게 무슨 리가 되나? 기수 동무, 동

무에게 를어보고 및있치. 종교인의 발, 종교인의 발 하구 괄시

하며 파를리는데 아버지가 종교인이됐다는 게어깨서 피가치는가J

기릴은 열띤 어조를 물됐읍니다. 그의 까만 눈에는 우울한 및

이 어리 있있읍니다 .

확 중기는 치 비린내

카 기수는 얼른 대답이 나가지 않아서 출출한 기림의 어깨를살

며시 눌친 잔디 위에 誇히고 자기도 그 곁에 찰았읍니파 .

두 사찰은 할둥안 즉즉히 찰아 있었읍니 다. 이리하여 "i 기림

이 다시 입올 열됐읍니다 .

r기수 동무는 최 순임이 얼마나 마을이 곱구 깨끗할 처녀인지

는 모를걸세. 하긴눈내린그날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 만자

국을 내주며 가면 그 광경을 보았으니까 어느 정도 짐각를 가 .

겠지만 말이야. 나는 지난 찰 주일 등반 순임이와 아주 다정할

사이가 피있4. 순임이는 여지껏 나처림 자기를 사찰 대우해주

는 걸 처을 리었다는 거야J

r 7 럴 태지J

r무어가 = 릴 거란 말인가 ? J

r기릴 동주는 일본에서 오래 살나서 아저 o 기 생찰올 잘 모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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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처린 생찰하고 경제해야

.하는 걸세 J

r아편 ? 그럼 어째서 당 강령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다구 誇

혀 놓았지 ? J .

r목소릴 낮극.l ! 4

기수는 이렇게 기찰의 발을 끓고 겁어린 눈으료 사위를 치들러

보칸읍니 파. .

그들 부적에는 아주도 없있읍니마. 찬 바람예 느리나무 가지가
.

럴고 있었읍니바
.

한참諒에 다시 기림이입을열됐음니.7).
r어리석은 질를한다구 생각하겠지 ! 그러나 반 할 초린 다 차

야겠네. 귀국할 후치 른려 가지 일을 겪었지만 도대계 누구할

데 말두 할 수 없리서 찰담했으니까. 그렇다구 기수 동무를 및

거나 호응을 바라서 하는 랄이 아닐세. 터질 것같은 울분을 것

것 터쳐 놓干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J

기림의 눈에는 노찰 를길이 이글피리고 있었움니다 .

r어제서 모두에게 절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 #치가 그를하

를정를하구 비참한 인륜 관게로 차 있느 + 랄야 ! 종교일, 치

주출신, 자본가 4들, 부농, 증농, 도시 소시민, 상인 지식y

들의 자제를은 그렇계 천대하고 압인하느구 말야!J

f박쳐 ! J

기수는 더 들블 수 없어서 소리쳤읍니다..

r박치라구! 난 이미 죽을이파주 각오하구 자신의 갈 길올 찰

결심을 했어! 최 순임과 같이 참된 인간를을 인많는 이사치

는 내가 일를9i서 그렇게 등경하릴 조를이 아~.찰 찰이야; J

기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이릿읍니마 .



r너 미친구나 ! J

치림도 따라 일어 찰읍니 다.그의눈애는 광기라 이글거 렸.Q

니다.

r미린는지 모르지 ! 아니너같이거및말교육만을 받아를 카는

내가 미친 틀처릴보이는지 모르지 ! 난 이놈의 사치가 란옥처

린답랄하구 숨라히서 정말미천지경이다. 너내가할할을마

고발해라. 그래서 내등을訪고터높은자리에 기어을라가찰

말이야. 특똑히 들어라! 간친정으로 최순일을 동절한다틀 .3-

만큼 순임올 적대시하는 이사치를, 를천주의자들를 를오한다J

한더니 이 기림은 를출 부르르 떨핀음니 다.

. 7 의 상기된 주볼에는 뜨거운 늘들이 를을그리며 를러'li리고

있었읍니다 .

그 동발의 경위를 이렇게애기하고 나치박 기수는 고개를 푹

떨구었읍니다.

템들리찰은 교수들은 얼굴들이 차'q해진 채묵즉히 誇아있었

읍니다.

그날할, 학교당국에 고발을 받고이기림학생을 체포하려

반전원들이 이 기림의 속소로 밀어박찰읍니마 .

그러나 방를은 굳게 찰겨 있었읍니다 .

반전원를은 문들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됐읍니다 .

피비란네가 차 중漆읍니다..

기린이 방바닥에 쓰리져 있었읍니다. 그의 두 찰 및 동맥은 킬

로 찰겨져 있됐옵니 다 .

r미친 새끼 ! 뒈지간 !J

만전원이 침을 타 뱉었읍니다 .

공산주좌는 이를게 참사찰를을 무찰히 친많글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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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 7j小5 비z4

가령리4 집만r서 가버지가 를이 를 블편하여 일히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자 .

그러면 저터에 당장 5호담당찰이 라는 감시월이 그 집에 나타나

가족들을 한 곳예 모아 놓고 '가족 비찰최라는 것올 면다.

아내와 자식들 앞에시 랄당관의 꾸지찰출 를는 정포라면 또 괜할

겠지만, 아내와 차식들에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비관을 시킨다 .

아를이 아버지에 대하여 r아버지는 평스예 당예 대하곡 충실하

지 못하고 열성적 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글 불편하다고 해서 및터

에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님니까J하고 다구쳐 비관하도록 강요하고

그래야할 5호당당관은 그 비관이 찰되있다고 한다 .

이 얼마나 비극이며 슬른 릴상인가 .

2. 찰롸 사업

여기서 말하는 찰화4쉽 이란교화사업을 할한다.

교화사업이 란 본래 품행이 나핀고 를량할 습성을 가진 청소린

들출 보호하여 교육하며 를은 사찰이 피도록 교차시키는 사업을

찰한다.

를괴는 찰화 차업 기관으로 소년원이라는 것이 였다
.

그련대 대개 主및4 에붙들리간 어친이들은공간당의 주서운 감

시와 비인도직인 중노등 애문에 소년원을 도망쳐 나오는 일이 많

a , 나와서는 출어서 거지 노릇을 하다가 마시 를를려 가곤 한다린

거지 노릇이 래야 마움대 로 나가 들아마닐 수 談기 에문에 밤에

긴 글적 글적 나가서 얻어 먹는다곤 하지만 밥을 줄 사람이 없고

또 자기 하루 를의 배급에4 매찰리고 있는 복할 동포들이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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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한 사람를 도울 마을은 4어도 남올도와줄수가d小출
따라서 거지노릇이란 하기힘들고 그저소널원이 지글지긋해

서도망쳐 나오지만 다시붙들려가기 마련이다
.

3. 개토.사업

겨출칠이괴면농한기가 피기때를에 치때찰칠 농사찰비에

농민들올 내몰고 있다
.

즉 치토 사업이란논바닥 출을금어치J. 산이나찰의출으로
바꾸는 작업이다會 .

북괴는 충분할 비료도 부족하고 해서이런방법으로 농카를의
생산을 높일려고 갖은 애를 트고 s.다

.

4. 핀설 경기 대리

.출괴 5 주민를의 노통차취출 위하어 벼라별 경기, 운등, 전투

출을 벌이고 있다.

복괴는 정양모란봉에 있는당의간부들이 드나를 고급 술집 욕

류관올 친기위하어 각도로부터건설기술자들을 찰아다가 각
도 대항 천설 경기 대회를 벌였다

.

이에기술자들2. 만약에 경기대치애서 지게되면 리임추궁을

받게 되른로 죽을 힘을 다하여 차를찰다
.

이 경기 대치에는심지어각도에서 악대까지 동원피 어 웅원까
7).하됐다니 이얼마나 웃지못할강제노동놀출인지 상상만해 도

기카힌 일이라
.

강제 노등출 마치 운등 경기로 보는공산당의 노동착취방?ol
얼마나 간인한가 알 수 있다.



s. 경고 책벌

북과의 용이는 우리 것과 달라진 것이 많다. 책일라라는 것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r별J(料)이 라는 랄이다.

따라서 당에서나 극.직장에서 어면 일을 잘못 저질렸을 경우 별

증에서도 가벼운 것이 이 경고 책벌이다 .

다시 말하면 r다움에 또다시 그련일을 저질르면 흔이를터이니

특히 주의하라J고 경료하는 것이다 출

6. 공개 재판

복괴.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예 의하지 많은 인민 재판을 해극 인

리 군중를이 지켜보는 앞qf서 죄인을 잔인하차 출찰시키는 경우

도 있다.

또 때로는 중한 죄를 저질른 자에 대하여는 일부리 큰 극장이

나 야외 장소에서 많은 주띤들을 불려 놓고 공개 재판올 하는 수

가 있다.

이것은 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직인들에게 행하여지며, 주민

들을 를러놓고 공게 재환하는 이유근 이런 잔인성을 보여주므로꺼

감히 엄두도 못내게 할려는 잔인한 수법이다 찰

7. 교시

괴수 친일성이 씨리는 명령을 말찰다 .

이 교시가 얼마나 무서운 가는 법률보다 강하고 또 이 교시가

곧 당의 정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알 수 있다.

누구나 글을 브거나 말을 할 애 이 길일성 교시를 자주 인용해

야만 아주 를륭할 글이되고 내용이 중부한 연설이 된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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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데편 비로의 3요소라는 릿이시릴를제에 나찰을 애 r질소J

r차리J 「인간J의 6자만 브면관전한 답이되는것이다. 그리나출

리 f하리서는 이런 답보다 터를륭한 것이 있다. .

즉.9 료의 3초소에 대하&j 김일성이가 어떤자리에씨면설한 일

이 D다면 그것을 서.주에 블여야 잘 된 할이 된다
.

예를 들면 r김일성 수령념께서 제o차 농업기출가 일군 대회에

서 r시한 바와 같이 비료의 3요소는 질.소. 가리, 인간입니다J라

G 꺼야백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린일성 괴수의 랄이라면 절대적인 것이며, 성경의 구절

치럼외어야하는 것이니 얼마나 한심 스려는 일인가 ?

.8. 교양(원5

출괴에』는 주민들에게 글간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또 여f 가지

공간당의 선전올 하기위하여 일정찰 장소에서 또는 주민들출 찾

아 다니면서 선전하고 교육할다
.

이것이 이른바 교양이 라는 것이고, 이 일을 맡아 하는 차람을

고양원 이4 고 부른다
.

?양원은 당에서 출련된 열성공산당원이며, 모든 직@, 마을등

에 배치되어 있다 .

9. 귀국 등포

귀국 동포란 일른의 조출련계 교포중예서 북한에 강제 今송된

동포들을 말한다
.

'이들은 처출에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 넘어간사6들이 많아

막상 복한에 와 보니 자유도 없고 또 그들 선전처 림 행복하치도

못한 것을 알게 되자 탈출찰 궁차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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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i즉루, 부르좌척

북괴에서는 조글이 랴도자유주의적 인생자이 나터도출 갖거4

또공간당의 파업에 열심히 하지않은사람들을 이를.게 부5다 .

억책같고, 공만당에 열성이고또딱박거 려야 당성(공산당 성븐)

이 강하다고 치켜세우니 공산주의는 인간의 참된 바음을 깡그리

도려버 릴긴고 하고 있할.

ll. 구루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의 .r그룹J을 린찰어로 r구루바J라고

한다.

이구루빠는 여리분과 같이학생들이 스스로의 과의 활등을 위

하여. 조직괴 는 것이 아니고, 출괴는 당에서, 그리고 각기관에인

필요에 파라구성하는데 대부분이 공산주의의 일을 실4하기 91

하어조치적으로 찰동하게 된다. 따라서 당이나 기관의 허락인.이

구루바를 z직할 수 없는 것이특징이다 .

따라서 자기들끼리 꼭을 지어 노는 것을 r구루바 주의J라고 하

여 비만하고 있으며, r분파주의 J라고도 한다.

l2. 국방 체육

복리는 소위전쟁준비를 위하.리 국방채육이라는 것를장려하

고 었다.

즉 수류반 면지기, 포반 나르기 경기, 외나무 다리건느기, 장

애를 들파 경기등 직접 전투에서 필요한 운동 경기를 대대적c.를

별이고 있다 .

이경기는학?! 주띤모구가 찰4하고 있다. 차라리 군사 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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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극 피및f; 채육이 겠는가 출

犯. 국영 상점

쪽괴예서는 모를 개인재간.올 다를추천 벼리고 또개인의사업

은 할 수 없으므포 모든 것이 공간당아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글

건을 사들여야 한다
.

따라식 상템도 국영 상천 또는 국영 직장 상결이라하력 공산할

차사 윤렇하고 있다. 국영 상6이 있다고 해서 마출대a 살 돈도

인는 실정이다 .

犯. 군 관 ., .

찰인의 장교에 해당되는 랄이다 .

북괴군치 계금은 군관, 사병급으로 구븐되며, 그 계급은 다를

과 같다.

@ 원수 및 차수

理 장릴급이 란 여기에서 장성급(즉 별을 단 사찰)에 해당하며

대장, 상장, 중장, 소장으로 되어 있다
.

특히 우리가 대장, 중장, 소장, 준찰으로 되어 있는데 복괴는

찰장이 讓는 대신에 대장과 중장 사이에 상장아랴는 .것이 있다.

@ 고규 군찰이 란 여기에서 명관공에 해를피며 대좌, 상좌, .중

좌, 소촤로 괴어 있어서 우리가 대령,.중령 , 소령으로 되어 있는

데, 북괴는 내차(대 령)와 중좌(중령) 사이예 상좌.리는 것이 하나

터 있다.

@ 린통 군찰으로시는 대위, 상위, 중위, 소위등으로 나주어 있

는데 이것도고구 군관의 경우처 린대위와 o위.사이 에찰리하는

것이 하나 적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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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서 북괴는 친찰출 l2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다.

犯. 근로자

근로자란 우리.가로는. 응어.와.는 증다르다 .

복괴근 모든노동쟈,. 농띤? 사루..원등을 9두일컬어 근로자라

. E 찬다. 다시 말하인 모를 #람들은 노등자라는 뜻이바. 그리

고 소위 당원이 라는 자들이 근로피를 다스리고 맞.으니 간원이 감

독자요 그린는. 로두 당원의 감특 릴에서 일하는 노중자인 것

o1인.

그래서 흔히 그들은 r일군J이라고 즐겨 부른다 .

l6. 기본 성분

복괴는 출한 주민들을 성분에 파라 여러 가지로 구찰해 놓고 찰

시와 차변 대우를 하고 있다 .

를괴 공간당은 l964년 l년동안 복찰내 모를 주민들의 사상 실

태를 조사하여 주려 3천6백여 형태로 분류할 사실이 있마.

?려나 이릴성분의 ?층을 조게나누면 9 핵심 군중 燎 기본

군중 @ 복잡한 군중으로 나늘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본 성분이찰 열성 공간당이나 또는 공산당이 시키

는.대& 할수긴는1분을 가친 사찰을 할한다聲

7 N 4 4괴는 이핀기본성를이나 계층을 정해놓고도 항구못

일어 감시와 통제를 게을리하지 .誇고 있는 것이다 .

l7. 기업소 .

출괴에인는 생간.공장, 교통,. 운수, 시장등 모든경제?야에서

경영 활동올 하고 있는 곳올 기및소라jL 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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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장, 리사등이 이확게 를리지고 있으며 국영 기업소, 산업

기업로, 생산 기업소今 력리 분류로 나누어 말하기도 할다 .

犯. 교마 5개린 게리

북괴는 어린이들에게도 장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

r s 마 5개년 계획J이니 r撚마 7개년 계획J를을 세워 리마자, 해

바라기 천기, 산 열매; 산채 따기, 파지(종이), 고칠, 유리 2 .

각, 힌 고부등 줌기 운증을 별이고 있다 .

할참 공부하고 뛰어놀 나이에 이렇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는 것

은 모주 전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바치게 된다 .

. l9. 나의 기대 운동

기대(燎指f란 기계의 한 단위를 찰한바. 이를데면 방직 공장은

각 기대가 서로 면결되어 실을 찰아내고 천을 까내는 것이다. '

따라서 즉괴는'이 기대마다 책임자를 두어나의기대처 릴책임

을 져야 할다는 것이하. 또찰 기계의 고장 수리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기계의 고장으로 일이 지면괴

거나 슨해를 입였올 애 이에 대한 각업 미수량까지로 책일을 지

는 매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

2o. 남반부(남조선)

를괴는 우리를 일길어 남만부 또는 남조신이라고 부른다 .

우리 대찰4국은 r유우엔J예서 한만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

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를한 지역도.우리 땅이다. 다만 공간집
.

간이 일시 강점하고 있는 형편에 불과하다 .

그들이 주장하고, 할하고 있는 남만부나 남조린이 라는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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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적으료 인정될 수도 誰으7, 오꼭 그들및이 뇌까리고 있될

억지 이름이다 .

2l. 내각

우리꼭 제도로 보면 국주위원으로 구성친 행정 라 는처와 같은

것이다. .

를괴의 네자에는 r수상J이 라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있다. 우리

제도에 비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된작. 그리나 내각 수상는 엄청및

권력출 가지고 있기 애를애. 사실상, 대통림, 국주출리 이상의 권

. 찰올 가지고 득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내각 수상 밑에는 부총리애 해당하는 r부수상J이 릿小 7 밑c.i

'1 3l'I U'&"b U U U .-LB[3- 4-e|U ?|.4Uoi| =,] U l U U
으 로 r부상J(副栢)이 라는 직책이 있는 것이다설

22. 내각 절정

.출괴 내각의 권한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절주치. 내각의

수상.즉 김 일성 괴수가 단특으로. 결핀하여 c표하는 .법령의 효

력올 갖는 결정 사항으z 모둔 7 관과.주인애게 71리된다.

f내자 결정o호J등은.길정 번호를 할한다.. . . .. . . .

이 내각 결정은 얼마나 호.력.7l .른.가.는 소.위. .북괴 짓법5 .틀발
시킬 t도있으며, 이결정사.항은 .모든.법천 o.] 앞? 지켜f 야하
는 것이파 .

이것은 바로 공산 독재를 인시하기 위한 수단팀을 똑루히 알

수 있파.

예.를 들면 r내각결징l8호J예 ?하면 중하교 이상리 학생은 r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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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치 의무 노동제J를 실시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며, 이명찰차

따라 학생드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라..

23. 냉해 방지 운통
.

복한의 복부 지방은 일찌기 한파가 를려오는 수가 많다. 특히

l954년부터 3년동안은 이상 한파가 몰려와 농차물에 크게 리해를

주었다.

그래서 당시 함경도 청발복도, 지방애시는 냉해를 라차 활리3 .

별인 운등이 바로 팀해 방지 출동이다
.

이 출동올 살리보면 농민을 동원시켜 밤새 논이나 밭득 여기저

기에 불올 리워 직리를 녹히면가, 차찰도 덮올 것이 없는데도 근

이블, 출이불, 보자?l등을 밭이나 논에 덮으라는 것이다
.

이렇게 소동을 치운다고 해서 그 많은 는 & 을 덮을 이찰도 없

으려니와 밤새도록 피출 나무도 얼을 것이하 .

이령게 뚱딴지 같은 생각활 할 공산당원들은 이래저패 북한 주

민들만 를 살게 들출고 있는 실정이다.

24. 노동 교화소

행동건에서 또 사회 활동에 있어서 품행이 블순한 자를 처리하

기 위하여 설치할 r집단 강제 노등 수응초J를 말한다 .

주로 불량 청소년, 도적적으로 품행이 만정하지 를할 자, 사회

질서를 를란하게 한 자들과 같이 정치성 이 없는 자들을 주로 수

웅찰다.

를른 재찰 절차.에 의한 찰옥찰이 가 9 니라, 긍산당의 비위에 거

슬리인 감옥소이면서 찰옥소가 아년 이 강제 노동장애서 일하게 극

는데 출한. 지역에 큰 것으로 네 곳에 설치되어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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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 동 자 구

출괴는 i952년 i2될애 출전의 4단계 행정구역 체(도, 군,면, 리

찰개편하여 3단계 즉r도J(특별시) r군J(시 ,구역) r이J 그리료

T 등 J으 로 나누련 서공장, 광산, 어출지대 중4oo명 이상의 노통

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노등자 구를편성하였다. 마라서 느동차

T 늘 o (里)J 단위에 해당한다 .

26. 노놈적 위대

어치애서 랄하면 일종의 우리의 향토예비군과 비슷찬 인병조직

"1U'r.

북괴는 한반도를 주력적화+일을 할슥셈으로 l959년 l원 l9일

리발대하인 지금은 약l4o만명으로 편셔되 어있다.

여기에 편싱피는 데원른 제대군인, 노동자, 농인, 사푸원, 학

생들 중에서 l8세 에서45세의 남자와 여자로서는 처너, 득신자로

f l8세 에서 3o세의 여자를행정단위및직장학교할위로 구성하

.3 . 있파.

평시에는 노동에 종사하면서 촌릴을 할게되머일사유사시 에는

l 뢰군의 Q1E1 릴력으로 즉각등원절 수있다는 것이다.

말이및병대이지이글에게 는소총뿐만 아니라기관출, 박격포.

f 포, 상치어는 천차까지 지글되어 사실차 릴력못지않게 무장되

씨 있다.

최글에는 6o세까지도 사격출릴(총 초는출련)을 받도륵 친료

a으극 어린이들도 사격출련을 받도록하고 있다. .

이렇게 북괴는 두력통일준小에 광분하고 있을을 생각할 때우

서는를더정신을 바착차리고국군아저긴 에게찰사를 드리고, 예



치군 아저씨들에게 교마움출 느적야하린다
.

27. L 력 수첩

이것은 노등애 긴어서 성적을 매기는 및으로서 rL차 카드J라고
.sL .를.).

즉할의 조.든 노동자들출 이수?t 갖게차고 있으리, 여기에 하

추 하주의 노동 실적을 기족한다
.

복피는 모든국민에게 및성하기 힘든노동향블 경해를고 이에

치달할경우예는 배는량출 를이치나 일금(품란)을 를여 주고 있

는 것이파
.

이를게 되는북찰주띤들은 죽도록 목표량을 발성해야 E 우자

기 를의 배급이 나임금을 받게되 는것이다. 그리나 작업량은새

벅부리 저리를도륵 .라지도 달성하기에 어리출 실정으로 매기.3.

9 다.

릴즉 목포량분 달성찰다 하7카도 그를4.l게는 임글출 더 주 는

것은 들론 아니파
.

28. T 럭 엉를

르 든 부를".) 플라친는 라긴충에서 중간할피 ?를하고 열싱적
으 로 일하는 .가에치 주는 최고4 U =y흐이 다주

사제도는 l9간널. 7찰l7일 ☞.j 체정하됐으며, 이칭호를 받는 사

람에게는4iir4 표찰찰을 출카출

이는 노력 차취를 보다 초출피으료 실시하기 리할 수핀그고#

지금은 이중 노력 영웅까지 4들됐파 .

點. 농업 집만화

측.괴는 해는이 적자치음데 주민들의 .찬심을 사기 위하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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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부 무상으로 나누어 주였다 .

그리나 출괴는 공산주의의 원리대로 얼마있다가 다좌공산당

에서 를今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한곳에묶어놓기위하력 초위

힐들 출장이라.하여 .농업올 집단화시릿다. 그래서 지금 북할 주

민들온 자기의 소유토지는 하나도 없고, 오직괴뢰 당국에서 지

정한 힙동 농장에서 일하고 얼정한 임금을 받으며, 그 돈으.로 배

찰된 배급을 받는데 돈을 지불하는 고응인으로 바꺼어졌마 찰 .

鉛. 만일 할 투표

흑 백할 투표제도가 세상예 알려지3L 출2거 리가..자확괴는

치를에 와서야 단일함(한게의 투표할)을 사웅하게 되었는데 이것

또출 교료한 제도이다
.

즉 투표찰 앞에 책상올 하나놔두고 투표용지를 받E 사람은 간

성할 경우 그대로 투표찰에 넣으면 된다. 그리나 반대하고자 .할

4 는 제상위 에 놓여친 연필로 입후보자꼭 이름을 한줄로 길게지

우도록 되어 있파 .

이러 참관인(사실.은 감시원)이 보는앞에서 찰히연필을 들어

지를 수가 있을까?

이릴게 해서 복괴의 모든 선거는 loo% 참가에 loo% 찰성이

확는 출지못할희극올 조작하고 있마. 그런데 복괴신문를은 이

옷지 못할 일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자기 망신도 A .z

는 것이 공산당인가 보다 .

料. 당 검사 위원희

복피 공간장.익 재정! 경리에관하식 결사친는 임무를 가핀파 .

다시할하면 출산당의 부정을 計히7.))는 것을임무로 하고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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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천은 형식이고. 찰 면도.공산당의 부정을 計혀 내치는 않고

있다.

제냐하면 같은 공산당에서 .만든 기구인데 공산당 자채의 주정

을 밝혀띤다면 모든 주민들이 공산당올 믿지 않고 나쁜 인상올 반

올 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릴 미릴한 행동은 반할 것이 唯한 일이

차.

우리로 본다면 r감사원 J이'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감사원은 정

.부, 국영 기업체를의 부정을 밝허내고 있으며, 같출 국가 기관인

림찰청은 부정한 관E:나 관청을 료사하는 것에 비하면 공및당리

칫이 오직 공산당만출 위해서 주민들의 권리는 여지없이 짓諒고

리는 것이다 .

32. 당 검열 위원최

당 검열 위원회는 북괴 공산당의 찰 기구로서 아주 무서운 피

관이다.

즉 공간당의 규출올 위반하거 나 당의 단길과' 행동을 해치거나

.차화시 키는 당원이 라턴지 후보 당원(정식 당원이 되기전 예비 당

원)들에게 책임을 를으며 , 당에시 정해 를은 여리 벌칙올 내리는

및을하고 있마
.

이를태면 절당의 감찰위원치 같은 것이며, 군대로 보면 r힌병 J

과 같은 기관이다
.

33. 당 비서
.

비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찰 때 사장넘 비서등 높은는의 일을

를차주고 그분의 하루 하루 일에 대하여 시간을 짜는 인들을 맡

은 라향을 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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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곡나 를괴에서비서라고하면공간당 기관의 차업집행을위

하여 공산당내에서 선출된 책임직인 지도 간부들의 직책이다.-

이를테면. 북괴 당중앙위원회 에는중앙위원칙 .비시국이 있으며

이데서국책임자를 총비서 라고하며총비서 (김 일성)밑에 여리

비J1가 있다 .

지방의 당에는 책임비려 및인서차 있다. 즉도당비서, 군찰

비서라는 자들은 그 당에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를

泌. 당 사讓

.공간당에서 내세운 모를 사업을 당 사업이라한다.

다시말하면 당에서 하고자 하는사업올 당사업이라고 하여.B.

든 공산당원은 를른 주민들에게 사업 실천올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내 세운 당사업을 게을리하거나 실천하지 않올애는 소

위 만동 분자라고 하여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출

35. 당 성

흔이릴레비젼이나 라터오 연속극의 실화 극장에서 보면 r온주

는 당성이 약하오J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한마디로 찰해서 당성이란공간당 정신이 투릴하지 못하다는 뜻

이다. 이말출다시새겨보면공산주의 사상이 투칠찰.애 r당상

이강하다J고 하며, 그렇지 못찰때는 r당성 이약하다J고 한다.

공간사치에서 는 이당성이 여간 를제가 된다. 특히 북피에서
.

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학성이강해야출세도 남보다 쉽게찰 수있다. 또당성이강

해야 구글 학고도 진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렇게 보면복괴는 모를주인oi 악독한 공간당원이 되어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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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찰 수 있도록 내 를교 있긴 .

弱. 당 세포

공산당의 조적올 행정 단위로 할단 이(핀)라지 조직되곡 띤.다 를

또한 .이리한 조직 밑에는 각 적장, 공장, 협등농장, 학교등 s .

든 기관에 당원 3명 이상이 있올 경우에 당 세포를 조직하피 되

어 있다.

이렇게 북괴는 당원을 세포 조직처 릴 읽어 놓고 서초 감시차 를

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37. 당 역사 면구실

북괴는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각학교, 직장에 당 역사 인구실이

라는 것올 두어 공간당출 연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그리고 l969년에 들어 와서는 각 마을(이)p.1다 이 연구및를 두

도록 독려하고 있다 .

대게 당 역사 면구실은 출은 천으로 장식되어 있고 인 알에는

김일성의 석고상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일게차 차料다는 여리가지

거짓 책들을 늘어 를고 이것을 연구하라는 것이다
.

이러한 사업은 사실 출한의 주민글이 공산당올 못 믿어하기 때.

를에 항상 교육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38. 당적 과업

우리가 출히 국가적 차업이라는 말을 쓴다. 즉 국가적으로 달

성해야 할 중요찰 사업들이다
.

그련대 북괴예서는 당에서 내Jij운 사업들을 전 주인에게 랄성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 3 l 3 .



이와 같이 당에서 내 세운 과업을.당적 과업이라 찰다찰

鉛. 당 학습

당 학습이란 공간주의 사상 교c.t올 위찰 학습올 말한다
.

모든 직장 분만 아니라 모를 마올에서 이 학승이 실시된다 .

특히 방 늦계까지 일하고 들아온 사찰들에게 소위 당 학습이 라

고 해서 당에서 나온 지도원이 글간주의 교육을 시키끄 있다 .

그리서 를한 등포들은 아침부터 일찌기 들에 나가 저직 늦게 를

아 오면 편히 쉬어야 할린데 이 랄 학습 때문에 할 잠도 제대S .

못자고 있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

4o. 당 위원회

공산당 조직은 도, 시, 군, 이 들의 행정 단위로 구성피어 있

다. 파라서 이렇게 조직천 당을 도당 위원치 또는 시, 군, 이 당

위원좌 등으로 불리고 있다 .

각직장, 이 단위얼로 며로 초급당 위원피를 두고 있는 것이다 .

4l. 특보리

주로 신를이나 잡지둥올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모임으로치

r신를 독보회J r아침 즉보피J등 읽을거리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이름을 를인다 .

전부가 공간당 선전이고 공간주의 사상 교양올 내용으로 하는

이런 장지, 신를, 책를올 억지로 인게 하고 또 발표하도록 강요 .

하고 있으니 이보라 귀찰고 싫은 일이 또 있겠는가 .

이린 특보회는 주로 일이 시차피 기 전민 아침이나 일이를를저

력에 될시된다. 그리고 점심 시찰이 나小는 시간에도 이런 특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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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으니 도대체 차식 시간이란 말 뿐이요, 오t리 공간

주의 교육 할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출올 것이다 출

42. 들격대

전쟁 터4 서.적올 무찌르기 위하여 특공대를 조직하는 것을 우

리는 흔히 돌격대라고 한다.

그러나 출괴내서는 노등력을 착피하고 주민t을 강제노등으로

록사하기 위히곡 각 긍장, 농촌출에서 돌격대를 조적 과중한 목

표량을 세워 놓고 이것을 달성하도록 내 몰고 있다.

절카서 목표량올 roo고치J니 천서 마치 일도 전쟁에 비유하

고 있다.

43. 두를 벌

.우리 찰예두를.블출이라는 말이있다. 방안에서 나오지 s : " 3

대로 를어 박혀 있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복괴는 6.25 동란당시국군이 북한지역에들어.찰을 .÷?

많은동포들이 치만대료는자위대를 조카만공 투쟁과 지방자치

를실시한 일이있다. 그련데 출괴가 4시들어오고 류전이 되었

하 .

북괴는 류전후대대적인 숙청사업을 벌렸는데 특히 북한에 서

만공활동올 한 주민들9 대부분 학찰하거나 두를 벌이라는 것올

창란하여 박해를 가했다 .

즉 죄가 가벼움거나, 그가족들에게 바깥출입.을 금지시키고 외
부 사찰과 맞나는 것도 금지 시릿다 .

를앞보치쉬운곳에 두문이찰 빨간딱지를 붙여면금시崙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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撚. 로동당 (노동당)

북괴의 공간당의 공식 명칭을 그들은 r로등당J이곽고 부른다. 따

.라서흔히r할J 또는r공산당J이란 ? 로북괴의 노동당을 말한다 .

공산주의 국가는 같은 공간당이면서 노등당, 사최당들의 이름

출 따로 붙이는 수가 많다.

料. 를 주머니 만들기 운통

. . 북한 지역은 높은 산악 지대가 많아 괸개 수리 시설이 안된 곳

이 대부를이다. 따라서 가를이 들면 농사가 망치게 되는 일이 예

사이다.

따라서 이린 를에는 논에 를 웅명이를 파서 를을 모아를자는 운

동이 이른바 물 주머니 운등이라는 것이다 .

이 운동만 보아도 북한에는 저수지 시설이 만약하고 관개 시출

도 제대로 치어 있지 誇을을 알 수 있다.

46. 민족 보위성 (린보성)

.

우리가 말하는 r7방부J에 해당적는 .말이다 .

민족보위성은 괴뢰군올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그 밑에총참모

부를 두고 산하애 정찰국이라는 것출 두어 주로 대남 공카(간칩

무장공비 파견)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평'.h 시내 수 개소에 밀봉 교육(간첨교육) 장소

를 두고 많은 찰각원을 令출 교윽시키고 있다.

47. 밀를 교육

바깥 세계와 접촉올 못하게 하고 간첩 교육을 시키는 것을 및.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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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육이 라 한다 .

출괴는 간칩을 남파시 키기위하여 북한각 지역에 릴봉교육 창

쇼 를 설치하고 단기및장기로 구분하여 많은요원에게 딜봉 3_

육을 시키고 있다 .

48. 만당 종파 분자

복괴는 여러차례에 걸치서 만당: 증파분자라고 내 를아숙청한

일이 있다
.

즉 만당이란 당을 만대하거바 당의 지시에 찰 파르지 않은 .L

찰이오. 종파 분자찰 당안에서도 각기 파를 발들어 행동하는 차할

들올 말한다
.

이련 할이 설해지니까 천구끼 리, 피리끼리 노는 것도 r종파 분

자J니 r분파 주의J니 하는 새로운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49. 만동 분자

흔히 우리의 벨레비젼이나 라터오 면슥극에서 를괴의 공산당원

이 다른 사찰보고 r등무는 만동이오J하고 소리를 치는 것을 들핀

을 것이다
.

찰상당원이 r만동J이라고 하면 여리분은 어릴푸시나마 r공산주

의에 만대 하는 사람J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파 .

ff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상 및 행동을 하는 자를 찰

글분자라고 한다
.

f 料. 별 따기 운동 .

를피가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노력 착취 방법으로 생각

해 변 운동의 한 가지로서 각 직장에는 작쉽반 별로 명패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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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다.

그 명리 밑에 작업만 성적찰을 만들어 놓고 차업 성적이 좋은

사람은 별을 하나 석 그려 넣어준다
.

별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당에 충성했고, 파라서 공관주의 ..:상

및에극 및을성 이 높다고 인정 받는다
.

이 운동은 모든 직장, 공장에서 실시적고 있다.

그렇다고 별을 많이.랄데서야 무슨 배급올 더 주거나 를올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 영웅이 라고 추겨 세워 주는 정도이 다
.

報. 별 보기 운등

북할의 농민들은. 이 별보기 운동 에를에 잠도 차대로 昇자는

g 피이다 .

록 새벽 별를 보면서 일터에 .나칸파가 저력 별을 .보면서 집에

를아오기 운동이 다
.

할이 R. 겨운 릴 두 서너 달올 t.i고는 l널증 하루 정균.및 및시

간피서 일 일찰시간의 노동출 강요당하고 있는 諒이다
.

r험동 농장 관리 위원최J 앞 게시관에는 작업만 별로 반원 명부

글 꺼 출았는데 변올 브고 일터에 나가는 농민은 매일 자기 이를

및에 및표 하나씩를 치 놓고 한달에 할번씩 r결산 치의J를 개최

한다. 그리하여 소위 최고의 모템 농민과 뒤떨어진 수십명의 일

만른띤을 군증치의 (마을 사찰들의 피의를 이른 말) 석상예 .내세

워 열성 분자라고 칭찬하고, 성적이 나분 사람에게는 촉독한 비

관을 한다
.

이런 비찬을 계속 받게되면 당성이 약하다고 박인이 적히게 치

교 찰시의 고람자가 뒤 따르게 된다 .

석하를 이 별보기 춘등은 농민들의 노증력을 최대찰 까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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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공산당이 아니면 생각해 낼수도없는아주비 인간적 인 할

법이다.

52. 병 원

그들은 보통 병원이라고부르지 많고r인민 병원J이 라고한다-

이런 병원은 통상 내과단 보고간단한 약올주는것이보통인하출

그리고 r임상병원J이라는 것이있는데 이것은 다소규모가 커.

서외과수술들을 하는병될출 말찰다 .

點. 보건성

어기 같으면 r보건 사회부J와 같은및.을 찰라. 다인r사회J차

찰찰 일은 하지는고오직보건에 관면친 일만출 맡고&다雌

54. 보롱 교육성과 고를 교육성

븍괴는 교육올 맡는 기관으로 r보통 고육성J과 r고들 고육성 .

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문교부에서 로두맡고있는것과는 다르다.

즉보통교육성 은고등기 술학교(교등학교)이하 중학교, 인민학.

고(국민학교)에 관할일을말고있으며, 고등교육성은 대.학 이상

의 일을 맡고 있파출 .

諒. 봉락 차고

적기서 쓰는 말로는 촌히박반사고를 북괴에서는 봉락사고라

고 한다.

를광산에서 글올를고나갈때굴의천정이나 벽이무너지는

것올발하고 이때문애 많은차람" 를히7:초 한마.



弱. 부르좌 순수 를학

공산주의 문학은 공산주의가 시키는대로 꺼야하고 공간주의를

선전하는 도구인 것이다
.

따라치 공산주의를 찬양하지 않고 슨수히 인간적인 문제, 자연

.을 예찬한다든지 자기들 목적하는 바와 다를 치 이련 글를 부르

.카적 순수를학이 라고 부른다
.

57. 북피의 새로운 행정 구역
.

유우엔에서 결의된 우리의 통일방안은 r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출할 총선거J라고 결의 된 바 있고, 른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 다
.

그런데 북괴는 이 토착인구를 거부하고 남북한에 동수의 대의

원을 는자고 생애를 부린 일이 있다
.

국회의4이 란 민의의 대변자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

.다.

만약에 북괴가 주장한대로 한파면 서을에서 .lo명이 나온마면

제주도에서도 lo명이 나와야 친다는 말이다. '

이렇게 터무니 設는 것을 주장한 를괴는 및악할북총선거 에대

비하여 구전 당시 그들의 치정구역 즉 할루, 함남, 청북, 정남

차해도의 6개 도를 우리차 비등하게 를담시고 여리개로 를개 를

.3 받았리 .

그래시 이 책애초 처을 듣는 행정 구역이 나A기 대문에 며기

서 소개해 를..j..

확리는 지금출 l특떨시, 9개도, 3개 직할시를 주고 있다. .

즉, 할천출도, 함경남도, 정반복도, 청안남도가 있고, 함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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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및루4 ÷.l피 강원도를 만들었끄, 찰친도를 둘로?누어 찰"

발북도로 나누었는가 하면함경남트, 할경즉4, 정안를를를 일루

씨 fij더서 양찰도, 자강도를 신실하였다 .

弱. 를은 주머니 차기 운동
.

북괴는 들자가 부즉하고 식량등이 부즉하기 애를에 이에 대1는

씨리가지운동을 별리고 있는데, 그대표적 인것이초위 출은

주머니 차기 운동이 다.

특히농촌애서 가을 추수를 걷어드리면 이4이 남게 되5..a

.1 .? 는 .,든 농민, 학생들이 동원되어 를은천으로 만든주머니

를차고이차을 주어험동농장창고에 찰다가 바치는 린이다.

;L찬 방직 끙장o..서는 천조각이 나실오카기들이 를리게치므르

.1기리 % 차는 차誇들은 모두출은주머니를 차.고 이것을 부이

는사.# 한? . ,

이?A 차치4 약 를들는 c이는 이련o.1는 이를치 경'3 -! 를

카극 피치3 실긴U Sl는가 컴각a고도 남움이 있".1.

53. 글를 기 를리 를들

출피는전쟁출비를리하머 괴리군에서 벌이고있는 s 및 중#

및들기 4.동의 하나이 다.

출.ij 로직으를는 분대, 소대, 중대가 있고 그 위애 데대 등으

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개중대라 하련 보통2co리명.2z 구

성친다.

북괴는 군인들의 사상교육과 훈릴을 강화하기 위하적 이러할

.는동을 별력서로모범중대가 괴도록 경쟁을를여 놓고 있마출

하햄이 모범 중대小되어출은기(우승기 같은것)플 받계되면



칭찬이 대근하니., 그렇지 못찰애는씨찰올받게피고 지뤼관에게

책임을 등게 괴는 것이가
.

69. .a은 청편 근위대

즉피는 ]6세구터 l9세의 중학 3학년 이상대학를법만까치의 청

년 학생으로 崙은 청년 근위대를 l969린에 찰설하여 '현재 약7o만
명이 무장치어 있다

.

이들은 엄격한 군사 출린으로 전쟁시에는 천쟁터에치 싸울 수

친게 무장까지 되어 있다
.

김일성 일당은 전정올 위하어 이를게학생들까지 군대화 시키

고 있는 것이다
.

料. 비행기 사냥군(조)

이 말은 말 그대로 비행기를 사냥할다는 말이니 비행기를 격추

시킨파는 를이다 .

6 . 2 5 당시에 비행기 걱추를 위하여 조직되있던 괴뢰군의 천투

조직이다
.

지금도 괴뢰 군대는. 이런 조직이상당히 강차되 됐지만, 노농적

위대에로 석자로 편성한 사냥군조가 편성치 어 고시포, 고사기관

출등으로 부장하고 있다 .

62. 린손 퇴치 운등

: . . 를한에인 .게속 전게f고 있는 운동인데 누구릴지 빈손으로 다

니ai 말자는 것이다
.

이를데린. 농민은 아침예 들o:) 나갈 때 퇴비라도 한 지게 지

고 나가야 하며 들9 올 애는 를o.7면지 땔감이면지 하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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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모 있는돌명어리도 들고와야한다는 것이다차

곡라서 농민글은 들일올 저터늦계까지 남아서 이린일을차기

출드므로 점심시간으로 l시간 주는틈을타서쉬지5. 를하고 를

분 치거나, 땔감을 마릴해 두어야 저적에 빈출으로 들아오지 않

는다는 천이다
.

다행이도학생들은 아침저리으로 가방이라도 들고하교에 다

녀.린기 애를에 이운등올 할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요일이나
쉬는 날은 무및인가 들고 다녀야 한다

.

體. 4대 군사 노선

복괴는 한만토를 무력적화통일시키겠다고 전쟁준비에 광분하

고 있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올 것이다
.

이렇게 전쟁준비하기 위하여 그를은 소위 4대군사노선이라는 .

정책출 내 세됐던 것이다
.

이 네용을 살괴보면 다을과 같다.

o 전 주민의 주장차

전 출한 주민올 차울 수 있게.무장시키자는 뜻이다
.

이리한 결과로 l4o인.명의 노농적위대를 완전무장시켰고, 6o4i

까지천 할아인지, 할머니 까지도 총보는 연습올 해야하며, 인민

차교 어린이까지도 전쟁놀이, 총 보는 면습올 하고있다고 한다

@ 전 지역치 요새화

전 지역 즉, 북할지역홀 전쟁터로 가상땅굴, 대피소, 만공초
.를.t 3 파해쳐 를고, 주요 공장를 땅속에시설하거나 하였다를

다시말해자기를이 전쟁을 일으켜서 6.25 에처럽 만격올 당하
더라도 어디에서나 바울수있도록 후방지역까지 완전히 요새화
시칸다고 한다

.



@ 군의 간부화

모 든 괴뢰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한아고 븐대장은 소대장, 소대

장은중대장의 훈린을 받는등 자기원자리에 해당하는 훈련을 를?

고있다또한사병들도 대거군관초육을 시켜장교로 임관하고

있다. 웨냐하면 전쟁을 일으릿을 애누구딘지 소대장이 되고 중

대장 일를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속셈이다.

@ 군의 편대차

괴뢰군의 장비가 형편 없던 것을 느끼고 지난몇년동반 소릴

기타공산국가로 부터각종주기를 들여와 상당한 천대장비로

주장시키끄 있고, 부분적으로 푸기생간도 하고있어, 전경준비.

에 간간힘을 쓰고 있다準

撚. 사로청

록괴는 는리말 맞출법을 자기들 및대로 고치어 r노등J을 r '

등J등 아주 다른 것이 많다 .

여기서 랄하는 r사로청J이란 r차치주의 로등청년동맹J의 牢

칭으로서 공간당의 앞7 o 전위단체로 모를를한의 결은이나 찰

생들이 이 사로청에 가입하여공산당이 되기위한 사잔조직혼

련을 찰게 되는 것이를 .

脚. 사상 개조

를괴는 특히농촌주민들이 공간당에 대한블만이 많고 농차일

에등한히 하는경향이 많기때문에 대대적으로 공산주의 사상.느

로뜯어고치겠다고 支위사상개조운등을 벌였다 .

농촌 주민들이 블만,. 불정이 많은이유는 그들이 치.인의 모든
. 3 2 4 -



소유 토지를 전부 를수해버리고 이제는 공산당의 재간으로 곡버

린 농토에서 일하고 배급 정도 받간서 먹고살기는힘들기 리를치

해방피 기 전에 자기 땅올 자기가 농사 것는 시대가 터 좋았긴고

.들 푸넘들이다 .

적욱이 해방된 뒤 공산당은 모든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준다고

할 때 나누어 주어 농민들의 찰친올 간 다음 다시금 를수해 버린

일이 있어 떠욱 농민들로부터 블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려니 이들은 땅올 갖고 싶고, 자기가 스스로 농사 짓고 및은

생각이 안날리 없다. 그렇기 때를에 국영농장(협동농장)에 억지

로 끌려다니면# 일하t 것을 싫어하고 일부리 게울치하게 된 것

이다.

그래서 복괴는 이릴 정신이 농촌에 꼭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른바 농촌 를민에 대한 사상 개조 운동을 벌인 것이다 .

그 내용올 살리 보면 .

o 모든 사람은 일체의 개인 재산 소유윽을 갖지 못하고 諒어

버리게 하는 교육
.

騷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산당이 제시한 공동목표를 위

해 노등하는 사상을 길르고

@ 컴일성과 공산당에 대한 출성심올 배양시키는 것를사다
.

이릴게 당에서 내몰아쳐도 여잔히 북찰의 농민들은 농사 일에

그저 시늉만 부리고 또 r저것이 내 랄이있는 데J 하면서 항상 자

기 토지를 갖고 찰어하z 있다출

66. 사상 결토최

북한 청소널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 조그마한 부정적인 태J j

라도 나바나면 몇일> 몇주일 동만을 구고 이른바 사상 검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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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7i게 되는 1w 잘못을 저지른 그 학생올 여可 사람 앞예 내세위

놓고 소위 공산당원들이 해 나온 일과 자기의 일을 반섬할 것출

강요하면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달라를어서 집단적으로 공격출

피를는 것이 이른바 사상 검토회 라는 것이다.

공간주의 사치에서 이처림 호된 벌도 없다. 측시 자기가 진및

로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떠들거나 또 그 중에

공간당의 많찰이가 있어서 r등주는 아직도 거짓 발을 하고 있오J

하고 떠들면, 및번이고 되풀이 해야 한다. 떠우기 우격다짐 .?. .a

나올 때는절국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거짓 차백을 하게되는 깃

이다.

이런 사할결토희는 모든주민, 기관, 단체, 기업소에서 행하여

지고 있다
.

67. 사상 근원

.공산주의에 적극적이 못되고 또 어면 일에 다소 만대할 뜻이나

게으름을 피울 애,흔히 그 사찰의 사상올 갖게된 일인이 어머에

있는가 파진다. 만대하는 것도게으름올 피우는 것른사상과 관

련시키는 것이 복괴 공산당인 심리이다會

68. 사최 반전성

사치 안전성이란 우리의 내무부와 같은 일을 맡은 곳이다 .

본래 이 사회 안핀성은 내무성이라고 하였는 데 l962년 lo월 를

피의재3기 f.각을 조직찰 때이름을 고친것이다. .

69. 생산 체육 경기

를괴가 전게하고 있는 노등자 능민의 노.력 착취 방법으로 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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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년 운동의 하나이다
.

이것은 생산 체육 경기라고 하니까 무슨 운동 경기인 것 같지

만 사실은 노증 경쟁 운동이다 .

출괴는 이렇게 r운동J이 나 r경쟁J을 엉뚱하게 적곤한다 .

이 경쟁 운등은 주로 역이나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차물

차나 배에 실을 물건이 많이 찰여 있을 애 이깃을 발리 해치우기

위하곡 면구해 년 방법이다
.

즉 차량이 나 선학 별로 각업만을 조직하어 짐출 먼저 실어 날르

는 주업반예게 승리를 선언한마. 이애에승리할 팀에게어딘상

를출 수여하는 린이 아니라 r등주들 릴은 항상 당 앞애 출성하여

이향계 승리하였오J하고 공치사만 으례히 늘어 놓는 것이다 .

7o. 생한 체조

각종 생산 즉 공장이나 농사에 종사하는 사찰들예게 건강을 -E-

오한다는 이름 밑에 실시하는 온등을 말하는 것이다 .

구실이 야 건강을 증진한라는 것이지만 어렇게 하여 더 많은 ?

동을 시키느냐 하는 공산당의 속셈올 안 복한 동포들은 이런 체

조 에 그저 출내만 내고 있다
.

料. 서기장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려 부를의 사무를 통괄하여 보는 직

4 또는 사찰을 랄한다
.

서기장은 주로 행정올 보는 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다. 이를데

면 리(이)인민위월회의 서기장이라 하면 이 인민위원장 밑예서

차무를 통괄하는 주익.매의 높은 자리이 겠다출

마치 우리의 동장밑의 차무장과 같극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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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선동(원)

선동이 란 공산주의 사치에서 여려 가지 여른이 나 심리 상태를 공

간주의적 를위로 몰고 가기 위하여 대중의 마을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이다
.

이를데면 어떤 일예 대하석 공간당 우두머리가 면설할 때 구석

구석에 박혀 있던 열성 공산당원이 r출소 ! J하고 일어 서서 박수

를 치거나 주먹출 ?끈쥐고앞으로 내밀면이연,설을 듣고있린
정증들도 찰의 찰시가 무서워 눈치만 슬슬 살피며 같이 r출소 !J

하고 일어서게 유도하는 것이다
수

이릴 릴등올 맡아하는 사람올 선동원이 라고 한다
출

공산주의 사괴에서는 이렇게 선동에 치우치 다 보니 심치어 길친

성이가 장내에 들어올 애는 어떻계 박수를 치고 연설할 애, 로 설

내에서나 광장에서 는 어떻게 학수를 쳐야 할것인지 치척까지 정차 .

놓은 형편에 이료고 있다
.

흔히 r선전 선등J이 라고 같이 쓰기도 한다 燎

73. 린전(원)

선등이 공산당의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게 하는 대신에 선전이

란 공산주의나 공산당의 하는 일을 알리며 교t:b시키는 사찰이다
.

모든 기관이 나 각업만에 는 공산당에서 파견되 는 신전원이 배치

되여 있어서 위에서 지시되는 일들을 알리고 또 공산주의가 좋차

고 노상 떠벌이t. 를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74. 설분

L 리 발에도 성분이라는 말이 있으나 북괴가 쓰는 성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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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다르다
.

를괴나 브는 성출이란 공산당oil 가까출 수 있느냐 민 사찰이냐

o! 차라 다르다
.

즉 공산당에 잘 협조찰 수 있는 즉의 사람들을 r성분이 출다J

고 보고, 그렇지 않는 즉의 사찰은 r성분이 나쁘다J고 할다
.

예를 들면 집발에 만공주의자가 있었거나 월남가족일 경우는

당면히 성분이 나찰고 복애서 살련서 집안이 공간당에 충실하차

리.면 성분이 좋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r츨신 성분J 또는 r사치 성출J이라는 말이 있다
.

려리를은 대한먼국에서 민주주의 교육올 받았고, 만를 정신이

투칠하기 때문91 를괴로 본다면 r성분 나활J 것이다 .

7s. 세노l

세뇌란 사찰인게 어떤 사장올 친어 넣어 그 사상출 갖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를 계속 선전하여 공산주의자가 되게 하

는 것이다
.

76. 소년만

소년단이란 소년, 소녀들을 공간주의 사상으로 주장시키기 위
.

하피 조직한 단체이다
.

우리가 찰하는 r보이 스카출J이나 4 스카웃J흔 를륨한 민구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지만 북괴의 소년단은 공간주의자를 양성하 .

기 위한 조직체로 되어 있으며 어릴 애부터 공산당원으로 촌련시

키기 위하여 강제로 입단시키고 있다 .

주로 소년단의 할 일은 평소에 공산당의 촌릴을 받고, 단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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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시키를데 목적이 있지만 사널은 공산당의 앞찰이로 이움하

.a 있다.

어른들의 말이나 쟁통을 감시하여 선생념 이나 만전원, 당원에

보고하어 支위만동분자를 찾아 내.는데 이들을 쓰.린 있는것이.

하 . .

이를데먼 한 도년이 자기 아버지피 리출 고발하여 그 아버지 는

할동 분자로 처벌을 받고출살이 치였으나 아버지를 당에고발했
.

현 아들은 r소년 영웅J이라 하어다른 아이들도 이 어린이와 같

이 모범이 치자고 하고 있다 .

차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쇠머니와 형님을 고발하여 잡아들이

게 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는 를괴 사치에서 가정이하해도 항상 할

랄도 못하고 서로눈치만 보게 만들어. 놓고있다.

77. 수령 린구실

수령이란 김일성을 발하떠, 린일성을 면구하기 위하여 만들어

출은 찰이 이른바 수령 연구실이# .

이런면구실은 각학z, 단체, 기관 그리고 마을마다 다 설치

되이 있다 .

살아있는 김일성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 무및이 있겠는가마는

복괴는 김일성을 우상화 시키차 초니 김일성에 대한 거것발 기록

이 수 없이많이 꾸며편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것발 역사들을

면구하지 않고는 그 내응을 알기 힘들게 되어 있으므료 이 얼마

나 어처구너 없는 일인지 모르겠다 .

그린데 이수템면구실은 l96l년부터 r당역사면구실J로 들감

했다는 것이파.

이결게 살아있는김일성에 대.하적 면구하지 많으련 안되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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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그의 공적이 얼마나 거것으로 꾸며졌는지 가히 짐카이 가

고 남을이 있다
.

78. 숙림

공산주의 사회에서 독제가 를가리하고 또독재정권을 수림하기

위하어는 만대파들을 숙청하지 많으면 안괴게 적있다
.

그러면 이 숙청이란 원인가
.

숙청이란 반대파들에 대하여 죄를 의어 재판에 붙여 처형시차

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등에 보내는 것이다. 6.25후 북괴 부수상

(7)일성 바로 및의) 학헌영둥 남노당 일파를 6.25때 패전한 책및

출 출리기위하어 간첩이라는 적를 꼭어 전부 사형에 처했다 .

또 해방후 조 만식 선생님올 비롯한 띤족주의 애국자들을 전부

처형하였으며, 그밖에도 해방25년등반 연만파, 소릴파, 청우당차

를 이라 하어 자기에게 만대할 사람들은 모조리 처형한 것이.다 출

이 밖에 사상이 블순할 사람은 강제 노등 수응소 라든지 산긴 터

지로 보내어 감히 반대하거나 반공 운등온 못하계 만든 것이다 會

79. 심리전

전쟁이 주력으로받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 심리전이 를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및찰에 중국애서 적진을 향해 고힝

올 그리는 노래 가락*퉁소로 을었떠니 적군이 모두 총을 버리a .

고향으로 도망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무력에 의하지 않고

적군의 심리를 이용하려 하는 전쟁 방법도 있는 것이다. 이련 할

법으로 하는 전쟁올 천리전이라고 하며, 신경전, 정치전, 선전편

이라고도 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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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 lo호 상識

공산당 및 괴뢰기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찰올 대상으로 하는

곡수 ..L점 이떠, 이것은 일만 주인에게 알려지지 않게 비일로 되어

있다.

이 lo호 상점에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된 들건들이며, 찰세글

를이지 않고 있기 때훈에 아주 칠 값으로 들건을 사들이고 있다 .

이릴게 공간주의 사치에는 주띤들은 릴인기고 글주리게 하먼서

자기들만은 비밀리에 특수 상점을 차리 를고 바게 물건을 구입하

고 있는 것이마 .

를괴의 간부들은 자기들이 만든 를건은 를다고 거짓 선전하면

서 자기들은 쓰고 있지 않으니 가히 를건의 질이 어떤지 침카하

고도 남출이 있다 .

8l. 아등 궁전

서울 남산에 있는 r어련이 치관J과 같은 것이마 .

를른 아동들의 간단한 실험실, 공각실등도 있지만 이런것은 형

피적이고 이보다포 오직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전시가 주

료 되어 있으며 공간당 선전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쟁을 위할
.

초리개들로 되어 있고 사격장까지 마련되 어 있다출

이련 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공산당 신전에 열을 올리고 있

으며 전쟁 준비 놀이를 시키고 있다 準

82. 반전 군관

사피를 감시하는 것올 안전원이라 한다. 그리고 군대는 할전글

천이라는 장교급이 차부대 마다 파천되어 부대장으로부터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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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리 이77i까지 사상올 지도하고 감시를 하고있다.

料. 란전부

사회 안전성에는 란전부, 보안부, 경비부, 국방부, 산릴부등이

있다.

안전극..에서 하는 일은 사회 반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발고

있다.

주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람, 색

출, 조사등을 맡고 있라 .

이린 만천부는 피방 행정 기관에도 다 배치되 어 있다.

.84. 반전원

안전원이라 하면 우선 사람들의 원을 조사하며 r등주 만동이오터

하고 소리치는 사찰이 샘각될 것이다
.

.사실 안전원이란 사회의 모든 법죄, 정보, 질서를 단속하는 경

활과 같은 직책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들은 공산당을 만대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며욱 힘을 기

울이츠. 있기 때를에 방송치서 늘 선량할 사찰들올 괴릅히 고 있는

장면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

우리의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목을 차

고 길올 건네주며, 나틀 템리가 생기지 많도록 항상 애씨주는 것

에 비하면 복괴의. 란전원이란 주민들올 못찰게 구는 감시자인 것

. 이다.

85. 양표 :양권

를괴는 식량의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식량배급을 받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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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양표를 사용하료 있다
.

양료는 미리l인당의 배급량인 정해져 있고 이에따라 가족를

의 양표을 받아온 다을에 돈과양표를 가지고 배급을 받게된다.

아주리 를이있터라도 '.t표가 없이는 식찰배급올 받을수없기

기문에 여행이나친척집 예다녀을 일이있어서 자기양표를 가지
.x 가야만 밥을얻어먹게적 는것이다. 이웃돕기도, 이웃 고리

.움을 도울수도 없고, 이출집의경사나 제사에도 다녀올 수도

를고, 아들집에가도자기양표를 들고가야한다니 이렇게까지

씨웃과 형제피에 담올찰게한천이바로공산주의 비인간성 이다
.

36. 업간 체조

특괴는 학교에서나 직장, 공장에서 쉬는시간애도 류식을 주지

'誇고 건강을 위한다고 체조를 시키고 있다.

사실알고보면천강을 위하자눈 것이아니고 속셈은 따로있

.다. 즉위는시간이 많으면 를데없는생각이 들고료편해 보 고

찰은 생차이 들게피므로 찰자는 시간만 겨우주지할어지 시간은
.씨 찌든지 쉬게 하지않고.공산당 조직에 讚매이게 하는것이다.

87. 열두. 바닥 파기 운동

.북한 농촌은 천재아주신한비료부족으로 애를먹고있다
.

9씨는 이리힌비료부t의 해결방법으로 고안해 인것이이운
출 이다.

루 열두 바닥이란 구들 바학, 연통 밑바학, 부엌 바작, 개울

바 닥, 시궁창 바닥, 외양간 바닥, 논두림, 박엽이 싸극서 색은

산바닥, 퇴비싸 놓은마당바닥, 변소바닥등으로 이 열두바

t 을 파서 퇴비로 사출하고 있다
.

이운등 애문예 복찰의 농인를은 농번기보마 농할기인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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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릴 각업찰 시키지 애를에 터 고G스리온 것이파 .

88. 열성 당원

공산당원 중에서도 앞장서서 일성을 보이는 당원을 얼생 당원

원.이라 한차.

그런데 이 열성 당원이 되기 위하여는 공산당 일에 일심히 한다 .

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말해서 열성당원은 r악질 공산당J이 라

고 하는 것 처린 일만 주d에게 얼마나 치즉히 못 살게 구느냐

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이다. 치 안간적으로 주극하게 찰등해 야 하

때 인정 사정없이 공간당이 시키는대 로 또 앞장서 서 공산당을 간

리하는 사찰을 차아내고, 잔인하게 힝동해야 언싱 당원이 괴는

것이다.

지금도 북할에는 이런 얼마 안괴는 공간 당원에 의하여 공산독

재가 실시되고 또 주민은 억압과 탄압에 신을하고 있는 것이다 .

89. 영웅 칭효

복괴는 노등력을 착치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찰예게 보

수로 터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치사에 를과한 여력가지 표창.

칭호를 주고 있다 찰 .

영웅칭호는 공산당을 위하여 공적이 .많은 자에게 최고의 영예

인 영웅 칭호를 주고 있는데 겨우 표차장과 녹슨 쇠딘이 훈장으

로 때우고 있다 .

9o. 5재년 결제 계천

북괴는 l957린부터 l96l년 사이에 5개년.계 력이라는 것을 세워

설사하됐다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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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획기간 등안에 몇가지 정책을 내 세우고 를.고 차간으나

복한동포들이 찰호응하지 많아서 결극 무리하게 밀고.가다 S .

니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재 끝나고 말았바 .

9l. 5만계 채점법

5단계 채점법이란 착승 컴가의 기준을 아릿 가지로 나누어 5단

계(최우등), 4단계 (우등), 3단계 (보통), 2단계 (낙제 ), l단계 (낙

제) 들으로 나누고 있다
.

그런데 이 채점법의 특징이 시힘 성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3 -

품행 특히 사상이 우가 아니면 아주리 성적이 좋아도 낙제이며

들수(석 차)를 매기지 많는다는 것이나 .

이렇게 찰간당 식의 교육은 학습 실력 보다도 우신 공산당이

절 ? 있는가 없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파 구

92. 5효 람및계

공간당의 통제 아래 주띤들좌 개인 생찰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긍산주의 이다
.

5호 담당제란 즉괴가 주인들을 저희들 즉재정치에 마르게 하기

위하어 단글어 를은 제도이다 .

다섯 세대를 한 퓨출으로, 이 바섯 세대의 가족에 대하여 지식.

소길, 취미, 최망, 식상 등태를 파악하고 지도하는 제도이며, 이

를 담당하는 라릴는 5호 담구찰이라고 한마.

출괴는 이렇피 부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를 파친하고 주민들

출 통제하고 찰시하여 9 카 도 못하게.하그 있으니 복한 등포들은

할상 정포에 및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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鉛. 유격전

정규전이 아니고 후방교찰, 사회교간, 요인암찰, 데리등을

하기 위하여 게릴구 활동을 하는 것을 발한다 .

북괴는 많은특수부대를 를련시켜 대할민국예서 유격전을 시G .

할려고 하고 있다 .

무장공비들의 활동이 바로 유격전에 속한다 .

94. 유일 사상 체게(김일성 유일 사상)

이것은 김일성이 내세운 모든 사상을 그대로 따르자는 릿이다 .

과거 즉괴는 소련출 가까이 하다가 중공에게 히움을 받았피 .

출를을 가까이 하다가 소린에게 미움을 받은 일이 있마.

그런미 소친과 중공이 서로 인혀 세력 다를(중 .소분쟁)이 별

어지자 북괴는 스린이나, 중공 어느 편에도 달라 붙기 난처하치

되었다. 또찰 두 상전국에서 원조도 없고 해서 자릴해 나가지 않

으면 안괴게 되었다 .

따라서 이릴게 어려운 형편이 되자 천일성은주제c자주 뜻과같

음)라는 것을 l세워 를할 등포들에게 허리며를 를라 매도록 명

령한 친이다 .

이렇게 피자 모두 김일성을 따르자고 내세우니 이것이 유일시

상이요, 결국 속셈은 김일성 독재를 강화하자는 데 본 뜻이 있는

것이다.

95. 유자녀 학원

종전예는 이 유자녀 학원을 혁멍하원이라 하였다 .

즉 6 . 25애 즉은 괴뢰군의유4족 자녀들올공부시 키f 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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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 이4차너 하원을 들목적은 이들애게 남한에 대한 적대

찰정을 를려 일으켜 릴저할 공산당될을 딴들려는 데있다출

96, 2o호
..

사찰의 몸에 달라를어귀할게 구는 이를가르키는 말이다 .

이 발은 왜 생린느냐 하면 루괴는 이른바 내각결정 2o호에 의

차여 이할기 운동을 벌인 일이 있다. 그 때부터 사찰를은 이라

는 말 대신에 2o호라는 릴명을 를이게 된 것이다 .

내각이라면 어기씨국부회의 (장관들 회의)인데 여기려까지 o1

찰기 운등올 결정했다니 과히북한의 위생..f는 랄아를만하다.

하생들이 2o호에 대한이야기를 듣고고개를 갸우등하면서 r J L

찰리가?J 할지.更르지 만r그럴리가J 너주많은긋이 북한땅이

니 같은 동포로써 를쌓하기 그지 없다.

97. 이중 천리마 운등

출괴는 천리마 운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모든직장예 천리마 자

업만 칭호가 거의를게되 어 이칭호가 평범하게 괴자 다시 이중

천리마 운동을 별이어 기찰에 천리마 카업할 칭호를 받은직장의

작업반도 이중천리마 각업반 칭호를 받아야 하는데 .칭호의 조건

치 보다 까다롭게 되있다 구

차업목표량도 절편 많아겠으며, 기술를야에서 터욱뒤어나야

되고, 모든 작업반 일군들의 긍간주의 사상이 터욱튼튼해 야할

다는것.이 다.

이렇게 측사에 흑사를 거듭하면서 그렇다? 배급량이 떠늘어

찰 것도 4 니고 마냥 허리며를 솔라매자고만 떠글친 있는 실정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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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인인군과 국방를

출괴의 괴뢰군을 자기네들은 인민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부

리의 국군은 국방군이라 하여 상호 구별하고 있극
출

괴뢰군은 l948년 .2월 8일 소련군이 북괴 공산정인을 유지하고

우리를 침략찰 목적으료 민들었마
.

따라서 출괴에 2.8절이라고 있는데 이는 괴뢰군이 생긴 날이

라고 해서 료게 기념하고 있차
.

99. 인민반

여기".I서 각 r등J에 있는 r통J 릴천 r반J과 같은 것이다
.

이 인민만은 여려 세대를 한 퓨을으르 조직하여 괴뢰 당국의

행정을 협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

여기서는 만장이라고 하먼 터슬이 아니고 서로 돌아가며 맡는

데 북괴는 칠저한 공산주의자를 골라 임명할..j..

犯o. 인인 재판

를괴는 인민 재판이라는 것을 두어서 때로는 법에 의하지 많고

도 사람를 죽이거나 처별을 하고 있다
.

재관관이라는 자는 악질 공산당원이 담당하고 검찰관, 변호사

는 글른 없카
.

임시로 선정핀 열성 공산당원 할 사람이 죄상을 없으면 군중속

에 끼어 있는 료한 패들의 열성 당원들이 r저놈 즉여라! J하교

고함을 치면 여기 저기에 미리 배치해 놓은 당원들이 또 명'l s

고함을 치게 친다
.

이렇게 조작핀 리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여리 군중들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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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서 처형된라 .

이인민재관은다른사람에게 간인할 것을보임으로 죄를릿지

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얼마나 잔인한 수법인가 .

l龍. 일군

출괴는 노동자를 일군이 라고흔히 부른다 .

r상업 일군회의J r건설과학 얼구기관 일군 치의J등이라는 대

치가 많다. .각분야별로 종사하는 사찰들을 인로가르릴 때대개

일군이라는 말을많이쓴다. 사실그들은 공산당을 위해즉 일간

하는 일군에 를과한 것이다 .

io2. 자기 비관 (자아 비판)

r동주는 자기비판을 하시.tJ하고 큰 소리치는 안전원의 퉁명

스러운 목소리가 방송 드라마에서 를리 나올 애가 있다.

자기비찰이라는것은자기가저지른 것에대해서 잘못을 깨닫

고 스 스 로 자기를 비간하는 것이다출

예를 들면할 학생이유리창을 를마가 유리가 빠져서 깨어린파

고하자, 곡리를의 학교 같으면 선생님이조응히 블리서 r거, 실

수했구나. 항상조린스럽게 다루어야곡 !J하고 오히려 학생의 마

음을 달랠 것이다 .

그리나복한에 서는 이련 경우에, 그 유리를 깬 학생을 교단에

치워 놓고 학생들이 자기 비찰희를 연다.

찰 학생이 일어서서

r길oo동무, 오늘동무가 유리창을깬데대하여 자아비판하

시오J하고 발언하면, 로한학생이 일어나r동무, 등주는 동주가

충출히 주의할 수 崙.있을에도 나뿐 생각을 가지고 일부려 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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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를명하오J라고 또 라시 ..1구친라
.

이렇게 해저 유리 찰을 깬 학생은 아무리 자기가 실수해 서 3 .

렇게 됐더라도 자기가 일부리 그렇게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된

다. 그렇치 않으면 자기가 일부러 그했다고 자학하도록 까지 여

러학생들이 일어서서 다구치 기때를에 어절수없게되는것.이다
.

이린 것은 어린이들의 천성이나빠서 보할도 공산당은 어리서

부터 이렇게 공간주의에 대하여 출련시키고 있으니 같은 등포로

서 동정이 가는 점이 너무나 많다.

lo3. 작가 통맹

를괴는 모를 주민을 조직속에 인어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는직

업동및, 어린아이들은 소년단, 그리고 청소년은 사노청등 의무

적으로 조직속에 가명해야 하는 것이다 .

여기서 카가등맹이라면 시 ..소설를 글을 쓰는 사찰들의 단체인

것이다. 가입이 의무적이며, 만약에 여기에서추방되면 카품활동

을 할 수 없계 된다수

l린. 작업반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을 감독하고 성적을 채정하기 위하여 여

리개의 자업만으로 나누고, 감득책임자로서 각업반장을 두고 있

..l .

차업만장은 작업을 감특하고반원들이 열천히 하는지 란하는지

일일히 성적을 매기어 위에 보고한다 .

lo5. 재정성

우리의 재무부차 같은 곳으로 세금을 걷어를이고 국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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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4찰주 출(1-4.

l緖. 조출련

일출에 살고있는우리동포들로꺼 복피측을 지지하는 단체를

말한다.

본이름조 재일본조신인 총면합회라고 하는데 공산당들이 주

등이 되다 있으미, 그동반공산당이 싫어진 많은사찰들이 우리.

측 거류민단으로 계속 가입하고 있다.

l飾. 중앙당

복기 괴뢰당(노등당)의 중앙 본부를 말한다 .

중앙할 밑에도당, 시당, 군당, 이당등으로 괴린핀.으인 중앙

,출의 지시에의하여하급에 있는당은블직이게괴어있다출

lo8. 중앙당 업락부

t 괴공산당 출찰위원피에 대남공카즉,남찰에 지하당찰 t

직하고 간첩활통를. 하기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

lo9. 지도원

최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예서 출치측 대표에게 우리측에서 r봉

사원J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한참설명하니

까자기를은 r지도원J이라고 한다는 애기를 들었다 .

지도원이 란본래공간당이 자기들의 독재징치를실시하고 당/}

a을잘지도하고 또잘치고 있는가를감시하기 위하여 각 부문

에지도원이라는 것을두고 있다. .

를이지도및이지 감시자이며, 공간독제의 촌과 발인 것이다零



.lf 7i도인이 小괴적십자에트 있.l4 4괴f십小는 출44
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너무 찰명하다 .

llo. 직업 린리 1

를피는 l958년 8일까라 북한 동포를의 모를재산을 공간당의 것

으 로 만들고 랄았다찰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부문 즉, 농업, 상업, 공업, 광업

어업 할것 識이 모조리 공산당 소유로 만들었기 때를에 일터의 주

인은 공간당이오, 주민들은 일군이 되5L 말았다. 차라서 일을 시

키는 일터 주인이 시키는대로 일 자리를 얻을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일터에 따라 자동적으로 거주지 (사는 곳)도 정해지 c ..a

리업 선택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은 떤찰 일이다 .

lll. 직일 군장라 리일 병

직일 출관은 여기서 발하는 당번장교이며 , 직일템은 당번장교

릴에서 를무하는 당번 사팅이다.

일만 기관이 나 단체에서도 당직이라하지 많고 직일이라고 부

른다.

학생의 겅우r주번J같은 것으T 하루의 .길서를 유지하고 일과

후에는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책일지고 처리한다 .

ll2. 직장 배치잠

북한에서는 직업신백의 자유가 誰고. 일자리를 마을대로 고를괼

씨가없다. .상급학교에 라고설터라도 당에서 추천해 주지 않

으면 안된다 .

이직장 매치장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사찰이 당에신청하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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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어디로 가라고 치리한라. 만약에 탄찰이 나 강제 노통찰으로

aa치피터라도 본인은 할 수 없이 가야만되는 것이다 .

ll3. 린료소

진료소는 우리의 진료支 제도와 별다른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진료소는 정식의사(의사시험에 합격찰)가 배치되

고 같흐원이 따르게 된다
.

그린데 출괴는 의사가 부즉하기 때를에 적당한 자격만 있으면

r출의사J라고 하여 각 진료소에 배치하는데 대부분 소장은 이 준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

이리한 진료소는 각 행정 단위로 배치되게 되어 있으나 거의 설

치된 곳이 드들고 또 실질적으로 이들은 .익료 업부의 종사보다도

예산도 없고 약품도 없으니 대부분 의료계몽 즉 전엄릴방지 찰경

정리들에 관한 설전 활동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를한 들포들은 대부분 및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r민간요

법J 즉 될시적 인 치료릴 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다.

ll4. 집란군

를대 조직을 랄하적 , 여기서 발하는 군단과 비찰 수 있다.

집단군은 몇개의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괴는 모주 5개 집

단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l抽. 집중 지도

당에서 특별 명령을 할은 자들이 당 전체 기관, 기업소, 일할 주

인에 미하적 사업 및 사상을 집중적으로 펀열하는 것을 집중 지를

라고 말하머 , 이려한 사업을 집중 지도 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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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58널할부터 l飾o년말까지 북괴는 출찰 주민 전체에 대하여

사상 검열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일이 있마 .

이 때 사상이 불순한 사찰들은 상당한 출자가 처행되고 숙청되

었으며, 강제 노동장으로 를겨난 것은 유명하다 .

기 애 북괴는 집중지도 사업의 결과 공산당이 밀을 수 있는 사

찰이 3분의 l,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찰이 역시 3분의l, 아주 를

믿을 사찰이 3분의 l이었다고 할다.

L린데 요즈블에 와서 다시.조사하니 이젠 loo여만이 되는 긍

산당원 중에서도 q 인을 사람이 얼마 만되다는 것이 조사되었

다고 한다
.

이럴수록 길일성 일당들은 터욱 초조해 질 것이 면하다 零

ll6. 집체 청초

공간주의는 집단주의 이다. 즉 특재를 하기 위하여는 모를 사찰

들이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출다.

여기에서 자기 집 마당이나 길을 를 애도 흔자서 스스로 하도록

하지 誇고 모든 마올.사람들이 찰 곳에 플인다을 출석 확인을 받

고 집단적으로 청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

ll7. 천리마 운동

천리마라는 멍칭은 l958년에 나오기 시자하였는데 옛찰 중국 3

국지의 적토마와 같이 하루 천리를 달리는 랄을 상징한 것이다 .

천리마 운동은 북한 동포들의 노력 착취의 대표적인 운등으로 되

인 있다. 이 온등의 증산 운등과 공산주의로 인간을 게조 할다는

종할적인 측심할 긍간주의 경쟁 운등이마 .

이 말oi] 파라서 여리가지 이름이 다시 생거淸는데, 천리마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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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할장선 사찰출 「천리마 기수J 그리JL 이운등이 벌어진 시리

를 r천리마 시대J라고 한다. 그의 r천리pj 속토J r천리마 말교리 J

r천리마 작업반J r천리마 인민만J등 수 없이 생겨 났다.

이것도 부즉하여 이제는 r2중 천리마운등J을 벌이고있다니 출

한 등포들의 고생이 2중3중으로 시달리고 있출이 가엽기만하마출

ll8. 천 삽 뜨기 운통

천 삽 뜨기 운동全 주로 토목 공사장예서 벌이는 운동이다 .

측출올파거나 뜨는데 찰필을 찰딘하t 나서 허리를 펴고 찰

간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출 한 삽올 및균3tg로 가정한다면 l,ooo삽의 출이면 3,OOOkg

로 3톤이나 된다. 를 후럭이 보통 적재량(실은 양)이 3~4를이니

까 한인찰이 한 추력꼭 출을 실은 다음에 혀리를 필 수 있다는 계

산 이다.

료 할 삽을 떠서 차에마 싣는데 5초만 잡더라도 l,飾o삽을 를L

는 데는 약한시간 반(8o분)이 걸린다. 이?게 지독할 노등을 시

키면서 아출리 r하루 4시간 자기 출동J을 별이고 있다..

이련 모든 것이 전쟁 준비를 위해 불찰한 등포들을 희생시 키X

있는것을생각하면 하루찰리구출해야 구겠다는 생각이 불 같

이 일어만다 .

l犯. 철직 .출당 처분

아무리 좋은 자리예 있터라도 당에서 미움을 받을 애는 그 직

책을 파면시키고 마을대로 나분 직장으로 배치시킬 수 있다.

상린기서 장관)을 지내고 있근 사람도 당에서 미움을 받하 산

골의 강제 노동소로 보년 일이 흔히 있다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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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열성당?이됐더라도 당에치 미움출 찰으인 당에치 를아내

는 것올 출당 처분이라고 한다
.

4 처림 복괴는 당꼭 지시나 당에 블충실할 에는 여지없이숙청

하고 마는 것이마 .

이것이 바로 독7ll정치 이며, 치인의 자유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

차는 것이다 .

l鉛. 출화(사업 송좌, 출하최)

필정찰 기간동안이 나 어면 특정 사업을 끝네고 이 기간애 이룩

찬 결과에 대한 결산을 뜻한다7

어면 일이던지 그것이 끝찰출 애는 실패, 성공에 를구하고 3 .

장 단절에 대한 정가 료는 사상 비환들을 하딘 결른을 내리게 하

는데 이것을 총확 또는 사업 출화라고 할다.

l2l. 최고 인민최의

우리의 국치에 해당하는 기찰이다. 공간딩만 추천되어서 찰는

이형식적인 기관은 인구 를만극 l명 꼴로457명의 대의원을 찰는

다.

주로 및률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으나 팅를 자체도 긍간당에

서 나오기 에를에 손만 들면 피는 것이파 .

그리고 출산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형식적으로 가결만 하고 있

다.

구성은 들른야당이 라4 것이 없고, 457명 천부가 책린 공간방

원 들이다
.

l22. 치란대

6.25 당시 우리국군이 북한 지역출 수복하자 북한,지역씨 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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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릴 만공 애국자를이 자기 지방』 사회 찰서를 바로 잡그 주빈를

의 재산과 생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로 치만을 담담할 치찰대

를 조직하여 우리 국군에게 많온 협조를 하였다 .

그린데 휴전이 되자 를괴는 치안대가 만공 활동을 하였다고 해

서 치안대에 가할했린 인차글을 살해하고 그 가즉들은 소위 만등찰

자라고 해서 전부 강제 노등장이나 형무소에 징역 살이를 보띤다 .

l23. 토지 개력

공산주의는 본래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치 않고 모든 재산올

몰수하여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릴데 해방후 갑자기 토지를 를수하어 국가 것으로 하면 주민

들치 만말이 심할 것 같아, 있는 사찰 것은 를수하여 없는 사찰에

게 나누어 주있다
.

그려나 그후 공간주의가 기를이 잡히자 나누어 주있면 토지를

다시 전부 공간당 것으로 하여 이제는 모주 빈털털이가 된채 일

군이 리어 일하고 배급을 반아 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띤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짓 선전을 찰

하고. 속여 찰는가를 잘 알고 있으며, 그 불정도 대단하다 .

l24. 찰자(8자)식 기대 절검 운틀

방직 공장은 여리 개의 똑 같촌 기계로 平성피 어 있다. 이 매

한개의 기계를 기대라? 하떠, 이8자식 기대천절운등은 여러개
.

의 기치를 왔다 칸다 하띤식(8자 5L양으로) 기계가 돌바가는 것을

살피는 것이다. 이 정결 운동은 왔다 칸다하는 거리가 하루 8o리 .

에 해당한다고 해시 r8o리 걷기 출등J과도 관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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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 한 짐 터 지기 를틀

짐을 저찰늘 애 한 길치을 더 지자는 운등이다 .

리를 들어 2o명으로 조직된 카업만이 있다면 하주 책띤량이 향

사람 당 할 짐씨이라면 모든 작업 반원이 한 짐씩 더 운만하여 결

국 그 각업만에서 한 사람분의 일올 터 할다는 것이다
.

이 운동은 알고 보면 놀고 먹는 』람의 한 톨까지 더 해 주는

것이다.

체냐한면, 한 카업만체는 실제로 일하지 않고 .감독만 히.는 작

업 반장, 부만장, 선등월, 당 분조장(당 책임자)등 4명 정도가 있

으니 이들 몫까지 해야 할마는 것이다
.

이래 저래 히리 인가 취어7i도록 일하는 사찰이 있는가 하면.

이들을 착취해 먹은 사찰이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 날를한 실정

이며, 새로운 지배 계급들이 들글은 글이파 .

l26. 학교 제도

우리의 학제는 국띤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를으로 되어있

다. 그린데 북괴의 제도는 국띤학교는 r인민학교J .중학교는 r초

급중학교J, 그리고 고를학교는 r고급중학J에 해당치는 제도이Kh.

따라서 이책의 내응에 .나오는 학교예 대하여 여기에 펀주어 보

쉽게 알 수 있다
.

l27. 허리 반펴기 운틀

이 운동은 출을 파는 공사장에서도 직용되지만 특히 침애는 각

업. 핀린친., 루 농출의 일들이 대부분 히리를 급히고 일해야 하

기 치를에 이것을 이?하여 보다 일올 많이시키기 위하여 혀리

- 349 .



란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犯8. 력명성

퓨산주의 혀법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정신출 말한다 .

복려는 모든 사찰출 믿7i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인을 많

이 강조한다 .

공산당 징핀이 어떠냐트 찰 때 당성이라고 한다.

아마루괴가네러」..내 는 간천이나무장공비도 혁명성 이나당

성이 강한 자들출 구리 a 내고 있을 것이다.

l點. 혁팀 전통 교양 .

혁명 전통교양이 란북괴가 내세운 사상교今이 있어서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김일천 일당은 i93o년대 시곡한일본과의 투쟁(항일.유격 투쟁)

정신올 를 란아서 공산주의 혁명올 해 나가자는 것이다 .

지금. 북할등포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공

간당들이 고생한 것에견주어 터어려움올 참가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김일성일당이 북한사치를지배하고 자기중

린의 득재 정치를 수행하는데 주띤들의 불평올 막아보자는 속셈

밖에.없다.

사실 김일성 일당이 일제애 일본과 대항해서 ./:.찰마는 것은 ;2.

들이 억지로 구며띤 면극들이며 이린출 믿게 할리고 린지어 김일

성이가 어러서 늘았다는 바리까기도 r군할바위J등의 인를을 블어

곡.<.1적 기널들로 만들어 놓고 있다.

또 백두산 근방에 는 어리게의 나주에 껍.a을 및겨서 5l간트로

를? 를씨서 l93o년대 써논글이?고 선긴하교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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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림게 리는맹랑할 역사의 조각을 꾸며출찰동포들올 .)l 몰료

있는 것이다」

l3o. 혁輕 전롱 착품

:4..4.j}.;;.... .;:::.....:=: .:.가출
l3l. 호친국

. 가르파 .

l32. 후차대

:..:÷.4.:.'..':.'..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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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간당원으로 부려 먹고 있는 것이마 .

l33. 최상기 학습

.길일성이 일제애항일찰치간 투쟁을 했다는 거것투쟁실기춘

출찰하며 전리 쪽한 주민들에계 의무적으로 학습시키고 있긴. 이

책명이r항일 만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J로 적어친어흔히r치상

기J 학습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

그책 속에딘인할 출의치시가주(찰가루)로 l주일 등반견디

었다는 이야기며, 개구리료 만찬출 상았다는 등 고싱과 어려움속 .

에 어리운 투쟁을 했다고 꾸뎌져 있다
.

그리니 괴충 복한 동포들이 고생스려움출 를고 .일어찰가 봐

서, 그리일올 생각해서 여려를출 참아가자고 여벌이고 있는 것
이다.

터우기 이치상기는 항일투쟁시대와는 전치관계가 없는崙은

열성 공산당 각가들올 주올온천에서 몇 개될 감금시켜 를고 또게

했다니 너부나 터주니 없는카를이.다 .

l巡. 혹 .봬할 투표

북괴는 한에 흑.백할 린거를 했다. 천거 입후보자를 공산당에

서 한 사람 정해 놓고, 찬성하면 백함(친투표함)예, 만대하면 측

함(결정 투표할)에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이파
.

이린투표 방법이세.상 어디예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검정투

표할에 떻는 것을 방7]하기 위하여 군인이 총대를 메고 투표소에

보초까지 서 있였다
.

이린 투표찰식은 공산당만치 특이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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